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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경 시 .

사월 내 울에 가 탄 비가 한.

다.

지 몰 몰 에 들어 역 님 도

말엽 돈 짝 열리고 삼한 통 거쳐( ) ,道

경 에 그 한 연 필 피었다, .

그 당시 보 월 한가 보담 었다, , .

에 첫째 가 연등과 등 어 집에 도 가지각색 등 맨들.

에 단 다 에 근 한 진. , , , ,

드득 새 엉 엉 생, , .……

도림 어 곰살 질 엉 청 등틀 어 매고 리,

당지에 당지 싸 도 색 하다, .

여 집도 러하거니 하 님 신 들 랴 계 게, .

게 비 등 비 말할 것도 없거니 하식 행 연,

리 재 릴 별에 웬만한 들 여러 하 게 었다, .

룡사 사 사 같 들 당 거 맞 할 비에, ,

욱 공 들 고 다 다 다 고만 드 도 시.

마 님 듭실 고 할 마 하 에 매었다.

비지 들 리고 매 하 도 들 쓱 쓱 어

났다 한 거 에 과 과 과 피 산 미 쏟 지 닭.

다 가 십 결 보 시주가 리 도 한다 님 니. .

고 님 시니 고 그보담 생 것 많 것 ,

식 질 질 하고 새 갈 게 니 웃 리

비 사미 랫 리 지 싱 한 시 만 다, .

그럴싸해 그런지 탁과 경쇠 리도 새 한 우

게 듯하다.

집 도 단 하 가운 직 사만 다

가 러진 잿 럼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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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여러 과 리 겪어 그 규 걸 웅 한 도 어,

보담 못하지 다 산 함산 등.

진 그 비단 울 근 뿐 니 신 보 도 그런,

한 리 내 그리 지 리 빼어 우리 신.

하게 짊어지고 우 울 한 림 슬 시 어당 쪽 그린, ,

듯한 가에 지시 내어 었 한 평 가 훨,

열리어 가 곳 막 없 니 에 승 지 겸하 다 함,

고 리 .

만한 어니 림도 당 하 마 도 지 그런,

없다.

었건만 다 럼 하 태울 듯한 톳 도 지,

다 거리 도 볼 없었다 마지못해 단 듯한. .

에 어 개 가 거릴 뿐 죽 듯 고 한 고. ‘

에 런 런 다’ .

에 공사하 주지‘ ’ ,

상 거 하 곳 다( ) .阿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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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들 공 마쳤 니 각 돌 가도 마

그들 한 듯 하 여들었다.

하 없 그들 주지 상 심 한 겹 겹 에워싸듯

러 다.

그들 슬 슬 색 살피 말 어지 다리

듯.

그러 상 감 하고 그린 듯 뿐 가 빠 합,

죽하게 다 열릴 것 같지도 다.

보다가 지 그들 들 리

본다 다 같 에 마 가 시원하게 직 거 해.

하고 었다 그러 도 리 사 없었.

다.

한동 답답한 계 었다.

지 하고 도 게 한 내 었다.

리가 여 에 향 어 고 어‘ ’ ,



할 듯 하고 지 하 다.

마 내 말 다.

도 그 지내고“ , .”……

지 말같 얼거린다.

뿐 가 재 도 개 보 쇠듯 했 가“ , !”

하 가 다 한 십 가량 에 지 겉.

어 뺨 살 하 없 빨 고 탓 지 신경질 탓 지,

뾰 하게 내민 청만 하게 새 다.

에 공사 내고 겸 하게 지낼 했 니“ ,

맞 그 원 엣 탑 .”……

룻 리가 새 원주 살림 맡 가 런 말 하( )

다가 말 가 사 운 주 하고 말 하,

마 그 리 리한 울 평 러운 듯 린다.

상 듯하 떴다 같 한 하 게.

에 그 상한 한다 리 들 움 하.

다시 감 고 말 다.

그 그 게 말한 건 냐 어 건 공든 탑 고 그 공 들지“ . .

그 지만 단 말 삼 월 걸리지, ,

했 삼 삼 삼 십 가만. , ,

지 에 짜 보니 엄청 엄청. , .”

만 상한 가 가 한 탕 어 다‘ ’ .

삼 삼 걸릴지“ , . .”……

지 곱 다.

그게 말 가 그런 말 에도 내지 말게 삼 삼“ ? . ,

걸리 어 하 말 고 우리 말 죽 말 가, .”

들 뛴다‘ ’ .

뚱뚱보 말 고 말 말 죽고“ , , .”

어 지 웃 리가 진다.

한 엔 에 심지가 다 그리고 웃 진 곳‘ ’ .

보 ,

살 가 얼마 었다고 그 삼 어“ ,

산돼지같 살 니. .”

그러 말 실 말 다 뿐 다 말“ . ? ?”……

실 들 리 해 다( ) .丈室



말 실 했 원주가 얻 듯 역‘ ’

드 체하 쏟 시 한다.

그 게 만 그 것도 가 막 지만 워 공“

태 쯤 걸리 건 지도 못 내다니 원, ,

하 게 니 리 리 벵 가 도 열 탑.

도 열 것 니냐 말 .”……

말 우 해 간다.

건 역 내도 없어지고 들어“ , ,

게 냐 말 공 내 해 거 한 계신. ,

가 갓집에 어엿한 행 가 가 여 집 재 리 것마 니, .

우리 고 살 말 냐 말 .”

하고 주 닥 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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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니다가 산한 지 얼마 빨갱 가 그 별 마‘ ’

다 질 시뻘건 얼 욱 리 헤 고 다.

말하 에 핏 가 다.

우리 신 에도 사 없지 도 체 그런 막 사 여“

에게 맡 게 틀 단 말 그 우리 신 에 가 한 도.

없단 말 리 한들 그 그 짓 여 재 못 당한단 말? ?

죄죄한 질 빠질 지 지만 어 어림 어 가

단 말 말 들 핏 들 같?

고 죽어 마 하지 그 들도 다 죽었지그 그런 공 시골, .

에게 뺏 고 열 재 하고 가만 들 니 에 못생 것들 다 죽. ,

것들 .”……

걷고 개한다.

니 여보 그 말 그 여 하 말 우리 신“ , ?

하 말 말 게 해 지? .”

본 빨갱 냄새 싫어하 한마 진‘ ’ ‘ ’

다.

가 말시비 거 그 단 말 지 그 신 에“ ? . ,

가 가 말 단 말 ?”

빨갱 빨 하 뇌 린다‘ ’ .



원 여 신 닌가 원 내가 맨든단 말 가“ , . .

가 말 고 말 걸 내가 어 .”

건 말 만 니 그 그 재 만 믿고 거드“ ?

피 게 실 니 지 단 말 주단 꾸미고?

진 에 엇들고 드니 주 가 체하고 건 보고 사 한

마 할 여 보 도 꾸 고 고개만 하.

고 마니 그 그 어리 말 말 도 체 색, ?

말 한 해 돌 쪼 니 원 니 살 럽게? ? .”

그건 말 지“ .”

니 그 실 내 비 만 들어 말“ ?

말 한말 지 튼 해 공사가 든지 재? .

하든지 할 것 니 건 거니 탑 에 하 만 쳐다보고 니?

탑 게 니 하 에 다니 건지 걸.

쳐다보고 얼마쯤 었 내 하 우리 사,

승 말 하지 그 마 고량진미에 가 고 우?

가 하니 고 에 돌 가 가 싫어 러 공사 질질 만 하

거 .”

에 한 그 그 니만 주 귀골“

지 한 에 니 .”……

원주가 빈 거린다.

에 고량진미도 보릿겨 만 못한 거“ ,

든.”

빨갱 가 개탄한다.

고 사 에 고만 상 지

드 드 골다가 그 도 원주 본다.

새도 그 게 시지 냐“ ?”

엄 고도 간곡한 리다.

원주 도 게 어 실하 ,

한 말 하 다“ , .”

상 욱 게 ,

그것 었 에도 지만 별 맡 신 해“ , . ( )

같 것 결 럽게 하 냐?”

여러 신 했습니다 다 리 지“ , . .”

각별 신 하여 님 병 시 어 하 냐 듣“ . ,



냐?”

드러우 마 꾸짖 듯한 타 듯한 말 다 그리고 내 할 말.

다 했 니 들 얼마 들든지 겠다 듯

다시 감 린다 빨갱 원주 못마 한 듯 고개 우시고.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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빨갱 어진 실마리 원주 보고,

언 가 실 한 것 지만 막 상 어 린다“ ?

리 가 탑 지 리 가?”

빨갱 슬슬 곁 질하고 듯 해 리 빈 빈 한다.

단 만 말 지 탑 못 리지“ .

니 주 그 에 상 겠다 하겠 심.

가 가고 역시 가 간다 공 들. (

한 리에 여 것 에 한몫 었 마 건)

리 지 하질 니 원 가시어 .”

하다가 상 꺼리어 말 리 낮 다.

우리 리 말 지만 언 든지 상 그 한 지 어“ .

진 듯 빠 다가 시가 훨 지 에 겨우 비고 어

개울에 가 어지게 하고 하고 에 돌

심 만 간 에 가 그 어.

그 도 미 한지 꾸 꾸 만 하고 가 어도

니 득 상 가 갈 에 공 보고도?

지 고 짓 탑 만 보 다 상 났 가 하.

고 가 보 도 상 그 다 열.

한 시시 고 간 그러니 껏 지.

운 다 식고 과 몬지 가 고 .”……

고 식 것 어 운“

닥 게지.”

빨갱 가 다.

다 어 운 에 가 할 거냐 말“ , .”

원주 다시 말 었다.

그러 말 지 그 탑 에 가 역시 등신같 만 다“ . .



하도 생각도 고 어 틈에 에 지

도 본 사 없다 에.”

그러 언 한다 말“ ?”

다‘ ’ .

그게 별 그 도 그 질 많 다보탑 내고 가탑“ .

시 한 것만 별 지 삼 니 삼십 걸 도. !”

그것 가사 들 말 같 지경 그 말 그 사 신“ .

통 가진 게 하 새도 없 상에도 진 한 탑 루어.

지니.”

말에 티 었다‘ ’ .

그러 내가 거짓말 한단 말“ ?”

원주 그 사 운 다.

에 어 보시 막에 그 하 걸 본 사“ .

없 .”

어 그 게 진심 내지 마시 하 싹도 없 니 그“ , .

말 귀신 곡할 닌가 도 하 걸 보지 못했.

니.”

상 한 우리도 그 가 탑 에 고 하 건 지“ .

만 것 못 보 걸.”

가 맞 다 도 그 다 듯 고개들 다. .

여러 어“ .”

에 어린 사미 하 가 말 한다.

돌 냐 겠 그 에 시 드 니“ , . . .

그 그 어 어 하시 ?”

돌 말에 다 하 듯 색한다‘ ’ .

못 여 공에게 원 가게 고 원 에,

그 격과 행동 지 티 고 에 당 에 에도 지,

것 럼 비 살 말 리에 어 가 도 몰 다, .

우 하고 함산 슭 쳐 산 지 들고 첫여

한 향 들 다.

우울과 평과 원망에 어리 거운 공 도 럼 러들어

에 얼마쯤 듯하 다.

에 달린 경 떵그 떵그 운다.

랫 마 에 첫 닭 리가 그 들 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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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돌 그 어 어 하시“ , , ?”

한 재 한다‘ ’ .

돌 그 거리 여러 님 러본다 런 리에.

말 하 가 주 드 듯 그 여상진 얼 살짝 다, .

어 하 갑갑하 본 말 못 해“ . . !”

원주 다.

돌 고개 갸우뚱하고 어 허 내어 지 몰 망

듯하다가 가 마 근 근한 리 말 집어내었다.

귀 돌 몰리었다.

언 가 가 새벽 에 었지 그 심 랫 보니 그“ . ,

어 워 계시 리에 그 어 계시지 겠지 뒷간에 가.

하고 그 쓰러 우 다가 웬 지 그 들어 만 다, .

도 그 어 시지 고 한 게 어 지 운 생각,

.”……

하고 돌 러운 듯 고개 다.

지 그 어린 것 도 하겠지 그 그“ , . , ? .”……

연 재 한다‘ ’ .

지 생각하니 그 가 마 겨울 가 보 가 몹시 쳐“ .

지 고 달 고 하고 그 가,……

어 주 주 주워 고 리고 니 보 가

에 어 지 상한 리가 들 그 하. ‘ ’……

시 님 직 시고 한 없 리 듣

고 간 만 했다가 겁결에도 지 어 시 새벽,

에도 탑 지 시 다 하 생각 득 들겠지 !”

그“ , ?”

어 결엔지 상 귀여운 듯 돌 본다.

가 그 뛰어 하 달 질 쳐 탑 시“

곳 가 보 지 새벽 해도 직 새어 어 어 했지.

만 했습니다 가 보니 니 다 그 어 들고 한.

게 하시 가 곁에 가도 사 도 시고 리.

에 등에 집어쓰신 과 망 개같 리시겠지 거 가.



워 지가 어 얼마 지 못해 귀가 어 달

것 같고 쓰리고 몸 에 워 리가‘ !’

습니다 그 그 어 듯 돌 보시 그 얼 에.

슬 같 .”……

그 운“ .”……

가 감탄 한다.

도 얼어 것 같 그 어 비 듯 하 보고“

말 랬어 그 어 보시고 빙그 웃 시 운 니. ‘ ?

어 들어가거 감 들 그 도 가 하고 니. .’ , ‘ ,

가 워 게 마 들여다보시듯 말.’

하시고 리고 시 얼어 어 못,

었 그 어 여상 럽게 걸어 시겠지 신통 가지신 어.

에 .”

얼 에 감동하 빛 다.

그 그 후에도 하 걸 본 니“ , ?”

원주가 주 듯 다.

보고말고 낮에 틈틈 하시 것도 가 니다마 사“ .

하시 지 만 곧 지하시지 새도 새우시.

걸 어 여러 님 어 실 쯤 해 돌. .

귀에 에도 리가 역 들 .”

말 공 공“ .”

신 시어“ .”

그런 공 얻 것 첫째 님 시고 째 우리 복“ ,

.”

니 우리 신 복 지“ , .”

각 들 에 돌 갑 귀 울 ,

가만 들 계 리 들어보 리“ . , , .”

직하게 살거린다.

여럿 귀 울 다.

리가 그 그 들 다.

여럿 리 죽 다 귀가 쏠릴 그 리 욱 해진다. .

루 에 연 가 어지고 그 그 연 에,

한 가 지 가 듯하다가 득 하고 우 한 울림 지동 럼 울

다.



고 게 리고 지러지게 낮 그 리 미 한, ,

곡 루어 쪼 신 다.

여럿 말없 어 열었다 리 것 보 것.

럼.

빛같 하다.

게 어 운 에“ .”……

동 돌 보 다.

그 튿 에 고마우신 가 리었다 역 니.

어엿한 거 못 하 도 다 에 식 마 신 후 미행 듭신다,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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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.

연 색 하 함산 내다보 담 색

쪽 향한 리가 햇 럼 시게 피어 다 산 슭 울 한.

림 질질 듯.

고 못 도 없건마 에 겨운 듯 몰,

들어 새 린 에 다 그 리고 갈.

몰 매 듯하다가 러 뒷걸 쳐 리 러가고,

러 빙그 돌 청운 연 가 듬 니 마 내 돌 튼

내어 다 몰 가 어지럽다 듯 돈다.

건 언 에 그림 여러 매 다 결 빛.

빛 빛 비단 한가 게 한다 그 가운 가 고. ,

가 하고 리에 여 주 청룡 꿈틀꿈틀 움직 마,

실 리 .

새 마리가 울거리 랫 실 듯 실 듯하 얼

쳐 다.

그 리 사리 삼 다가 별 간 듯,

그 질 질한 몸 쳐 공 사 진다.

실 어 근에 들리 들 하게 가 워 닭( )

리 .

거 듭신 것 다.

든 비 마쳐 고 웃 리 들 랫 리 들 경,



비우다시피 하고 들 어 다가 각 맡

생각하고 달 질 들어 것 다 어지러운 그림 허 거리. ,

걸 하 공 들 다 어질 듯 한 가운 듯. .

워 워 한다.

미행 하 지만 도리어 하고 가 단 한 거 었다, .

신 비 만월 과 후 비빈 거 리 고 하,

들도 들어 그 과 들 리었다.

거 실 신 비께 사 경 못 하시어 한

하시 고 건만 신 닭 다 지 지.

도 지마 어드 사 그림 엔 리지 못할

가 었다 에 새 룩 다보탑 상에도 진 하다.

들 에랴.

같 결 에 그림 리 맞 고 간다.

가 우뚱 우뚱 하 에 들리 없, ,

어지럽게 다 빈들 얼 들 연 럼 떴다 실. .

에 각과 같 한 도 다 간 간.

하 귀고리 실 걸 가 거 사 한다.

실 고귀한 향 가 그 었다.

지 게 운 리 리한 각 그림 들 리 없

다.

동쪽 청운 운 쪽 연 보 가 타 다, .

사 하 돌사다리다 들 들하게 어 듯한.

돌과 그 상하에 돌 우 우 고 그 리에 뚫어,

어 린 사실 보고 에 경탄 살거림 어났다.

답 도 하고“ , ! .”

같 빈들 에도 뛰어 게 다운 웬 가 가 맥맥 돌사다리

보다가 에 시비에게 곤거 다 그 실 실.

동 매 같 짚고 그 한 허리

마 울 다.

어 돌 루 에 맨들었어 실 가“ ? !”

시비 그 동그 욱 동 게 맞 망 다( ) .毛兒

그보담도 웃사다리 사다리 어 그 에 돌“ .

튼 것 보 지 니 결 그 그마한 들 하 게 가?

지고 고 싶 .”



실 가 그 거슴 한 해진다.

7

그 주만 었다 실 가( ) ( ) ( ) .伊飱 唯宗 珠曼

고 다.

도 해 거 가 도 시“ . .

어.”

그 동그 에 지그시 감 듯 하고 본다.

그 타고 한 돌 보“ .”

주만 말같 얼거린다.

그게 어 워 돌 보 고 사공에게 그럽지“ . .”

그럼 그 볼“ , ?”

주만 뛸 듯 뻐하 돌 보고,

우리 지내가 볼“ ?”

하고 었다.

그 그“ , .”

그러“ ?”

가 들도 듯 한다.

다 들 돌사다리 돌 에 닻 매 할 에 주만 실,

만 슬 빠 다 청운 운 사 돌고 다시 연.

보 어들었다.

주만 에 하 결 움 보 도 하고,

가 도 것 어린 같 한다.

가 닿 닿 에도 주만 가 지 보고 보 맨

지 거린다.

행 다 에 리어 행여 질 하고 걸 들 다.

어 립쇼 에 어지 어 하실“ . .”……

심 한다.

그 동 얼마 겠니“ ?”

주만 태연하다.

그들 에 엔 신 동쪽 사다리 에 시어,

하 시었다 행들 걸어 시었다. .

주만 에 거릴 질질 리 마 뒷



돌 다볼 생각도 고 듯 돌사다리 다 리 같.

거리 가 뒷 들고 근 근 다.

하 들어 그 게 필 없었다 에 리시어.

행 리시고 다보탑 에 걸 신 닭 다 주만과 사.

리 그 행 에 었다.

주만 다보탑 한 보고 심 없었다.

돌 것 것 단단하고 한 돌 것 돌 어? ?

떻게 다루었 다지도 어여 고 답고 빼어 고 하고 공 게

지어낼 었 ?

귀에 웅 리고 사 마리 당 갈 고 어 것만 같

다 사 등 그마한 돌 가 고 그.

듬어 가 편편한 닥 그 한복 에 심

고 귀에도 병 쳐 듯한 돌 한 그

들 째 닥 고 어 에 가지고도 그 게 곱게,

질 해내 어 울 듯한 가 튼튼하게 답게 닥 다, .

첫 지 엔 째 돌 간 리어 쟁 같 째

지 들었고 째 에 간 가 지고 여 개가,

어 상에도 진 한 역시 진 지 고 다.

주만 그 뛰어 샅샅 지 듯 훑고

리 훑었다 보 볼 새 운 감 낸다. .

“ , .”

마 내 께 하 다.

그 돌 다루 재 하 내신가 하 니다“ .”

곁에 뢰었다 그러운 뺨에 가 염.

사실같 어 다.

경신 귀 재 함 런 재 가 합니다“ .”

고 럼 리 하고 염도 없 맨 맨 한 시 지 가( ) ( )侍中 金旨

한 가 맞 망 린다.

탑 돌 지 것 루 가루 고 죽 몰“ ?

도.”

만월 께 도 감탄하신다.

마마 비 가 그럴듯하 마 가루 가지고도 마마 게 빚어내“

어 울 것 같 .”

하고 웃 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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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 것 님 시고 상감마마 원 신 룁니다“ .

리 단단하고 한 도 신 원 에 보담 연하 고

보담 것 가 합니다.”

하고 상 합 한다( ) .合掌

연 에 감역 하 공 얻었다 하 니 탑도 그“ ( )金大城

공 것 가?”

신다.

같습니다 직 그 공“ . .”……

“ ?”

신다.

과연 하 공 럽지 고 사 가“ . ?”

그 지 습니다 십 짓한 사 시다“ . .”

십 짓한 사“ !”

여러 사 들도 돌 보 내어 다.

십 짓한 사“ !”

주만도 에 새 듯 곱삶 다.

사“ ?”

에 다.

닙니다 여에 다 합니다“ . .”

그러 여 사“ ?”

여에 한 합니다“ ( ) .”石伕

지 도 그 가 에“ ?”

상 다보탑 쪽 여 간 어진 리에 만

가탑 가리 다 그 탑에 걸 어 사다리가 여 고 그 에 직도.

집 만 한 가 여러 개 고 우고 쓸 하 지만 그,

도 돌 각 여 어진 것 직도 공사 것 다.

다보탑 에 내고 지 가탑 짓 니다“ .”

행 가탑 었다.

직 도 지 지마 얼 보 에 다보탑 럼 한 새 새

질 없어 다보탑에 얻 감 컸 만 여럿 실망 하

다.



리 공 할지 도 다보탑에 진역진한 게“ .”

시 에 타 한다 경 하게 에 내지 망 시.

과 동감 사 도 지 다.

주만 만 말에 맘 ,

니 니‘ , .’

하고 우쳤다 마다 한 돌병 리고 그 병 귀에 어.

듯한 돌 한 어우러 탑신 루었 그 거 것 없 뻗

어 지 하고 웅 한 격 갖 어 비 다보탑과 같

재미 망 그 상하지 것 러 다.

니 시다 공 탑 든다 합니다 탑 한 마다 돌 한“ . .

가지고 지어낸다 합니다 그러니 공사가 거 하 다보.

탑보담 여러 갑 합니다.”

상 타 듯 시 말 하 다.

주만 가 루 본 것 엇보담도 뻤다 그리고 한. , ‘

돌 하 었다 다보탑보담 공 들고 말고.’

뇌었다.

공사가 거 하겠 그 우 러운 그럴 상도 싶“ . .

그러 다보탑 주 꾸 꾸민 미 에 견 진 ,

탑 헌헌 상 다 할 허허? .”

시 도 말 경 했 것 우 고 그 득 한,

몰 쓰 얼 러맞춰 리고 그 리 한 얼 에 어울리지

웃 살 편다.

그 가 지 도 다 러 없“ ?”

하시고 상 보신다.

말 에 여럿 귀 었다 마다 그 한 보고.

싶었 것 다 듯 뛰어 재 지닌 그 과연 어 한.

사 여럿 심에 다. .

그 에도 주만 욱 빛났다.

어 웁지 습니다“ .”

하고 들어가 상 걸 린 것 원망 러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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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만에 상 타났다.



꾸미지 매 새 질 탓 집같 헝 어,

검 리 루미 럼 하게 여 몸피 얼 보,

간 주만 가슴 웬 지 하고 울린다, .

그 런 리 생 어 할 고 에 거릴

가 리 다.

그 걸 다가들어 어색하게 허리 그 고개 에

닿 듯 다.

얼 들어“ .”

한 망 다가 리 들었다.

듯한 맛 어 열에 것 같 가, , ,

생각 게 하 맑고 한 리 하 공 하,

도 한낱 시골 게 청 한 한 가

몰 다.

곁 질하 리에 빛 역 움직 다.

주만 그 얼 과 골에 다보탑 공 고 다운 과 가탑

고 빼어 맛 말없 어우러진 듯하 다.

어 재 도 그 게 고 도 게 났 시“ , ?”

하니 보 주만 매 당 재재거린다.

주만 그런 리 귀에도 들어 지 다 듯 꾸가 없다.

가 실 가 연연한 시 마 연지“ , , .

듯 .”……

주만 듣 싫다 듯 그 가 마 많 다.

가 도 볼 새 없 그 얼 에 떼지도

상 거린다.

그 가엾어 그 탑 고 얼마 간 에 게“ , .

말 뺨에 살 었 들 하고 엄 할 시? ?”

주만 틀어막고 싶었다.

보시다가,

얼 도 하다“ .”

하시고,

에냐“ ?”

사달 니다“ ( ) .”阿斯達

맑고도 한 리다.

여에 가 냐“ ?”



어미가 다 없습니다“ .”

그러 냐“ ?”

동 도 없삽고 승 집에 났습니다“ .”

승 냐“ ?”

합니다“ .”

지 도 살 냐“ ?”

살 습니다마 십 어 걸 도 걷지 못합니다“ , .”

내 재 거린다.

보고 보 도 얼 그 검 리 빛 같고“ . ”……

주만 었 신 습하 사 떴다 감 다 하다가

돌 보 ,

에도 그 게 보 냐“ ?”

마지못해 꾸 해 다.

쇤 닌갑시 리 들어 시 어“ ? ,

게 청청해 ?”

맑고 드럽고“ .”……

하고 주만 가득한 것 내뿜 듯 게 내 다.

말 어,

우리 에도 런 지 겠습지“ ?”

우리 에 런 말“ .”

하고 주만 연거 한 다.

우리 에 그런 없 한갑시 첫째 공 가 계신“ ?

.”

공 말에 주만 다운 얼 별 간 다.

공 함 시 지 들 가리 것 주만과( )金城

말 귀공 다.

공“ .”

가 시지만 얼 시고 싹싹하시고 재 시“ ?

고 .”……

고만 듣 싫다 그 가 만 한 냐 곱 지“ , . . , .”

그 도 당 지 가 공 하시고 한 든가 진 든가 그“ . ,

어 운 하시고 당 벼슬 지 하시고, .”……

그 짓 당 공 가 그 게 하냐 그 어 한“ ?

?”



시 감 도가 당당하시고“ .”……

도가 한 상 냐“ ?”

하고 주만 럭 낸다 도 가 비 거슬린 것.

죄 하다 듯 다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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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하게 거미가 들 욱 거 다 맞 하여.

재 하게 리 것 다.

마다 매어 달린 가지각색 한 등들 빛 다.

님 듭신 것 늬 린 청사 에 가 지짓 지짓

타 다.

다에 헤엄 듯 갖 울 다.

리 고가 운다 엎어 가 지 지 태 억. .

게 고함 지 사 가냘픈 껄 어간다.

당 에 시 고 듭 행 리시고 당

에 시어 마 시고 재 리 경 하 다.

승 가 한 지러지 에 주만 살그 니 에 빠 다.

얼 달 고 골 내어 린다 리도 곡.

도 없 듯 하고 시 럽게 귀 어내 것 같다 재미 가 도.

에 어지럽 만 할 다.

사 많 공 가 울체한 닭 가 그 닭도,

었다 어 첫여 여럿 내 살내 훈훈한 사 훈 가 그.

비 든 탓 가 그 탓도 었다, .

가마에 들리고 에 들리고 식 맞지

가 그 도 었다, .

그러 든 원 보담도 그 원하 것 다 하.

고 한 리가 그리웠 것 다 그 도 없 리 것도. ,

보 리 리도 들리 리가 웠 것 다, .

그 직 엇 생각하고 싶었다 과 단.

하고 싶었다.

당 니 한 그 근 근하게

어든다.

그 살 것같 한 공 들 마시 지향 없 걸 었다.



주 과 그 가 리 재 리 몰리 듯 에 개 미 한 마,

리 얼 거리지 다 그 빛 피하듯 어 한 만 보고.

내어 었다 얼마 걷지 에 헤어 었다 어슴. .

한 가운 낮에 보 다보탑 만 보 다.

그 탑 보 닭 없 가슴 해지 핑 돌 것

같 다 한 돌탑 게 가울 주만 도 생각지 못.

하 리 .

그 탑 다 짓하 다 리고 어 하 듯하다. .

째 고 었니 하 듯하다, , .

주만 허 허 재게 걸었다 그 한 간 도 빨리 그 에 뛰어들.

고 싶었다 만 듬 욱 욱과 어루만.

보리 하 다 그 듯 고 보 돌결 얼마 드럽고 미 러운가.

뺨 고 비벼 보리 하 다 그 들 어 고 그 그.

마한 돌 껑 껑 뛰어 가리 하 다 그 한 닥에.

주 어 지 어 지 과 한 주고 보

리 하 다.

생각엔 거 가 고 니 걸어보매 동 떴다.

어 운 마 할 움 진 하여 하마,

여러 고꾸 질 뻔하 다.

닥 보고 심 심 걸 걸어가다가 언 다시 고개 들매

생 달 탑 에 걸 다 그 빛 결 마 단 탑.

몸에 감 어 빛과 어 거리 다운 탑 욱,

답게 다.

주만 마 억시니에게 린 사 걸어간다 니보담 리

리듯 탑 한 욱 욱 다가들었다.

득 탑에만 어리 그 에 없 검 그림 가 얼 하고 간

다.

주만 짝 몸 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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닭 어 에 지 했 도 하 니 탑에

만 신 쏠 에 주만 주 보살필 겨 없어,

탑 주 돌고 사 못 보 것 다 한 곳에 심한 가운.



에 타 사 그림 럼 사 게 하 것 없 리 .

“ !”

직한 마 리 고 주만 한 걸 러 다.

그러 그 그림 도 마 리도 도 지 못 들 탑

그 돌 간다.

주만 한 신 가 루 그 다 미

한 었다 그에게 보담 곱 컸다 가. .

슴 근 근 망 질 한다.

그 어 거리 지 가 검 그림 말 다 사 닌,

낮에 본 그 것 보 다.

빛과 달빛 어우러진 어 미한 건만 그 빼어 마 검,

고 사내다운 과 연연한 하게 주만 니,

가슴 듯 들어 다.

주만 몸 움직 하 다 그에게 뛰어 달겨들든지 그 지. ,

도 돌 보지 고 달 리든지 가지 도 가운 한 가지

도 취하 하 다 그러 그 리에 어 린 듯.

하 짝할 없었다.

그 만 돈다 별 사 하 만 쳐다보고 어.

하게 어 리게 돌고 돈다 주만 다.

돌 갔건마 단 한 거들 보지도 다.

여 어‘ .’

여 째 지 주만 럭 리 지 고 싶었다 그러.

한들 그 가 가 것 가 사‘ ’ ‘ ’ . ‘ ’

그 단 말 가.

리 에 듯한 리건만 생각 하도 어 니없 것,

닫고 어 에 하게 얼 었다, .

그런 가 탑 꾸만 돌고‘ ?’

주만 마 가 에 생각 들다가,

지 그에게도 원 다, . .’

하고 우쳐 내었다.

가 탄 에 원 취 빌 탑 주 도 주만

지 맣게 어 것 다.

도 같 돌 볼‘ .’

게 생각하매 그 보담 원할 것 열 곱 곱 많



것 같 다.

그 가 한 돌 돌 도 고 원에

할 듯하 다.

첫째 시 집과 지 말 빌고 싶었다 지께 하.

게 내 거 해 주 어 니 언 든지 편 들고 역 해 주, ,

하고 빌고 싶었다.

째 지 가 고 병 어지 다 그리고 당,

에 보내 가운 첫째 지 다 하고 빌고 싶었다, .

째 에 빌 것 말 첫째 째보담 하고 엄청 고

어 고 간 한 원 었다.

그러 그것 원 냐“ ?”

가 주 고 어도 주만 집어 엇 고 답 못 하

리 .

에게 답 커 생각에 마 다 에 달빛.

과 같 낼 없 마 튼지 타 웁고 닯 원 에,

틀림 없었다 한 지개 럼 신 원 에 틀림 없었다. .

결과 같 마 가득한 원 에 틀림 없었다 .……

그 다시 가 워 다 달빛 담 뒷 리가 검게 빛 다. .

주만 곧 그 하 다 그러 내어 다시.

러지고 만다 염통 뛰 만 하 고. ! .

에 가 실 가 가 가 여 계시“ , , , .”

등 에 근거리 리가 들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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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럼 가 가운 없었다 만 원병 얻 듯.

든든하 다.

냐 고 것 니냐“ , , . , ?

탑 돌 보 원 취하게. .”

원 가 도 하시 사 돌 지“ . .”

하고 가 듯 꾸 다.

가 여 계실 한 승 경 하다가 가“ ?

보니 어 결엔지 게시지도 겠지 보 도 없 시고. ,

그 생각다 못하여 습지 미 못가엘 다 가 보고.



산 도 헤매 보고 어 계 지 막 에 빠지고.

죽 뻔 했답니다 어 그 게 후후. . , .”

에 쓰 원 어 다.

탑 생각 했 걸 원 엣 강 에 어“ . .……

그런 생각 얼 돌 지 .”……

다 고 어 탑 돌“ , .”

주만 한 걸 내어 재 하 다.

막 떼어 다가 말고 별 간에,

에그 니“ !”

마 리 지 고 주만 에 매어달린다 그 사달.

검 그림 보고 짝 것 다.

가 가 그 그게 갑시“ , , ?”

욱 달 가슴 한다.

주만 돌 다보 어 리도 말 보 었다.

게 게 갑시“ ?”

어 주 리고 에 주만 귀가 간질간질하도

고 곤거 다.

그 니시냐“ .”

주만 가시지만 가만 러주 에 없었다.

에“ .”─

하고 고개 하다가,

그럼 가 가 가 니시“ .”

하 살그 니 가 얼 쳐다본다 그리고 든 것.

다 듯 ,

그럼 쇤 걸 쇼“ .”

하 헤헤 웃 다.

주만 겨 보 었다.

가 시 시어 해해“ .”……

듯 한 웃어 보 다.

주만 다 도 다 같 열여 에 한동갑 어. ,

같 났고 시 도 낮 몸시 드 상,

과 상하 별 어 리고 없 었다.

주만 말 가 하고 하 여 어 할 도리가 없었

다.



가 색 살피고,

어 탑 돌 지 가 가 가 십시“ , . .”

주만 다 다시피 하 다.

실 실 도 그 하 엷 한 펼쳐 슬

달얼 가리웠다 생달 한 빛 그 마 가리어 니 사 어.

하게 듯.

간만 간 만 간만 주만과 걸 재!

지 가 가 사달 매 돈다 한 간만 간만.

그들 어진 사 가 들었다 에 가 드! .

내미 과 하 마주 게 었다.

헐 하 리가 역 들린다 그림 가.

에 었다 그 간 그들 거리 다시 어간다 한 간 간 간. . .

동 꾸 어 간다.

도 리 들 마 단 한 돌

다보지도 다 리 리한 여 뒷 주만 에 가 워 다. .

어 다 할 뿐 다.

럴 들 리 한 리에 할 것 ,

어질 어지 도 지 마다 그 습 마 볼

었 것 .

주만 엇 어 린 듯 마 허 해진다 엔지 슬프고 원망 럽고.

운하 다 다리 맥 다 리고 걸 걸 허 허 해진다. .

어 한 돌 보시지“ ?”

주 미다보듯 말 거리고 어지,

주만 허리 한다.

가 우리 질러가 보“ , .”

마 내 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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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과 돌쳐 다.

질 것 과연 었다 그러 것도 월한.

니었다 하 그 과 얼마든지 마주 었건만 맞닥.

릴 뻔하다가 슬 비킬 마다 주만 가슴 못 견 만 뛰 다.

동 떴다가 어들다가 하 니 에 그들 매 도



사 가 어지고 들고 하 다.

가 다가들어 가 한 어우러질

만하 다시 리 리 갈리어 간다.

어지 타 웁고 들 막 듯하고……

주만 마에 실 같 울 맺 었다 새빨간 뺨 시.

럼 질 듯하고 가 게 내 단 에 마

다.

곁에 보 에 허청허청 탑 도 것 어 지 보 었지만

막상 돌 보니 여간 고 니었다.

핑핑 내어 리고 리 지 어 어 하다.

그 도 주만 고 돌고 돌 다.

사 죽겠 사 죽겠“ . .”

근 근 하 도 연해 리 재우 빡빡 린다.

달 가리었 어 어 지 간다 가닥가닥 어지고 엷어.

마지막엔 뿌 한 럼 달얼 에 리었다가 내 가 없 사

다.

거 거 하 그 과 빛 해 다.

탑신 에 시어 듯 듯 다.

어 결엔지 다시 같 돌고 사달과 주만 거

마주 게 었다.

그들 상거 걸 에 지 다.

하 만 쳐다보고 사달 갑 엇 듯 주 러

본다.

달빛 고 럼 피어 주만 얼 에 사달 시 어

다.

그 사달 걸 주 하고 춰 다 과 가움! .

한 간 그 꿈꾸 듯하 에 다 하고 고꾸. !

질 듯하 한 내어 사달 같 빛났다 한 주.

만 뚫어지게 보다가 그 다 간에 신 듯 감

린다.

주만도 별 간 변한 사달 거동에 짝 었다 거운 편.

에 동여 매 듯 주만 한 그 리에 하 짝

할 없었다 몸 피 지 돌 그 고 그 얼어 어 린 듯. ,

고가 시 만 리었다.



그 다 재 리 경 한 고비가 었 지 당에 몰리었.

들 떼 지어 하고 쏟 다.

여 시원도 해 당 루 도가니“ . !”

런 진 것“ .”

어 어 가 볼“ ?”

마당 지 가 보지“ .”

각 지껄 다.

우리 가 볼“ ?”

막 에 어 하게“ .”

“ .”

여 니 달도“ .”

다보탑 보“ .”

것 보 다보탑 에 사“ , .”

하 고 여 고“ .”

한 여 걸“ ! .”

하하하“ .”

하하하“ .”

실 듯한 웃 리가 달 그 사 진다.

달도 고 도 고“ .”……

가 웃 지 다.

것 가 여 리고 리 돌 가“ . .”

어 결에 타 운 별 가“ ?”

“ .”

“ .”

웃 리 보내 그들 듯한 달 탑 향해 걸어

다.

재 리 경에 탑 도 걸 었“ .”

거니 거니 원 지“ , ( ) .”發願

원 원“ ?”

가 태평“ .”

곡 등하게“ .”

가 강하도“ ( ) .”聖壽

신 지 말게“ .”

신 많 시“ .”



한 내 원 고운 님 만 게“ ,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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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쫓 듯 돌 다.

새 탑 에 새 들 한

럽 도 하 니 어 지 몸과 마 실실 리어 지,

들 릴 것 같지도 다.

쓰러지 듯 리에 드러 곧 것 럼 감 었다 근.

몸 마 돌 가 어지듯 가

다 몸 러지게 고단하 도 들고 신 새삼.

럽게 말뚱말뚱해진다.

그 가“ ?”

미 하게 런 생각 다 주만 마주( ) .無頭無尾

억 생생하게 살 다.

맨드리만 보 도 귀 한 사 다니“ .”

하고 사달 어 없 웃었다.

사 그 해 었다( ) .阿斯女

해 그 얼 다시 한 에 그 보매 갸 한 과,

습 언 리 비슷하다 할 다 도 닮 없었다, .

사달 주만 보고 그 게 고 것 한갓 고 에 고

해 그 본 닭 다.

사 하 해 지도 어 삼 고 동 에 얼마 해,

가 고 그리웠 가 탑 공에 몸 마 건만 리. . ,

드 상사몽 막 없었다.

도 에 갔다가 들 어 그 고 그 들,

닭 게 집 생각 욱 간 하 다.

여도 단 리 .

우리 집에 도 등 맨드리 .

그 한 내 등 얼마 훌 하게 답게 만들었 .

사달 해 같 쇠 지낸 재미 생각하고 가슴 뻐

근해 다.

여에 도 식 등 만들고 등마다 그 등

생 월 복 빌었다.



도 진 들 비 객지에 마 과 해 하여 등

맨들었 것 등 못 맨들었 망 에 탑 돌 승과 해.

복 빌리 하 다.

비어 에 것 같지도 낮에 에,

워 보내고 어 든 사 재 리 몰린 에 그,

탑 돌러 것 다.

한 돌 갈 돋 생각 훨훨 고 다.

갸 질 쳐주 마다하고 달 쪽 쪽 미 러진

다.

사 도 달 보고 리 만 달 거울 런들 도.

에 비 고 도 에 비 것. .

달 지근한 감상 사 지 집 걱 새 새 가슴 다( ) .感傷

염 승 건강 었다. .

사달 에도 매우 심하 다 한( ) .喘促症

시 하 그 쿨룩 리 럼 지 다 어짜.

듯한 그 한 리 지 도 하게 귓가에 울리 것 같다, .

십 었 니 병 없 하 도 한 건(春寒老

믿 없겠거든 그런 고질 지 지 니 지 어) ,健

랴.

만 돌 가‘ !’

런 한 생각 득 어 그 몸 리 고 탑 도 빨리

빨리 었다 한 도 도 것 마 원 루 등.

별 것 럼( ) .等別

만 돌 가 다 사 에게 그 말 하 진 것 다! .

도 단신 갓집도 어 가 하 들여다볼 사,

없 진 집 다 사 어 었 어리고 한. .

여 몸 그런 어떻게 겪 것 가 감당하고 못하.

것 째 째 다 달리 여린 그가 지극한 슬픔에.

어떻게 견 어 낼 것 가.

해 주 사 도 없 울고 울다가 그 지러지지 .

리 어 산 하고 울어 그 감 린 사

얼 에 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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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지 지 한 생각 쫓 듯 리 들었다.

마 죽 마 죽“ , .”

그 신 듣도 뇌 고 뇌 었다.

사 슬프다고 간 죽 것 니다 지가 죽었다 하.

니 마 죽 리 고 단 하 것 지 생각 리 .

그러 게 돌 생각해 보 도 그 걱 지 다 만.

죽고 해 살 다 해도 욱 그 게 하 다,

다.

편도 별하고 어 여 운 과 해 그 고단한 신 엿!

보 리떼 같 들 마 에 다.

그 에도 우 리 가 개 언 보 다 그 후리후리( ) .彭介

한 감 사 운 상 엎어 듯 타 다 그 얼.

하게 웃 다.

그 사달보담 도 살 하에 들어 도 사달,

보담 다 집 그리 색하지 탓 들 가운. ,

림 림도 가 말 하 고 돈 도 곧 동 들 마 사 도

하 다 지만 가 한 승 살림도 가 도 주 듯하.

다.

재 었지만 값과 돈냥 여러 동 고 한동,

어엿한 내 없 허 하 것 다.

드러내 고 말 했 가 다 것 곧 어여 사 신,

감 하 것 었다 어 가 승도 든든하고 한 개 같.

사 얻어 경 탁하 하 지 리 .

그러 한 해 해 지 갈 사달 재 도 뛰어났다.

생 하 사 마 내 사달에게 쏟 지게 었다.

개 한 지 울 한 생각 거리 에( )花柳界

시 했다 그런 들릴 승 에 다. ,

에 게 었다.

빛 승리 사달에게 돌 고 말 다 러워하고 시.

하 맞 다운 사 편 것 다.

사달 에 다 망 에 만 어진 것,

지 도 개 리 .

그러 개 그런 사색 도 드러내지 했다.



에도 다 보담 든 하 고,

지 리에 도 가 듯 마시고 고 었다( ) .宴會

사 었 니 개 승 하에 리 하 것

여럿 공 었 개 여상 럽게 할 뿐 니 도리,

어 보담도 근하게 다니었다.

그 짱 께 다.

하루 여럿 리에 다리 달 가 그 꾸 한( )長達

어 어 리고 다가 개 보고 미하게.

원 비 도“ .”

하고 리 가 말 내 다.

짜 짠 가 건 웬 어째 내 비 단 말“ ?

냐?”

같 그림 도 그 도 못 듣겠니“ ?……

뻔 !”

하고 웃어 린다.

그 말 그러 계집 뺏 고 승마 어 리게 허허“ , ? , .”

하고 개 사달 향하여 하게 웃어 보 었다.

그 맞 웃 사달에게 도 지 지지 다 웬 지 그.

웃 웠다 었다, .

지 도 탑 돌 리 해 신상 생각할 그 러운 웃,

타 고 만 것 다.

사달 걸 허허“ , , .”

개 탈하 사 리쳐 고 역시 그 한 웃 웃어 보 다.

내가 런 한 생각만 하 고“ ?”

사달 진 리 에 그런 다 지 듯 내,

걸어보 다 그 도 한 들 리 맞 고.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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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하 결 개 하 만 니다.

다리 달 진 지 웅 싹 여 한 웃보 어, , , .……

고 사 내맡겨도 마 만한 닦고 보 도 없

었다.



그들 도 하 갈 들 각 다 다 비웃 진다.

사달 하게 한 꿈 꾸어 간다.

그 한들 겹겹 에워싼 한복 에 사 울 질 질 한다 틈.

비 도 쇠 같 들 막고 리 집어도 그 가냘픈 몸

빼쳐낼 없다 마지막엔 진맥진하여 그 쓰러지매 사 운 짐승.

떼 우 하고 달겨든다!

그럴 리 들도 사 거니 승 생각한들“ ?

그 동 에게 그런 몹쓸 짓 .”……

사달 지겨운 상 었다.

집에 도 생 지 것 다 도 그 생 해 계시고 사.

도 몸 것 다 보담 얼마 고 다.

웠 지 리 내 다리 시시 사립 열고.

울 보 지 리 그 갸 한 리에 살 가. .

사달 견 없었다.

여가 그립다 승 그립다 해가 그립다. . .

탑 고 엇 고 다 집어 워 리고 지 당 고 가고 싶다.

달 비 사 결 결 리 병상에 웠.

승 얼마 실 싯 웃 사 얼 에 리. .

고 승도 없고 해도 없 고! .

공 루리 같 열에 헤 리지 고 허 지

것 몹시 후 었다.

게 그리웁고 마 리 승 엄하

도 한사 지 했 것 다.

울에 룩하고 그 에 탑 시 하 공 한다

내어걸리 그들 한 지 한 었다, .

에 갔다가 보고 사달 가슴 뛰었 것 다 에 가득한.

재 쏟 곳 지 못하여 질 고 었 것 다.

돌 승에게 그 사연 리매 승 리에 몸

들 럼 뻐하 다.

재 보 가 런 사 생에“ .

것 니다 어 행 습해 어 들과. .

겨 보 .”

승 염 거 리 매우 말 다 그리고 튿.

고 다.



그 사 하 원 루어 주 하여 빛 통,

하 하여 단 하 사 내 헛헛함도 어 린 듯,

하 다 귀여운 타 운 별도 돌 보지 듯하 다. .

사달 신 하 행 재 하 해 생각

하니 가슴 뻑 지근 없었다.

새 들 말 한 해 그러하다 그들 직 하게 들지! ,

못하 다 어린 해 언 든지 그 러워하 고 그도 한. ,

어지 운 보 럼 해 껏 마 껏 다루지 못하,

다 가 햇 보 태 들건마 그들에게.

가들고 시집 지가 루 어 런 듯하 다 행복 러운 꿀보담.

달고 개보담 빠 게 지 간 것 다.

러한 해 러니 그 어떻게 별 한 것 가 그 도 사내.

다 공 루 하여 마 도지게 었지만 사. ,

얼마 슬 할 마 그 에 도 갈린다 리 꺼낼 가 없었다. .

내 같 .

그 사 단 마주 동 하 다.

낮에 리 리 피할 가 었지마 해 어 그리 엉 지 가 지

어 새 고 말 다.

해 만 시각 꾸 꾸 다가들 그 마 비비 듯하 다.

에 그 보내 그마한 가 어진 리에 도 그 지 몸

들지 다.

지 한 에 ,

들었겠지‘ ?’

하고 사달 가만가만 돌 다.

살그 니 열고 들어 니 해 거 거 하 에 그린 듯

지 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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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해가 니 지 짐 하 다가 그 것 보고

었 내 미 한 생각 듯 하 다, .

해 들어 고 고 하 그 곤한 도 어 리고 게

단 하게 가 하매 그 가슴 하도 연하 다 그런.

고 러 만 동 질질 신 원망 러웠다.



내 지만 보 해 그릴 것 니냐 그 귀 한 시간.

어 허 헛 것 생각하 가 리었다 한 한.

다 어도 울 것 .

지“ ?”

사달 해 에 주 연 닭 었다.

고“ .”

하고 해 지게 웃어 보 다 그 웃 에 그 그 맺.

듯하다.

“ ”……

“ .”……

마주 보 한동 말 없었다.

곤한“ .”

지“ .”

그러 다 우 도 보 지 다.

“ .”……

“ .”……

한동 말 어 다.

내 가“ .”

한 만에 가 허 내 고 해 색 살피었

다 사달 말만 집어내 단 에 슬픔 리 어 니.

하 다 울 니 하 었다. .

그러 해 하게 도사리고 뿐 답도 간단한 한 마,

다.

도“ .”

가 한 한 마 가 만근 게 가 다 마 만 마 슬픈 원.

과 운 사 보담도 갑 겼다.

그 그마한 가슴에 커다 고통 꿀꺽꿀꺽 고

못 견 리 만 웠다 사달 쪽에 엉엉 고 울.

고 싶었다.

내 거니 실 말 어 주“ .”

하고 사 리 다시 매만지다가 갸웃 편 쳐,

다본다 지도 그 한 에 울 났.

다 슬픔 고 마 한 쓰 닭 리. .

사달 에 듯 꾸도 지 다.



어 주“ .”

사 한 다.

사달 그 쓰러질 듯 웠다.

게 루 우“ .”

해 개 곤쳐 비고 펴 어주고

러미 편 얼 다보다가 편 쳐다보 과 마주

그 동 달 곳 몰 허 거리 듯하 니 어색하

게 상 웃고 도 다.

사 곧 감 다.

고 사달 고개 쳐들어 해 얼 보고 보 다.

리 새 어 것 럼.

행 껍질 같 시울 룩 룩 움직 고 달리 가 게

것 보 해도 만 감 다 뿐 지 루지 못한 것 곧

었다.

니 다 해 떴다 고개 쳐들고 편 보고, . ,

났 주 시고 내 어 시어“ , . !”

살짝 고 얼 우 듯 돌 우 하 다 마.

편 원 얼 그 에 여 탓만 여 듯,

하다.

사달 없었다 돌 우 해 어당 그 가냘.

픈 몸 러지도 껴 다.

런 에도 해 고개 여 편 가슴 에 얼

다 그 언 리가 겁고 해지 것 해도 리 없 우.

탓 리 .

한 만에 하 드 듯하 몸 어 다.

해 가 편에게 내 사한 보 지 고 어

결엔지 닦고 닦 었 리 해도 가루

뿌린 듯 고 그 해진 등 욱 타 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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탑 도 사달 리게 지 거린다.

그 해 지내 경 그림 등 에 어 거리 럼( )影燈

비 다.



그들 마 내 그 었다 어 고 하고.

마다 사 에 도 도 주고 그들 었다.

하고 등 다가 어 결엔지 뚫어지게 마주보고 그들 었다.

어 웠 언 달 뺨 마주 비벼 그들 었

다. .……

별 도 짧고 도 헤프다.

어 었다 해 지 러 편 미진한 행 꾸. ,

리러 가 에 없다.

주 주 주워 고 어 해가 지 가다가 다시

돌쳐 걸 도루 들어 다 그 별 사 었 것 다. .

시각 직도 얼마 지만 그들 단 하 별 리가 마

지막 닌가.

다“ .”

“

공 루“ .”

그“ !”

하고 사달 동 신 게 다가,

게 고 편 시니“ .”……

하고 얼 린다.

해 탁할 말 것 럼 다시 다.

그런 걱 도 마 내가 어 든지 시고 꾸 갈 에“ . .

해가 걸리든지 공만 루 .”

하고 얼 빛 루 단단한 결심 보 었다.

공만 루“ .”

직하 그 말 리 지 도 사달 귀 울리고 마 울린다! .

타 운 별도 닯 그리움도 편 재 빛내고 루,

하여 어 견 그 한 태도 언 생각해 보 도 든든하고 고마!

웁고 겨웁다.

직 지 해가 어 틈에 그 게 해 보.

담 그 마 그 게 여 질 .

생각할 새 새 해가 그리웁다.

어여 고 한 해 그리운 그 얼 단 한 한 짝 짧고 짧!

동 에 마 보여 다 그 내 도 지 리 .

마지막 해 보 틋한 경 한 막 언하게 타 다



.……

여러 동 들에게 어 사립 지 다 병 도.

쿨룩쿨룩하 도 지 에 몸 티고 지 지 다.

그 재 게 사 돌 다.

주 말 고‘ .’

하매 거 지 연 그도 다시 한 해 얼 보고 싶었,

것 다.

그러 해 얼 거 없었다 별 간 쇳 가 에 매어달리.

듯 걸 내 지지 마 도지게 고 러 하게

듯 걸었다.

도 다.

고만 들어가십시“ .”

사달 걸 고 승에게 말리었다.

그 그럼 다 쿨룩 쿨룩 에 몸 심하고 쿨룩“ , , . ,

쿨룩 원 몹쓸. .”……

하고 가 그 에 걸 걸 한 것 한갓

탓만 니리 .

“ ”

하 사달 답도 었다.

꿇고 마지막 별 하고 어 언 가 지 사립

보 다.

돈짝만 한 새 사귀가 하게 돋 티 에 해가

지 가 여럿 우 에 러워 같 못.

고 미 그 등 에 마 별 하러 쫓 것 리 .

슬 한 고간 것 마지막 별 었다! .

사 사“ , !”

사달 리 내어 가만 다 그 마 에 보고. .

돌 욱 돌 가건마 사달 마 탑 돌

지 다.

사 사“ , !”

그 한 러 보 다.

해 연 에 듯하다.

하 만 쳐다보 상에 싸 돌릴 과연 해

에 엿 다 간 꿈 실 타 그 하고 것!



다 한 걸 싹 다가들 해 얼 살피매 그. ,

해가 니었다 해 낫 만한 다 여 었다. .

신 습하고 다시 탑 돌 시 하 건만 한 어지러워진,

마 럼 가 지 다 그 엇에 쫓 듯 돌.

린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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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, , !”

주만 가 듯 우고 었다 틈한 다리.

리고 가 리에 께 리 곤하게( )大

다.

“ , ! .”……

주만 들 귀에다 고 리 새같 질

다.

하고 들린 맺 마‘ , ’

지 고 다시 돌 워 린다.

어 거 어“ , , . .”

우 가 마 듯 꿈 꿈 몸 움직.

듯하다가도 내 고 리 낸다.

어 어 원 귀도 게 어 운가“ , . ? , !”

주만 돌 운 어 리 짜 낸다.

“ , .”

답만 할 뿐 그 도 못 다.

얼 어 니 얼핏 얼핏 어“ , . , .”

에 우 가 쪼 리고 미같 말 가

겋게 드러 허 지 집었다.

도 못 어 도 못 어“ , ? , !”

“ ! .”

하고 별 간 듯 어 다 그 주 우.

고 질겁 하 어 것 직도 어 연상

빈다.

신“ , , .”

주만 없 하 리 사 게 돌리 재우



다.

한 주 비고 닦고 니 그 하게

어색하게 웃어 보 다.

냐 그 도 지 니“ , ? ?”

걸 시“ , , .”

그 게 러도 어 지 니“ .”

마 들었 가 헤헤“ , .”

한 듯 한 웃 다.

든 게 다 그 게 사 태워“ ? .”

주만 우 고 진 뺀 것 직도 리지 듯

본다.

원 원 엣“ , !”

하고 리 주 어지 에.

그 죄 합니다 심 하 시“ . ?”

도 할 듯 사죄 하고 닌다.

거리 어 어“ ! .”

주만 내 지듯 리었다.

났어“ ! ?”

그 실 도 듯 다.

어 니“ .”

가 어 산하게 살 펴고 마 떼어 고

신 다.

가 그 말“ ?”

주만 다 해진 맛 과 동 쪽 비가 보다

가,

들 어 어 갈 가 니“ . .”

다시 다.

어 갑 다 새었 시“ ? ?”

해 새니 직 시도 었“ . ?

걸.”

직 시도 었 시 그러 첫 들었 거 첫“ ! ? .

들 동여가도 다고 하 걸 시 .”

어 가 얼핏 못 변 하고 만다.

어 새 갈 어“ . .”



주만 듯 재 한다.

니 시 한 에 어 가시 시“ , ? ?”

하고 그 같 욱 동그 게 다.

삿 니 것 그도 달 다.

다 고만 어 가 가 고만 니“ . .”

주만 에 없 해 한다 린 상 다 듯.

가 색 살피었다 리고 거 거 하 빛에도.

가 얼 타 듯 것 볼 었다 그 새.

만 에도 심상하지 운 돈다 그 맨드리 보고.

었다.

주만 빛 비 고 비단 지 고 갈 없 귀공, ,

리지 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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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어 니 사 동 식 것 원통하여( )史肖

주만 복 시 었다 통 지에 빛 비 쳐 고 포.

복 쓰고 허리 에 실 주 주 어 리고 에

린 도 하게 고 동 게 다운 귀공 다.

꾸러 주만 도 복 하고 도 곧 내었다.

리 같 들고 공 에 러 신

그 도 게 리 고 달겨,

들 하고 사 허리 질 다.

그러 런 도 가 가 그 도 가 고 마 에 별,

한 없거 에 리고 어 가 것 가 도.

한 겁도 거니 심 럭 났다.

그 가 복 내시 고 그럽“ , ?

시 ?”

하 몸단 마 고 어 주만 보 다.

에 겨 겁 니“ ?”

주만 싯 웃고 허리 한 듬어 보 ,

것 어 니 에 니 그 게 겁낼 건“ , ?

없어 어 해. .”

하고 열고 간다 도 다 고 쫓 가다가 주.



다.

게 어 우니 가 뺨 쳐도 갑시“ , ?”

그러 비 할“ ?”

주만 진 다.

어 가시 에 비 지 하신단 말 에“ ?

들고 시 ?”

들고 갈“ ?”

그럼 어 리 가시 시“ ?”

가만 거“ .”

주만 엇 생각하듯 다시 들어 다 벽 에 게.

루 내어 다.

어 니“ ?”

에 들었습지“ .”

에 지“ ?”……

겨 햇 훤할 닫 거 시“ . .”

그럼 그럼 그 열쇠 가 맡“ ?”……

원 가 도 마님 맡 지 가 맡“ , ?”

“ .”……

주만 말 없다.

루 내어 시고 어 가시 시“ ?

에?”

주 행동에 갈 다.

어 니가 맡 다 어 니가“ ? .”……

주만 말 얼거린다.

가실 곳 말 합시 그러 가 도리든지 릴“ , .

니.”

만 열쇠 러 갔다가 어 니께 시“ .”……

어 여 하 한 시 어떻게 빽빽한 시 한“ ? .

열 그 달그 집 사 다 .”……

주만 리고 열 갈 없,

지 것 닫 미리 막 한 것 다.

한복 에 하고 주만 주 다.

어 하“ !”

그 리 울 울 한다.



사엘 가시 고 그러시지 에 니다 고 말곱시“ ? .

감께 마님 시 니다 꿎. . , .

고가 겝시 생각만 해도 쪽쪽 시. ,

맙시사 맙시사. , .”

주만 꿰뚫어보고 들갑 고개 살 살,

든다.

꺼낸다 도 그 어떻게 걸어가십니 게“ ?

지가 십 리 걸 시 한낮에도 어 울 에.

말도 타시고 도 타시고 보행 하시다니 뻔 한 말 에,

말 꺼낸다고 해 보십시 리 한들 연 지? , .

껄해 집 컥 집 걸 시 만다행 몰 몰 짓.

다 해도 한 건 건 내 짜할 것 닙시 ?”……

듣 싫어“ !”

가 다 닭 미주 고주 내 다 럽게 어 주

만 다못하여 리 빽 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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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에 돌 주만 었다.

만 감 그 타 운 연하게 시울 들어

다 께 할 어색하 그 다 어 할. .

고 허 허 하 그 매가 엇 말할 없 다웠다 닥에.

거 닿 듯 고개 고 경도 우 웠다.

주만 에 마 그 어 것 럼 생 생 웃어가

,

게“ ?”

하고 벼개에 마 어 내보 었다.

탑 돌 그 꿈꾸 듯한 린 걸 걸 리 같 달 질,

그 열 가득한 행동들 어 어 에 지 간다 달빛 욱 게.

드러 그 열 듯한 한량없 그리웠다 그 청청한, .

리가 루 귓가에 듯 듯하다 .……

첫 여 고 하다 실 도 지 지 사귀하 간 하.

지도 듯 하고 귓 만 우 득 사 하 리가.

것 같다.



주만 귀 울 다 갈 없 리다 그 욱 가만가만. .

걷 듯 마 듯 가 사 진 것 같다 몰 몰 들어 사.

연 지에 리듯.

그가 고 그 가 고‘ , .’

리도 없고 도 없 주만 가슴에 런 상 개같 어났다.

그 고 어 다 쏜살같 열어 리.

다가 말고 생각 헛 고 어림없 닫 에

하게 웃었다.

도 다 닳 닥에 다.

주만 새 한 루 꺼내어 다시 었다.

그도 에 단 한 것 다.

그 다시 리에 웠다.

상 리에 리 맞 고 한 사 다운 포

들지 다.

그가 마주 하고 그가 걸 다가들

경 하게 타 다.

그 보고 그 게 그 얼 엔 가워하 빛 역?

움직 었다 곧 할 듯 달겨들 그 상하게.

었다 그러다가 득 돌 린 것 곡. ?

그도 본 것 다 내 마 본 것 다 내 꿰뚫. .

어 본 것 다 그런 운 재 가진 그 거 어 그마한 여.

살피지 못할 것 랴.

그 다 사 여겼 단 한 빛 보고 그 마.

쏟 린 상없다고 하지 .

주만 집어쓰고도 가 곁에 보 하 것 럼 얼

었다.

러워 러워“ , .”

말 살거리고 욱 고 들어갔다 그러고도 미 한.

듯 에 다시 얼 가리었다.

그러 러운 생각도 시 다 타 열 걷 걷.

없었다.

그도 생각하 지 리 그도 그리 빡 새우.

지 리 그 게 가워하다가 그 게 러 것 그 과 한.

것 한꺼 에 리 듯도 싶었다.



몸 고 얼 달 었 걷어 다.

만해도 그가 보고 싶어 견 가 없다 그립고 그리워.

없다.

주만 마 내 다시 몸 다.

그 사달에게 뛰어가고 싶었다 상없어도 만 고 말고.

싶었다 당 시각에 그 보지 고 못 것 같다. .

었 지 다시 주 주 주워 었다.

주만 살그 니 열었다 갈 미리 보 것 럼. .

한 공 그 같 타 뺨 어 다.

벽 동 한 사귀에 다 울어진 각달 엿 엿 걸 다.

주만 지 달 보고 다가 가 타 듯 곤거

다.

내 거든“ .”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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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복 그 쓰러 도 보 싫다 듯 돌

워 다.

고 그 어 가 들 들 한다.

어째 가 가 우시“ ? .”

하다 듯 거 엇 고 달 지 몰

매우 해 한다.

가 미 다 싹싹할 에 연한 같지마 한.

역 내 헤 리지 다 만 어 피 달 었다가.

벼 만 지 다 만 해도 듣 싫다 지. ‘ ’

냐 주만 어 갈 욱 사 게 들 거린다 필경엔 훌 훌. .

하 울 리 내고 만다.

벼 어지 한 도 가 그 내

없었다.

주만 어 들 들 린다 들어 그 어 들 다가.

말고 한 내 었다.

그 한 리 들었 지 주만 ,

게 가 니 리 가“ ? .”

볼 리 마 럼 지 다.



가 가 우십시 진 하시고 말 든지 하십시“ , ? .

쇤 가 죽 한사하고 가 원 어드릴 니.”

도 달 울 울 하 등 에 고 간곡한 리 었다.

울 가 울어“ ?”

주만 역시 돌 보지도 고 울 고 쓰 도

말 리 여 껄 다.

우시 돌 워 계십시 쇤 보십시 것 보십시“ ? . .

새 죄 꾸겨집니다 루 우십시. .”

그 짓 꾸겨지 어 냐“ ?”

어 그 만 만한 니 한 다시 만하 돈 얼마“ ?

드 시 ?”

그 짓 돈 드 걸 가 니 꾸겨지 고만 니냐“ ? ?”

웬걸 쇼 쓰 가 많 걸 시“ . .”

내게 복 당하냐 에 한 쓰 하 니만“ ? .”……

만 갑시 도 런 얼마 걸 시“ ? .”

말 그럴듯하다 듯 주만 거 고 어 웃

살 편다.

울 직도 그 그 한 주 보 지 하‘ !’

고 가 다, .

쇤 가 하 생각해 드릴갑시“ ?”

가 가“ ?”

쇤 가 도 주 니 시 그만 에 우시다니 내“ ? . .

상없어도 쇤 가 사엘 시고 갈 니 .”……

내“ .”……

주만 재우쳤다 내 과연 그에게 여러 해포 듯싶다 어. ! .

에 그 다린 그가 니냐 그러 낮에 다 몰.

빠 갈 없었다.

에“ !”

그 다시 다린 것 다.

단 하루 해 보내 에 삼사월 해가 도 었지만 그에게,

듯하 다 그 말 삼 같 고 해 동 에.

리 리해 낸 것 리고 리고 사 가 것 었

다.

든 에 집 사 들 들 다리 에 없었다.



시각 낮보담도 욱 고 욱 지루하 다.

갖 고 워 고 막상 하니 어 결에 달

지고 에 없 내어 없었다 십 리.

걸어간다 것도 여간 니었다.

하지 말미 그 게 다 에도 루

지 못하 것 생각하매 고 것 고만 울 지고 만 것

다 그 생 그 도.

다.

내 도 얼마가 시 고 것“ ? .”

달 시 한다.

내 가 니 어 말 해 보“ ? .”

주만 귀에 었다.

내 마님 십시 사에 공 리러 가시“ . .”

껏 게 그게“ ?”

닙시 쇤 말 만 하시 니다 드님 없지 시“ . .

상감마마께 도 사에 공 들여 동 마마 보시지?

시 꾸 동생 하 낳 달 고 십시 사 새 한? .

그 님 검 계시다고 시 것 닙시, ?”

주만 그 고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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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리에 고 킹킹 리 하다가 재 한

게 하고 림 떴다.

“ .”

동생 허리가 러지게 웃어 다( ) .娥玉

우 워 우 워“ , .”

다.

그 사 에 러 다가 빠가 상에 고 것 보

고 심지 비비어 것 다.

낮에 낮 낮 에 고리타 하게“ ? .”

짓“ ?”

빠 빼고 다.

어 그 시 도 사 웁지 에다가 비“ . ,



벼 고.”

한 리 싸고 펴 시 에 얼( )詩傳『 』

엎어 보 다.

빠 웃 다.

에그 그 가 리에 닦 어린 지 지“ , .

리고, .”

그 가 다 실 거 감 듯하 연 웃 내 다.

런 지 한 재미 꿈 꾸“ ! .”

빠 웅얼웅얼하 갈 진 리 게 거리 가에 게 어

욱 닦고 싱겁게 한 웃 다.

꿈 꾸었어 어 재미 꿈 해“ ? .”

가 냐 막 꾸 가 헤살 걸“ ? .”

그러 꿈도 꾸지 못하“ .”

말하 꿈 하다가 만 지“ .”

꿈도 고 본“ , .”

그럼 꿈도 고 말고 본 지 지“ . ( ) .”拔

커 리가 어“ ?”

식쟁 할 가 없 말 지 상 럽거든“ . .”

내가 식쟁 맹 어 다 었 짓“ ? ‘『 』『 』

만 보’ ?”

상에 시 못마 한 듯 가 었다.『 』

허 경 그 게 함 하 니“ , .”

하고 펴 겹쳐 한 운다.

에다 고 께 린 언 고“ ? .”

웃었다.

말 들 체 만 체하고 말만 가지고 티

다.

그러 에 식하단 말 지 시 말 못하“ ‘ ’ ! . 『 』

고.”

가 시 빠가 그 만 펴들고 낮“ ?『 』

만 고 독 하니 그 지 귀가 프게시리‘ ’ . .”

가 게 들 고 하“ ?”

그건 고만 고 그 꿈 린가 가 해“ , .”

맑고 맑 가에 비 한“ .”……



비 가 가에“ , ?”

재하지주 다 루 시 에 걸“ ‘ ’ .”『 』

시 에만 고만 에 그러 가“ ? . ‘ ’『 』

뛰어 겠 ?”

그 지 그“ , .”

그 그 가“ , ?”

꿈 에 타 걸 어떻게“ ?”

몰 꿈에 보고도 몰“ . ?”

가 워 쳐 다 에“ , .”

가엾어 꿈에 실컷 보시게 할 걸 갖다가“ , . .”……

그러 에 지 말 말“ , .”

웃 다.

그 빠 꿈에 본 말 신단 말“ , ?”

몰 몰“ , .”

고개 들었다.

게 시 떼 그러 내가 드릴“ ? ?”

내가 꿈 꾼 것 가 어째 단 말 냐“ ?”

그 도 빠 당경 보담도 하게 미다보고 어“ ( ) .”唐鏡

어 맞춰“ .”

실 지“ ?”

니“ .”

닌 게“ ?”

실 가 내 꿈 에 타 닭“ ?”

어 건 매 망 고 꿈엔들 보 리“ .”

“ .”

리 내고 지 닮 맨 맨 한 얼 에 어울리지

게 웃 살 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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빠가 싱 싱 하 빤 보다가 하도 어 니가 없

어 도 달 웃어 다.

빠 꿈에 다고 그 게 시 생시에 만났“ , ?

겠 , .”



“ .”

역시 웃 다 그 실룩실룩하 등엔 주 다. .

생시에 실 보 그럴 빠에게 보여 드“

릴 것 갖다가.”

언 언“ , ?”

그 리에 귀가 지 마 게 다.

언 사 에 지“ , .”

지 거 같 들 갔겠고 그런 다 도 할걸“ . . .

그랬 .”

어규 빠 마 갈 고 들만 리고 시“ , .

신 빠가 어떻게 해 ?”

리 경도 못 해“ ?”

그 가에 거 경꾼 듯 했습니다“ .”

그것 내가 보 어 하 못 보“ . .”

그러니 하시지 가 막 시지“ . .”

그 말 실 가“ , ?”

그럼 거짓말“ ?”

거짓말 지 말 지 말 가 믿“ ?”

믿거든 고만 어 가 믿“ . ?”

말 실 가 었“ ?”

것 지 어 러 쳐 만 었지“ ? .”

것 것도 니 다 게 거짓말 지“ . .”

그 에 고만 거짓말 만 그뿐“ . ?”

그 실 욱 샐 해지고 볼 보루통하게 어 다 말.

거짓말 고 몰 우 골 지가 닭 리 .

비 그 도 가 살 지 러 짓 하고

동생 골 슬슬 가 듣고 싶 꾸 어내 한다.

그러 고만 고 에 었“ ?”

그럼 루 하“ ? .”

그 그 가“ , ?”

다 고 가 다 가 지“ .”

그리고 그 어떻 막 지“ ? ?”

막 가 갸 한 것 연 돋 죽 같“ ?

.”



그건 럽게 보 그 그 가 에 것도 지“ , .

했지?”

것도 가 지 었“ ! .”

그 그 어 고“ , ?”

원 내 뺄“ , .”

하고 도 비 리고 그 실 에 생 생 웃

린다.

어 고 들었 다 어 다 그 다“ ! .”……

그만하 가 주만 보 보 그 보고 말도“ .

?”

말 말“ ?”

그 사도 말 냐“ , ?”

님 계시고 어 들 계신 들 리 사가 사“ ?”

그 게 들 사 가 하냐 언 하다고 하 니“ ? .”

내가 언 그런 말 해“ ?”

월 한가 에 에 들어가 들 리 짜 내 하고 언“ ,

가 주만 에 지 하고 곡 다 니.”「 」

그 어 실 하고 하고 단 하 게 여럿 갈“ ?

가지고 하 지 그럴 말 거 여러 도 하다,

고 하겠 .”

그러니 들 만 도 사 단 말 냐“ ?”

그 마주 사 하지만 사 많 리에 다니“ ,

할 닭 없지 ?”

고개 하고 실망 하 잼 었

다.

사에 들도 타고 들어갔겠“ ?”

그럼“ .”

주만 한 탔“ ?”

내 탄 다“ . .”

어 피 주만 말 집어내었다가 비가 미주 고주

고 진 리 내고 주만 매 하 몸짓 하 빼어 지,

고 샅샅 고 싶고 듣고 싶 가 말 떼 고만 하

니 어 말 리 돌 볼 하고 리 리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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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말허 어 돌릴 하고 껌 껌 하 니,

타고 들어가 들 리 한 리에 겠“ ?”

하고 그 지 하 듯 얼 본다‘ ?’ .

그 한 가 갔지“ .”

었지“ ?”

니 리 어 었 걸“ .”

가 고“ !”

가 커 주 얼 도 못 볼 만 리 리 었다“ .”

비 에 럼 어가지 고 도리어

웃 만 말린다.

싹 다가 비 한다.

그러지 말고 그 지낸 하 도 빼지 말고 죽 강 해“ .”

운 것도 강하 가 귀 그것 지 강 하 말 싫어“ ? .”

싫 그럼 청 든지 들어 게“ ! .”

말“ ?”

말 고 말고“ .”

당 가 것 고만 주어 그러고 지께 우“ .

냐 시거든 운다고만 해 주실 ?”

그 그 그 청 들어주지“ , .”

그리고 지께 강 실 빠가 그 보 고“

지 보 보여 주실 그 빠가 에 뚱겨 주?

든지.”

그것 어 지께 들 게“ , . .”

그러 지께 들 게 하 말 지 가 들 게 하“ , .”

그건 어 운 만해도“ , .”

그럼 고만 도 그 본 것 말 하 고만 지“ . .”

그 그 말 다 들어 주마 그 본 들 다“ , . .

하 다.”

싫어 만 다 듣고 청 리실걸 할“ , .

.”

싹 보고 욱 비싸게 단단한 다짐 다.

한 한 담에 러 주다 뿐 냐 뚱겨 주다 뿐 냐 다짐“ , .



도 지 어 해 그 그 주만 가 어 하고. , . ,

?”

어 하 어 해 어 들어가 돌 사다리 가 다보“ ?

탑 경하고 께 러 보시고 .”……

그 그“ , ?”

그런 빠 그 가 났어“ , .”

그 짓 났든지 말든지“ .”

그 가 어떻게 났 지 몰 어 어 하고 얼“ . . ,

같고 .”……

하고 그 실 하니 고 에 엇 그 보 것 같다.

가 미쳤 웬 사 만 어 그 그 다 에 어“ ? , .

했단 말 냐?”

그 다 에 그 다 에 내가 하다가 말 가“ , ?”……

원 가 다 빠 러본 지 했니“ . ?”

지 그 다 에 공 리고 고 재 리고 돌 들 지“ ,

.”

그뿐“ ?”

그뿐 지 에 어“ ?”

주만 어 하고“ ?”

주만 가 어 해 다들 같 지“ ? .”

에 하고 동행 냐“ ?”

그럼 다들 동행 지“ .”

그 동행 하 도 말들 없었단 말 냐“ , ?”

말 말 에 리 도 들 만“ ?

다보고 가 못 지 걸.”

별 사들도 했단 말“ ?”

언 별 사 할 틈 어 못 건 각“ ?

타고 돌 .”

단지 그게“ ?”

그 말 에 본 지 본 에 지 다 했 그 도“ ,

미진하시단 말 어 ? .”

그 그뿐 껏“ , .”

에 가 꺾 매우 운해 한다.

그러 실 가 보고 빠에게 갈 할“ ?



.”

지러지게 웃 다.

갈 겠지만“ .”

그러 뇌고 뇌 시 하 도 하시지“ ? .”

엎어지듯 상 리에 고개 다.

주 실 한 가지 빼 실 가 탑 돌“ ? , .

.”

“ !”

하고 고개 쳐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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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가 탑 돌다께“ !”

별 간 신 것 럼 고개 쳐들고 동생 거

보다시피 본다.

그만 에 그 게 실 건 없“ ? .”

우 워 죽겠다 듯 웃 보 린다.

가 웃 미하게 탑 돌 다고만 하니 냐“ , ?”

도 하실 거 그 게 후비고 실 그것뿐“ .

니.”

그뿐 냐 탑 돌 다 탑 어떻게 돌 단 말 냐“ , ? ?”

사에 새 다보탑 돌 지 탑 어 어“ , ?”

그 탑 별 간 돌 단 말 냐“ , ?”

별 간 에 그 루 사월 탑만 돌 원 취하“ ? .

빠 시 ?”

지 사월 원 하 것다“ , .”

어규 빠 그 실 원 엔지도 시“ , ?”

주만 원 내가 어 겠니“ ?”

그 말 신단 말 에“ , ?”

그걸 어떻게“ ?”

그것도 시 빠지도 시 어“ ?”

니 것 니냐“ ?”

그러시지 그 고 말고 당 에 시지“ , .”

말 없 그 원“ . ?”



원 리 것도 만 동 지 님도 계시고 여러 어“ .

듯한 빠 가 탑 돌 엔 그 원 여간 만 만한 원

겠어 ?”

그 그 다 원“ . ?”

도 빠 시겠단 말“ ?”

그럼 내가 어“ ?”

그럼 고만 가 막 말도 못 하겠“ . .”

가 가 막 거 에 니 말만 하 고만 니냐“ ? ?”

곁 사 도 리 만 사 워간다.

그 뻔한 니에“ ?”

뻔한 냐“ ?”

그리 지 어지 고 고 어본다.

그만하 실걸“ .”

다 에“ .”

그럼 내가 말해 드릴“ ?”

그 닭 냐 원 냐“ , ? ?”

어 시집 가여지 다 하 원 지“ .”

그“ , !”

평 진 다리 그 뛰어 간통 갈 듯하다가 다시 주

다 그 주만 원 그 근 리 것 어슴 하게.

마 짐 하 지만 어린 가 게 지 직 거 하리 고 미 생

각 못하 것 다 어 어피에 그 니 가 없었다. .

어 빠도 그 짐 지 새삼 럽게 시“ , ?

.”

짜 우 워 못 견 겠다 시 다.

시집 어 갈 원 그러 시집 한 간다“ ? ?”

어 빠 내 럽 도 그 갈 님 듬어 보 도“ . ?

지.”

님 어 님한 간다“ ! ?”

비 러 욱 하여 보 다.

님 빠가 님“ ! ?”

한 우습고 한 어마 싶었다 그런 몰 빠가.

어 게 청맞고 엉뚱할 하 다.

매 보 었다.



그러 주만 가 내게 시집 고 싶어한단 말 냐“ ?”

지 루 그 한 지“ , . .”

한“ , !”

그 도 미심다우시“ ?”

가“ ?”

그러 낮 고 가 니 말 어 운 내 보“ .

시 말 .”

운 어떻게 내 말 냐“ ?”

그 게 미심답거든 지 도 뛰어가 보시 말“ .”

어 뛰어간단 말 냐“ ?”

미심다운 사 한 가 보시 말 지“ .”

미심다운 사 게“ .”……

러시 어 가 보시 가 보 러 드리리“ ? . ?

실 에게 말 .”

실 실“ , .”

만 하 어 가 보 하 에게 니“ ? . .

닌 에 탑 돌고 시집 어 가 지 하 마 그만 달떴.

다 볼 것 니 ?”

마 것 없 맞 럼 가니 그

듯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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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들어간 에도 못하 다.

그 어 거닐어 보 다 닭 없 것 지 지.

한다 다시 상 에 도사리고 보 다 웠 시 펴들고. . 『 』

리 여 다.

가 본 역시 고 곱‘ ’

고 하다가 마 내 집어 지고 리 들어 본다 럼.

들어 갖 생각 어 리 것 럼.

그 에 것 주만 만 경 었다.

월 보 그 달재 달맞 갔다 울 사 들( ) .月城

한 같 여드 었다.

단과 심향 들 한 향 비단 들고 사



결 헤 지 간다 에 새 럼 등 가.

말 탄 공 들도 득 득 보 다.

사 사 드럽고 미 러운 리 낸다 리.

개 실 운다.

도 등 에 말 들과 지껄 갈 그들

에 심향 하 가 사 에 어 거린다 곱게 꾸민.

계집 고 가 것 보 갓집 가 행 가 하,

다.

얼마 가지 그 살 그 지

몸뚱어리 한 고 걸 다 못 가겠.

다 지 리 .

짙 빛 탕에 빛 별 럼 린 하고 걷어쳐 다.

그 에 타 다운 한 몸매만 보 도 뛰어!

미 짐 하겠 사실에 꿴 비취 귀걸 가 가볍게 들리

사 내다보 결 같 귀 과 뺨 뒷 만 보고도 미!

마 었다.

한 짓 도 연 건마 마 꾼 슬

지 어 걸 질러 걷다가 돌 다보 다.

그 듯한 진한 생달 그리고 그 에

도 매 곱고 맑 도 하게 움직 다, .

연 같 시시 웃 듯하다.

어 어 어 가 뚫고 하게 쪽 하 에 뻗쳤,

다.

한 빛 가운 그 욱 하게 욱 연하게

달 듯하 다.

한 걸 걷다가 돌 보고 걸 걷다가 돌쳐 다 도 태도가.

것 닫 달 걸 걷지 고개 가

당 듯 돌 지고 돌 지곤 하 다 쏠 견.

없 것 억지 고 에 여러 걸 걸어가다가 다시 돌쳐

돌 보 다 그러 그 었다 그 어 결엔지 하고. .

달 편 향하여 돌 에 듯 하 사 틈

니 사 그 어 어 보 뿐 었다.

고 도 가 없 러 리고 하 빈 듯 가

타 다리 것 같 니 마 내 동 하 보 달 그



근 타내었다.

사 들 하고 어 다‘ ’ .

어째 달빛 게 허여 할“ !”

어 빠 가 말 집어낸다.

보 달 진다“ !”

달님 들 시 허여 한“ . .”

그런 것도 니지 어 주 새빨갛 도 하니“ . .”

가 심하다고 하지만 것 그 게 염 할 것 없“ .

만 다 시다 그 지 니. .”

어 한 지러진 없 든다“ . .

지 ?”

보 달 그런 것 보 습“ ?”

각 하고 들 하 가운 틈 비집고 슬 슬

그 가 몸 쳐 들어갔다.

달빛 그 얼 욱 어여뻤 어 지 게 하지 못할

고 감 지싯 지 못하 다.

그 후 한 삼월 삼짇 에 보 보 지마

말 다갔다 할 체 돌보 뛰 마 가

고 빛 슬 슬 보 만 하 뿐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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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후 여러 매 보내 보 편에 승 도 고 그

다고 거 하 것도 니 직 미거하니 말 뿐, ‘ ’

시 결말 짓지 못하고 지 미룩미룩 것 다.

당당한 시 들 당 말 만 도 쪽같

쓰 어 당 학 지 하 것다 한림학사 가 막,

벼슬 가 지 얻었것다 어 어떻게 어 고 보 도 신( ) ,加資

지 통틀어 만한 신 감 없 것 다.

통 만 하 편에 감지 지 근 질 하고 승 할 것

게 질질 말 생각 었다.

사다마 말 니 변통 어 어떻게 생‘ ’

지도 없 다.

리 만났 그 에 주 당 리 지



어 들 리 뻔하 다 거 럽게 매 니 통 니 할 것.

도 없 사리 귀 났 지 다.

그 다 사 거 에 주만 가 것 맣게 몰 것

한 었다.

만 주만 가 거 만 상없어도 쫓 가 보고 말

것 다.

리 하고 하시 거 할지 도 리 리

가 것 가 할 것 냐 그 사에 어 몸 못.

것 냐 어 그림 그 에 몸 감 었다가 주만.

가 탑 돌 에 같 탑 돌 도 것 달도 니 그 다운,

얼 실컷 마 껏 볼 도 것 다 갖 주고.

도 었 것 다.

말마 도 탑 돌 할 에 마 달떴 지도 리

.

월색 한 재 가 만( ) ( ) (依 才子佳人 一唱一俙

얼마 운) .隨

말 에 도 그 볼‘ ?’

득 런 생각 하고 리에 어 다.

게 운 생각 지 못 하 고 탓하고 우.

것 도 없다 도 그 만 하 고만 니냐. .

달 달보담 고 것 니냐.

한 월색 시 에 겨운 가 것

에도 사가 니냐 사마상여 본 상.

사곡 리 비 탁 닐망 그만 답고.

그 거니 어 곡 어 리 .

거니 어 다 그.

도 듯 어진다.

지러지 생각에 미 싱 한다.

주만 별당 들 만 하 주만 어 틈에 리

듣고 맨 뛰어 것 같다 에게 몸 지고 그리움에 주.

릴 것 같다.

등 돋우고 돋우고 사 에 가 것 같다.

그 공상 실 어 고 엔 릿 릿한 감 지 게

었다.



그 에 득 당시 한 가 듯 러 다( ) .唐詩

신 미 ( )新情未洽天將曉

경 삼 후 ( )更把蘿杉問後期

새 들 마 어 새( .

매 여 고 언 시랴 ?)

한 고 다가 에 미 듯 껄껄 웃었다.

어 거닐어 보다가 동그 보다가, , ,

간신 그 보내고 말 다.

그 고 다리 었다.

어도 얼마 거리다가 마 내 열어 고,

고 쇠“ !”

하고 게 다 고 쇠 그 마 었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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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겝시“ ?”

고 쇠 곧 에 하 다.

주 빼고 거 다시피 하고,

말 지어“ .”

하 다.

에 어 행 하시 시“ ?”

마 그 같 에 거 맞게 직한 하

다 죽하게 없 에 겨 듯한 핏 매우 사 우.

도 룩한 루 헤 어진 그리 럽지 니,

하 다.

어떻단 말 냐“ ?”

에 헤에 그 어 우니 어떻게 행 하실 여 것 지“ , ,

.”

미 달 낮 같 어 다니“ , .”

에 합니다 그 시행합지 헤에“ , . , .”

엇 생각하 듯하 니,

에 가 러 주 상 내 고 러“ ( ) .”霞兒



주 상 시 헤에“ ? .”

고 쇠 한 어지 그 뻐드 니 내어 고 웃 다 주 상.

상 도 얼근해지 니 도 한 얻어걸리게 것,

었다 그보담도 상 취하 마 새가.

지 탓도 탓 지마 .

고 쇠가 들어간 에도 하 었다

었다 하 다.

당견 복 에 공 리도 뻗쳐 보고 린 허리 에 실,

어 보고 당경 보고 보 다, .

에 주 상“ ?”

한 만에 가 주 상 들고 들어 다.

몸 말하 가 든 도 님 맡 가

다.

도 님 도 님 지만 도 많 뿐 러 다 운 당 벼슬

지 하 에 도 님 여 님 고 다.

주 상 에 리 게지 리가 리냐“ . ?”

웬 지 들 닥 다.

그 여 어 본 겁지“ .”

상 웃어 보 다 쫄짝한 에 볼샘 지 뺨 어여 다. .

여 어 보“ !”

하고 리 에 슴지 고 상 다, .

리 리하게 단 에 주 주 시가 하 미

러지 한다.

상 에 도사리고 에 리 내고 빛

다.

당주냐“ ?”

엇 못마 한지 연해 그 잽새 리 진다.

당주 당주 귀가 프 그럼 님 시 언 든지“ , , .

주지 에 ?”

그러 그 지“ .”

주 내고 한 짝 들 다 주 신신 다 듯 상.

가 시 시 보다가 해 얹 복 한

집고 연 폭 가 미 틈도 없 마시고 마신

다 한 주 에 마 어 틈에 없어진다. .



것만 내 단 말 냐 에 한 주 내어“ ? !”

어 한 주 시 어 하시게 쇤“ . .”……

하고 그 가 게 어진 리 살짝 다.

내어 내어 지 말 냐“ , !”

지 고 죽 듯 한다.

하릴없 들어가 얼 다 님 본.

하 다 하 뿔 게 주 상 내 고.

단 단 하고 만 취하 갖 행 다 리고 내 사,

주지 다 새도 주 하고 그 튿 에 마님에게 죽.

살릴 하 꾸 시 것 당하 고역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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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내어 째 주 빼 듯 들어 보 니,

에 직하고“ .”

하고 헤 어지 다가 말고 다시 새 하게 린다 고 마시, .

고 고 마시고 째 주 도 거 다 비어 가건마 웬, ,

지 취한 새도 보 지 다.

상한 도 고 싶었다.

여 같 헤갈 것 닌가 어당 고 에.

다가 다가 그 내 비비었다가 몸 리, ……

주 못살게 것 닌가.

그런 에 주 커 담 한 마 걸지 고 주 못마 한

보 과 마주 슬 해 린다, .

매도 맞 낫다 격 주 어 고 마

것 도리어 시원할 듯하 다 게 시 떼고 빼고만.

니 에 벼 어떻게 어질지 몰 마 마 마하고

러웠다.

한 주 내어 다.

그 맨 맨 한 얼 하 게 시어 색 지고 한 어 연

다.

그 게 많 십시 겠“ , ? .”

보다가 못하여 런 말 하고 고만 상 우 하 다 같.

,



그럼 그럴“ ?”

하고 그 탕한 지 지 하 곧 말 듣 님 었다 그러.

에 역 낸다.

맞“ , .”

지거리 하고 에 주 뺏어 가지고 가

시 한다.

에 주만 보러 가 짓 다 엇 냐

생각하 것 다 하 별 러 가 그 어니 리에 핀 한.

돌 볼 도 없었 것 다.

그 주만 꿈꾸 도 여러 었었다 지 감.

고 주만 얼 그리 얼 과 꾸어 보 도 하 었다.

살도 게 보드 고 미 럽거든 하고 한 도 한 지!

었다 벼 고 벼 에 말 그 것 니냐 럴 에. .

같 것 가 하다니 그것 주만에 하여 독 죄 런

었다.

런 맣게 없 상 태도가 상하다 하 도,

것 말리 들었다.

그 고만 십시 취하시 쇤“ , . .”……

하고 에 워 리 하 다.

없 러운“ , , !”

고 리 리 질 다.

가 짓 러운“ .”……

당 듯 겨본다 주만 보러 가.

내게 하 빼 다니 한, .

에 쏟 질 듯하 다 리 상 사.

시 게 한단 말 냐 사 짓주 고 릴 에 할 리. ,

할 리 갖 보 짓 다하고 신 리없 고만 것,

엇 그 게 없단 말 냐.

러운“ , !”

럽 가 럽단 말 가 러운 짓 가 도 체 가 가.

쳤단 말 가.

원통하고 억울한 맡 고 당하다시피 하 지 지만 럼

가 심 없었다 어 들어가 릴 하.

다가 지 몰 주 주 하고 니 에 고,



쇠 리가 났다.

다 지었습니다“ .”

그“ , ”

하고 겅 겅 뛸 듯 뻐하 연다.

고 쇠 상 보고,

여 합니다마 도“ .”……

말 얼 리고 연 허리 실 실한다.

에게 그 게 하게 내 고 쇠 보고 얼 편

다.

그 컬컬하단 말 지 다 걸 어“ ? , , .”

하고 가 주 내어 다.

합니다“ , .”

상마 내어“ , .”

닭 고‘ .’

상 내어주 생각하 다 주 상 하 에게 그 내어주.

것 후 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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탑골에 시 집에 상 골 집 가 지

돌 해님다리 어 내 건 산 슭에 리 한 집

곧 그 집 다.

집 가 말에 다 열 지 달 낮같 지마.

집 어 가 어 지 별하 가 어 웠다 주.

여러 담 러보 다 그러 담 도 고 게다가.

들 들하게 해 니 어 곳도 없 듯하 다.

돌 보다가 과 고 쇠 마주보 다.

어 어 지“ .”

하고 짜 낸다.

만 러 어 한 허 한 가 어 지 걸 시“ .

.”

심 다 그 어 보 가 없단 말“ . ,

냐?”

도 갑시 그런 허 한 보 겝시 허허“ ? , .”



웃 냐 어떻게 하든지 들어 가 지“ ! .”

럭 낸다.

들어 가 보 겠지만 맞 도리가 진 에게“ ?……

그런 도 하 미리 보 든지 하 들하고 연통,

해 습지 .”

그 리 하 단 말 냐“ !”

고 쇠 엇 생각하 듯 그 사 운 울 리지리 리고

니 고개 들 ,

가 습니다 님 어 에 시 어 시“ .

말하 동 시 말 니다 그러 담 에 가실? .

겠습지 .”

동 그 짓 도 해 보“ ! .”

취한 체 돌 볼 도 없고 헤 릴

도 없었다 피 어떻게 당하 도 같 심에 들어갈 생각.

뿐 다.

주 다시 돌 등 에 담 낮 내었

다.

타 보십시“ , .”

하고 고 쇠 어 티고 주 다 허 허 하.

다.

어 단단 시 어 니다“ , . .”

지 지 몸 다가 어규 어규 하고 다시 주, ‘ , .'

다.

강 드시고 계시다가 어 거“ ,

든 님 어 니다.”

고 쇠가 시 그 미에 몸 고 고 쇠 리

틀어 다 고 쇠 어 다. .

강 시고 어 담 리 보십“ ,

시 .”

어 하 다 그 리다가 한 비 하.

어 어지 에 고 쇠 마 얼싸 고 가 다

시 에 걸 다 고 쇠 었 망 지 그 지 다.

주 엎 새 뻔하 다.

그 도 진 쏟 지고 사시 듯 한



다.

한동 돌린 에 다 들여 겨우 담 리에 얹게

었다.

몸 쳐 보십시 그리고 담에다가 걸쳐 보십시“ . .”

하 고 쇠 주 쳐 다 간신간신 한 다리.

어 리어 담 타고 헐 가 꾸 다.

어 시 뛰실 습니“ , ? ?”

담 어보 니,

났다 루 연못 고“ , , . .”

연못 그러 가산 말 시“ , ? ?”

그 그“ , .”

그러 루 었 쇼 거 가 루 실 가 거 하시 별“ .

당 쇼.”

그“ , !”

근 도 게 지 못하 도 새 운 듯하

다.

루 뛰실 가 없 시 담 리 움 시고 다“

리 담 쳐들어 보십시 .”

담 에 한 다리 어 담 집어 다가 말고

죽 상 해 가지고 고 쇠 다보 ,

만해도 겠 니 가 겠다“ , .”

도 말 지 어떻게 가“ , ? ?”

고 쇠 갈 곳 듯 리지리 담 웃거리고 득

없 한 리가 들 다.

도 도“ , 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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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에 집 걱 해 생각 말미 거 다,

새우고 새벽 에 고달픈 에 등 만 짝 듯

몸 쏜살같 탑 갔다.

어 새우다시피 하 건만 상하게도 리가 거뿐하고 몸,

갈 듯 가 하다 못 튿 에 항 겁고 리 한.

운 가 없 사 지고 어떻게 하게 맑 지 질 듯하다.



그 핏 가운 것 닌 운 함 었다.

간만에 간만에 어마어마한 신 ( )新興

그 달 것 다.

얼마 랬었 고 다리었 고 한없, . ‘ ’

곱고 한없 사 웁고 같 미 다가 같 변한다.

리에 고 겨 도 다 달할 엔 한 다에, .

고 다 시 하 지어미도 러 지경 다 그리고, .

갖 다 가진 듯 고 여 가 하 마득하게 사 지고,

귀에 들었거니 하다가 돌 간 곳 없다 어.

드득 새 에 그 어 어들고 어,

엔 리에 돌에 도 그 타 운 타낸다.

겨 들고 얼마 신고 하고 생각 하여도 마 도 그림

도 얼 도 고 생각 심 게도 닌 에 샐 에,

언 얼 비 도 한다.

에 지질린 것 같 답답하고 한 리 가운 한가닥

어릿거린다 그 실낱 같 빛 어지다가 떼 쫓고.

햇 어지듯 갑 리 해지 어 어떻게 갈 고

어 어떻게 쪼 것도 해지 것 었다.

그러 보통 신 그리 지 다 개 럼 하다가 그.

사 리 도 하고 어도 한 시간 지 지 었다, .

그런 식 것도 보담 다 뿐 가 그 빛 도,

시고 도 달고 연달 질 다.

그리고 그 빛 결도 어 한결같고 하지 다 도.

답고 도 하고 도 하다, , .

한 지개가 곤 고 달과 별들 각 각 없,

돌 다 고 뛰 고 근 질 고 달 질 다. .

에 사달 게 빠 게 다.

어 다“ .”

고비 쳐 다“ .”

그 신 다 들여 개같 마 리었건만 비

가 에 허 허 하 다.

그 도 었다 심도 었다 도 었다. . .

었다 새었다. .

그 질과 마 질 몰 다.



가 없었 것 다 한 그 어 고 럼 그. ‘ ’

주지 것 다 경계에 그 들어 고 만 것 다. .

돌결 그 에 결보담 연하게 연하게 하 것없

지고 다듬어지고 어 다.

없 욱에 들어가 맞 쇠 돌 리 그 귀

엔 상 보담 곡 보담 답고 신 났다.

거 마다 드러 리 상 보 보담도

하고 살가 다.

그 마 도 몰 다 고픈 도 몰 다 죽고 사 것 그 몰. .

리 .

그 겨운 한 시각 웠다 한 가 웠다. .

그 에 니 빠지 것도 니지만 그 다 간에,

보담 곱 다시 돌 킬 었다.

째 새 질과 다듬질 에 고 말 다 째 지.

도 겨 질에 어 지 게 매만질 었다.

다루 울림 가 가 어가 마 한

었다.

사달 낮도 없고 도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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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 공 마 고 상 들어가 사 들 한 리에

에 공 하다 째 고 낮 고 그 지 고 귀 프.

게 들 돌 다루 리에 그들 진 리 내었다.

째 었“ ?”

틀 걸“ .”

틀 마 지“ ? .”

그 게 었“ ?”

그 게 고 말고“ , .”

미타 도 고 도 고“ , .”

원 그 게들 신 없단 말“ ?”

듣다가 못한 듯 가루맡 시비 가릴 드‘ ’

다.

가만 거 사월 열하루 튿 니 곧 식“ . ,



시 했 니 사 째 어드 .”

같 가 가 지고‘ ’ ,

한 훑어본다 내 신 게 어 가 감 리.

할 보냐 하 다.

실 말 보니 과연 사 가 보“ . .”

원주가 에 고 고 해 린다.

단 사 도 어 운“ .”

어 다 뿐 단 하루 도 어 운“ ? .”……

사 다니 어 고 말고 그 우리 께 고행도 하 지“ .

만 .”……

니 그것도 말 고 하 개 어 우리 께 단 말“ ?

?”

말과 말 주거니 거니 다.

원 해도 주 리가 없지그 하 들 틀 사“ .

하지 고 하 들 고 단 니, .”

빨갱 도 마 내 말 견 한다 말 가 우 한 것 보 직도‘ ’ .

사달에 한 미움 그 듯.

그것도 공 지“ ?”

하고 가 빈 거린다 못 쇤 거 말미.

어 도 하지마 그 도 들어 여 가 니 다, ‘ ’

감 어 지 움직 고 가 신 고 랴 없,

그 뛰어 재 닭 없 시새었 것 다.

그 그 게 말할 것 할“ ?

것 니 ?”

에 원주가 과 주 사달 역 든다 산.

빠 그 거 생 만 생겼고 한 주신 후,

갓집 공도 득 득 들어 시 한다 첫째 들 원.

삼 공 들지 냐 시에 거 하시게 것 하.

말과 같 다보탑 경하시 계 다 그것 미워할

닭 도 지 없었다 하루 가탑마 루어지 가 어떻게.

생 지 가 냐.

식 니 그것 한“ .”

하고 그 울 겉도 에 걱 하 빛 지 보 었다.

한 살림 맡 주 게 역 들어 니 리



해지고 없 동 들 쏟 다.

공 드니 말“ .”

병 어 하“ !”

도 그게 걱“ , .”

억지 도 들게 못할“ ?”

어 해 보시지“ .”

도 어 해 보 지만 워 열 사 말 들리지“ ,

도 니 허허, .”

귀 고 가신 웃 막 리 것 원주 다.

그런 신통 가진 니 사 쯤 것 계 겠지만“ .”

리 워도 곡 어 가지고 염 지 염“ , .”

그러 어 가 공 해할 도 없 고“ ? .”

마 쯤 그 겠지“ .”

만 들에 해 리 보 엄청 엄청“ , .”

그 상에 다시 얻 어 운 공 에“ .”

그 탑 시 고 님 러 내신 사 지“ .”

어 운 재 거든“ , .”

가 동 하 도 하고 어도 리 도 살 사달 신상

염 하 하 도 없었다 어떻게 하든지 미 한.

도 결단 마 보 리 직 생겨 지도 다 에 공.

드리듯 하루 만 갖다 다가 워 다가 하 고만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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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리 꿰뚫고 쏜살같 닫 갈 해지고 갈

격해진다.

에도 마다 별 럼 빛 하여 마 별 엉 하

가 듯 시지 니 하지 니었 그, ,

도 그 맑고도 드러웠지마 그 결 그,

보 리 훨훨 어 지 지

간 할 없다.

그리고 빠 결 니보담 리 결 같다 어지럽게.

몰 가 리 도 러할 듯.

사달 도 결같 다.



리 에 새 없 지 보담 못하지 게 그 에 도 쇠

돌 단 하 어 다 리 사 에.

만한 해 듯 득 다가 러지 도 하 다.

그리운 해 달픈 마주 고 그 가 에‘ ’

도 었다 그리운 생각 고 어. ‘ ’

빚어내고 내 도 실 여러 었었다.

운 마 도 하고 간 할 그에게 하 도 고‘ ’ ‘ ’

엄청 가 많 었다.

한 사 과 거룩한 도 탑 가 한 것‘ ( )’

지 리 가 막 지 리 그러 사 에. .

고 어리어 상에도 진 한 탑 루어지 것 어 하랴.

님도 웃 시 감 신지 리 .

만 해도 운 그 몸 맞 하게 고 지 그리,

움과 걱 에 몸 달고 태운 지에 런 신 그 미 짚

지 리 .

한 어리가 어 그 다‘ ’ .

그 쪽에 갈 사 죽 살 과 마

다.

었 지 었 지 그 다 어진. ‘ ’

그에게 낮도 고 도 었지만 리 맞 고 달 어, ‘ ’

에 실 그 계 동 그에게 도 지 한 간 지, ‘ ’

다.

리에 직도 새 고 뒹 몸 마 에

감 들어가 듯하다.

다‘ .’

다‘ .’

쓰 쓸 맥 꾸만 진다.

어리가 지 냐 쫓 가 한다 상없어도‘ . .

가 한다.’

가 마 도 과 마 리에 가 지

다.

웬 그 에도 껌 껌 꺼지 할 에도! ‘ ’

신 쫓 가 주 꺼 린 도 그 운 얼마쯤

어갔었거든 에 게 도 마 릴,



가 없 니 웬 !

말 가 말 가‘ , .’

러 가 몸 리 리 러 하 건만

쓰 쓸 허 지 꿈지럭거릴 뿐 다.

것 났고‘ .’

사달 도 에 망 도 마 욱 단단 었

다 고 쳤건만 빗맞고 허청 쳐 귀에.

욱에 들어가 어지 여간해 어 지 다.

사달 에 빠지 사 거리 에 에,

말 욱 리리 하고 마 들어 보 게 한 갈겼

다.

뿔싸 할 겨 도 없 마 허공 고 그 몸 상한!

듯하 다.

그 그 리 에 마 보 럼 한꺼 에 하,

고 타 삽시간에 다 루 니 내 하게 꺼 린다 .……

러 사달 리 에 지 달빛 하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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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 시 쇤 가 어 한가“ ? ?”

그“ ?”

가도 만 가 고만 닙시“ ?”

그 마님께 내 말 들어주신 탓 지 어“ . ?”

니 가 마님 보시 고 했 시“ , ?”

말도 마 생 사내 동생 하 낳 시사고 떼 쓰 고“ , .

내 얼마 빠 에. .”

뒹 고 시고 하하 우 워 그 도 에“ , . .

생각해 내 것 여간 슬 가 니 니다 런 강 도 지 답니.

다.”

리가 견하다 듯 주 근 근 들겨 보 연해

공 사 한다 주만과 다보탑 걸어 가 게.

주고 것 다.

해 그 과 리가“ , .”

생 과 어 갑시 리 슬 만 들 고만“ ? ?”



슬 운 슬 도 고 보겠고“ ! .”

말 시 그 닌 에 복 리고 도 타시고 등“ .

도 없 실 합니 만 트고 에 빠지고?

죽 고생만 하 지 시 생각만 해도 지 지 한 시? .”

하고 리 살 살 들고 ,

어떱시 듯 우시고 마상에 시“ , ?

어 .”……

하다 가 하다 고만 어 리 러 가니“ , . . ?

마상에 , .”

하고 주만도 가만한 웃 리었다.

하 말 시 들 에 실 실하고 그 에 보행“ . ,

하게 그 보십시 들어 시게 할 시 맙시사. . ,

하하.”

주 신 재 거리 웃어 다.

맞 웃 리냐 가 들 게“ , ? .”

가 들 어 갑시 에 공 드리러 시고 그“ ? ,

가 께 에 달빛 경 하시 어 가 감 탄한단

말 시 ?”

리 그 다 해도 럽다“ .”

어 심 도 하시 어 에 도 그 짓쳐 들어 실 듯“ .

사 워 시고 단 하시 니 그 만 가.

하시 했 그 말 료가 어 뻔하 지 집!

컥 집 고 쇤 달 고 하하, . .”

웃 체해 에 지 하여 다.

그 도 웃 에 그 게 냐“ , ?”

주만 도 하 도 웃 감 지 못한다.

에 냐 시 쇤 도 습지 그 에 그 고생 했“ ? .

니 그 지만 리 한들 가 만 갑시. ?”

내가 에냐“ ?”

어 지 주만 리 어들어가 듯하다 귀 언 리가 갑.

그 하게 해지 것 달빛 거 만 비 탓만도 니리 .

염 없게도 주만 얼 말 러미 들여다보 ,

가 도 그런 시 뗍시 거든 그 다 그리십시“ ? , .”

가 듯 겅 겅 뛴다.



원 그“ , !”

하고 주만도 다 리 해도 그 가 리가 꾸만 리었다, .

그들 어 다보탑 가 다.

들지 말 다“ , .”

주만 진 타 고 고 다시 매고 여미었다, .

그 거룩한 리에 들어 것 럼 에 헤 어진 마 도사 짐

었다.

탑 돌 에 간 태우 다 걸 시“ .”

그 도 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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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과 다보탑 한 돌 보 다.

어리 다운 그 보담 한결 다웠다 한.

돌 니 돌고 맥 뛰 생 주만 어 맞 것 같,

다 그 연연한 열어 그리고 그리 포 하 연하 듯하다 그. .

드러운 가슴 헤 고 하게 주 듯하다.

탑 돌고 돈 지가 단 건만 주만에게 해포가

것 같 다 햇 질 없 마득한 것도 같 다. .

그 보담 고 근 달 역시 그 탑 몸에

리었다.

주만 하 마 못 돌리고 니 에 재재

거리 마지 다.

에도 탑 돌 하시 시 여 러고만 계십니“ ?

어 쇤 생각만 해도 진 리가 시 말 쇤 그? , .

에 죽 고 걸 시 돌 지 어 헤 도 없지. .

그러니 쟁 가 할 겁니 그 시 거리 시 한 게?

낫지 했답니다.”

하고 어 보 다 달 비 에 보 같 그림.

그리고 매 돌 가 것 허리가 러지도 우 운 었 주

만 고 웃 싫었다.

여 러고 새우시 시 어 가 보십시“ ? .”

가 재 어도 체 해 주 어진

그 고 닫쳤다가 보 다.



시 없 달만 쳐다보고 주만 가신 듯 ,

가 어 가 말 냐“ ?”

니 고 다보탑 보시 고 그 쓰시고 여 단 말 시“

가탑 어 가 보 것 닙시? ?”

가탑“ ?”

주만 심 말 다.

그러 시 거 가 만 실 만 실 것 닙시“ . ?”

“ .”……

주만 다시 달만 쳐다본다.

어 가 보십시 내도 시고 갈게“ . .”

에 그리 하냐“ ?”

그 게 하 마 지만 지 고 보니 어진다, .

갈 말 지 새삼 럽게 망 여진다 단 한 만 보 도 원. .

릴 것 같 니만 그 도 하 원 게 사리 게 었거

가슴 리 답답한가 여 걸 지 그 가 고? ‘

하 생각만 해도 얼 게 거리 가.’ ?……

언 그 게 시 니 할 게 없단 말 시 가 도“ ?

고 보니 여간 변 쟁 가 니시 .”

에 공 만 만 닌 것 믿고 함 지싯거리고,

말 도 마 다.

그 어 거 계실 가 어떻게 단 말 냐“ ?”

빈말뿐 니 주만에게 런 생각 지 갔다 거 가 그, . ‘

가 거니 하고 믿 하 지만 다고 어 담하랴 없’ .

지도 다 만 없다. !

거니 할 마 하 하고 든든하 니‘ ’ ,

없거니 하매 별 간 빈 듯 헛헛해지 살 뛰어가‘ ’

보고 싶었다.

그 탑에 계시 말 다 본 걸 시 그 에 시 드“ . .

돌 에게 지시 다 어 보 답니다 어 가시 하십시.

.”

하고 주만 등 다시피 한다.

걸 걷지 가탑 에 사 고 없 것 보게

었다.

보십시 그 어 마 들고 하시 게 보 지 습시“ .



?”

내 말 어 냐 하 듯 연 가 질 하 가리 다.

실상 보담 주만 가 보 다 미한 달빛 사달 마.

고 돌 에 꾸 리고 것 .

그런 어 돌 다듬 리가 들리지 니“ , ?”

주만 주 걸 고 귀 울여본다.

시“ ?”

도 들어 보다가,

리가 돌 말 들 어 운 에도 하“ , .

신다 .”

하고 째 고 보 니만 다.

시 얼 돌 에 비비 시고 주 한 드 그“ . .

맨 닥에,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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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과 가탑 에 걸 었다.

하 주 어지게 한 드 걸 시 쇤 가 가 볼갑시“ , .

.”

다짜고짜 거 사다리에 한 얹 하 다.

주 시 다가 다시 게 지 니“ , ?”

시 많 하시어 고단도 하실 니“ . .”

도 에 들었다 리 주 없 도.

생 지 사내가 것 어 고 워 염 없었다.

그들 가만 돌 다 마 욱 리에 고단.

한 워하 것 럼.

걸어가 주만 엇 마 에 지

다시 돌쳐 다 어슴 한 빛 통하여 그 뚫어지게 탑 쳐다보.

움직 지 다.

언 도 가 시 니 그리고 곕시 그 도 마 어“ ?

지시지 시 ? .”

가다가 주 지 매 돌 다보

고 우 개 걸었다.

주만 없 우 개도 귀에 들어 지 듯 한동 뿌리가



듯 다가 짓 에게 가 보 었다.

만해도 상 럽고 주 신다 한들 어 게 신도 없 주“ , .

실 리 겠니?”

과연 돌 에 어 등 언 리가 어 지 꺼 보 게 보통

사 해 보 었다.

도 주 리가 한 짐 것 럼 간 리

것 듣 심상 다 듯 사 미 듯 다시 돌쳐 상

탑 말 러미 보다가,

상한 시 그 주 시 만 한 다 에 게 엎어“ .

계시지 상싶 .”

그리고 마 그 들고 것도 상하지 냐 게 고단하“ ?

게 든다 었 것 .”

그 고 도 겠습지 만 튼 하니 쇤 가 가“

볼갑시 ?”

주만도 에 말리지 니하 다.

청 청 사다리 여 고 갔다.

어 어 하 달빛에 그 리 같 몸 하

리 갸웃 리 갸웃 어진 들여다보고 다가,

에 니“ !”

럭 마 리 지 다.

“ ?”

하고 주만도 틀하 사다리 한 걸 싹 다가들었다.

거 났습니다 뺨에 피 피가“ . .”……

피가“ , !”

하고 짖 겨 도 없 주만 새 같 사다리 다, .

어 어 냐“ , ?”

주만 허 지 다 사달 편 뺨과 돌 맞닿.

어 들여다보고 ,

여 여 시“ , .”

하고 가 보 욱 가리 다.

주만 미 마폭도 못 거 고 탓에 맛단에 감 어 하

마 고꾸 질 뻔하 다.

달빛 리 다 해도 릿한 탓에 빛 같 것 하게 타

지 다.



재 게 그 뺨과 돌 사 에 집어 었다가 꺼내 ,

것 시 하게 시“ . .”

하고 가 도 가 비어 보 다.

살에 피 볼 가 없었다.

주만 한 마 에 마폭 꾸 꾸 꾸겨 고 그 뺨과 돌 훔쳐내

어 달빛에 펴 비춰보고,

피가 피가“ , .”

마 내 단 리었다.

걸 어째 걸 어째“ ? !”

매었다.

몸 들어 보“ , .”

여 시 여 시“ , !”

어진 귀에다 고 리 질 등 들어 본다.

어규 어째 살 단단한 것 것 같 시“ , .”

주만 그 리에 주 사달 에다가 어 보 다.

그 한 만 한 어 보니 마 얼 같 싸 하

다.

어 하“ ?”

주만 에 쏟 진다 .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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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러 그 튿 에 겨우 어났다.

리 리 한 리 가운 한 겨워 겨 고 들만

닌 다 사 과 같 다.

그 신 가 가 하니 귓결에 울리 몸 공에,

하 듯하다.

어지 동 만 한 없 사

마 듯 어 핑핑 내어 리 에 매 돈다.

내가 러고 워‘ ?’

그 득 런 생각 하 다 닌 사달 게 하 고.

고비 었 듯 워 핀 핀 것 러웠다.

한 러고 워 드 고 한‘ ?

시각에 한만 고 질 가탑 삼?



것 닌가 돌결 그 게 고 고 하게 말 듣 거 어?

틈에 드러 고 말 ?’……

없 사 하 엉겨 니 다 사 가 어

뒷걸 질 고 리 리 달 한 게 하고 닌,

사달 짓하여 다.

것 보 사 게 지 가 사 겨 든“ , ?

그 게 개같 지 가 그런 내 몸 여 어?

?”

만해도 곡 지 가 없 튼지 가 낼 집어

우고 만 것만 틀림 없었다.

그 내었 들 훨훨 갔 것 닌가 지 쯤“ ?

우리 집 사립 걱 걱 열 것 닌가 그러 사 엎드러지?

꾸 지 뛰어 것 닌가 거리 없 내 에 개?

리고 실컷 마 껏 것 닌가?”

그 그 동 못 여 쓰러 린 몸 한량없 러웠

다.

어 어 지“ .”

하고 그 몸 하 다 그러 웬 지 그 몸 하게.

어 가 하 그릴 도 없었다.

마 욱에 맞지 내 것

럿하게 생각 다.

거니 그 내가 에 마 갈겼거니 그러고 그 다‘ , ,

에 .’……

생각 실마리가 릴 듯 릿 듯하 도 다시 갈 없다.

그 후에 얼마 한 것도 같고 탑 에 그 쓰러진 도 하다.

마 갈 고‘ .’……

해지 그 생각 들고 그 다시 곱 어 보 다.

마해도 그 뒷 어 었 지 없 공 에 실,

듯하 몸 가 듯하 마 가 얼얼하 다.

그러 득 사 냄새가 다 들 그 감 듯한 향.

피어 러들어 피 울 울에 든다.

지에 뛰어 고 가 간만에 맛 보 것 럼 그 가슴,

룸 룸하 게 내 고 들 었다.

향 사 향 삼 고 월에 한 도 맡 보지! !



못한 그 향 주리고 주리 그 향. .

과연 그 향 에 주리었다 그립고 그리운 해 얼 비.

망 그 에 었지만 사 실 몸 니 할 없,

향 가 실 그 어들 닭 없었다 그 공 마.

고 어 결에 사 에 워 가.

사달 리 리 하 다.

헌 다 거지가 걸 벽만 보 도 갈 없 사

가 하거 향 도 체 어 에 러 가, .

사달 루만 었 고개 돌리어 살피 하 다 그러.

귓결에 별 간 리 같 여 한 들 다 그 사내들 틈.

니에 보내었고 여 리 듣 것도 간만 었다, .

가 가 실 가 보십시 그 어 고개 돌리“ , , . ,

시 시고 주 어.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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웠거니 생각 하고 다가 없 사 리 ,

여 청 듣고 사달 짝 그리 고개 돌리었다.

에 열 도 어진 만 웬 지 가.

그 에 한 어 지 본 듯한 얼 었다.

내가 어 보‘ ?’

릿한 억 듬 사달 내었다 그 도 얼 생각.

지 시에 몸 어 리맡에 다, .

사 몸에 그 향 없 .……

지 그 향 가 루 들에게 게 고‘ . .’

사달 어리 하 도 햐 득하 다.

어떱시 습시“ ? ?”

낯 싹 어들 듯 다가 다.

에 어 하단 말 가 다 것 가리 것 고‘ ? ?’

사달 웬 지 말귀 들 없었다.

낯 가 러미 들여다만 볼 뿐 ,

말 없다 그 단 같 한 얼 탕에 어울리지 게 색.

걷 고 슬픈 빛 가득한 것 비 상 생각 게 하 다 그.

러 상 그 다웁고 생 가 도 한



없 타 워하고 한없 워하 다 사 보.

에 런 러 본 듯싶었다.

어 본 것 같 어 보‘ ?’

사달 뇌어 보 다.

거니 다보탑에 보 고‘ , !’

마 내 연 각 해 내었다 그 여 없 해.

그 가 하다 그리고 보니 그 듯한 습 언.

리 든지 갸 한 연신 해 같 도 없지 어 보 었

다.

그 가 어 여 내가 그 집에 워‘ ?

것 닌가!’

사달 생각 다시 쏭달쏭해진다.

게 생시가 니고 꿈 어니‘ .’

생각해 보매 고 꿈 거쳐 듯도 싶고 직 헤어 지,

못한 것도 같 다.

그리고 사달 게 한 것 그 낯 가 린 것

다.

그 고 었 내 실 같 연 에 빗

울 럼 그 뺨 러 어지고 만다 미 곧 닦고 닦.

그 가루 뿌린 듯 고 어룽진 뺨 마 슬에

같 것도 연 별하 에 사 가 어 울 것과 같

다.

가 울‘ ?’

사달 고 게 생각 하 도 그 동 하 것

어 닫고 그 하 마 고마운 움직 었다, .

주만과 었다.

그들 어 탑 에 러 사달 견하고 곧

동시 한 엇 어다가 에 갖다 었다.

도 짐 하 상 달 한 과 등과

주 러보고 과 한 탓 한 것 지 염 없다 하

다.

과연 얼마 만에 러 겨우 돌리었다 우 었 들.

뿔뿔 헤어지고 맨 마지막 상 한 한 리

맥 짚어보고 몸 다가 그 지 하고 주만과



보고,

에 많 쓰 만 니었 들 우리“ .

맣게 뻔하 그것도 생 연 피어났 니 다 염. .

없 듯하 .”

사하 말 고 걸어갔다.

주만과 도 다 헤어지 들만 도 없어 그

주만 마 돌 지 다 리 상.

염 없다 하 지마 직 어 것도 니니 언

지 어떻게 랴.

여럿 몰 들어가 에 쓸 들어가 도 갔지만,

한 것 맨 견한 사 그 리에 하 것 에도 떳떳

한 도 어색하지 다 그러 지 새삼 럽게 들어간다.

것 돌 보 에도 상 것 같 다.

하릴없 워 돌 다가 얼마

고 다시 리고 다.

염탐 돌 가 공 짓 시 들러 간 새 타

그들 다시 들어 게 것 었다.

사달 것 그들 들어 지 한 만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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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없 보 지 고 하고 가 마 진

한 에 다시 그 겨진 뺨 언 리 미다보 다 생각한 것보담 상.

그리 단 니하 다 고꾸 질 돌에 쳐 피가.

지고 뺨 언 리가 돌결에 쳐 겨 상 가 그 게,

지 다.

사달 엔 릿한 운 걷 고 신 돌 듯하 다 그.

어 어 한 다운 매 웃 다 고맙다 리. .

상 가 쓰 리지“ ?”

주만 가 맨 사달에게 말 다 평 한 말 한 마 가.

어 그 게 어 워 하 .

닙니다 습니다“ . .”

것 같 지만 리 역시 청청하다, .

주만 하고 한 게 내어 었다 비 간단한 답 마. ,



말 닫 니 하 그 에 것 얼마 신 하고 든든

한가 심 내 어진 것 리. .

리가 프진“ ?”

하고 주만 들어 병 리 짚어 보 다가 슬 살피었

다 매우 짧 동 마 어 결엔지 단 계 루어 에 사.

고 없 것 었었다 그러 빠 어 틈에 빠.

갔 지 리에 없었다.

주만 마 고 병 리 에 얹 었 그 가,

게 리 것 어 할 없었다.

닥에 하게 고 다 것 보 직도 리가 열

에 탓 리 .

리가 운“ .”

주만 걱 럽게 었 에 답 없다 그 어 새, .

꾸 꾸 것 같다 얼마 가 지 골고 병.

어 들어가고 만다.

주만 마 다 없 맡겨 리고 거리 없

드 사달 태도가 어떻게 믿 직하고 한지 몰 다.

그러 사달 들 주만 도리어 한 생각 났다.

도 없 에 가 것도 실없 한 생각 내 ,

하 고 하 든 리 짚고 다 것 가 보

겸연 것 같 다.

주만 리에 떼고 쯤 몸 다가 그 하 열린 에

핏 하 없고 그 시울 언 리가 에 도 꺼 보 것 마,

겨 고 가 없었다.

그것 도 몰 럽고 매 러운 듯하 다 그 리타향.

운 그 가 니냐 도 도 없 낯 곳에 병들어 운 몸.

니냐 우리 니 우리 에 보 가 탑 하 도 어. ,

운 리다가 에 쓰러진 그가 니냐 그 몸 돌.

보 주고 병 원해 주 것 사 떳떳 할 거 러울

것 엇 겸연 것 엇 랴.

가 탄한다 하 도 니 상 사 들 가 질 하고,

본다 하 도 도 울 것도 없고 거리 건 지도 없 리 하

다.

주만 다시 러 다.



사달 에 랬 지 별 간 다 리 짚어 주.

주만 생 보 것 럼 쳐다보다가 열었다.

시“ ?”

주만 망 하고 미 답 못하고 니,

어 어떻게 습니“ ?”

병 잼 다 주만 짚었 떼고 얼 었다 당. .

말 말 건만 주 없고 지 게 니 것 망

하 것 같 다.

주만 것과 거 에 사에 다,

가 께 시어 빛 마 사달 보 다 것과 어 에 탑,

경 갔다가 사달 러 것 보 다 것 엄 엄 러 주

었다.

병 말 마다 고개 뿐 말 한 마 도 티,

지 다 다만 그 얼 보 사달에게 사.

실 었다.

그리고 주만 신도 상한 것 에 같 다보탑 돌

다 빼 것 었다.

그 말 마 할 말 망 에 가 빠 열고,

가 가“ , !”

하고 가만 다 그러 에 가지고 지.

지 고 었 것 리 주만 쫓 어 다. .

가 돌 가 실 것 가지고 여럿 들 니“ ,

다.”

41

병 가 가“ ?”

주만 리고 돌 었다.

지만 별것 겠습니“ ?”

보 걸 그랬지“ .”

얼 보 에 고사리 지짐 같“ , , .”

그 같 것도 없 말 냐“ ?”

시 껑 것 주 하 엔 마 한 그 만 동그“ .

게 것 같 .”



병“ ?”

주만 다.

루 엊 에 지 한 어 시 가 어 겠습지“ .

그 같 거슬거슬한 .”

그 죽 미 같 것 어 드 어떻단 말 냐“ .”

주만 들 몰 한 것 개한다.

어 겠습니 그 많 식 에 여간 루 죽 루 짓“ ?

겠습니 든지 말든지 한 상만 리 들 도리 다한?

니 돌 말 들 에 러 신 것만 해도 연 사 낮. ,

하시 어 하 한 하 가 없

탓 니 시 한 지. .”

어 그 게 사 들 없“ !”

주만 탄식하다가,

원 갖 지“ .”……

하고 다시 걱 한다.

들 죽해 사내들 하 것 망 합지 도“ ? .

뻔합지 가 못 보 습니 에 해내 합 니. ?

어 한 실 해 행 시니 들 다?

내어 맨든 것도 그 시 .”

주만 과연 말 다 듯 고개 여 보 다 도 어 낮에.

해 지 별식 었지만 니,

생 것 생각하 다.

런 병 첫째 식 겠 시“ .”

도 가 리고 걱 하 얼 들었다.

그러 어 하 겠니“ ?”

시 합 도 갖다 드 만 마님 시 걱“ .

실지!”

사 갖다 주 걸 마님 들 걱 하시겠니“ .”

웬걸 시 쯤 합 내다 주었다 해 보십시 벼“ . .

리실걸 .”

실 심 말 것 었다 가 가.

언감생심 들 볼 엄 도 내지 것 에

말 시 미 러진 것 다.

그러 벼 마님보담 가 한 어 다.



사 니 말 냐“ , ! ?”

주만 리 벼 과 같 귀에 어 다 그 얼.

담 듯 타 고 에 청 꺽꺽하게 어진다.

어질 듯 해진 들 들 다 가 가 하.

것도 여러 겪 지만 게 역 리 지 것

보 다.

맞 매 주동 리 함 릴“ , ,

?”

가 꾸짖고 어질 고 싶었다.

닙시 가 닙시 가 어“ , . . . .”……

하고 뺌 하 고 고비 었 얼 그럴 듯한 말 돌

도 없어 말 듬 듬한다.

주만 한 뇌 리고 도 돌 보지 고 걸어간다.

가 가 실 가 쇤 시 쇤 시“ , , .”

주만 쫓 가 고 열고가 났다.

쇤 시 가 걸 시 쇠 쇤 시“ , . .”

리 가 가 게 러도 주만 럼 돌 보지 다 마 내.

죽여 시사 하 듯 주만 여 고 어 다.

주만 그 어 없다 듯 돌 보 상 웃 다 그 웃 쓰.

고 다 그만 말에 내가 그 게 내다니 보담 내가 그 다 하 듯. ,

하 다 그 얼 새하 게 질 색 돈다. .

가 가 습니다 합도 합 지만 에게“ , , .

미 첫짼 시 쇤 가 지 당 도 에 뛰어들어가.

도 새도 몰 그 미 여 가지고 어 시 ?”

주만 어 사 고 공 죄 한다, ( )將功贖罪

말에 귀가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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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과 시가 훨 겨워 사 든 틈 타 가지고 빠

었다 주만 한 한시가 빴지만 만 보. ,

내 니 어 지 마 지 고 한꺼 에 몸 빼,

다한 낮보담 만해도 택하 에 없었 것 다.

말 한 실 한 죄 상냥 럽게 고 고 하게 말 듣



고 든 귀가 맞도 꾸 다 말과 들 말없도, .

얼러맞 어 미리 말 지어 도 탁도 해 고 지,

비 하 다.

사에 상 골 지 가 십 리 도 었다.

주만 어 말 타 본 말고 거사 고 걱

걱 등 도 지 다( ) .鐙子

한 산 슭 돌 리 하고

었지만 주만 실 쪽 여 말 살 닫 다, .

들고 가 식간에 어 리,

주만 에 해진다.

가 쓰고 말 질하 가 고 말도 쯤,

업신여 지 리 고 리 뛸 뿐 도 지 말 들어,

주지 다.

가 가 갑시 쇤 가 들었 니 쇤 가“ , ! .

것 닙시 .?

죽 상 하고 리 리 다

주만 리 듣고 비 동행 것 달

듯 뛰 말 었다 말 한 곤 다가 걸.

내뿜 개 럼 달빛에 리 다.

얼핏 지 못하니 보담도 꿈지럭거리 고“ , ? .”

주만 돌 보고 웃 다.

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빌어 말 상 말 들어 지“ . .

.”

에 닿 도 쫑쫑 말 답 지 다.

가 탈 다고 고 그 도 말 탓만 하 고“ .”

주만 말등에 미 러 말 쪽에 매어달린 듯

어색한 보고 우 워 못 견 었다.

리 리 말 리에 어 가 것 것“ .

.”

고 걸어갈지언 말 상 못 탈 것 시“ .”

빡빡 맷 지 ,

비 했 시 거 만 럽고 가 든“ . ,

다 우고 그 살같 달 시니.”

없겠다 달 게 니 어 것도“ .



겠다.”

주만 말마 과연 달 다 내 욱한 십 만 달빛.

에 럼 빙빙 도 듯하 지만 에 새, ( )飛檐

가 하 것 지 연 보 었다.

가에 어진 지 지만 어 지 하 리가

귀 울리고 훈훈한 사 훈 가 들 공 마시고 신 한,

다 그들 울 한 리에 들어 것 다. .

사 사 담 돌 들 주만과 달리 말 몰 가

돌리었다 해님다리만 건 집 다 것 다. .

주만 도 마에 맺 울 었다 그리고 보. ,

우리 어 들어갈 들어가 지껄하지 겠“ , ?

니?”

시 닌 에 달겨들 하 들도 고“ ,

걸 시 감께 시고 보 꾸 실갑시, ?”

그 에 갔다가 다고 여 그만 겠지만 튼 별당 뒷“ ,

돌 볼 ?”

시 거 도 필경 었 게고 원체 과 동 니“ , ,

리 들 시 들 다 죽 걸 시 귀들 어? .

우니.”

그 도 돌 보 다가 거든 하 없 다시“

가 러 볼 에.”

주 게 하고 돌 다 에 가.

가 별 간,

것 시 것“ ! , .”

죽 리 하고 하마하 말에 어질 뻔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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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 그 게 니“ ?”

주만 리 듣고 말 가 었다.

걸 시 별당 담“ . . , .”

하고 말고 말등에 달 듯 엎드리

고 리 가 내어 허공 가리 다, .

냐 가리 그 게 겁 낸단 말 냐“ , ? . ?”



쇤“ , , .”

하고 말등 고 들어갈 듯 욱 리 그린다.

주만 담 여 훑어보 다 한 달빛 루 에. ,

거 맞 편 만한 담 에 웬 사내가 걸 담에다가 고

엎드 고 그 에도 웬 헙 룩한 가 다갔다 하 보 었다, .

엔 주만 도 리 하 지만 담 에 걸타고 해 가,

지고 어떻게 어색한지 도 지 운 생각 지 다.

가 가 보 겝시 그게 엡시“ . ?”

내 고개 못 쳐들고 다.

마 도 들 가 다“ .”

하고 주만 말 껑청 뛰어 한 걸 달겨들 ,

도 도“ , !”

하고 리 벽 같 질 다.

통 듣 담 걸탄 어 고 허리 폈다가 다

가 담 리 얼싸 다가 다가 맨다 담 에 진 한 담, .

어들 니 다시 다리 다 담 집어내었다가 얼핏,

뛰어 지도 못하고 룽 룽 다.

어지게 달빛에 그 허 거리 경 하 도 빼지 고 주만

에 들어 다.

주만 도 엔 그 도 가슴 간 리었지만 그 경,

보니 한편 우습고 한편 해 볼 짓 생각 슬 시 어났

다 말 한 쳐 몰고. ,

도 도“ , !”

짖었다.

룽 룽 매어달린 다리 욱 거린다.

동리 첫 들었 지 죽 듯 고 하고 집 에 도,

지 다.

담 에 다갔다 하 가 마 내 담 에 거리

주어도 담 에 럼 뛰지 못하고 담 리,

할 고 들 들 만 한다.

상에 별 우 러운 도 도 다 고 게 가 겁 집어“ .

고 어째 집 어 들어갈 생각 하 ?”

주만 웃 견 없었다 우습 그.

도 림 림 었다 달빛에도 웃 질질 것 보 한.



다하 당 비단 게다가 복 쓰고 에 한 거드럭.

거리 고 공 리 지 뻗쳐 것 말 가 었다 그 하.

가죽 도 가 웠다.

가 훔 것 다 주 고 게 고‘ .’

주만 런 생각 하고 욱 허리 러 다 그러 돌.

생각하 도 드 하게 꾸 할 지 다 그.

것 니냐 그 지만 달 고 게 짓 개고 벼.

니 어 달 들 욱 하지 .

에 한 해 주어 지 하고 주만 욱 리 가다듬어, ,

도“ !”

쳤다 째 통 어지 그 거리 뚱 지 다리도 쿵.

하고 닥에 어진다.

걸 경 해 짓 도 에 니“ , , . ?”

그 도 빠 내 고 에 어진 과 에,

얼싸 고 새 것 보 다.

주만 한 리 여 에게 다.

냉 돌 가 하 들 워 들 가“ .

게.”

듣 담 에 도 쏜살같 리 달 다 그것, .

보 니 다시 얼 말등에 비비, ,

에 니 에 니 도 도“ , , ! !”

하고 쓴다 그 도 주만 말 리 한 간통 어진.

그 죽 엎드린다.

주만도 그 도 달겨드 것 보고 몸 하 말

리 에 엎드리 것 보고,

상에 게 지 한 도 도“ ?”

하고 심 하 다 도 리 리. ,

그 살 만 시 죽 죄 지었사 해“ .

시 실 가. !”

도 보고도 지 주만 지만 도

니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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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주만 변 고 변 심 움직

다.

웬 내 단 말 냐“ ?”

그 하 동 님 실 가 리“ ,

같 들 몰 리 사 리 결단 도?

니 고 .”……

도 니 께 닌 에 담 들 도“ ?

니 니 뻔 한 냐!”

그 지당하신 시 매에 고가 한 사 도“ , ,

결단 도 니 고 .”……

하고 본색 말 망 에 그리고

동행 돌 다본다.

주만 럭 났다 그 말 거동 보 행내 도.

닌 듯도 하 다.

가 말 냐“ ?”

같 여 어도 고귀하신 가 께 들 실리“ ,

만 하 고 그 살 주시 고 에 보내시어 하,

우지 마시 .”

지 것 욱 신 하 다 도 가에 엎 어 비.

할 겨우 근거리 가슴 가 고 가 곁

싹 다가들어 진 한 도 하 연 듣고 다가 도

귀가 었다 만 하 간 주 만 커.

말 몰 주만 막 ,

웬 에 함 냐“ , ?”

하고 다.

닥에 마 비비 고 도 가 니 고개

들어 그 지 사 웁게 리 그 도 말 만 그 게 거 지,

니하 다.

리 지경 었 지 한단 말 냐 지“ ?

거리 못하 말 못하 냐?”

도 에게 못할 매“ ? .”

어 그 게 마 리 니 도“ , .”

짓 다 단 말 냐 우 워 도“ ! ? .

니 귓 막 다 그 에.



담 뛰어 어?”

어 도 니 도 그러 가리 닫 고 가“ , .

시고 들어가게.”

그 도 말 못 고 고 하게 러 하게 내“ .

그럼 돌 가 리 질 다.”

주 고만 다.

그건 말 다“ , . .”

그 도 말지거리 도 니거든 어 색“ .

.”

도 실랭 해 별 득 없 달 지 다시 주만

에게 향하여,

가 실 가 러갑니다 주 십시“ , , . .”

하고 몸 니 빼 하 다.

가 어 간단 말 냐 어 가게 가 고 보“ ! .”

가루막고 말 말 돌 돌 갈 보 었다 도.

뛰어 말고 에 매어달 다.

가 가 살 주 허허 내가 죽“ , , . ,

말 고?”

가 막 다 듯 웃 웃 다.

에게 가 가 리 듣고 싶다 냐 색 러“ .

.”

하고 주만 돌 다보고,

만해도 하 들 울 에 없습지 런 들“ .

지 .”

동 하 다 주만 도 하 보 고 고개 여 보 었다. .

막다 골 에 들어 도 겨보고 뇌 리었다.

말 함 하 게 니다 주 리 심해“ , . .”

하고 동행 가리 껌 해 보 었다.

어 지 가 냐 말 도 보고 도“ ? , ?

고 하 게 다.”

도 지지 다 도 곱다 게 여 가 틀린 고.

본색 리 것 도리어 달 었다 갑 태도.

곤쳐 꾸짖었다.

망 러운 행 가 어 행 시 고 지 시“ , . , .



님 행 시다 어 고 함 리 냐. ( ) ?”案前

하고 어 쓱하 한 내 보 었다.

시 님“ ?”

,

그 냐 그러 진 그런 말 할 게지 미 한“ , ? , .”

하고 도리어 다.

주만 지도 다 연가미연가 생각하 것 루 맞.

뿐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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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님 행 시다“ , .”

고 쇠 에 견 다 못하여 필경 본색 드러내고 말 다.

도 하도 피한 에 웬만하 비 어 어 겨

도 새도 게 감춰 리 한 것 었다 그러 주만 주.

태도 보 어갈 것도 같지 고 내 것 도리,

어 리할 그 실 해 린 것 었다.

시 님 행 가 도 하시“ .”

주만 돌 보 다 틈에 고 쇠 리 에.

게 뛰어가 상 에 고 살 펴고 말 못

매 새 루 고 한동 산하 니 주 하고 티고

마 진 리 것 럼 쪽 향해 마주본다.

주만 항복한 보러 가듯 말 사 운 들

몰 갔다.

고 쇠 어 다 가 많 듯 간

주고 만 에 주만 가 향해 것 보 몸

곳 듯 엉 엉거주 한 리 리 실룩거

그 도 행여 하 생각에 닭 없 마 헤 어 다, ‘ ’ .

주만 말 리가 거 에 닿 만 어 걸 었

다 가 그 것 말할 것도 없다. .

어 시 공 시냐“ ?”

주만 마 맞 고 지 고 가리 에게,

다.

가 미 답 하 에 고 쇠가 가루 었다.



그 습니다 어 루 시 공 한림학사 어 신“ .

여 니다.”

주만 마 에게 경 하듯 마상에 보 말 허리

고,

한림학사님 에 어 한 시 가“ , ?”

얼 뚫어지게 보 다.

주만 시 마 햇 럼 시었 지 껌 껌

하고 말 지 에 웅얼웅얼 꾸 한다.

그 어 고 하시 냐 가 신 러“ ? .”

주만 고 쇠 보고 다 그런 병신 러운 하고 말도 주고.

싫다 듯 .

고 쇠도 거지 하 ,

귀에도 들리지 사“ .”

하고 해 한다.

도 못 듣겠 냐 그러 고만 어 마 후에 님“ , ?

시고 다니거든 어 고 담 어 것 드

.”

주만 도 듯한 말 고 곧 말 리 돌리었다 말.

욱 떼어 등 에 ,

실 실 님“ , .”

하고 갈 진 리가 다.

한림학사님 말 시“ , ?”

주만 마상에 고개만 돌 었다 얼.

마에 맺 것 보 그 한 얼마 들고

어 웠 것 다.

러 고 말 없 시 한지고“ ? .”

주만 가 어 어 하고만 것 보고 한 마 쳐 었다.

실 실 님 마 말께 만 리어 주었“ , . .”

듬 듬하 도 에 가 들 만 말 얼 린

다.

말께 내 그럴듯도 하신 말 마 공 내 집 담 님“ !

지 내 님 니니 하실 말 계시 마상에 듣지 .”

실 가 보 보고 싶어“ , .”……

쫓겨 사 헐 거린다.



내가 보고 싶 시어 지 그 내 집 담 에“ , , ,

. .”

하도 어 니가 없다 듯 주만 허리 질 다 그 웃 리 달.

빗 한 에 실같 어 다.

집 규 보시고 싶다 것 말 닌“ .

에 도 없 것 고 도 어엿한 고 객실,

거든 하 시에 담 니 그게 말 ?”

주 님 꾸짖 듯 타 다.

빨리 돌 가시고 후에 실 생각 꿈에도 내지 마시겨“

.”

만만 하 돌릴 에 근 근하게 벼들

시 한다.

그러 우리 객실 갑시다“ .”

볼 리 지 하고 말낱도 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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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삼 럽게 객실 가“ ? .”

주만 웃 막 고 등 가리었다.

에 담 고 에 객실 가 것 어 가“ ,

그것도 상주 당 에 가시어 워 가지고 신 가? ?

.”

주만 내 말 지 고 하 슬 색 살피었다.

리 얼 께가 쇠가죽보담 다 하 도 만만 해 싸

고 러 리 하 었다 말 다갔다 하 에게 런.

당하 니 사내다운 사내 연변색하고 러도 시원하지

리 하 었다 하다 못해 담 어지고 말리 하 었다 다. .

것 어 갔든지 담만 다시 거리지 못하게 어도 만 다행

하 었다.

그러 간 에 말 가 리 실룩실룩하

뿐 고 러 사색 보 지 다 보담도 말 지.

것 같다.

객실 그 객실 가다 뿐 고“ ?

귀 담 들겠 러한 피 보 것도 지극한 사 탓? .



실 실 살짝 마 돌리시, , .”

맞 지 뻔뻔 럽게 고 담하게 주만 루 본다.

주만 어마 싶었다 그 에 어 워 억 고 러운 말뿐 고. . .

복 웃 없 니 가 틀어

다 하등 같 한 동강쯤 내었다고 꿈지럭거리지 그가 니.

다 리 가 린 말 도 말만 럼 그가 니다 염. .

릴 그가 니다 빛 한 보 도 그 신신.

니 그 어 가 없었다 런 하고 빈말 도 담.

었 것만 생각해도 었다.

사 고 객실 고 가 었 도 볼 하니 한림학사님“ .

도 어 돌 가시 .”

사 에 낮 가리리 편 월 등 삼 여 새고 간들 어“ ?

리 ?”

말 에 지 리고 그 리 신 린다.

주만 지겨운 본 것 럼 듯 말 리 돌 보고,

어 가 여 슬 맞 새고 가 님“ , .

계시단다.”

쇤 가 그럼 얼핏 가 동 시킵지“ , .”

하고 가 말 가 할 고 쇠 껑청 뛰어 말 리에 막

다.

“ , !”

럭 럭 쓰 말 뺑뺑 돌리고 주만 말,

고 고 어진다.

실 실 사 시 그리 마 다운 한평생“ , . .

지낼 우리가 니 ?”

곤드 만드 하 말 갈 에 마 었다 떼었다 한다.

그 담 걸타고 워 겁 집어 어 얼마쯤 었고 도,

통에 하 주 가 간 곳 없 사 진 듯하 니 지,

새삼 럽게 취해 시 한 것 다.

말에 주만 몸 리가 쳤다.

가 우리가 가 답니 주만 죽어도“ ? . ?

슬 맞 한림학사 해 니 염 시 .”

하고 주만 고 게 쪽 갈 매 말 짝 곤

니 리 뛰어닫 다.



말고 고 한 어 간통 닥에 질질 리 가다

가 고 탁 그 곤 다 닥 짚고 가.

어 개개 린 주만 주 닫

거니 보 ,

매 하“ , .”

말 얼거리고 지 듯 그 리에 다시 쓰러 다.

다가 고 쇠 뛰어 고,

게 니 어 가십시다 어 만 하 들 우 몰“ ? ,

런 피가 어 겠습니 ?

같 재 하 다.

그 가 가 내 해 죽어도 겠다 어 고 보“ , . ? .”

주만 간 곳 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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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주만과 에게 못 당할 망신 당하고 돌 간 후 사 만,

에 시 지 게 다

시 에 웬 시“ , ?”

님 맞 들 해 한다.

우리 사 에 게 어 하단 말“ !”

님 매우 다 한 듯 다 한 탓에 매우 여운 듯 주 사에 티,

다.

게 못 우리 사 니지만 시 런 어 운 하실“ ,

말 생각 허허, .”

쏘고 껄껄 웃었다.

한 었 에 다같 돌 다니 같 월당

에 도 리고 쏘 도 겨루 도 하 고 그 후 한

에 피 에 귀 어 니 한 도 니지만

맞지 사 다.

지 한 당학 어 지 도 상하, ( )國仙道

니 주 달 다.

시 얼 빛 리 한 다가 염도 없어 얼 보 고

게 었 염 사실 럼 어지고 그러운 뺨,

에 색도 니 신 다 하 하고 럽.



고 하 하고 하여 격 주 틀 다, .

마 해 공 엔 만 없었거 시가 지

에 우 것 게 니 생각할 없었 것 다.

께 별다 향 지마 께 같 어“

지.”

그게 말 내 것 과“ ?

망 마시 .”

그 게 말 하 내 말 지 듯 도리어 미 하 그것 다 담“ .

고 고 거니 니 달 여간 지 그, .

득 생각 간 하단 말 지 싯 에 같 쏘 말달리 겨루.

하 생각 듯 주사청루에 주고 고 한 계집. ,

다 생각 지 단 말 허허, .”

하고 감 지 지 못하 주 본다.

시 말 듣고 보니 어릴 지낸 꿈결같 에“

엊그 러니 어 귀 에 웬 지 상에. .

도 많 없어지고 그 과연 시 과 만 보,

.”

님 말에 주 진 감동 듯 포 내 것 같다.

그 주고 보니 마 당 에 내 주 한 병“ ( )酒庫

에 그 꿰어 고 것 .”

하고 지 .

여 고 쇠“ , ,.”

하고 다.

고 쇠 얼 보 매우 꺼리 듯 거 에 닿도 고개 빠

리고 병만 들어 들어 린다 그것 가 빨고 랫.

가 볼 한 담 색 탕에 늬 린 사 병 었다.

어 병 진 하 에 주시 것도 고마운 런 진주“ , ! (珍酒

지 사 하시니) .”珠

한 그 듯한 늬 보 감탄한다.

당 에 도 니 그 담 병도 가지각색 여간 공“ ,

들 지 니 에 다 니다 짓( ) .土廣人衆

것쯤 만한 것도 못 지만.”

지 만 한 웃 우 당 한 마 비 다.

어 병 지 게 할 에 맛 들 여간 취택 하겠“ , ?”



그 말 만도 가지도 답 다 단 쓴 한 에“ . .

한 에 어 만 우재도 달 공 해 답 다 말 진, , .

우리들 에 들어 지도 고 주 것도 여러

것 그 에 에 갈 지.”

당 것 엇 든지 싫어하 지만 워 하 그

당주만 어갔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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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상 어 다.

주 지에게 하 다.

내가 가 내가 들다니 말 께 드시“ ?

.”

주 고 들 가“ ?”

어 우리 사 에 주객 질 것도 없지 께 맛 보“ , ?

지.”

하고 님 한사 주 에게 하 다 하릴없.

들고,

그 한 빛 말 도 같“ .”

살가운 듯 들여다보다가 훌 마시고 염 빨 ,

과연 진 같 드러우 하고 향 고“ . ( ) .”峻 ……

말 보 해 지 니 고 말 주“ . .

시거든 헛허, .”

시 그 그마한 만 한 듯 한다.

미상 내가 하지마 어 런 진 많 어 보“

어 지 시 에 말 주 맛 보. .”

얼 여 귀하다 뿐 지 상 엘 가 색도 없 지 내“ , .

별 하지 지마 들어간 병 사 가지고 뿐,

지.”

하고 가 당 에 사신 들어갔 것 삼 내어비 다.

주객 주거니 거니 거 하게 돌 다 지 지 다.

하 그 하게 뺨 만한 주량 가

다.

시 께 그 게 주 하시지만 과한 편 지“ .”



그 한 얼 에 울 맺 었다.

지 공 님께 도 다만 주 량하시“

어 하 엔 과연 었( )有酒無量不及於亂

.”

지 득 당학 어 시 한다 그 핏 없 얼 에.

마 언 리가 돈짝 어 만 그 해 다.

당 태 같 여 해 취해 강에 달“

러 들어갔다가 그 빠 고 타고 그 하 갔다 하지

?”

고 타고 하 에 갔다니 그게 말“ , ?”

말 말 경비상 하니 강 월 한다“ . (李白騎鯨

루 시에 다). .”飛上天江南風月閑多年 ……

지 그 시 한 다시 한 어지게 린다.

취한 에 강에 어 죽 것 니 허허“ ? .”

그 그런지도 지 허 그런 한 그 게 에 빠진다“ .

고 죽 리 겠 고 타고 하 가니 강 과 달 한?

가 게 었단 니 같 런 진 에 꿎?

강 달과 못 견 게 거린단 말 것 달 니.

어떻고 지니 어떻고 니 고 어도 고 하루에도 여러, ,

여러 시 지어 니 과 달 들 지 겠 그러니?

상 께 러 가신 거 .”

시 에 없 신 말 어 간다.

우리 신 에 어 그런 객 들 월당 니 니 하고“ ?

만 하 그 탕한 들 고 걸핏하 림 하고 살 경,

지 살 경 들 마 도 가 어 어. ( )不及於亂

지만 것 타 계집타 에 헤어 니.”

지 탄 탄 한다.

우리 에도 한 가 많 지만 태평건곤에“

겨워 니 가 러지고 심 해가고 사,

삼 니 그게 한탄할 말 .”

가 니 신 것 든지 다 보“ , ?

시겠지만 한 당 에 들어가 가 막 단 말 그 말. .

리에 가고 가도 산 하 경할 없 가 없 산.

어 것 태산 고 루 하 하 에.



다 하 도 리 다보담 강 없 경, , ( )景

말해도 상강에 실비가 리 거 든지 하 그 우,

듯한 여산폭포 든지 걸 보고 신 산 보 들.

닥만하고 산 고 망 망 강 실개 폭 에 니, ,

니 .”……

가 그 다 보 다 듯 었 실 실 본 것보,

담 에 본 것 지 떼어 청 럽게 꾸 었다 그러다가 도 겸연.

듯 말 고 가 한 듯 매 ,

런 것 다 취담 고 우리 가 달리 한 지만 한“ . ,

것 주 비 러매어 어 하 ?”

하고 께 같 말 집어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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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간 지가 매 탁 에 들었

마 엎질러 다.

한 것 비 러매다니“ ?”

얼근한 에도 본색 타내 하고 경계,

하 쳐 었다.

그만하 들 실 한 우리 진진지 맺어 시다“ . ( ) .”秦晋之好

진진지“ ?”

얼 듣지 못하 다.

말 못 들 열 진 진 가 지“ ? ( ) ( )秦 晋

시 같 시 사 에 싸움? ,

없고 생 도탄에 들었 직 진 과 진 과, ( ) ( )秦 晋

한 닭에 게 평 다 하 그 사돈 것.

진진지 맺 다 하지 ?”

지 상 게 여 고 청 하러,

지 가 하 심 없지 비 한 가 고 당학, ,

어 고 하 에 별다 도 없 말 그리워 심 한

것 거니 하고 믿었다가 별 간 청 에 었다.

그 도 집 사 에 말 었다 지 집 에.

지 본 도 었고 하 고 하

지만 색시 집에 신 감 직 미거하다 핑계 지 가



보 해 것 다.

내심 지 탐탁하게 지도 고 신 당 가,

마 에 싸지 다.

독 동 귀하 도 귀하 니 그 재질과 상 비 에

욱 뛰어 보 었다 상에 가 사 하 에 빠질 것.

없 듯하 다 하 웅 해가 어도 주 함 없 것 같 다. .

신 어 에 짊어질 만한 럼 들어 고리타 한,

당학 한 막 내고 지 게 하 한 꺾, ,

울어 가 도 루 것 꿈꾸 사 감 었,

다.

그러니 그 에도 지 건 다 당 학.

하고 한림학사 당 벼슬 한 것 가지고 지 집 에,

한 었 에게 시었다, .

가 본 것 니 가 달 다가 얼 에 병색

돌고 상 고 없 것 그리 사

감과 상 동 었다.

그러 담 에 거 해 그만 겠 그 도 못할

사 었다.

지 당당한 과도 그리 지 었[ ] ,眞骨

다 런 리 함 거 하 다가 에 지 가 랴. .

리 한 그 건만 벼슬살 십 평생에 피비린내 경도 여러

격한 한 몸보담도 귀한 생각할 그,

결단 어진 것 다.

진진지 어 말 마 내 직 어리고 미거해“ ! .”……

말 마리한다.

니 가 에 어리고 미거하단 말“ , ?”

지 엔 새 룩해진다.

직도 열여 살“ .”……

열여 살 맞 가 니 과 했다고 볼 지“ ?

어 것 청 고 보담 살 한? .”

만 엄 하지“ . .”……

말 동 답 다.

우리 사 에 겸사가 겠 그 보 식 골“ ?

살 어도 어 보 것 하 못생 것 식 하.



지만 지독지 지 내 식 말해도 재( )舐犢之愛

도 고 당 들어 사 삼경 가에 막 것 없고,

도 시다시피 그 에 그 도 한림학사 벼슬 지 했고 신 감 고만,

하 .”……

그 신 감 말 겠 그 내 시 직 에 내도“ ?

가시지 .”……

여보 열여 에 직 에 내가 다니 동 님 리“ , .

귀하 합 께 마 빨리실 헛허허, .”

시 우습다 듯 한 탕 웃고 다시 얼 빛 루고,

닿게 할 것 없 우리 주 해 립시다“ .

어 하 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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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해 립시다“ .”

지 욱 한 듯 싹 다가 결말 내고 말 보 었

다.

에 그리 하시 그런 몰 니 시 미“ ? ?

도 겁겁 하시 담 상말 우 에 가시어 달 시겠( ) . ,劫劫

어허허.”

운 슬 피하듯 쳐 린다.

께 담 말 하시니 말 지 어 것 쇠뿔도 단결에 빼 고“ ,

하지 어허허? .”

지도 에 어갈 내냐 하 듯 결에 맞지 웃 내

다.

그것 담 지만 직 해 지 보고 하십니다“ , .

과 었다 하겠 하 게 운 것

도 없고 다 비 에 직 마득하니, ( ) .”作人 ……

귀한 님 니 도 러 하겠지만 여 시집만 가고 보 별단“

사 그러고 도 리 단 하 뿐 니 그 쯤.

내가 신 들 어떻겠 가 커?

하고 하고 재 가 도 하다 하지마 .”……

그 헛 게지 식 비만 가 단 말“ .

?”



그 지 막여 말 없 지마 지 하“ ( ) (知者莫如父

만 고 미지 다 등하 도 니 등) ( ),

어 다 격 어 것 만 못한 도 많 니 .”

겉 핥 지 들 비가 났겠지“ , .

.”……

그 짓 말 가지고 승강할 거 겠 도 고만하고 재 도 고만“ ?

하고 도 고만하 그 말 삼합 맞 듯하니 겸사 말 우리,

다 고만 하고 합시다.”

그 게 하실 게 없 도 그러시“ , .”

그들 개 미가 쳇 돌듯 그 리에 만 돌고 다시

가지 다 지 것 억지 고 매 단 지었.

다.

여보 우리 그러 게 합시다 에 만 해 고“ , .

만 하 어 하 에 도 비 지 여러 가지 사?

계실 니 만 고 태고 다리 다리지 .”

하고 지 루 본다 말에 마 피해낼 핑계가 없 리.

하 듯하 다.

과연 에 고 피해 지 몰 말 막 고 말 다 거.

한 어 하 지 귀에 거슬리지 도 듣 게,

보 게 거 해 릴 그러 언변 게 리 리 맞.

몰 다.

한동 답답한 주 향 가 도 공 겁게

다.

얼마 만에 지 어 다 듯 열었다.

말 없 시“ , ?”

“ .”……

한 듯 떴다 감 다 한다.

말 없 신 걸 보 같 사 과 연사간 꺼리시“

것 니 ?”

지 단도직 한 마 다.

그럴 리“ .”……

그러시다 못 하신단 말 워 내 식 병신“ ?

러우니 에, !”

지 간 쓰 한 빛 골 드러내었다.



그게 말 신“ ? .”……

그러 어 다 해 지“ ?”

다 커 직 말 해본 도 없 한 가 다“ .

.”……

그 다 우리 리 만 에 지어 것 지“ ?

마 내 단단한 결심 하 에 없었다 에.

한 도 미룩미룩해 것보담 리 단연 거 하 편

리 하 다 그리고 엄연한 태도. ,

시 께 그 미거한 것 어떻게 지 에 게 주시“

고 시 도 심 에 생각하 가 어 허 못해 드리니

과도 허 마시 에 허 할 없고 도. ,

담 지 하 것 피 에 듯하 .

지 얼 간 게 질리었다 에 얹 달달 었.

다.

께 그 게 실 말 어 도 취하고 도“ . ,

었 니 고만 가겠 .”

하고 지 에게 쏘 것 럼 시에 매 고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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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보내고 하 러 주 상 우고 에 쓰러지 듯,

었다.

독사 건드 니 어 단 뒷 미 짚 지 다.

그러 보 같 동 탐탁한 리에 가 시 것도 하

든 하 마 에 신신 도 에게 내맡 다 것 다,

운 슬 돼지우리에 것보담 고 원통하 다 리.

귀 함 하 도 마 못할 었다.

리 리가 리 같 사 질지언 마 못할 었

다.

가 한 재 갖 었다 하 도

거 할 에 없었 리 첫째 지 당학 우 리가 니냐. .

게 하 그들 만 생각해도 가 리거든 그런 가 에 내

들여보내다니 뻔 한 가.

도 체 당학 에 그리 고 그 루 당. (唐明



만 하 도 귀비 계집에게 미쳐 사 다 리지 탓에 필경)皇

산 빚어내어 말 그 들 하( )安祿山

루고 빈 뿐 에 갇,

어 지 가.

지가 당 고 어 리 태 만 하 도

색에 빠 헤어 것 죽 간하지 못할지언 ,

에 감지 지해 그 마한 계집 하 지어 도리어

겼다 하니 우리 꿈에 도 생각 니냐 그 들 학.

신 만들어 내 에 맞 것 거 것 고 우 들

고 리 드니 한심한 니냐.

당학 그 내 었다가 우리 에도 지

어 것 어 다 가 감당해 낼 랴, .

한 었“ !

시들어 가 살 어루만지 한탄한다.

해 만 해도 같 하 가 에 러 었지만 어

결엔지 하 없어지고 과 같 동그 게 만,

다.

그 주 에 동하 가 없지도 만 당학 에

리어 감 못하 지 리 .

지 도 뛰어 들어가 동지 얼마든지 낼 지

리 직도 맥 어지지 다 에 곡곡.

만 도 닦 리 그러.

들 없 그 할 없었다 런 에도 그.

들 없 것 원 고 한 었다.

향도 에게 직 하 망 주 주 에 공( )香徒

하 사 감 하 것 었다.

고 그럴 만할 내심 해 보 지만 그리 사리

에 지 다 골 골 사 하 하 에 별 보담.

어 웠다.

고 에 미 러지 듯 닥 에 웠다.

지 청 그 게 거 한 다 에 하루 사 감 해 다.

지 하여 다시 개 못하도 다 해 한다.

그러 신 들고 갈 가 것 가 삼한통.

당 하고 한 당학에 지질리고 에



루 가 것 가

감고 보 다.

첫째 리에 상 등 신 들 었다( ) ( ) .上大等 信忠

생 허 얼 고도 지 못할

귀공 답게 고 허해 보 것 었다 그 다 에.

염상 들 생각해 보 상 비 닮 돌 하( ) ,廉相

지마 거 고 에 빛 돌 어 지 한 닐

듯싶었다.

그 다 보 별 신통한 없었다.

마지막 량상 우 경신 생각하( ) ( ) ,金良相 敬信

지 내가 어째 사 었 가‘ . !’

하고 리에 몸 다.

그 만한 들 들들만 싱겨 보고 미 그 우들 생각하지,

못하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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량상 우 경신!

그런 내가 어 맣게 었 가‘ !’

억 진 것 망도 하고 탄도 하 다.

만 그가 내 사 만 다 그 지쯤‘ ’

하 없 그에게 새 운 운 듯하 다.

그 도 경신 말 꿈꾸 사 감 말없 든 격

갖 었다.

지체 만 보 도 내 직계 후 니 지 보담( )奈勿王

지 어지지 다 경 께 만득 도 에 망.

지 만 후하시었 들 통 량상 에 없다 것

떳떳한 공 었다.

그 들 어 지 당학 미워하고 도 상하

에게 도 없 동지 해도 과언 니리 .

다만 그들에게 재 그리 다고 볼 없 것 한가지

리 .

그 량상 그 에 만 하 골 망

상 등 었 만 께 당 에 하 만 삼,



리들하고 한 에 어 하 것 하여 벼슬

리고 향 에 드러 고 말 다 지만 내.

지 다 만 웬만한 사 런 짓 하 그 간 한 당학.

들 그 한 러 든지 집어 워 하

어 웠겠지만 믿 심도 우 니 지체가 탓 감 개,

들 못한 것 었다.

향 에 돌 가 운 에 거리 없 들 훈 삼고

도 에 몸과 마 다 편 들어 다.

러가고 운 울어짐 한탄하다가도,

지 직도 상 고 그가 다 에 우리 태‘ , .

산 과 같다.’

하고 만 원병 얻 것 럼 든든 여 것도 한 니었다.

그 우 경신 그 보담 못하지 웅 다 다‘ , . ,

었다.’

말 얼거리 고 어 거닐었다.

그 에 경신 연 타났다.

후리후리한 에 어진 어 트 맛 과 그러운 뺨 언,

든지 싱 싱 웃 듯하 어 지 한 갖 어 하,

리 그리게 한다.

가 그 여겨보 신 마당 었다.

신 에 향 마 고 그 마당에 쏘 겨룸 열리

었다 계림 도에 한다하 낭도 들 같 여들어 그. ( )郎徒

만 헤 다.

여러 곳 에 첫 겨룸 째 겨룸 고 맨,

에 고 낭도 에 과하 다.

그 에 겨룸과 쏘 가지에 맨 지 사 경신 하

뿐 었다.

그 경신 만 독 지하게 었다.

그러 마지막 겨룸 싱거웠다 한 도 슬 슬한 고비도 없.

경신 가 가지에 사리 원 하고 말 다 그 과 검.

지 게 뛰어 것 다.

어 그 살 도 하‘ , .’

통 어 거 러질 듯하 리 고 살 별

보담 빠 게 가 없 들어맞 고 어,



살 에 새 것 지 도 에 하 다.

어 운 살 운“ , , .……

다갔다하 말 운 듯 고개

들고 얼거릴 득 등 에 말 리가 났다.

지게 말 만 하고 계“ , ?”

가 돌 보니 어 결에 들어 지 사 과 주만 가

었다 그 골 경신 생각 하고 고 해 열.

고 들어 도 몰 것 다.

53

주만 보고,

실 냐 었 지 고 냐“ ! ?─

그 가 시 다 말 듣고 심 하고 었답니“

다.

사 신하여 답하 다.

시 가 심 할 게 어냐“ ?

주만 답 못하고 고개 그린다.

시 어째 닌 에“ ?

어 당주 가지고 다 하“ , .

그런 말 그 게 어 사내 어 어 그 게 다 러“ ?

울 ?

그 골 픈 당학 어 것“ .”

가 하도 사 엿들어 말낱 들리“

그 말 그 말 고 에 들어가 들었 가.……

시 돌 가 다고 워 말 가 여 어 보 고 것

.

말 고 신 게 고“ .

고개 빠 리고 주만 돌 보 빙그 웃었다.

그 말 습“ , ?

그 지 말하 청 하러 것“ . .

청 그 허 하“ ? ?

주만 고개 들고 맥맥 지 본다.

말도 가 어 다.



그 말 그 진 리 당학 하고 하다니 뻔“ ?

한 ?

그러 거 하 단 말 후 지“ ? ?”

리 후 주 살 에 들어 다 못할“ , ,

것 못한다고 거 할 에 없 .”

주만 지가 어떻게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 지.

지“ !”

한 마 짖고 그 리에 엎어 울고 싶었다.

하 미룩미룩 어가 것보담 주 단 내 리 것 피“ .

에 시원한 니 .

그 그리하고 도 하단 말 지 열여 니“ , .

시집갈 도 었거든.

그 하 어 마 한 사 어 지 고 지고“ . . .

합당한 리에 해 지 가 다시 하“

지도 못할 .……

어 합 한 리가“ . ?

말“ .

신 게 답 한다.

집 니“ ?

에 지낸 량상 고 지“ ?

지 하 지 그 들 가“ , . ?

들 니 그 동생 단 말“ .

동생 어“ , !

사 고개 한다.

경신 고 루 에 검 에 원 한 사 말“ .

지 그런 한 보 다고 에 없 하“ ,

지.

그러니 신 감 다시 볼 없고 도 지 엽 지쯤“

겠 편에 허 해 지 그 동 에 다?

했 지?

그게 걱 그러 내 도 사 보내어 염탐 해 보“ .

지 .

다 사 보내 것보담 하 만 본 지도 니 내가“

몸 가 볼 하 .



그러 그 게 하시지 그 말“ . ?

매우 뻐하 하루 하 다.

주만 시 집 과 진 것 뻐할 겨 도 없 새 운 벼

뒷 미 리짚었다.

지가 허 하 다 해도 내 할

거리가 었지만 경신과 담 쪽에 거 하 에 할 핑,

계 없었다.

산 고 건 다.

어 할 리 지 지하시 님께 도 가?

슴 에 리 민 어 없 다.

주만 그 리에 고꾸 지 엉엉 리 내어 울고 말 다.

가 울“ ?

울 리에 랬다.

우 냐“ , ?

들 거리 어 보 었다.

하다 맞 울 냐“ , . ?

어 니 질색 하 달 었다.

싫어 싫어 시집 갈“ . . .

하고 주만 껄 거리 하 연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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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간만에 갔다.

몸에 드러진 병 생 것 니 하고 지,

지에 시 한 것 그 복 에도 빨 다.

워 동 에 몸살 한 고 매 워 운 마,

한 탓 지 하루 틀 다 게 원 가 생 었다.

게 복 한 원 엔 주만 없지 많 도 했다 그가.

근 어 보내 죽과 미 같 에 달고 미

러운 것 말할 것도 없다 그 말 한 에 하게.

여 듯하 다.

게 갖 갖 담 합 어떻게 맛 지 몰 다.

한 리 가 빴다 어린 니가 맣게.

달리었다.



그 사 틈틈 곰과 같 것도 몰리 리 거쳐 들어 다.

한 에 고 한 에 린다 살 여 우듯

다.

런 마다 사달 주만 니 생각할 없다.

상에 그런 다운 도 가 그런 마 고운 도‘ !

가!’

운 경우 행한 지 에 움직 가 운 것 사

거든 리타향에 병들어 운 몸 게 해 냐 돌보. !

냐?

사달 겨웁도 고마웠다.

사달도 에 닭 없 사 에게 지 게 고마웁게 주만 행

동 상 럽 도 하 었다 그러 리 생각해 보 그런 갓집.

귀동 같 시골 에게 할 것도 없 리니 것,

다운 동 심 타 고 볼 에 없었다.

그 다 그 말 신 보살님 지 다.

것도 필경 생 연 리‘ .’

사달 필경 가 연 돌리고 말 다.

연 한 연 다 다보탑 도 만 것도.

연 가탑 에 러 견한 것도 연 니냐, ?

허 많 사 가운 하필 그 집에 공 게 고 허 많 시각 가,

운 그가 가탑 하필 내가 하 ?

연 실마리가 도 얼 한 사달 겁 내었다.

그 그러하거니 사달 주만 할 마다 해 사 생각

욱 간 하 다.

주만 리 다워도 사 가 니 그 리 드러.

워도 해 니다.

생역 에 지 에 지 지 그 도 공 루 다가

어진 것 보고 한 각 동 심 다지도 곰살 고 살 하거든 만 내.

해가 런 얼마 가슴 태우고 것 가.

어 하루 하 내고 신 과도 것 없 빨

리 돌 가 한다.

그 몸 게 에 한 열 다시 같 어났다.

그 돌 다루 들고 가 하 건만 상,

말리어 지 고 것 다.



도 몸 실하 다 하 지만 몸 만하,

할 뿐 니 만 게 하고 싶 못하고

그 워 도리어 병 겠다고 간신 상 허

맡 것 었다.

거니 고 탑 매 돌들도 그리

듯 웃 듯하 다.

과 돌 질 하 다가 도 시험할 겸

후 갈 하 다.

드 가지 어 타 맨들고 그 에다가 도

다 에 동 들어 신 다하여 한 리 매

어 하고 비 그 갈 하

고 어진다.

사달 첫 림 사 하 겨 들어 돌 리 고 다시

질 시 하 다.

어슬 어슬 어 짙어 건마 사달 가

도 고 마 시 하 다.

한 하다가 고 언 돌리매 하 가 리

향하고 것 보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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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지 도 주만과 다.

째 고 쳐들어 탑 비 어 보 니,

여 계시“ .

하고 가운 리 다.

시 하 고“ , .

주만 거 짜 내다시피 말 하 다.

직 복도 시 어 해“ !

가 가 걱 한다.

엊그 지 한 하 걸 말리지도 고 그 내 다“

니.

주만 에겐지 게 평만만 다.

사달 얼마쯤 간해진 주만 주 리 듣고 탑 가 리

지 걸어 다.



어 운 에 어떻게들 습니“ ?

하고 미 해 한다 주만 탑 가 싹 들어. ,

어 하시 고 어 새 시 하 단 말“ ?

빛과 그 어룽 보 지 마 다운 얼

리 매우 고 달 한다.

사달 어 에 에 주어 보 ,

게 든든해 한 사 고 니 병“ .

것 같 허허. .

간만에 웃 리 들 매 과연 가 듯 한결 마,

듯도 하 다.

그 도 얼마쯤 시 게 것 갖다가“ .……

운 릴 가 없게 지 지“ .

사달 도 하고 매우 해진 듯하 다.

워 미가 겁겁도 하시“ .

주만도 생 담 비슷하게 한 마 보 다.

하 도 내어 겠습니다만“ .……

그러 우리도 곧 가 겠 새 하시 에 해가 듯하니“ . .

고새 해가 겠습니 도 지 막 니“ ?

다.”

그러시다 만 다가 갈“ ?……

하고 주만 망 었다 그 시 사달 하 편에.

그런 색 보 지 다.

그러 가 가 탑 가 보십시 에 러 시“ .

지 실 지 ? .

가 해 하 주만 하 다.

그러 내가 가 볼 한 가운 어떻게 하시“ ?

경 하게.”

리 에게 보 몹시 꺼리 사달 지만 주만 청

리 없었다 재생 해도 과언 닌 그 말 어떻게.

거 랴.

그러 사달 허 하고 거 할 도 없었다 주만 어 결에.

사다리 여 고 다 사달 뻑 뻑 하 사다리 웃.

리 다.

주만 도 지 게 사다리 거 다 사다리가,



곤 고 간 탑 에 주만 마에

걸리어 얼 걸타 에 다.

사달 주만 주 에 없었다.

맨 마주 !

주만 비단결 같 욱 사달 귀에 몰 하게 들었다.

사달 훈훈하고 억 귀 주만 등과 닥에 얼얼하게 다.

주만 해진 것 사다리 걸 고 리가 한

탓만 니리 .

가 들고 다가,

여 습니다 십시 쇤 돌에게 가 다 가겠“ . .

닙시 .

하고 든다.

다가 같 가 어 냐“ ?

쇤 돌에게 탁할 말도 시 튼 다 겠 시“ .

.

주만도 사달 갔다가 마 돌 가 없어 복 해

가지고 것 어 었다고 지 못한 것 생각하 다.

그럼 다 어 울 가 들고 가“ . .

쇤 가 가 가 가 가 어 우실 걸 시“ .

내 가만 니 지만 걷 가 어 지 겠니“ ?

그러 쇤 가 가 갈갑시 계시 지 실 닙시“ ?

. .

가 들고 걸 간다.

사달과 주만 고 가 것 다보고 다

가 한 듯 돌 보 다.

그러 빛 같 어 에 싸 에 피 에 얼 볼 가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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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한 리 럼 가 거리 단 겹겹 에워싼!

어 .

도 러움도 어 주 어 망 과 거리 도 싸 리.

어 .

그 공 에 엔지 개 다 그 룡 에 엔지.



거린다.

어 살거린다 어 다. .

주만 어 지겹고 웠다.

리 어 운 한들 게도 어 울“ ?

그 보 지도 사달 어림 듬 다.

얼마쯤 다리시 집니다“ .

사달 도 없 듯 태연하 다.

어 운 어떻게“ .

에 것 어 에 것 에 만 하 마 가지지“

.

그러 사달님 내 얼 보 니“ ?

보 니다마 보 지“ .

내 엔 사달님 보 지“ .

그러 한 감 다가 다시 보십시“ .

주만 시 감 보 다.

어 에 지 감 린 다운 !

한 만에 주만 다시 떴다 만 만 마주 사 가.

도 들지도 고 어 지도 것 도리어 상 러웠다.

감 다가 도 어 보여“ ?

보여 집니다“ .

사달 답 하다.

실마리 다시 어지고 말 다.

그가 고 내가 뿐 단 게 한 실컷 마 껏 주!

고 다 한들 어 에 어 사 질 뿐 니냐 어.

비 어 낸다 한들 가슴에 가슴 도 새도 게

겨질 뿐 니냐?

그러하거 그러하거 게 하게 리고만 가 만, ,

빼고 가.

주만 사달 만 만 하 할 말 겹 만 겹 고 지

가 태우고 태우다가 마 내 마 결단하고 에 그.

것 니었 가.

그 하고 보매 말 한 마 도 시원하게 지 가슴!

만 가득하게 어 고 리 리 얽 었 하 연 한 가닥도

지 한 그 에 고도 어리 냉가슴 그!



게 리 게 만났거든 피! ,

진 쏟 리지 못할 !

하고 다 한 마당 루마리 하다가 하고 탑.

짓쳐들어 그린 듯 몰 낼 것 같 어 다.

웬 갑 게 어“ ?

주만 얼 우시 얼거 다 그러 그. ,

내가 껏 한다 것 겨우 말 가 에게 항상 가‘ ? ?

다 간들 에게 계 단 말 고?’

리 들어 보 경 우 리“ . .

사달 주만 말 경 리에 귀 울 다.

연 우리 여 고 사 경 리 같“ .

고 사에도 경 어“ ?

주만 허 고 답 하 다.

말 내 집 고 사에 지 탓에 그 경 리“ .

듣지 .

“ .……

경 리에 지 고향 그리 그 심 몰 주만 가 니었

지만 게 고 포만 내 사달 말에 꾸,

할 없었다.

사달 하 어다보고,

편 편 보 뿌 게 하 에 뻗 것 엔 십“ .

니 그게 니다? .

“ ?

주만 시 없 간단 말 다.

말 어진다지“ ?

“ .……

첫 여 었 니 어질 도 얼마 지 겠지 마“ .……

하고 사달 한 내 었다.

그 리 사 생각하고 타향에 째 없 지 간 것

한탄한 것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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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질 도 얼마 지 겠지“ ?



사달 한탄 슬픈 가 었다.

어질“ !

주만도 없 살거 보 다 걱 하도 복 어 사달.

내 향 에 맞 쳐 근 없었다가 말 한 마 가 하

게도 그 귀 울리었다

어질“ ”

한 뇌 비비듯 하 그 가슴 에 해지 비감

러운 포 걷 없었다 없 에 하게 지. .

어 운 에 도 보 주 없 도 주 없 러지

한 말 닥쳐 운 그 러 주 듯하 다.

신 도 다 하겠지만 그 도 필 피고 질 지지만“ .……

주만 말 럼 얼거 다.

핀다 한들 피어 가 니 어 다 갔 니 없“ ? ……

월 째 .……

사달 리도 에 것 같다 해 생각 골 할 그에.

게 가 것 웠다 하루 공 루어 만 해.

다리 짜가 어들 것 .

필 만 피고 지 것 가 한 해“ ? .……

주마 갑 어 다 핀 에 지 것도 없다 가엾다 하거든.

한 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리 사 질 것 욱 슬 다.

한 사 겨 곧게 도 루 에 어질 것

욱 러웠다.

운 한 그 뒷 미 짚었다 .……

지가 다 간 그 튿 량상 갔다.

말 꺼내 편에 말도 고 승 하고 말 다.

지 가 주 게 께 청 니 말“ ?

량상 지보담 욱 개하여 그 염 거 리고 하 다

가.

평 에 그 게 하 지가 어 니에게 뇌 고 뇌 시

실 실 도 듯 뻐하 다.

지 주만, ,

경신님께 다 어진 필 어지 다 달리 한 가 어지“ .

다.

하고 검님께 님게 원 리고 건만 게 사리,



고 말 .

가 실 가 하 웅 짝 만 게 었 니 그“ , ,

니 냐.”

하고 지 싱 웃 리 쓰담 주었다.

듯 뻐하 들지 못할 것 생각하매 주만 거운

비 듯 하 다.

싫어 싫어 시집가 싫어“ , . .

없 연 지마 탈 하고 몸 림 쳤다.

런 지 어떻게 가 에 보내“ ?

지 웃고,

울 울 냐 런 경사에 하게“ , ? .

어 니 꾸 하 다.

다 가 엉엉 울다니 하 들 볼상사 다 어 쳐“ . , .”

그 도 주만 한 진 울 럼 없었다 하.

할 울 리 욱 커지었다.

어 들 그 울 다 었다.

리 가 우리 슬하 싫어한들 쓸 가 냐 식“ ?

태어 다 에 리 탈 한들 가 에 가고 냐?

편 고 돕 것 여 타고 직 거든.

타 지도 심한 생각 드 듯 가 었다.

식 것 하 뿐 것마 워 보내“ . .

어 니 내 어 리고 말 다.

어 말 들 주만 욱 슬픔과 움 복 쳐

가 없었다.

마 매 맞 어린 럼 울 내어 고 말 다.

고만 울어 고만 울 지 다 고만 고만“ , . . , .”

어 니 등 들고 어루만지다가 그 등 에 엎드러지 ,

엊그 가 어 새 시집갈 가 다니 마 가 리 어“ .

미 어미 어 하, !”……

하고 훌 훌 리 내어 운다.

지 연경 꺼내어 쓰고 사 가 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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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가 사 가 어 니 리 욱 갔qjl

다.

고만“ , , ?

달 다가 울고,

그 지 못하고“ .

꾸짖다가 울었다.

주만 어 니 상심하시 것 민망 럽고 죄 러워 가 꿀꺽

꿀꺽 울 삼 고 돌 다.

에 실컷 마 껏 울어 보 하 니 웬 지 그 게

듯하 고새 말 었 지 다시 것 같지도 니하 다.

갈 보 보 해 다.

어지 타 시 하 다.

어 할‘ ?’

리 고 짜 보 건만 만해도 어 할 도리가 지

니하 다.

워 보 도 시원 고 보 도 시원 고 어 보 도 시원

다 꿎 몸만 집 하 할 한 그믐 빛 같 득한.

망 그 가슴 어 뿐 다.

다 만 개 시고 미듯 쓰리고.

가운 얼마쯤 여 주었 것 다 빼빼 마 슬픔 슬 럼.

여 주었 것 다 마 어진 지 욱 견 없었다. .

갈 갈 곰곰 생각해도 리 언 든지 허 돌 가고

만다.

어 할‘ ?’

주만 도 고 어 운 다 그 다고 사.

할 가 어 냐?

지 지 지 러주신 님께도 하 연할 없 사 .

도 주시고 청 도 들어 주시 님 시지만

런 동 닿지 말 어 여 랴 가다듬어 한.

다 한들 그 결과 뻔한 니냐 당 만 당한 사 거니 동.

해 닷 마 지언 들어 주실 리 만 하다 도리어 역 만 내시고 슬.

만 하실 것 닌가 사 할 직 사달뿐 다 그러하. .

다 타 운 사 상에 도 없 직 그 하,

뿐 다.



그 들 가 게 리고 곳 것 었다.

다시 없 다시 없 리에 그 만났건마 마 과,

어지지 니 웬 ?

욱 운 게 욱 사 웁게 어 다.

어 산 도 지 듯 들 듯 산 슭 몰 들어.

가매 러 몸 우 거리 귀 다.

걸어가 결 듯한 에도

보 었다.

주만 가슴도 결같 었다.

통사 할 직 한 사 여 었 사달도 어 생각하 헛 고

거짓 듯하 다 고 만 생각하고 월 없 만 워하 그에게.

사 린들 내가 한 게 그에게 상?

내가 시집 가고 가 것 그에게 하상 사? ?

한 탑 돌 같 하고 한 러 것 견하고 병 하

뿐 그 곡 단 말 가 그 여, ?

생각하 주 리가 니냐, , .

님도 몰 주시 사 그에게 달 니 도 니없

니냐.

에 듯한 리 런 생각 하매 주만 에

단 듯한 막과 슬픔 었다.

어 도 몹시 별빛 릿한 것 어 지 듯“ , .

합니다 비가 시. ?

생각에 주만에게 사달 말 리가 마 단 상에 울

듯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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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들 립다 듯 하다가 하 지워 다.

동쪽 하 에 검 빨리 빨리 달 났

다 에 하 빈틈 없 지고 께 갈 짙어가 듯하.

다.

사 운 여 그 다.

주만 가슴 지지 검 도 욱 거워 다.

그 맞다해 어도 게 고 울진 리 돌 가 것



상싶었다 그러 한 간 돌 엇 닥거리고 지.

다시 고 리 담한 주만 도 에 도,

리지 고 도 없 타닥타닥 돌 가 거리 었다 그 그.

뿐 가 몸 하매 욱 러웠다, .

그 게 할 도 것 가‘ ?’

생각하매 그 슬픔 그 같 움보담 곱 곱

한 것 새삼 럽게 었다.

어 지 그 얼 실컷 보 걸‘ .’

리 닦 보 도 어 에 만 보 뿐 그 어 어,

한 매 연연한 타 지 것 못 견 리만 타 웠다.

에게 지 돌 보낸 것 몹시 후 었다.

에 만해도 보 내 릴 그 하 뿐 다 막 내.

사 하 연할 그 니고 가 ?

하 주 못 게 지 몰“ .

마 내 주만 열었다“ .

“ ?

사달 귀 심하 었 미 ,

그 게 다니 어떻게 주 실“ .”……

리 어 하고 리 어 해“ ? .”……

하고 주만 같 내 었다, .

그러 생겼습니“ ?

사달 말 도 하 다.

다운 동 곰살 지 주 못 보게 다 도,

쓸쓸해질 생 니냐 그 사막에 핀 한 그것마 없? !

어진 다 도 보 보 하고 마 그 그 니냐?

했답니다“ .

주만 듬거리 도 할말 하고 말 다.

“ , ?

사달 답도 허 지 하 다.

시집 가게 겠단 말“ .

주만 사달 못 들 고 한 재우 고 어 에 도

얼 어 리었다.

그 그러시다“ .……

하고 사달 말 막 듯하 다, .



그러시다 시“ .……

말 맺지 못하 다 만 그가 니 만 돌보 그. ,

가 닌 것 사달도 연 건마 어 지 마 한 리가 허 하게

비어 것 어 할 없었다.

그러 가 말 하 고 가 시집 가고 가 것?

에게 리 고 거 듯도 싶었지만 다시 생각하? ,

미하게 어 리 해 할 보 미리 주

다운 마 에 지 지 듯도 싶었다.

지만 게 지“ , .……

주만 리 그 그 었다.

단 한 도 실 가 다“ !

사달 색 하다가,

도 만 복 었 니 염 도 합니다“

마 !

운한 가 었다.

도 달만 쓰 탑 낼 것 같습니다 그러 도“ .

곧 여 돌 가게 겠습니다.

주만 어진다 그 한사 러 한다 사 하.

해 곁 돌 가 한다.

곧 여 돌 가“ ?

주만 가슴엔 엇 하게 마 듯하 다.

그 게 사리“ ?

삼 도 한 것 거 났 니 질만 하 고만 니다“ .

만 실 하고 보 지 떼게 것 같습니다.

그도 간다 그도 갈 얼마 지 고 그런‘ . . ,

.’……

주만 우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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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만 곧 실“ ?

주만 사달 말 마 에 듯 다시 었다.

여러 후 신 진 것 생각하 얼마 어도 습니다“

마 공사가 다 에 한시 그리 고 돌 가 지, .”



사달 직하게 진 어내었다 공 룬 다 에 하루 들.

에 거릴 필 가 어 냐.

그러 주만에게 그 직한 답 도 몰 럽고 매 러웠다 그.

내가 그 게 지 지 한가 도 돌 보지 고?

돌릴 가?

그에게 내 사 상 도 없고! !

여가 보담 그 게“ ?”

주만 말 한 마 에 만 가지 한과 원 겼 리 .

그러 그런 사달 꿈에도 닭 없었다.

그 게 거 엇 겠습니 그 에 시골 지 마“ ?

사 가 고 고향 그리운 것 니다.”

거 사 가 다지 맑고 강“ ? .”

강만 보담 지 지“ .”

그 강 에 고 여 울 었 지“ ?”

한 가 었지만 그 한결같“ ,

사 언 든지 답고 슬픈 꿈 내 듯하지 .”

그 우리 내 내보담 니“ , ?”

도 내 내 여러 갑 니다마 첫째 고 맑고“ .”……

도 그 사 경 하 도 그 다운 가에 살 보“ ,

!”

하고 주만 한 내어 다가 갑 돌 열 걷 지 못

하 듯 ,

가실 다 가 주 도 가 도 가 사달님“ . , .

도 갈 사달님 다 주 사달님 고향. . .

다 주 .”

하 다시 게 시 한다 하 갈.

듯 해 다.

주만 거리 웃 여미지도 고 말 에

고 언 쏟 시 하 다.

사달님 리고 가 니다 리고 가신다 해도“ , , .

사달님 갈 니다 하 쪽 도 가고 말.

것 니다.

사달 열 리 에 한동 신 릴 가 없었다.

실 님 실 님 실 님 여 가시다니 말 니“ , , ?



울 리시고 .”……

울도 싫어 사달님 계시 울 같 쓸쓸해“ .

.”

님도 리시고“ .”……

님 곁 것 슬프지만 다 시집 가 것보담 낫지“

?”

사달 돌리 것 럼 리가 핑핑 내어 리었다.

리 리 실 님 여 가신다 해도 에 그냥 실리“

만 한 .”……

그 시고 마 어 하실“ ?”

런 울에 사시다가 그런 에 어떻게 어 사십니 그런 생각“ ?

마십시 그런 말 마십시. .”

울 어 하고 어 해 사달님 가시 어“ ?

도 에 도 에 도. .”

실 님 그것 말 니다 그것 당만 당하신 말“ . .

니다.”

리 사달님 다 하 도 틀 습니다 리 떼“ .

시 하 도 가 었습니다 몸 사달님 그림 사. .

달님 그림 사달님 가 어 다닐 그림. .

몸 죽 에 몸 재가 에 사달님 지

”

그 게 몹시 도 별 간 엇에 주 든 듯 그 우

우 가 통 다 득 같 고 개가 하.

리 그 어마어마한 하 동강 내 듯 운 향

어 고 그리 지 곳에 벼 어진 것 같다.

하고 쳐가 가운 마주보 다.

주만 얼 도 핏빛 었다 사달 얼 도 핏빛 었다 후닥 닥. .

빗 울 어지 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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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빗 어지 것 보고 었다.

비가 시 게 뇌 벽 하니 비가 도 많 시“ .

겠 .”



비가 시 어 비 맞 어 비 걱 마시고“ ? .

가시겠다고 언 해 주 맹 해 주 여든지 어 든지. .

사달님 가시 같 간다고 시원하게 러 주 .”

“ .”……

우루룩우루룩 갈 간다.

새 없 개 다 그 사 운 쪽 어 후 갈 고 빗.

비질하 거린다.

지 벼 닥 어내 듯 리가 통 울림

에 겁 집어 고 들 들 듯하 다.

주만 뿜 듯한 하 연 그 계 었다.

사에 그 간 운 것“ .

다보탑 에 신 하게도 신 하게도 째 만,

생 귀 고만 것 그 몸 사달님 없 상.

에 못 살 습니다 사달님 니고 에게 주고 행복.

가 다시 없 달 습니다 째 가탑 지. ,

리에 하신 지 게 것 우리 상한 연 주 어지

고 만것 니다.”

비 어 결에 폭우 변하여 쏟 지 시 하 다.

다 십니다 리 도 지 하십시“ . .”

사달 한 듯 한 재우쳤다.

꾸 말 만 하 다 들 어 해 사달님“ ? ?

허 만 하신다 비 맞고 그 짓 러 도 그 도.

사달님 같 가실 지 함께 간단 말 해. , . ? .”

“ .”……

사달도 맞 비 피하 고도 니하고 감 다.

엇 생각하 듯하다가 마 내 마 하지 못할 말 하고 말

다.

실 님 그것 말 니다 에게 어엿한 해가 답니“ , .

다 돌 다리 해가 답니다. .”

말 하 에 사달 가슴 갈 갈 듯하 다 도.

없 다운 동 에게 말 들리 도 었다 도.

하 다 그 고 고운 염통 미 것 진 없었다. .

말 할 말 망 었다 지 다가 러지.

고 에 돌 도 에 내지 못하 었다, .



그러 말 듣 것 한 고통 런 고 마.

내 게 하 것 고 운 죄 하 다.

그 마 내 마 결단하 다 고 말 하고 만 것 었다.

과연 열에 주만에게도 말만 여 지게 울린 듯하 다 살 맞.

비 그 몸 하 다.

그러 그 다고 움 러들 주만 가 니었다 게 린 상 픔.

지 견 듯하 니 보담 욱 리 그 말

다.

도 계실 도 승 신 어“ , , .

님 신 도 하고 다운 께 에.

사달님 돌 시 다리시 도 그도 그 에,

얼마 고민 하 간 편 님, . ,……

하 몸 얼마 미웠 .”……

하고 주만 지 에 말 었다.

그러 그것도 지 몹쓸 꿈 사 지고 말 습니다 편“ .

고 해가 것보담 없 한 사 없,

리 계시다 한들 사 어 하실 그 어? ?

님 어도 고 동생 어도 다만 사달님 곁에만.

고만 하루 한 열 에 한 도 사달님 만 다. ,

고만 .”

비 리 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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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 주만 리 뺨에 빗 리었다.

사달님과 가 것도 원 그 어엿한 가“ .

가 말 .”……

하다가 주만 러드 빗 어내었다, .

그 당 에 해 리 사달 가“ .

겨 매만 드리 가 에 십 우고. .

십 우 마 그 우신 재 만 지 못 울

.”……

귀동 님 가 다니 말 말“ , ,

.”



하고 사달 고개 든다.

돼 닭 엡니 삼단 같 리 어 리고“ ? ?

도 든 도 고 리 새겨 맨든 님 도 든 살. .

승 못 에 보여 주 재 못 울.

.”……

마 돌 주십시 사달 빕니다“ . .”

사달 리 그 다.

리 사달님 빌어도 내 마 돌리지 못합니다 동해에“ .

해가 에 도 도 한 내 꺾지 못합니다( ) .西岳

습니다 사달 습니다“ . . , .”……

다 내가 지 사달님 워 여 하 리 게“ ?

그 게 워 ?”

그러지 말 주십시 님께 하신 리 떳떳 시집“ .

가 주십시 그러고 그 귀 주십시. .”

귀 가 리 다 한들 내가 싫 에 헌신짝만도 못한“

것 .”……

가 살 그 지 지 한 고생 사 하시 고“ . .”……

런 고생살 도 가 겨하 거 탓 해“ ?”

말 워도 고생살 진 리 것 리 어떻게“ .

견 실 말 말. , !”

돌 에 그 도 내 고만 지 껍질 겨 어도 내“ .

고만 지 사달님 그리고 어질 도 태웠거든. .

상에 못 견 에 ?”

루 리 에 벼 어지 듯 지가 집 울림 어났다.

열 에 허 그들도 하 귀 막 다 에 주 주.

어지 상에도 빠 고 상에도 엇 지 듯하 다, .

내어 리 에도 건 산허리에 없 가 맞

닥 리 다가 내 러 리 경 하게 보 었다.

간 하게 듯하다가 다시 욱해지 니 비 지

루었다 에 탑 에 하게 가 러 어지.

리가 없 폭포 룬 듯하 다.

리 십시 돌 리 에 마 들어 십시“ . .”

사달 한 가운 듬거리 주만 다 리 주만 도.

폭포 같 리질 빗 그 맞 어 웠 리 그 몸.



하 빡 다리에 감 어 욱 떼

없었다.

사달 가 질 질 하 주만 매 었다.

가 다 주만 몸 마 다시피 하여 어훙하게

어 낸 리 에 들여 었다.

그 맞비비 고 몸 웅 만 간신 빗 가

리울 만 다.

사달님 어 가 어 게 비가 루“ , ? , .”

주만 다가 고 몸 사달 보고 짖었다.

여 도 여 도 지간 습니다“ . .”

사달 거짓말 하 었다.

거 지간 어 비 맞 실걸“ ? .”

말 도 마시고 곰만 그러고 계십시 곧 비가“ . .

해질 것 니 .

사달 말 하 것 럼 비 욱 게 쏟 진다.

고새 도 비 고 맞 시 병 실걸 어 하“ . ,

어 하 ?”

주만 보 지도 사달 향해 심 하 다.

여 도 습니다 여 도 비 맞지 습니다“ . .

사달 리 보담 얼마 어 간 듯하 그 몹

시 거 게 들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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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 사달 그 해에 별 갔다.

지 고 여 그 몹쓸 해 도 도 가 드 어지고 들

어 여러 들에게 돌 쪼 비결 만 었다.

그가 게 하게 건강 복하게 것 첫째 한 후 계가

도 하 지마 동사 리 보내고 심신 한 탓도 탓 리

.

그 상없어도 사달 공 루고 돌 지 살 한다.

그 한 들 어떻게 하게 하고 하에 가

탑 어떻게 지어내었다 듣 에 감 랴 감 없었

다.



만 그 동 에 어가지 못한다 사 어떻게

것 가 생각만 해도 슬 슬하 다. .

그 사달 보담 몸 돌보고 주 게 리하지 다.

죽 마 억지 도 었다 병상에 워 할 만.

고 웬만만 하 동 해 보 다.

그러 여 다 지 고 가 시 하 그 운

다시 그 다 몸 어짜 내고 지 틀어.

게 하 그 운 해 맹 하게 그 미 짚었다.

한 한 에 고 쇄한 운 빠 달 났다 몸에 억지 린 탓.

그 동 욱 웠다.

한겨울 몸 고 말 다.

사 병상 곁에 여러 었다.

하고 에 거 거 그 리에 지 듯도 하

다.

지 지 보십시“ , ! . .”

사 울 짖었다 꺼진 맹 가 상싶지도.

고 가 가 하 담 리도 가 고 리가 들릴 말

하 사 질색 하 지 워 보 것 었다.

“ , , ?”

하고 그 진 어 질 질해진 시울 사 돌 간

지가 다시 살 것같 뻐하 다.

지“ .”

“ ?”

지가 게 편 시다가 만“ .”…… ……

만 에 죽 어 하 냐 말 지 죽 다 죽어 쿨룩쿨룩“ ? , , .”

말 마쳐 신 게 하 다.

사달 돌 걸 못 보고 내가 죽다니 말 냐 사달 다시“ .

못 보고 감 랴니 감 냐.”

지께 그 탑 얼마쯤 었 듯해“ ?”

가만 그 간 지가 한 었 냐“ , ?”

에 갔 니 직 못 었지“ .”

그 가 에 갔것다 공 들 그 도 걸릴“ , .

걸.”

“ .”



짓 탑 지 훌 한 만 하 맡 짓 다“ .

에 내겠지만 탑 다 맡 다 태 걸릴걸, .”

어 태“ , !”

사 한 내 었다.

태가 그 게 듯하냐 다 운 공사 만 고 생각 돌“ ?

사 도 걸리 가 니 .”

그 다 게 게“ , .”

사 동그 다.

못 어도 게 그립고 다 지거든 태 삼 걸린다,

지보담도 가 말 죽 것 같 다.

여 얼마 어“ ?”

리 한 리 걸“ ? .”

리 그 게 어 걸어간다 여러 걸리겠“ , ? .”

여러 걸리지 리 트고 쿨룩 쿨룩“ , . , .”

독 지“ ?”

사 말같 얼거리었다.

태한 고비 하 지만 그 해 겨울 튼 사 지낼

었다.

그 듬해 고 여 다시 해 지만 지쳐

운 릴 가 없게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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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듬해 여 어도 몹시 지 몸 럼 복( )蘇復

못하고 지 어 게 었다.

험 시 가 닥쳐 다 독한 가지 질러내.

듯 쇠 한 몸 든 샅샅 어 내었다.

쿨룩쿨룩 하 리도 지 다 리 낼 만한 근.

한 어 도 그에게 지 었다.

주 살 많 얼 마 등거린 럼 업게 그 고,

리 걸 보 그가 지 하고 짐 할

었다.

어복 말 리 지 가 상하게 드러 하릴없

개비 같 뻣뻣하 다.



그가 살 다 직 한 개 거 가 가 갖 리 내

담 것뿐 었다.

하 도 그 생 어지지 니하 다.

사달 다시 한 못 보고 내가 죽다니 마 냐 말“ , ,

말.”

그 만 신 가 언 든지 다 진 몸에 쓰 얼거

리곤 하 다.

사 하도 여러 그 리 들어 귀가 가웠다.

게 한 쓰고 그 릿한 동 에 언 든지

하게 어 다.

평생 고 닦고 운 재 리 한 사달 그 쓸쓸한,

생에 직 한 개 보 지 맡 사달

그가 공 마 고 에 싸 어 돌 지 상없어도 쇠

한 지탕 해 한다.

그 잿 럼 꺼 가 생 지하 실상 원 지

리 .

사 쓰 것과 보 싫었다 에 그럴 마다 울.

도 여러 울었 그 경 마 볼 없어 하게

우시고 만다 게도 원 원 하시 것 만해도 원.

루지 못하고 마실 것 욱 가슴 어 듯하 것 다.

어 어 그 운 겨울 었다.

에 리 리가 닥 닥 다 사 가 리 고.

얼 우 것 리 들 다.

동 고 강가에 간 사 어 다 게 얼 한 한

없어지고 그 신 하 가 어 가 것 신통하

다.

가지 한 동 내 에 어린 그

같 움 보고 가 새 리곤 하 가 도

었다.

다.

사 염통 뛴다 겨우내 그 그마한 가슴 엎 리고 지지 그.

꺼운 얼 도 린 듯하 다.

첫째 지 병 돌리시리 그 운 도.

가 어지시리 .



지 시고 에 시어 지쪽 당에 시게만 그 몹

쓸 병 러 다 재 도 그러하 고 도 그러하 니.

고 니 실 리가 랴 보담 지 신 듯한 것 염.

가 었지만.

그러고 사달님 돌 실 가 워 것 다 신 후.

째 돌 지 냐 지 말 탑 에.

다 맡 짓 다 해도 태 다 하 니 햇

삼 도 고 태가 지 냐 마 째, .

실 리 랴 에 어 돌 고 마시리. .

월 고 단 한 달도 단 도 그릴 것 생각하매.

마득하 니 어 결에 태 삼, !

사 신 고 움 고 움 다가 강 직도,

쓰린 것 닫고 마 리에 었다, .

내가 미쳤 게 시린 것도 고“ ? ”……

사 해죽 웃고 마 리에 빼어낸 새빨갛게 었

다.

다가드 함께 그 집에 과 리 맞 고

한꺼 에 닥쳐 듯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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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엌에 고 사 쏜살같 지께 뛰어 들어갔다.

간만에 생각 한시 병든 지에게 주고

싶었 것 다.

지 막 하고 지 헉헉 하 에 닿고 열

탓 마 걷어쳤 그 등같 드러 갈비 보매,

사 지 당 꾸고 다운 꿈 도 지 것 었

다.

리 다 게 탈한 지가 과연 하실 것 가?

그 게 다리시 사달 만 보실 것 가?

그 도 사 그 게 공상 단 하 에 도 웠다.

지 지“ , , .”

사 미하게 지 귀에다 고 짖었다 겨울.

귀 지 벽 어 말낱 듣지 못하 지 다.



지 감 떴다 보에 싸 듯 릿해 보 그.

생 가 도 듯하 다.

가 사달 가“ , , !”

하고 근볼근하 꿈 한 짚고 진 진 다 그.

몸 고 쓰 었다.

사달님 다 게 다 말“ , . .

강 다 리고. .”……

“ , ?”

싱겁다 듯 들 하게 쳐들었 몸 다 듯 가 고

만다.

얼 리고 리 내고 러“ .”

“ .”……

에게 상 없다 것 럼 다시 감 린

다.

그 몹쓸 병 도 실 게고“ .”……

다고 내 병 듯싶 냐“ ?”

그러 만 해지“ . .”

고개 들었다 고개 들었다 보담 리 들 시.

해 보 었다 그리고 역 몹시 하 리고.

그 없 리었다.

다 말 게도 지 귀에 거슬릴 .

사 한 료하게 다가 득 어 가 것 생각

하고 몸 다 짓 지 미 여 드리고.

하 뿐 그리고 룽지 워 삽사리 한 마리 신신. .

마 병 들 달겨들 에 어 워 한다.

사 막 열고 가 할 매우 못마 한 거

겨보다시피 돌 본다 말 하여도. ,

겨 고 어 가 냐‘ ?’

하고 꾸짖 것 같 다 지 새 걸핏하 내시고. ,

사 가 곁 것 질색 었다 어질고 상 럽 미도 병에.

어 변해진 듯하 다 사 다시 지 곁 다. .

지 만 계십시 짓고 들어 께“ . .”

사 가 다시 들어 지 돌 워 리고 체도 하지

다.



지 지 러 가 지“ , ?”

그 하고 꾸 커 고개 지 여 주지 다‘ ’ .

지 가“ , , .”……

한 재우쳐 보 건만 지 지 감고 거 것

어 린 것 같 다.

사 망단하여 거리 지 얼 러미 들여다보

다.

그 꺼진 에 하니 어 다.

지 지“ , !”

사 억색하여 짖었다.

그 사달 다 냐“ , ?”

다시 지 귀 리가 탓 지 도 없

우신 것 같지도 그 말 리 몹시 리었다.

그러 지도 같 생각 가지고 계 가.

고 말곱시 지 째“ . .”……

째 에 사달“ , , , .

에 사달 가 .”……

“ .”……

사 지 릴 없었다.

에 만해도 겠고“ , . .”…… ……

지 께 같 말 고 다시 감 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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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염 하 같 그 다 못 가

에 러지듯 상 났다.

죽 신 가 돌 났다 시 만 보 그 한 도.

도 가 어진 것 같고 담 리도 한결 듯하 다.

하루 가 사 다 곁에.

한 어다보 꾸 간 쓴다.

지 지 러“ , ?

체 닥 짚고 다리 병 보고 사

변 생 가 하고 질겁 하여 짖었다.

러 지 지 가만 워 계“ ? ! , .”



그 도 병 진 진 쓰다가,

“ , . .”

하고 거린다.

어규 게 니다 돼 몸 움직 시 그 몹쓸“ , . , .

게 .”

사 질색 하 다.

내 사 다고 후 후“ , . , .”

한 쓴 탓에 지쳤 지 꾸 마 원 하 것

같다.

게 가 신 어 다가 시 어 하게“ .”

웠 니 답답해 어 답답해“ , . , . .”

니다 돼 병“ , . . .”……

병 다 다 웅 가 가“ . , . , .”

비 하 것 같다 타 운 청 니 들 랴 들 없.

었다.

사 병 등 었다 에 만 지 지 살.

마 도 같 엄청 게 겁고 미 거 다.

사 에 근들 쇳 얹 것 럼 어지 것

간 지 에도 거뿐하게 어 다.

사 병 가 쓰러지지 도 과 리

꺼리고 에 삼 하게 었다.

니 다 지 어 가 게 한 탕 통 하,

그 몹쓸 고통도 듯 그 한 웃어 보 었다.

간만에도 그 엉 그 얼 펴 웃 살!

한 어 보시 것 듯 신 해 하시고 뻐하실 그런!

진 드릴 것 !

사 도 겨웁도 그 웃 가웠다 하마하 어질 듯하.

상 그 들어맞 것 어떻게 지 몰 다.

다 강 도 리고 지 얼 에도 다! .

그 에 도 게 지 거리었다.

강 엊 보담 몰 보리만 리었다 도 어도 어지지.

상싶 그 껍고 튼튼하 얼 헤실헤실 러간

다 직 릴 얼 에도 리.

리 것 같다.



그 에 지 달 고 떼 다 미 도 못 어.

죽도 마다하고 겠다 사 도 가 막 었다 간에.

얼마 승강 하다가 내 주 말 시었다 매우 염.

하 지만 그 에 탈도 지 다, .

그 튿 에 사 가 도 에 병

어 고 말 다.

어떻게 어 습니“ ?”

사 하도 신통해 웃 었다.

내 못 어 다 냐“ ?”

하고 지 웬 지 웃지 다 엇에 역 것 같 다. .

얼마 냐“ ?

지 런 마 었다.

한 에 어“ .

그러고“ ?”

에 개님 것 말“ ?”

개 개가“ , ?”

매우 한 보 다가 가 해 냐 내,

냐 어도 냐 내가 식해 돌, ,

다루 다 어 하 냐 갖 것 마주 고주 고 었,

다.

그 해가 어슬어슬해지 지 한 든다고 어도

어 하 다.

변한 탓에 마 사 허 지 하 다.

사 에도 지 얼 빛 주 달 지 듯하 다.

지 지 여러 들 러 러 리“ , ! ?”

사 울 짖었다 병 내어 고 말 지 만 달싹.

달싹한다.

지 지“ , , , !”

지 에 귀 었다 병 가운 낱도 없.

말 얼거 다.

사달“ , .”

것 마지막 말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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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들 공 어 지 게 었다 그( ) .初終

에도 가 운 닿도 한 개 욱 고도 곰살 었

다.

얼 보 에 하고도 미할 듯하 그가 당하매 도 근

근하고 상 러울 말 생각 었다.

그 사 가 상복 지 듯하 다 어 어.

하고 곡 하 것 지 리었다 에 드 것 하.

도 빼어 지 뿐 가 고 가 얼마 생 얼마 심지어 여러 가지 과, , ,

실 개 지 고 것 없도 별해 사 들 었다.

그러고 상청에 들어 어 보담 가 게 울었다 울.

에 여러 들 사 하 하고 러 지싯지싯 실없

도 러 꺼내었지만 그 할 만 어 사,

가 다.

그 사 에 한 태도 한 편 었다.

달과 싹 같 다 들 사 말 한 주고 만

할말 다 하고 에도 청 리고 질질 하 다 그.

러 어떻게 할 것과 어떻게 할 것 등 사 할

가 가 많 개 단 한 마 리할 뿐 사 거들,

보지도 다.

지마 여 고 사 지할 곳 없 사 비, ,

엘망 귀 고 고 겪어보지 못한 사 직도,

상 그 개 행동 어떻게 고마운지 몰!

다 어떻게 든든한지 몰 다. .

슬픔과 움 겹겹 에도 과 달 다.

엉등등 사도 지났다 닥쳐 하루하루 하고도 운 하루하루. ,

가 한 달 달 었다.

달 지 싹 웃보 고 고 들고, , ,

사 주었다 운 그 어니 그들 것 갑지. ,

니지만 그 말 들 과 가 많 다 걸핏하 싸움 도, .

어지 도 하 다.

하루 식 에 달 가 그 다 들 들어 다가

웃보 보고,

어 틈에 어 새 골 빠진다고“ ? .”



못 단 말 냐“ ?”

새벽 하고 갑 러운 짓들 지“ ,

고?”

달 그 청 같 린다.

싱거운 다리가 못할 말 없 그건 어 하“ . ?

사 할( ) !”氣急絶死

그러 어 어“ , ?”

니 그 짤막한 질질 고 맙시사“ ? , .”

하고 웃보 사 향해 웃어 보 었다.

살살 웃 고 간지럽게 사 님 리 한들“ .

에 어갈 냐?”

사 님 동 새 냐 어가시게 하하“ ( ) ? , .”舞童

웃보 재담에 만 한 듯 한 웃어 보 었다.

월 열 만 가지고“ .”

고 그 새 같 다리 니“ ? .”

웃어 가 그 웃 건 마 청 갈보“ ? ,

내었지만도 .”……

얼간망 같 그 내 니“ .”……

웃보 살 우 니만 에 달 귀 갈 었다.

달 다닥 어 웃보 몸 다 달 그 청 청.

하 어 웃보 살 다 웃보 그 에 뺑 돌.

그 달막한 다리 후당 탕 달 허 지 고 다 달.

살 에 주 웃보 돌리었다 웃보 몸.

듯 하 니 그 여 진 가리 달 냅다 다.

“ !”

달 비 고 살 에 웃보 허 거리 다리가 통

허 지 리질 고 마 주 달 가슴 어질

다.

헉“ !”

마 리 지 그 꾸 한 등 훨 펴 듯하 니 그

하고 그 다.

어째 어째“ , ?”

사 매 빠진 달에게 달겨들 웃보 에 매어

달 다.



주 주“ , !”

런 단단“ .”

웃보 엇 그리 한지 어 몸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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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과 웃보가 싸웠다 에 짜하고 다 한 건.

동 에 니없 귀가 달리고 어 별별 고 망

러운 상 갖 게 었다.

웃보가 거리 하 에 달 어지고 말“ .”

웃보 도 다 지 지 그 다리가 가 어지 걸.

말 었 .”……

리 하 근 달 당할 가 그 검 주 리쳐“ ?

웃보 갈빗 가 러 .”

마 개가 러 다지“ ?”

니 개“ , .”

러진 갈빗 지 지 살가죽 헤 고 보고 듯 말하

도 었다.

체 싸움 했다 거“ ?”

그것도 시 그 말 통곡에 지하 마 상사격“ ?

달 가 막 들어 니 웃보가 사 고. .”

런 망할“ .”

니 그 싱거운 다리가 새벽같 달겨들어 도 사 에“ ,

게 벼들었 .”

그 리 같“ ?”

그 그걸 보고 웃보가 후 갈겼다“ , .”

웃보 새벽에 하러 사 한 갔 가“ ?

그 몰 지“ .”

니 웃보가 가 었“ . .”

달 가 갔 도 그러“ .”

그 어 든지 같 들 지“ .”

그 그“ .”

튼 사 가 났 사달 한 가 니 죽었 지 살“ .

지 식도 없고 비마 죽고 없 니 그 것 탈 니 ?”



그 승냥 떼 같 들 그 리 없지“ .”

여간 뻐 지“ .”

도 생각 다“ , ?”

말 말 지 그 꿀 꿀 어가 걸“ . .”

닥만한 동 할 것 없 에 사

리었다.

들 사 에게 달 각 개한다.

그 들 어 싸움할 가 없어 여 고 고 하다니 고“

한 들 같 니!”

그 사 말 승 상청 루 여“ ? .”

돌 가신 승 에 도 들어가 에 그 동 님 다“

니 쳐죽여도 시원하지 들 같 니! .”

하고 지 게거 지 리었다.

그런 들 엔 그림 도 얼 못하게 해“ .”

싹 가 득 갈 었다.

그 웃보 주 니 가슴에 다지“ , ?”

지 막 다 듯 헐 거리 었다.

그 없어“ . .”

사 고개 빠 리 얼 었다.

니 그 주 니 리쳐 고“ , .”……

사 귀 막고 싶었다.

새빨갛 그 얼 에 게 질리었다.

사 말 게 함 하 마 그럴 리 겠“ ? ?”

그럴 리가 다 엔가 달에게 루 들었“ ? .”

니 웃보에게 들 말 지만 달 주 니“ . ,

에 고 .”……

사 그 리에 꾸 질 듯하 몸 가 티고 었다 럴.

에 개 도 싶었다 그가 도한 들 리쳐 것.

같 다 들 리 고 거 도 개 에 고개 못 드.

그들 었다.

그러 개 도 드 었다.

그 특별한 없 결 사 지 다 그리고 마다 빈.

지 다.

어질 만하 없 가지고 고 가 거 다 없,



어 어떻게 하 할 에 별 한 듯 꾸

가지고 다 하다 못해 고 매 생 마리 도 들고 다. .

다 해도 에 말할 것 없고 마루에도 지 다 리.

사 가 하여도 마루 에 그 걸 다가 그 어 리었다.

말 한 집 량 에 한 말뿐 별 다 없었다( ) , .斗量

다 들 만 하 러 고 상없고 한 리 거 없 지

거리 진 리가 사 에게 그가 마 거룩한 님같 보 었

다 한 것 도리 할 지경 었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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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리고 다리 개 그 다 어 매우 통한 얼

타났다.

사 색 하 어 마루 지 맞 다.

어“ , .”

그러 개 그 말에 답 하지 고 고 죄 할 사

마주 고 허리 리고 말 없다.

지 지 시 하 가리들도 재갈 말 럼 닫 지고 말

다 탓도 탓 니 워 얻어 것 에 그들 개.

꿈 도 못하 다 같 리 리 들고 다가.

개 엄 한 거동 보매 욱 한 것 었다.

한 만에 개 거운 열었다.

주 님 상에 그런 변 어 었습니 죽“ , ? ?

든 것 내 니다 그런 들 단 못한 내 못 니다 낯. .

주 님 ?”

개님 탓 에 개님 탓 에“ , ?”

하고 사 억색하여 한 말 하 에 고 맺 지 몰

다 달과 웃보 싸움도 싸움 니 그 싸움 말미 해 한.

마 에도 못 담 리 들 것 욱 하고 원통하 다.

그 다고 싸움한 것 사실 지만 러 러한 것 생 헛 고 변

도 할 없 었다 그런 러운 말 어 결엔들 릴.

랴 그 비 겸 지 같 개에게 매어달 실컷 마 껏 울고 싶었.

다.

그런 짐승만도 못한 들 승 님 에게도 님 든“ . .



그러니 그런 해 한 들 어 단 말 니 ?”

님“ !”

사 한 게 다.

그러 님도 그 니없 믿 십니“ ?”

사 그 리에 엎 울었다.

닙니다 닙니다“ , .”

개 말 지 것 닫고 당 에 돌 었다.

내가 그 없 믿겠습니 그 들도 마 사 그“ ?

런 겠습니 내 말 그 들 주 님께 어 고 고 했다?

것 가리 게 니 주 님 에 말다 들 하 냐 말 니다.

고 고 했다니 그런 해 한 어 겠습니 ?”

개 십 공 가 도 미타 돌 갈 것 염 하 사 뿌

게 변 어 다.

우리 주 님 에 언감생심 들 그 들 그럴 리 만 하고 말고“ ,

만 하고 말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꿈엔들 믿겠습니. ?”

얼 하 변 에 사 가 해지 리 개

슬 싹 보고 짓 하고 ,

다들 사 가“ !”

리 몰 내듯 리었다.

싹 가 엇에 듯 어 ,

우리가 여 게 들고 게 니 어 가“ , .”

하고 가 마루에 다 여러 들도 어.

에 없었다.

개 지하에 리도 못하고 움직 경 사 엔 개

여러 곱 돋보 게 한 것 말할 도 없었 리 .

사 고 에 사 에 지가 다.

싹 비 들고 가 산하게 쓰 질 하 다.

개 달과 웃보도 리어 다 당사 들 시 고.

그 핵변 듣 것 었다.

여러 들 그 사 훑고 리훑어 보 달 도 그

어 고 웃보 갈비 가 러 다 것도 새빨간 거짓말 듯하 다.

개 에 그들 검 편에 하 다고 빡빡 우

지 다.

들 리 고 에 것 여 다 사 에게“ .



어 냐?”

개 원님보담 게 하 다.

어 냐 어“ ? !”

들도 에 핏 리 짖었다 실 싸운 것보.

담 가 그들에게 가 고 가 미가 었 것 다.

가 사 에게 어“ ?”

달 도 다 듯 도 다.

웃보“ , , ?”

다리가 사 듣 내가 청 갈보 내었다고 해“

.”……

가 청 갈보 말 냐 사 말 지“ , ? .”

그 한 갈보 집어낼“ , ?”

그 사 가 갈보 보 냐“ , ?”

그 닥 어“ .”

여럿 욱 에 웃보 얼 지고 변 한 마 못하 다.

튼 다 같 니 후 승 집에 그림 도 못하

도 결말 지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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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가 지 귀 리에 사 었다.

가 산 한 심사가 달과 웃보 사단 말미 욱 어지

러워 한 경만 고 도 지 지 다.

사달 집에 고 지 생 에 가 동여가도 었다 그.

러 것 편 마 가 간 듯 생 겪어보지 못한,

그 게 었다.

첫 별 쓰 린 맛도 견 어 운 태 같 지 그

게 할 그러 그것도 한 해 해가 지 가 고달프고 고 한.

다시 그 니만 지마 상 시매 슬픔과 움도

째 째 첫째 하고 운 다시 루 룰,

없었다 들다가 고 한 게 못 골 보고 훤하니. ,

도 항다 게 었다.

함 삽사리가 허 고 짖 것 었다 그 컹컹 리만 들.

사 질겁 하고 어 다 간 만해지고 가슴 닭 없.



거린다.

가‘ ?’

런 생각 하 리 해지고 마 마 마하 다 해.

막 가 게 닫 걸었지만 새돌 걸 지 리

리 살피 도 하 다.

시 사달님 시‘ ?’

득 런 생각 리 워도 어 시시 열어보

직 리었다.

비 에 달 그림 만 어 거릴 도 고,

어 도 하 다 어 한 에 것도 보 지 고 것도.

들리지 개 리 리 뛰어다니 게 짖었다, .

하도 여러 개 짖 리도 시들해지고 단

어 어 하 도 곧 게 에 그 지 지 한 사단 어 다.

럴 럴 가지 만 가지 사 에 어 도 고 다가 새벽,

에 것 해가 돋도 지 쳐 고 만 것 다.

열고 보매 비 마리가 빨랫 에 신,

쳐다보 그 어여 가리 갑신거리 연 재 거린다 햇빛.

담쏙 고 그 닥과 빛 다.

사 가벼운 하 한 하고 고 돌돌 말 고 리, ,

어 리 듯한 리 어 지 듣고 었다.

지가 돌 가시 에 움트 시 한 짝 피었‘ ’

다.

비도 집‘ .’

사 짝지근한 몸에 지개 한 탕 어지게 생각하

다.

사달 웬 도 태 룩 탑 거 어째 지?

가 지 지가 거든 어째 다 새 보 지?

가?

사 사달 생각 욱 간 하 다 과 낮.

득 득 생각 것 니지만 다리 에도 지 어

리도 다 지지 니하 다 새.

들 들고 고 엄 하 에 마 고 사달 생각 못

하 것 었다.

그러다가 비가 것 보 심청 도 사달 그리웠다.



비도 니 그도‘ ?’

듯 런 감 그 한 리 쳐 지 간다.

그도 거 거‘ , .’

마 내 단 해 리었다 상없어도 사달.

가 거리고 들 닥 고 말 것 같 다.

시 들어 듯 들어 듯하여 사립 내다보고 내다보 다.

어 지어‘ .’

그 고 어 지었다 에 지피 도.

내다보곤 하 다.

다 지어 고 사달 몫 한 그 떴다.

삽사리도 주 지 그 몽탕한 리 들 들어 맛

단 에 뛰어 다.

도 님 실 니“ ?”

하고 사 그 많 강 어루만 주었다.

간만에 겸상 한 그 것만 보 도 그!

한 집 그득 듯하 다.

상 다 고 행 에 울 빠지도 보 다.

내가 미쳤‘ ?’

다시 들어 가 들었 어 어가지 다.

마 해‘ .’

그 도 사 망 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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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해도 어 건만 사 고 다리 보 도 없 사달

그림 타내지 다.

었다 하루 건만 다시 편 떴다. .

만해도 마 다.

도 마 갈린 지 삼 만에 하 다 상없어.

도 에 들 닥 고 말 것 같다 하필 비가 고.

것 보고 삽사리가 리 들 고 뛰 것 심상할

닭 없다.

다 다 사달 다, . .

어 한 재 하 허 허 걷 사달 꾸만 에



었다.

어 만 시 가 재 어 시 가. ?

재 어 말 가 그 말 에 들어 시게“ . .”

사 고개 살 살 들었다.

재 낮에 어 리 도 시 시 한다 그 험한.

재 에 실 리 만 하다 하마 고 사 지 시 지 리. .

드 골 여울 건 우리 마 골 어 드신지 리

.……

사 지내고 지 하게 고 사 없 공상에

다.

삽사리도 났 지 도 피지 고 허청 짖지도

다 비 미 망 주 리 들 고 귀 쫑 거리고.

지 다.

사 에 어 그 다독거리고 만 보

귀에 신 고만 었다.

어 에 탓 지 곬 신 탓 지 내 꾸

꾸 쓰러 다 그. .

얼마 만에 사 고 겁 하 어났다.

사달님 다리고 었 어 틈에 들었 가‘ .’

살거리고 도 없 러보 한 듯 해죽

웃었다.

우 하 할 게 고 다.

사립 단단 걸어 었 만 내가 들고 사달‘

님 돌 시어 다 도 어 하 .’

린 에도 런 생각 그 신 리고 몸 다.

그 간 갔다 만해도 한 들 럼.

어 것 같지 다 리 쇠 열고 고리 겨 것 상.

싶었다.

쇠 열어 가지고 들어 보니 허 해 도 지 마 없

다.

열어 다시피 하고 다가 변 말 생 그 말

닌가.

쇠 고 한 망단해 하다가 마 내 다시 가 우고 들어 다.

신만 리고 다 마 그 게 귀가 어 울‘ .’



사 가지 막 엉 한 울타리지만 사립 도

가 니 열어 보담 한결 든든하 다.

그 신 마다 닫 걸 단 그 어 리고 말 다.

어 지 첫닭 운다, .

닭 울어도 시“ .”

그 리 내어 거 다.

리 하고 여러 마 에 새 었지만 변 고다

도 고 쓰러진 그 몸에 하게 지었다 돌.

하고 사 웁게 짓 삽사리 리 듣고 결에도,

사달님 시 가 다‘ .’

생각 하고,

개 개“ , .”

하 지 내 었 사리 러 지 다.

에 울타리 리가 고 하 개, ‘ ’

가 지 어 들었 막 가내하루 다.

사달님‘ .’

하고 생각 개같 들 사 가 질겁 하고 어 사 사 하

리가 미 돌 다.

지 열고 얼 한 사 엔 웬 검 그림,

가 하고 마루에 것 보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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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님“ !”

사 허 지 마주 달 가 그 검 그림 향하여 짖었다.

“ , .”

그 검 그림 고개 그리고 에 몬지 웅얼웅얼 답

한다.

사달님“ !”

사 한 짖고 리 럼 그리고 그리 편 가슴

에 몸 지 하 다 그 간 검 그림 슬 몸뚱 돌리.

고 꾸 하게 들어 어색하게 사 껴

러쓴 거지 었다.

객지에 고생 죽하“ ?”



하고 사 편 등과 얼싸 그 겨드 에 얼

비비 고 복 쳐 울 걷 없었다.

편 억색하여 말 루지 못하 듯,

“ , .”

역시 답만 하고 해 에도 겨운 다리 하 없었다.

매우 한 것같 엉거주 하고 뿐 해 한 만에 샘,

듯 하 가 거 고,

그 공 다 마 어“ , ?

가 고 싶 말 고 갸웃 편 얼 쳐다보 다.

그 그“ , .”

편 답 한 다.

빛 하여 워 마루 지 러 지 고,

닭에 귀 언 리만 보 다 었다.

삼 동 에 변하 도 변하 고“ .

사 마 그 다.

에 마 미 귀 지 변한 듯하 다 그 다 에.

든 등과 도 하게 살 것 었다.

그 못 듣도 달 다 그 상냥하고 드러운 청.

어 가고 마 들어보지 못했지만 어 지 꺽꺽하게 어진 것,

같다 사 리가 우 하다 니 그 새에 그 사 리가 리에.

지 고 말 가.

내가 러고만 죽 다리가 프실 어 들“ ? .

어 가 .”

하고 사 편 겨드 에 마 떼었다.

그럴 겨 도 없 그 검 그림 얼 가 돌

사 에 고 어 어 걸었다 한 해 보.

리 듯.

해 에 편 들어 것 보고,

에 니 도‘ , .’

살거 다.

몸 닭에 지 달 어 보 가“ ?”

에 들어 편 랫 니 가고 갔다.

내 얼 하고 듯하 다 그 마 가 한.

가 하게 사 에 마 갑 탁 꺼지고 말



다.

꺼“ ?”

사 겁 하 다.

에“ .”……

그 검 그림 하게 변 하 다.

그러 개피“ .”

하고 사 몸 재 게 빼어 개피 얹어 틀

듬 듬 별 간 그 가슴 망 질 하고 사시

듯 하 다.

니 다 그 검 그림 등 에 다짜고짜 사,

하 다.

사 몸 빼쳤 미 었다 그 억 귀에.

사 고 말 다.

사 뿌리 고 거리 ,

“ , ?”

리 질 다.

내다 내다“ , .”

그 검 그림 도 허청거 다.

내가 말 내“ ? ?”

몰 몰“ , ?

몰 몰“ , .”

돌변한 사 태도에 검 그림 도 럭 내었다.

사달 몰“ ?”

내 지듯 한 마 하고 러지도 어 쳤다.

니 사달 니“ , ! !”

사 리어 쓰러지 몸 간신 티 쳤다.

니 어떻고 어 냐“ ?”

마 내 검 그림 가 거짓탈 어 리고 귀에 욱 주어

다시 한 돌리 에 사 가냘픈 몸 헛것같 빠

다.

어 운 가운 도 사 그 검 그림 가 듯 몸 에 어

지 것 보 다.

사 살리우 사 살리우“ , !”

사 에 지질린 것 같 몸 거리

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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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살리우 가 죽 냐“ , , ?”

검 그림 근 근 짐승 같 빠진 사 에게 내뿜

벼들었다.

죽겠 사 살 사 살“ , , !”

근 듯한 사내 몸뚱어리가 겁게 엎 것 다 지

사 쓰 지 다.

게 에 지가 지냐“ ?”

검 그림 거리 사 한 에 겹쳐 고 고

비 었다가 리 틀어막 들었다.

에 린 가 고개 사 웁게 들 도 하 거니 어,

고 허청만 짚고 얼 없었다.

사 사 살“ !”

새 리 연거 공 었다.

검 그림 할 없 뚱 웅 리 사

움 하 다

그 슬에 사 잽싸게 몸 빼쳐 다닥 어 다

들여 드 검 그림 뿌리쳤다.

도 도“ , !”

리 리 질 사 고 뛰어 가 하 건만 게

열리지 다.

마 내 쇠 지 같 사 가 허리 청하도 고 말

다 개비 럼 뻣뻣한 꿈 겨드 러 개.

지 억 듬어 사 얼싸 틀어막 다.

“ , .”

사 리 커 도 게 못 고 간 만 쓰 몸 림 쳤

마 독 리 에 새가 거리 지 지 못하 다.

몸 림 그 한 과 귀에 욱 운

몸 러지 것 같다.

내가 매 매‘ , .’

경 없 가운 에도 사 가 꾸짖었다.



리 에 편 어떻게 리 고 그 걸신 하 고 하마 하마?

들 닥 어 어림없 믿었 고 다 다 다 내 고 하필?

한 에 그가 돌 다 생각하 고?

리 결 들 한 울타리 것 연 듣고도 그 내

다니 그 런 사달님 다니. .

어림없 마 달 탓에 런 볼 .

짐승 같 편 그 본 빼고 싶다 한.

사달님 고 고 싶다 그 러운 몸뚱 리 얼싸.

리고 싶다 .……

사 거리 지 것 었다.

마지막 쓰 간 그 한도 항거리 우,

운 내어 사 개비같 쓰러 다.

한 났 지 한 쓰러진 가슴

신 못하게 하고 한 여 틀어막고 다가 엇

생각하 지 거지 었다.

거지 말 사 복 과 에 우고 다시

허리 다.

그리고 다시 거지 빼내어 도리질하 사 갈 하

고 허리 동여맨다.

도 리 질“ ? .”

한 웃 고 사 다리 사 에

워 에 말 맥 린 사 한 에 게

었다.

도 도“ , , , .”

사 엇보담도 그 한 웃 리에 었다.

말마 리 탈 해도 헤어 없다.

죽여 죽여“ , !”

사 울 에 피 여 없었다.

개도 주 지 짖지도 다.

그 다 에 런 런하 드막해진 사 귀에도.

들 다.

그 여 고 들어갔 그“ .”

원 죽 같 니“ .”

죽 듯 리가 없 삽사리가 어 내닫 지 하



뛰어 다.

별 간 해지 들고 듯한 가 우 우

마루에 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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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짓 욱 해 다 헤 마.

어 다.

그러 사 리에 새 운 얻 사 가 질 쓰

에 한 에 검쳐 었 고 말 다, .

근 근하고 미 한 한도 그 만사가 틀린 달 었다.

엑 에“ , !”

한 고 다리 고 달 그

에 닿 에 에 열어 다.

한 빼 지질 듯 들 고 들어 사 개 싹

었다.

지“ , !

개 한 보고 통 쳤다 한 허리 탓에 고 훨.

겨 가 것 핏 거리

생각하지 해 들 본다.

런 경우에도 한 개 걸어 들어

에 다리고 사 곁 갈 한 것 러

다.

어 헤쳐진 가슴에 사 운 욱 지 간 가 여

그리고 짚 미 다 그 마 갈 갈 어

같 허 지가 마 드러났다 에 피가 울 울 맺 어진.

다.

주 니“ !”

개 억색한 듯 한 마 짖었다.

사 했 마 시에 리 신 어 린 듯 지 감

고 그 리에 그 어 근 근하 가 만 지 간 진 싸

움 고 것 리 듯하다.

주 니“ !”

개 한 짖 그 행 껍질 같 시울 살짝 열리다가



사 운 것 지 게 지도 못한

어 들어가 돌 워 린다 개 해 못 견 겠다 듯.

몸 들 들 지에게 고개 돌리었다.

지 개가 사 곁 간 틈 타 몸 빼 하 싹

가 막 에 달 지도 못하고 엉거주 하고 만 헐

거린다.

짐승만도 못한 게 짓 냐“ , . !

개 어 틈에 지 에 다.

지 맹 한 돌쳐 ,

그게 짓 지 냐 닌 에“ ?

엘 들어 냐?

하고 시뻘건 리 도리어 리 러 럭 지 다.

별 간에 했 내가“ ? ,

냐?”

개 하 격 어드 지 에 해 다.

만 다니 고만 냐 싹 병 싹 같“ , ! .

열 리고 다니 단 말 냐 한 만 껌!

하 언 든지 니 뺄 .”……

“ , !”

하고 싹 뛰 지 뺨 냅다 갈 었다.

냐 고 다 실컷 싹“ , . . .

도 사 갖 그 얻어 다고 여,

편 내 병 고 다닌단 말 냐!”

“ , .”……

싹 지 살 다.

리 마루“ , , .

가마 염 마 들 헤살 다 에 내가 사 에“ , .

만 하 냐!”

후당 탕 마루에 엎 하 다.

개도 평 빼 것 어 갔 지 벼들어 하게 지

후 갈겼다.

런 죽여“ !”

싹 지 지 다.

어규 어규 사 죽 들 사 죽 들 웃보 달“ , , . . ,



도 었고 도 내 에 얼 니,

사 볶 든지 삶 든지 마 하 들.

게 어 사 죽 드 냐, ?”

그 도 가리 함“ .”

그 갈 해 에 러 거지 허리“ .

우리 주 니 원 갚, .”

우리 주 니 개 한 낫살“ , ! , ,

어 계집 없어 주 니 니 하 행 내 드 냐?

, .”

지 죽도 얻어맞 도 상 리었다.

75

그 튿 개 싹 사 집 사 우고 들게 었다.

달과 웃보 사단쯤 한 지 행 다시,

생 한 우신 행 하 지만 째 지,

고 연 한 사 다시 막 내 어 운 니 돌 가신 승

생각한들 리 간 우 생각한들 사하고 도 동,

님과 해 극진 하고 비 해 한다.

것 개 사 에게 그런 사연 듯 러 듣 었

고 당 도 들 고 어엿 공포 하 다 우, .

리 들 달 웃보 지 빼어 고 개 싹 뿐 그 에,

도 우 리 가 개 단하 니 어 하 감 들 못

하 다.

그런 고 하고 한 리 고 어 에 낮

보 사 하 도 어 만 할 었다.

승 가 직 지 고 사달 에 등 같 살“ ,

거 런 변 가 어 단 말 리 말 가 었 그런?

도 고 승 도 죽여도 죄가 들 어 단 말,

?”

개가 과 리 한꺼 에 어 리 한 탕 어 어린

들 에 달 리고 지 행에 갈 도 었

다.

사 도 개 싹 가 다 말에 마 얼마



든든한지 몰 다.

그 에 지가 개 싹 에게 얻어맞 지 하 말

사 가 니 들 것도 니었다 어 하 그 그 다 하. ‘ ’

심 그 가슴 다시 거리게 하지마 미 ,

니다 니다 그 그럴 가 니다 만 사 다 못 믿어도 그‘ , . .

만 믿어도 다.’

지 개 행동 삶고 곱삶 보 도 그런 사색

없다.

다 들 도 마 담 함 어 다, .

염 도 청 도 보 그 에 탕한

빛 감 지 못한다 그 에 다 달 그러하 고 살살 웃. ,

맞 웃보가 그러하 다 없 도 듯 닐고.

근 근하게 여보 고 고비들 었다.

그러 개 언 든지 할 말만 하 고만 한 루 보,

보지 못하 다 지그시 감든지 그 지.

보 지 다 들 럼 낯 간지럽도 맞 해 보 도 없었

다.

그런 가 그런 심 가 다고 생각만 도 하 것 도리어 미

한 다 다 하 운 다, , .

지가 동 함 개 어 지 지 다.

그 가 그럴 리 그 어 그럴 리‘ , ?’

뇌 고 뇌 사 여러 고개 들었다.

그 도 지에게 워 몹시 리 개 믿지마,

닫 거 것 사 지 다.

그 사달 가 돌 그리 몹시 다리지도 다 지도.

편 닭 없 니 달 생각 하 다가 그런 몹쓸 변 당하

지 가 닯고 그리운 드 것도 에 쓴 다 말. .

사달 가 다 해도 에 만 지 리 고 맹 맹 하 다.

그런 한 한 생각 말미 어 사달,

꿈에도 어 지 새 편 하고 심한 것만,

같다.

리 여 다 한들 어 편지 한 없 삼.

고 동 에 마 편 한 못 얻 .

에 다운 여편 도 많다‘ !’



언 런 생각 사 못하 다 믿고 믿.

편 지만 시 하 니없 공상 독사 같 그 드러운‘ ’

어 었다.

개 싹 가 사 에 지 지도 어 달포가 었다.

사 어림짐 그 들어맞 싹 러 에 드 들었지만,

개 다 할 볼 없고 결 에 들어 지 다 사 가.

심심하 도리어 사 러 갈 지경 었다.

하루 싹 가 에 들어 마루에 걸 ,

주 니 식 들었어“ , .”

미하게 런 말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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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 듣다니“ ? ?”

사 귀 심하 듯 었다.

결에 에 사 만났지“ .”

그 사달님“ , ?”

하고 사 워 고 고 맥맥 싹 본

다.

답니다마“ .”……

싹 사 신 듯 얼 우시 어 어 한다.

“ ?”……

사 그 진다.

주 니 들 시 엔 그리 식 니“ .”……

하고 싹 말 리마리해 린다.

실한 식만 들어도 얼마 시원할 것“ ?”

루 에 사 귀 듣고 보“ ,

고 다니 식 실하지 만 별 신통하지, .”……

싹 말도 다 하 언짢 듯 살 보

다.

사달님께 변고 생겼 어 말 하 하“ ? .”

고 사 갈 듯 주 다.

허 말 하 주 님께 상심만 하실 게고 어 하“ , ……

당 에 말 집어내지 말걸 맞게 가벼워? . .”



싹 매우 한 듯 개탄하고 꾸짖 다, .

사 갈 해 다 식 게도 말하 가 거 할.

행과 변 가 겹겹 닥 내 어니 편 신상 들?

리 랴 식 식 한 식. ,

리 귀 막고 듣지 것 지 한 허 듣고

하여 견 없었다.

리 언짢 식 도 들 주 에 행과 슬픔“ .

다 해도 도 겁 내지 니 .”

사 리 울 울 해 다.

마 주 니께 리 어 운 식“ !”

하고 싹 리 짚 다.

탑 어떻게 었답“ ?”

탑 고 고 탑보담 생겼답 다 그 탑 공사도“ .……

났 미룩미룩하고 답 다.”

탑도담도 그러 그 게 원 하 공도“ ?

직 못 루고!”

공 루 커 하 귀어허지가 다“ .”

“ ?”

사 거 마 리 쳤다 그 마 하지 못할 별 한 것도. ,

가 한 고생 하 것도 직 공 루 함 니었

가 그 탑 허사? !

사 해지 것 었다.

사 마 말 가 없 것 니다 그 게 단단하고 실하“ .

고 한 사 그 게 변할 .”

싹 하다 듯 고개 빠 리고도 슬 슬 사 색 곁

질하 탄 한다.

사달님 사 변하다니“ ?”

갈 심상 편 말에 사 가슴엔 엇 지 지

지 듯하다.

그 게도 주 니 실 그 사 변심 변심“ ,

니 여 니 .”

싹 한마 한마 비 같 사 가슴 에어내었다.

우리도 엔 에 사 말 믿지 습니다 그 여 진“ .

사 그럴 리가 냐고 곧 듣지 지 그런 그 사 루.



사 랫마 에 사 사 말 거짓말 도 빼어 겠

다고 다짐 지 습니다 그 사 에 사달 보고 내가 지 여.

가 니 가신 도 거든 해 주마고 탁 지 하 편지 한

지 니 그것만 보 도 사달 가 마 변한 것 니냐

고 해가 빈 지 편 돌 만 고 고 하.

그 한다하 신 귀 집에 가 들어 거드럭거리다니 그런 고 한

사가 어 냐고 하 겠습니 ?”

마 가 들었“ ?”

그 도 편 어 지 믿 사 었다.

싹 비웃 듯 ,

마 가가 다 식 지 낳 다“ ? .”

식 지“ !”

사 짖고 그 리에 고꾸 지고 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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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사 에 듯 워 껌 껌 하 엇 골 생각

하고 다가 싹 가 들어 것 보고 어 다, .

어떻게 었“ ?”

싹 가 리도 에 었다.

어떻게 그 여 없지“ ? .”

하고 싹 싱 웃 다.

그 심도 고 말 믿 듯하 가“ , ?”

믿 듯하 만 해 내님 말 가 어 마한 가 어가고“ .

.”

어 하다“ !”

하다 뿐 냐 상에 고 도 내님 청에 사가“ !

없거든 고 짓 계집 여린 쯤 들어 여 지. .”

하고 싹 하게 낸다.

그 말만 들 만 하고 고 사 말도 가“ , ?

말 말 가 그 리에 고 고꾸 진걸“ . .”

그 리에 고꾸 지다께“ ?”

사달 가 식 낳 다니 에 고꾸 지고 말“ .”

식 지 낳 다 건 과한“ .”



가만 들었다니 어 믿 가 그 얼 식 지 낳 걸 보고“ ?

사 다고 꾸 었지.”

원 엣 청맞게 식 낳 다 건 어떻게 생각 났“ , .”

하고 개 탁 다.

말 돌 게 지 가 가 거“ .”

시 계집만 얻었다 연가미연가하지만 식 낳 다“ ,

고 해 주 믿 것 거든.”

사달 그 도 객지에 삼 뒹 었 니 그 한 계집“ ,

어 한 걸릴 리 없지만 식 지 낳 다 건 생,

거짓말 같지 ?”

원 런 사 보게 니 그러 귀 에 가들었다 건 곧 들리“ .

겠 시골 에게 어 귀 님 미쳤다고 거들?

볼 것 가?”

그 게 지고 보 그 도 하지 러 사 가 감쪽같“ .

어가 만 하 고만 니 .”

그 말 듣 그 리에 사 하 단 에“ .”ㄴ

그 고꾸 진 걸 어 하고 맞게 겨드 에 어“ ?

껴 고 피웠겠 .”

개 웃 담 하게 말 하 마 그 에 심지가,

듯하 다.

그 말 삼십리 강짤 가 독 들 게 고 내가 가 들“ .

겠 !”

그러 뒷 쇄 어떻게 했단 말 가“ ?”

뒷 쇈지 쇈지 주 학질 떼었 가 에 냅다“ .

지 한 듯 고 폭 엎 지 도 지 그 그.

색 고 주 매었 한 마 고도.

싶었지만 강짜가 우니 도 없고.”

그 계 에 같 개 량 가 고 겨“ ?”

하고 개 다시피 하고 싹 본다.

맙시사 지 신 가 게 헤헤“ , . .”

한 웃고 싹 개가 주 쳐다보듯 개 살피고 ,

그 할 가 근 에도 가지 말 고 하고“ . ……

헤헤 만 사 귀에다 고 듯 지.”……

싹 비 러맨 듯 엉 에 고 거 닥에 닿도



고개 여 그 시 해 보 었다.

개도 심 고 껄걸 웃었다 싹 개가 웃 에 욱 신.

,

주 니 주 니 럽시 신 립시 주“ , ? , ,

니 주 니 하고 한동 비 하다시피 하니 그 엎어진,

지 하 리 같 고운 리가 들,‘ , .’

겠지 그러 니 시시 몸 그 상 얼 그 하게.

도 빛 돌고 어떻게 지 리째 삭 삭 어 고 싶, .”

에 하게 죽 사 하“ , . .”

가 죽 사 하게 만들었 에 엔 상 후해“ ? .”

사가 다 주다 뿐 냐“ .”

주 말없 니 몸 도 니 돌 보“ .

고 들어가 니 탁 닫 리 사달 고 다리.

게 헛 다 에 어들 것 뻔한 닌가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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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튿 한낮 겨워도 사 가 어 들리지 다.

지 동 고 갈 사 갸웃 어보

고 웃 ,

주 어“ ?”

하고 사 하 었다 그런 그림 도 타내지 뿐.

가 개 싹 가 웃 웃 엿보 사 가,

열고 새 보 지 다.

어째 어 지“ ?”

개가 싹 보고 걱 한다.

사달 식 낳 다 에 상한 게 그것 보게“ . ,

내님 변 말 사 죽 고 살리고 하 재 가 단 말 어.”

하고 싹 맹 맹 한 쓰다듬 거드럭거린다.

가 변 주 죽 하고 어 지“ ?

것도 .

그쯤 어 사달 고 싶 것 닌가“ ?”

웬만하고 마 돌 지 하 것도 도리어 에 해“ .

가 지 ?”



원 그 사 다심도 하 계집 한 지 고만 지 해가“ .

해 말 가?”

계집 독한 마 에 결 해 리 그 말 십 공 미타“

닌가.”

죽 그 게 간 죽어 쪽쪽 울고 가슴“ .

다리다가 말겠지 그 틀 가 지 말고 슬슬 여내어.

거든.”

하고 싹 개 보 해 보 다.

리 다가 죽도 도 게 한동 들여“ . .”

하고 개 엇 생각하 지 하니 쳐다보다가,

튼 계집 질 운 거 사 같 님 가운 막 같“ .

계집도 사내가 도 했단 말에 그 게 니 ”……

“ ?”

우리 단 지만 실상 도 내 여편 가 가 쳐 것 진“

없 .”

그러 주 니께 도 그 신단 말 가“ ?”

원 그 사 그 가 보게 게 승 님“ , . .

들 비니 승 생각한들 극진 보 해

다고 그럴싸하게 꾸 었지만 산 다 겪 그 가 어 곧

듣 가 다 그 당신 다 다 없 사? , ,

보 만 하겠 그 말짝 에게 가게 보 격 지, .

그 간에 싸움 지 하 다 .”

그 주 니 지 워 경 들여다보듯 하“ .

게 시 그 .”

사 그 도 매 지 삼 째“ .

볼 지 빈 만 지 고 한단 말 고 열 비 하 얻. ?

어 걸릴 고 냉 당한 리에 개가 갈 게지 하지 겠 그 말. , .

듣고 보니 사달 산 계집 없 얼 거릴 리도

없겠고 사 도 사내가 계집 얻었단 말만 들 피,

것도 같단 말 거든.

어규 해 그 그 만 그 도 가 지어낸 니 그것도“ .

주 니 말 지?”

쓸 지 가 말 도 얼 듣고 득 해 내 것 욱 하지“

가?”



사가 어도 걱 걱 주 니가 가만 리 만 하지“ ,

가?”

사 마 한 만 쏠린다 그 짓 계집 열 린들“

울 거 겠 그것도 사 에게 미 러진 에 얻 것?

니.”

하고 개 한 내 었다.

실상 사달과 경쟁 하다가 한 개 거리 달 마

달리었었다 지 같 사 계집 그 에 얻 것 어엿한 가 도.

니지만 사 에게 골 쏟 진 마 에 다 리가,

없지도 지 그럭 럭 지내 것 었다.

그 주 니가 어 신 가 함 내 다가 다 리 새“ .

도 하루가 다고 들지 가.”

어 하 에 비 도 맞춰 지 다“ ? .

것 지만 틀 만 걸 도 마 강짜 리니.”

계집 그런 그러 에 계집 가진 랭“ ?

도 지 다 에.”

고 그러 하게“ .”

그 떼어 당상 지 헤헤“ , .”

사 리지 말고 사 에게 들어가 보게“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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핑개가 에 들어가 보 말에 싹 고개 들었다.

싫 가 어 든지 하게 그 우 다시 보“ , .

싫 .”

그 우 보 다 가 가 꾸 니 가 들“ ?

어가 보게 .”

실 지만 내 닭 가 그 말 러미“ .

보 과 마주 주 닭 없 가슴 뻑 지근해지.

고 .”……

싹 연 고개 든다.

어 닷 말 보낸 것 어 그러 지 그런 한 리“ ?

하 어 한단 말 가?

그 고개 틀고 마 볼 가 어 지“ .”



하고 싹 그 룽 룽한 린다.

짝 한동 승강 하다가 필경엔 다 같 들어가 보 하

다.

개 싹 사 지 다.

주 니 주 니“ , !”

싹 가 러 보 다 에 사 것 같지도 고.

꾸가 없었다.

주 니 주 니 어 가 편하십니“ , , ?”

하고 싹 지시 당겨 보 고리가 걸린 듯하

다.

싹 개 돌 보고 리 리 하 가만 살거 다.

지 닫 걸었“ .”

러 보게 든지도 니“ . .”

개 싹 재 하 다.

주 니 주 니 고리 겨 주“ , , .”

싹 다시 쳤다.

엣 쳐 ,

가 주 가 몸“ . .”……

만한 리 들 다.

편 시다고 것도 시지 니다 편 실“ .

곡 하 운 리시지 .

에 개가 가상 럽게 타 다.

니“ ?”

에 도 개 청 듣고 색 하 었다.

리 듣고 게“ , . .”……

싹 개 보고 거 다.

개 웃 억지 싹 쿡쿡 어질 고 ,

개도 습니다 열어 주십시“ , . .”

에 열 말 망 다.

그럼 다 들어 십시 워“ . .”……

우시지 도 습니다 만 하 고만 니“ . .

그 우 도 습니다 별 없 신 신 만 고만 니다. .”

개 말 에 어 다.

어 하“ ?”



에 한 듯 말하 리가 들리었다.

그러시다 갔다가 다시 들어 겠습니다마“ .”……

그 들어 십시“ . . .”

하고 고리 리가 났다.

개가 고 싹 가 들어 사 신없 몸

다시피 하여 벽에 쓰러질 듯 고 미 도 못 신

가리었다.

어 하 하룻 사 에 게 여 었 색진 볼 우벼 간 듯.

말 었고 그 어여 시울 통통 어 다 볼 하 가슴언.

리가 에 만 가 한 들 고 내어 것도

드 듯 어 가 들 들 한다 개 싹 도 마 루 보지 못.

하 다.

어 가 그 게 편 신지 우 지어 겠‘ .”

개 어 닥만 다보 한 듯 었다.

어도 낫겠지“ .”

닙니다 하룻 사 에 듯 얼 틀리신 걸 보 여간 병“ .

니신 말 니 ?”

다고 병“ .”

하고 사 지 다.

싹 에게 들어 습니다마 사달 가 하시겠지만 그“ ,

도 상심 하시 몸 지 하실 습니 ?”

한다 개 말 도리어 사 에어내 것 같

다.

죽어도 웁지 몸 가 거“ , .”……

사 한 내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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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튿 사 몸 고 동 못하게 었다 리 쪼개.

듯 몸 같 달고 마 마 가 시고 리었다 그 마 병. .

마 내 몸 병 루고 만 것 다.

들었 그 몹쓸 고통 마 청하 감

니 고 갖가지 운 그 사 고 게 었다.

껏 룬 내 가 가 리고 체 어마어마한 가슴



러지도 그 어 리었다.

“ , .”

하고 비 리가 귀에도 들리건만 얼 지

한 다 그 어 징 징 한 지 도 어.

보 고 어 웃보 달 싹 낯짝 타 도 하 다 어 보, .

사 얼 에 생 보 한 탈 집어 쓴 리들

떼 지어 달겨들 도 하 다.

간신 그 지 지 한 고 에 도 보 고 벽도 보

고 닥도 보 고 것 우리 집 거니 것 내 거니 생각하매, ,

겨우 심 돌릴 었다.

그러 그것도 시 다 미 그 핑핑 내어 리 시 에.

진 리 고 한 헛것 보 었다.

귀 리 다운 계집 고 사달 연 내

닫 다 그 다운 매 그 계집 살가워 못 견 겠다 듯 들여다.

본다 그 연연한 엔 행복에 가득 웃 웃고 다 그 다시. .

어지지 것 럼 그 계집 허리에 감 다 .……

그럴 리 그럴 리“ , ?

사 뇌 고 뇌 고개 들었지만 시울,

들 들어 듯한 그 허 비 욱 하게 생생하게 살 다.

사달 가 갸 질 쳐 주 경 지 보 다.

상 새 같 고 가 한 것 볼 없었 그,

많 리가 다 다 하 고 거리 그걸 보고 그 계집과

사달 가 어 어지도 웃어 다 .……

고생 하“ .”……

사 고만 새삼 럽게 움 복 고 엔 듯하

다.

싹 에게 사달 가 계집 얻어 식 지 낳 다 들

사 생각할 도 없 벼 리 것 럼 신

하고 말 었다.

가 신 습해 가지고 들어 쓰러 곰곰

생각하 생각할 미쳐 갈 것만 같 다.

상에 고 직 한 에 없 지 여 슬픔

지 견 것도 듯한 고 삼 짜 보낸 것도, ,

생각만 해도 그 해 한 변 껶 것도 함 었



가 엇 었 가. .

지 당하 지가 쓸쓸하 쓸쓸할 답답하 답답할 지, ,

지 하 지 지 할 사달 만 고 하,

고 가 쏟 질 것 니었 가.

지 한 어 겹겹 에 지만 내 한 햇

맞 리 .

걷 가시 헤쳐 가 것 같지만

포근포근한 게 리 ……

리 슬픈 가운 도 리 억색한 가운 도 사 에 언 든, ,

지 망 색 한 지개가 뻗쳐 것 다.

지 변 죽 쓰고 하고 매 그 달 얼마쯤 움

러들었지만 달리지 하고도 달리 마 욱 간 하 다, .

웬걸 고‘ .’

하 마 단 하 도 실상 망 에 들 닥 욱 가

울 것 미리 만 해 것 었다.

직 공사 고 말고“ .

비비 듯한 마 타 고 꾸짖었지만,

보 달 그믐“ , .”

하고 보담 짜만 리 보 었다.

가 게 짜가 맞지 것 심상하 지만 리 짜,

도 맞지 났다.

시 하 검 그 빛 망 지개 가 리게 시‘ ’

하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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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없 사달 다가 듯하 째 도 어 지 가

다.

탑 맡 짖 도 태 에 걸리지 다고 지 말 하

시지 가.

그 말 들 사 어마 싶었었다.

리 공 그 게 짜 걸리랴 지께 내 마 주.

시 고 러 리 말 하시 것 거니 하고

햇 태만 들 사달 돌 리 믿었었다, .



그러 것 햇 삼 들어 지났 니 지어도 태

어 가 폭 다.

그 게 마득하게 리 신 지 말 한다 해도 사달

돌 할 것 다.

그러고 지 말하 에 하에 가 어 었 니 그 어

짐 에 어 공사가 닭 없다.

그러 병 가‘ ?’

그러 사 맞 생각 곧 리쳤다.

몸 비 해 보 망 그 게 병한 가 그 게 강단 운 가,

그런 맡 거 병 리가 없 것 같다.

만해도 탑 다 룩 것 같다 지 도 없 그 거든.

그 한 에 지 리 만 할 것 같다.

그러 사달 돌 지 가‘ ?’

생각 마 드 과 같 그 염통 에어 내었다.

사 한 맨 리가 독에 빠 듯하다 울 여 그 비,

싼 가루 비 어 겨 내고 그보담 비싼 가루 가

루 얼 에 다 울 여 그리고 심,

지어 에 지 주사 린다 울 여 울 향과 사향 고 과 허,

리 에 다 울 여 그러니 리 색 도 달과 같 하게 어,

여 게 보 다 울 여 십 리 에 도 그 그 하고도 한 향 가,

사내 마 낸다 울 여 !

다니 가 리 우 우 하다 어 룩한 시, .

골 만 보 마 들어 간다 .

그 몹쓸 계집들 그 게도 신 사달님 그 독사 리?

같 사달님에게 달겨들지 몸 감 헤어 지 못하?

게 하지 ?

엿가 어진 계집 과 다리 등 에 빼쳐 지 못하고

거리 타 운 사달 에 얼 거린다.

그 게 한 그가 그 게 단단한 그가 그 게 사 하고, ,

그가 계집 빈들 빠질 리 사달 해, !

변 해 보 지만 만해도 마 지 하 다.

런 에 싹 그 말 듣고 보니 하고 니 어갈 없었 것

다 닥쳐 것 도 지 없고 행. ,

한 한 만 겪고 니 사 행운에 해 믿



들리게 었다 게 살 만 당하게.

니 도 운 행여 것 같지도 다.

한 지개 한 리가 릿하게 비쳐 싹 한 마

그 만 망 에 어 리 에 하 다.

귀 님에게 가 드 다니 그 강 마다시고

여 돌 시랴 들 낳고 낳고 한 리 든 식.

없 가 것 가 고 등같 집에.

에 리 리하게 근 근하게 지내실 것 막살

샛 집엘 어들 것 랴.

신다 신다 실 리 만 하다“ , . .”

사 열 리 같 살거린다.

신다“ , .”

그 곁에 가 사달 가 다 사 것 럼

럭 럭 내 얼거리었다.

그에게 것 직 죽 한 뿐 었다.

만 어 것도 생각하 상한 었다.

죽고 살 고 지 돌 가실 죽지 고 살‘ !

고!’

그 건도 생각해 보 다 결 실거리 사 도 생각해.

보 다.

그러 결 결행하 에도 그 신 없었다.

게 몹시 프니 죽 도‘ ?’

사 몸 어 내 듯한 픔 억지 고 고

어지 다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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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사 어지 사 거니 개 지어

지언 달여 리 없었다.

지 매 당 거 해 고만 겠

럽게 지어다 주 것 몰 럽게 리 도리도 없거니 개에게

그 지 못할 사 도 한 가지가 니다.

첫째 지가 돌 가신 어 겨웠 마도 살 것

그 니냐 단 한 니 그리 많다고 못할지 도.



거리 그 니 어 가 돌보 것 가.

만 그 가 니었 들 그 감 사 운 들 가 어 할

것 가.

지 행만 하 도 그 가 맞 어 뛰어 지 어

지경에 갔 지 다 다 것 다 고만 도 한 가지만도 그.

사 에게 도 없 닐 없다 그 그뿐 가 새. .

집 다 리고 직 승 님 닭 직 지

해 주 그 갸 한 리 상 다 한들 듯 고마운!

다시 없 리 .

그가 어 시 다 가 뒷 습 보고 사 마

니 니 하고 짖 지 다‘ , !’ .

피가 동 간 보담 상 럽고 곰살 랴.

다 사 닌 그 가 지어다 주 도 어떻

게 거 하랴 만 지 다 그 얼마 슬 하고.

것 가.

가 시고 몸살 같 니 만 쓰시 곧 낫 답니다“ .”

개 다 한 꾸러미 내어 다.

지어 어 곧 것“ ? .”……

사 몸 쯤 고 쓰 미 해 하 다.

얼핏 곧 달여 할“ ”……

하고 개 맛 다시었다 달 사 없 것 걱 하.

다.

고 다 어“ .”

게 동도 게 못하시 가 어떻게 달 실 도 없고“ !”

개 연 걱 하 다.

한 만 고 곧 몸 릴 것 같“ . .”

사 병 단 다 걸 리 하 다.

실없 신 주 시고 신다 한들“ .”……

개 미심다운 듯 생 사 얼 루 보

하 다.

한 경만 고 곧 달여 에 가 니 말 거슬릴“ .

리 .”……

하고 사 개 근심하 것 민망하여 가 웃어 보 었다.

슬 사 웃 얼 쏘 보고 개 다시 얼 우시 주



진 ,

그럭 럭 다 가 었 주 시고 시 걸“ .”

그러 내 에 달여 어도 지“ ?”

하고 사 어리 피듯 한 상그 웃어 보 었다.

니다 니다 그 가지고 니다 주 시“ . . .

에 답니다 신 것도 없고 첫째. ,

에든지 .

도 었“ , .”

사 생 거짓말 한 마 하고 말 다 거짓말 할지언.

하여 다시 말미 걱 시 싫었 것 다.

지 시 도 없 시“ .”

개 말 어 지 고 어 가지 공 하 그 말도 어 지

간한 가 어 다.

사 헤 룸해진 여미었다 여 본 경계 하.

도 말 도 사 에 개 닮 갔다.

짓 가 귀 식 워 고 말 지“ .”

하고 거짓말 어가 것 해 열 얼 욱 었

다.

그 간 개 병 리 움 독 리 럼 상하게

었 사 가 에 겨워 마주 돌 에 그,

운 고 말 다.

만 사 가 그 보 들 지 지 그에게 리 감사가 에

러 리 도 어지고 진 리 리. .

시 얼 시어 허허“ ? .”

개 한 엄 하게 웃고 다시 얼 빛 루고,

그“ .”

하고 엇 생각하 듯하 니 몸 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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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가 사 에 보니 싹 상다리 하고 드 드 골고

다.

개 다짜고짜 상다리 걷어 다.

“ , .”



태 듯 얼 리고 맛 다시 도 상다리

쓰러질 뿐 그 지 못한다.

개 비고 다시 걷어질 다 겨 가고 리가.

하고 닥에 어지 그 ,

에쿠 게 웬“ , .”

하고 어 게 리 거린다.

사 그새“ , .

하고 도리어 개가 뇌 리 싹 럭 골 지 내 ,

건사 질 하고“ ? ”……

하고 그 룽 룽 한 시울 걷어 리 리다가 개

리가 사 워지 것 보고 ,

헤헤“ , .”

쳐 웃어 린다.

하 빠 만 곤단 말 가“ ?”

개 어 직 가 지 매우 우 한 어 다.

싹 상 지 고 리 지 고 어지게 지개

,

어 지 그러 어째 곤하지 겠“ . ?”

그 격에 맞지 같 간드러진 청 내 거슬러진 개

비 얼러맞 하 다.

가 러 지 말 가“ ?”

가 지 말 건 니지만 연 그 게 지“ ?”

연 그 게 었단 말 가“ ?”

개 시 떼었다.

사 지 니 집에 가 없고 틈틈 가 거 마“ .

가 가지만 고 낮 다가 에게 듣고 어, ,

사 살겠 ?”

싹 한 하 연에 어 어 개 볼 슬

시 어 다.

싹 여 살 주 주 낯빛 리 보고 웃

쳤다.

그 내 새에 다 었 사 가 가“ , ? ?”

지 도 어 가 새가 보“ .”

개 뻥 뻥 어지 가 리 억지 여민다.



그 열 어 어가 없다고 리 같 사‘ , ,

도 별 가 없 그 그 그 새 건 어떻게 보 말 가. ?“

사 가 그 게 열고가 단 가“ ?”

동색 고 가재 게 편 거든 에 낸들 겠“ .

?”

생 생 웃어 지 보“ ”……

싹 개 말 가루 었다.

사 가 웃어 보여 그 빼 만 하 간 가 웃어 지 보 다“ ?

다 게?”

웃 만 한 웃 싹 여미고 살짝 얼 지 보 다“ ? .”

얼 지 어 루 새색시가 새신 보고 격“ , ! ,

그 .”

여보게 말 말게 도 십 에 쓴맛 단맛 다 본 지만 사“ . ,

가 어하 근경 겪어 보 그 한 재미 하.

주어도 꾸지 .”

죽어도 여한 없겠“ , .”

사달 그 재미 마 고 본 것 생각하니“

가 리 가 리어, .”

하고 개 사달 가 루 에 듯 허공 보 득갈

었다.

게 그 계집만 빼 고만 지 지 지 갈 거“ , .

엇 ?”

개 그 건 도 울 욱 리 뛴다.

그 그 그 사달 내게 사 빼 갔지 내가“ , , .

계집 빼 단 말 가 그 고생 하고 그 공 들 고 헌 계집.

다 것 도루 들 그 게 신통할 거 에 단 말 가?”

하고 하 뛰 개 러운 듯 보고 싹

후 한 내 었다.

갈 탓 고 말 할 탓 고 말 듣고 보니 그럴 상도 싶“ ,

마 사 같 다운 계집 한평생 리고 살 심,

과한 지 사 가 열 시집 가고 열 한 째 에게 도.

하 에 것보담 하겠 .”

하 싹 어 지 가 리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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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여보게 한 가지“ , .”

하고 싹 보 개가 얼 에 지 싱 하 웃 살 걷

었다.

사 마 리 에게 쏠 다 한들 죽어 만사가 거“

것 닌가?”

그 다 말 겠“ .”

사 병 어 지 심상 것 같“ .”

원 에 별 리 다 듣겠 그 병 사 가 죽 것“ .

같단 말 가 겨우 어 말 한 귀 새 계집? ,

한 틀 다고 그 죽어 죽 지? .”

니 그 게 말할 것도 니거든“ , .”

닌 게 다 말 가 사내가 계집 얻었다 에 샘 하“ ?

고 생병 것 만 고 어 겠지그 죽어. ,

죽어 같 한다하 님 등 하고 곕신? .”

닐 니 하룻 사 에 그 같 살 쏘 리고 곁에만 가“ , .

도 단내가 니 몸 얼마 우 그 겠 .”

어규 그러리 한 고운 님 리해 니 가 리겠지“ , ? .

어허허, .”

하고 싹 허리 짚 간간 한다.

그 게 우 개 돌릴 것만 니 도 그러 그 첫째 엊 도“ .

었지 도 었지 지어다 주어 지 지 그러니, . .

말 거든.”

하루 틀 어 상 없 걸 계집 독“ .

사 걸 독 리 가 하지 도 에.

지어 가지고 귀 귀 내 마 만 해.

도 하 듯 하 걸 .”

하고 싹 개 걱 같 다 듯 하태평 다.

어 상 사 다 같 니 도 체“ ?

웠 니 미 도 여 주고 도 달여 사 어 지.”

다 사 가 어 새 그런 귀골 고 가 고 보게 그“ , ? .

짭짤한 에 닥 닥 죽 해 고.”

런 사 말 도 지 귀담 듣지 그 그 지 다 해“ , .



도 말만 우 드 여보게 그러지 말고 께? ,

만 주 어떻겠 미 한 말 지만? .”

싹 말 말 듯 내 었다.

청 니 그랬 다뿐 겠 마 그 고집“ , .

가 들어 것 같지도 만 해도 한 경 고 다릴.

것 해 곧 쳐 니 망 니가 갖 가지 다 그 .

사내 식 할 게 없어 사 에 리 사 냐 마 냐,

사 가 그 게 겉 핥 실 도 없다 미쳐 다

니 냐 그 본여편 고 내가 샛계집 냐 별 별 리 다 해 귀, ……

가 가워 죽 뻔했다 .”

하고 싹 그 여편 에게 당한 것 생각하고 진 리

다.

허 말새 한 우리 도 걸핏하 내가 샛 질“ , .

하 냐 사내 어엿 못 리고 고 듯 하 냐고,

듯 들어 빈다 .”

우간 어 귀 지 말 살 릴 지경 만 언 언“ . .

해도 상 사 주지 에 하 없 우리 통 그럴

듯하게 러 주고 겨우 빠 다 .”

그러 우리 께 쳤단 말 가 그러다가 말“ ?

어 하 고 경망 럽? .”……

닐 그것 염 말게 우리 가 겁 도 고 내가“ , . ,

다지 도 여러 다 니 .”……

그 말 만 귀에 들어가 죽 한사하고 벼들“

, .”……

개 싹 다짐과 그 여편 가 겁다 것 도 지 못 믿겠다

듯 여러 다.

그건 여 없 여 없 도 그 사 꾸 뇌 그“ . .”

필경 싹 짜 지 내었다.

그러 러 사 병 어떻게 한단 말 고 도“ ?

없고 내 다 말할 도 못 고 다 주, ,

해 재도 게 고 어 실없 걸. , .”……

개 맛살 리었다.

마 내 쯤 어 겠지“ .”

싹 시 사 병 게 여 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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싹 지 짐 과 그 지내고 보니 사 병 욱

듯하 다.

개 싹 가 들어가도 사 마 몸 시 못하

게 었다.

그 그뿐 가 개 얼 지 못 보 것 같 다. .

주 니 주 니 갭니다 갭니다“ , , , .”

하고 리 짖어도 사 허공 리 새빨간

달싹달싹 없 헛 리 거리었다 말낱 들.

없 마 여러 듣고 보매 사달 리만 그럴‘ ’

싸하게 짐 해 들 었다 그러 사달 그리워하 리 지 원망.

해 하 리 지 간 할 가 없었다.

것 났 그럼 어 하 내가 도 달 고 미 도 여“ . ?

보 .”

개 싹 재 하 다.

별 겠 우리가 에 없 엌 하 에“ ? .”

달여다 주어도 사 들지 다.

하 없 개가 가 어도 병 다 고 삼 하

지 다 가 갈 마 리고 말 다. .

미 역시 쪼 리고 에도 싫어하 다.

그 도 간간 신 돌 었다 럴 개가 억지 하.

,

싫어 싫어“ , .”

탈 하 도 곧 에 럼 삼 지 다.

만 개 만 쏠리 만 하 어 틈엔지 리고

만다 그 도 개가 지 꿀 리가 지 다리고 어.

없 어도 태 것 럼 그 어여 얼 그

다.

계집 가 죽 결단하 고‘ .’

개도 어 사 짐 한 듯싶었다.

달 고 미 도 월한 니었거니 ,

사 태도가 상 러워 시 시 그 곁 비워 가



없었다.

낮에 들고 에 지 것도 엇한 탓에

었다.

러 러 사 지 갔다 사 병 겨우 웃 만 꺼진 듯하.

다 헛 리하 도 도 어지고 한 들 도 하 다. , .

과 미 여 싫어하 도 냉 들

도 하 다.

하룻 사 든 틈 타 개 싹 가 당에 달 었

다.

여보게 엔 집에 다 겠“ , .”

하고 싹 웃 개에게 청 하다시피 하 다.

여러 어 그 가 리 할지“ .”

고 동 못 단 말 가 집에 가 보 내 가 마 가지“ ?

지.”

개 짝 꺼리었다.

그만 돌 니 염 없 만 다 헤헤“ . , .”

걱 내 가 걱“ .”……

하고 개도 쓴웃 웃 다.

엔 내가 다 고 내 엔 가 다 게 하룻 사 에“ , .

변 겠 헤헤? .”

싹 얼 하 웃 리 도 돌 보지 고 그 가

다.

여보게 여보게“ , .”

개가 러보 들 도 니하 다.

런 사 보게“ .”

게 거 쫓 가 필 지 없었다.

개 다 달여 짜 가지고 들어 다.

병 고 지핀 탓 지 공 우럭우럭 듯

웠다.

사 도 운 었다.

보 리 내 고 어헤 고리,

가슴 없 내다보 다 그 같 가슴 엔 울 울.

맺 어 가 어 주 다리 듯 질 검 리 벼개.

에 어지고 하 열린 시시 웃 듯하다, .



개 그 든 맥 탁 리 하마하 다 엎지 뻔하,

다.

그 다시 루 얼빠진 사 엉거주

하고 얼핏 지 못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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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만에 개 할 듯 사 곁에 다.

그 심 심 리맡에 고 에 공

다 에 돌 럼 몸 짝도 니하고 리 지 죽 어 지

어 지 얼 과 가슴 에 짝 지도 다.

만 거 도 에 어진 근경 지 걸

리 듯 한 만 짝여도 고새 마 릿 릿한 러진 맛 못.

볼 것 듯 .……

개 갈 거 어간다 에 같 엇 어.

말리 틀어막 도 못 게 한다.

다 다 그러 말 십 공 도 미타 다‘ , . .’

개 에 엇 어 듯 꿀 꿀 삼 었다.

그러 그 어리가 탁 지 몸 달 다.

싹 도 집에 가고 없지 냐 에 사 직‘ .

단 뿐 니냐 지 경우 달 사 꿈 에.

해매고 지 냐 벽에 귀가 냐 냐. , !’

리 고 러도 그 꿀 담 듯하 살거림 지

다.

개 한 민그 민그 어 들어갔다.

주 니“ !”

필경 개 에 빠지 사 허 거리 러 보 다.

근 근하 그 말에 답할 뿐.

주 니“ !”

에 보담 게 러 보 귀에 들리지도

듯.

주 니“ !”

지 가만 들어 보 건만 그 에 과 하

가 겨 었다.



주 니“ !”

지도 고 한 그 어 지 가볍게 만지었다.

살짝 미간 리 ,

“ , ,”

그 한 리 내었다 개 겁 하고 한 걸 러 재 게.

지껄 었다.

주 니 어 십시 하지 습니“ , , , .”

그러 듯 루 었 몸 갸우뚱하게 지게

한 다리 통 어내어 에 얹고 하하 내

다가 그 내 린다 가벼운 고 리 지 것 보.

보담 에 어진 것 같 다.

개 사 가 가 하고 겁 집어 었 사 도,

리 심 보담도 보 도 돌 워 듯하 다.

한 사 과 가 그 시 것같

가 없었다.

리도 짚어 보고 어 도 쓰담 보 다.

사 결에 다 것보담도 리 하고 하 내

맡 것 같 다.

그럴싸하고 보매 그 얼 도 만 감 다 뿐 지 말 것 같지도

다 그 지 도 어지지 고 도 쪼 러지지.

도 고 연 웃 것 같 랴.

만 그 다 말 다시 없 가 니냐‘ .’

집 개 어림없 헛생각 사실 믿어 리 하

다.

개 주 담 럽게 사 에 고 말 다.

다 싹 가 살 집 뛰어가 고 그 열어.

사립 리 죽 가 사뿐사뿐 걸어 들어 다.

개 에 동 떼어 고 워 도 체 하고

감 다 에 슬 시 다리 사 내 다리 에 얹어 보

다.

그 도 사 말 말 한 다리 지 린 움직 지 다.

지 었‘ .’

하고 개 가 도리어 하 러 들어가 한 내어 지듯

사 가슴 에 어 보 역시 동 없었다.



개 슴지 고 껴 그 염 염 들고 막

에 가 가 간 었다.

그 등 에 같 리가 그 귀 내었다.

니 게 병“ , ?”

그 허 지 사 에게 러 들어가 고 여편 가 살그 니

열고 들어 것도 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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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단 만 에 없 사 말

리 듣고 개 벼 뒷 미 것 럼 짝 었다.

돌 보 다가 리가 들린 우고 포

한 계집 가 독사 럼 보고,

린 다 도 없었다, .

니 게 병 고 워 마주 비비 것 병“ , ?

?”

말 리가 변 한 것 개에게 욱 었

다 것 닥쳐 폭 우가 얼마 사 울 것 리 다. .

니 게 그 한 승 동 님 돌보 주 게“ , ?

리 간 싸고 도 말 없 시? ?”

하고 한 다 그 슬에 개 후닥닥 어 다. .

한껏 독 시 한다 고개 들고 리.

들 ,

말 못해 답 못해 다 들 다 사 에게 마“ . ?

어 믿지 못한다고 그랬지 짐승만도 못한 들 고 그랬지 그 그. .

들 하 것 개돼지만도 못하고 하 짓 게 할 짓,

냐 말 못하 냐 그 꿀 담 듯 얼 뚱 하 말? ?

다 어 갔 냐 말 못해 사 맞 다가 어? ?

냐 한 도? !”

고 고 리 질 다가 돌리 고 말 었다.

그 틈 타 개 럽게 웃어 보 ,

여보 마 고만 고만 어“ , , .”

슬 어리 쳐 보 다 웃 과 말 에 것 진 없.

었다.



웃 다 허 것 고 웃어 사“ . , , .

내가 냐 내가 쓸개 빠진 지 매, ? ,

지 상 여 여겼지만 그 도 편 고 믿었고. .

고 고 하 고 건 샛사내 보듯 꾸

꾸 다 고 해 해에, !”

쓰 고리 어해 고 가슴 듯 마

들 다.

사 웬 닭 지 몰 어리 하게 경

보다가 에 겁 하고 어났다.

개 사 가 어 것 보고 매 여편 향하여,

게 상없 짓 말 고만 도 단 그“ ? ?

건 마 가 주에 하 리지.”

욱 뛰었다.

내 가슴 내 게 상없 짓 냐 보 한답시고 병 한답“ ? ,

시고 든 여편 고 빠 마 .”……

개 사 엿보 가 계집 막 고,

가 말 다.

없 리“ .”

없 리 듣 다고 시 할 사“ ? , ,

듣 다고 염 마 염 말어 짓 곱다 게 사 한. , ,

다 같 리 동하고 갈 헌신짝 매 듯.

한 갖다 다 산 다 겪 다 우엉 다 헤. .

쳐 본 다 상에 가 말 냐 같 리고 살게 어. ? ?

러 어 러, , .”

하고 개 상 에 다.

개 맷 얼 고 계집 ,

게 짓 갑시다 가“ ? , . .”

뿌리 ,

가 간다 가고 새울 냐 도 가“ . ?

다 내어 거 내어주다 뿐 냐 그 지만 사 들어. .

도 가 사 워 도 고 사내 걸 리 에.

보내었지만 어 사내가 없어 비 만 돌 가 행 낸단 말,

냐?”

개 우 계집 다 질 다, .



리 가 리 가 도“ , !”

하고 리 럭 질 다.

내가 개 한 뺏겨 해 하 리가 니다 싹 계“ .

집에게 다 들어 다 상에 니 귀에. .

들었다가 신 도 볼 다 보 다 싹 하고 짜고.

꿍꿍 하 지 게다.”

개 계집 고개 싹 틀어 가슴 그 틀어막

간신 고 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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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도 간다“ . , !”

사립 가 도 쓰 개 여편 리가

직도 얼 한 사 귓결 울리었다.

사 도 게 한동 귀 울 고 었다.

행 에 간 에도 새 청 하게 들 고 웅얼웅얼,

에 고 달 개 리도 어 니 고 감감하게 도

없어 다.

그 게 싸움도 리 다 지 지 리고 말

지 그들 가 리 들어도 들리지 만 어,

지 다.

들 에 한 막 다시 돌 다.

사 어지러운 리 도사리 에 어 새겨 보

다 개가 동 에 에게 볼 사 운 짓거리 한 것 같고. ,

그것 그 에게 들 것만 강 짐 할 가 었다.

개가 지 그런 해 한 시 하 리 고 믿어지지

튼 망신 할 없 망신 었다 새 새 닥 한, .

변 었다.

죽 도 못 고“ .”

한탄하 가 뺨 듯 쏟 다.

그러 울고도 가 닌 것 언 달 다 한 시각 다 한. ,

간 다.

그 새 갈 고 허 허 하 걸 걸 열고

다.



가 마당에 사립 하매 가 고 고 시집가,

고 한 든 집 다시 돌 다보 고 돌 다보 었다.

삽사리가 주 가 걸 보고 어 지 내달 다 사.

삽사리 보매 가리었다 주 삽사리.

강 어루만 주고 ,

삽사리 거 지 마“ , . .”

상 마지막 별 사 할 직 삽사리 한 마리뿐

었다 삽사리 리 들고 주 하 것 상하다.

드 킹킹하고 맛 냄새 맡 에 감 어 럼 떼 가

없었다.

삽사리 들어가거 들어가“ , .”

하고 리 시 해 보 니 삽사리 주 걸 고 하게 주

살피다가 사 가 돌 가 슬근슬근 다.

들어가 들어가“ , .”

사 돌쳐 개 쫓 리 었다 가 상에.

보 직 개뿐 고 하 생각 든 탓 었다.

삽사리 얼마쯤 다가 빈 집 한지 다시 돌쳐 쏜살같

집 들어가 다.

사 사 강 에 다다 다.

가 운 다 지러진 달 실거리 결에 빛 없 얼

었다.

사 엔 개 미 그림 도 없고 쏴 하고 강 에 귀에 리만

할 뿐.

사 가 막 결 향해 몸 드쳐 어지 간 득 그,

에 ,

사달님“ ”

한 마 가 러 다 그 한 에 사달 개같.

하 것 다.

사 쏠리 몸 주 하고 루 다.

사달 사달 사달 얼 다시 한 못 보고 죽 죽! !

없다 계집 얻었거 말 거 식 낳 거 말 거 그. , ,

도 없 내 편 내 가 니냐 그에게 리지 고 그 말 들어보. ,

지 고 도 없 니냐.

다시 생각하 그 가 얻었다 것도 없 리 지 리 .



싹 가 헛들었 지 리 계집 얻었든지 식 낳 든지 내.

보 한다.

들 리가 엄 엄 귓가에 운다.

리 동한 한 병 한답시고 든“ , .……

여편 고 빠 마 싹 하고 짜고 꿍.……

꿍 하 지 게다, .”……

사 짝 짝 새 신 듯하 다 새 듯하 다 그.

러 지 개 지 과 공 도 지 한 마 에

것 었 가.

‘ , !’

사 짖었다.

가 가 리 다 해도 보 가고 한! ,

달 가 못 갈 리가 냐 죽 결단한 어니 고생 하.

도 마 죽 에 하랴.

사 지 갈 생각 염 에도 못 낸 것 가 막 었다.

진 런 생각 하 들 그 곤 당하지도 것 .

집에 들러 행 도 꾸 볼 하 지니고 갈 만한 것도 없거니,

집에 들 다가 시 개한 들 말 만 러울 듯하여 빌어,

갈지 도 에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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빨갱 공 고 여러 들과 한동 담 하다가‘ ’

거미가 어슬어슬 든 에 다.

고 해 그마한 한 간 후미진 산 슭에 어

것 었다.

그 에 들어 하 가신 듯 삼 어, ,

리고 가 하게 몸단 린 다 에 벽에 걸어 도 떼, ,

어들고 다.

하게 어 틈 비집고 우거진 헤 고

한동 가 산허리 못 미쳐 한 타 다.

할미 과 갈 가 겅 다못한 사 에 여 주 돌 동그

진 것 보 마 가 들어 리 듯.

빨갱 산 하고 울리도 한 하고 쓱 든



다.

어 한 가운 마 한 가닥 얼 과 같 득 다.

엄지 식지 슴지 고 훑어보 과 가 빠지거

상하지 것 가 하고 만 한 듯 리 에 빗겨든다.

그 후 운 림 곧 검 공 가 시 것 다, .

빨갱 본 돌 닭 어 산 하 망 언( )龍乭

든지 시 가 그리웠다.

비 같 말 달리 산 들 사냥 다닐 귓결에 울 지

얼마 시원하 가 쏘 겨룸에 내어 지 싸움.

얼마 하 가 주사청루 쓸고 뛰고 리 맛 얼마 통 하.

가!

리도 같 탁 들 것도 신 럽고 에 몽,

몽 한 염주 헤 고리타 하 다 가지 몸에 어울리지.

고 삼 매 리 어보 도 거 럽 만 하

다.

하루에도 생 고만 고 산 뛰어 갈 하 지마 그,

도 가 맡 거움 생각하고 꿀꺽꿀꺽 니 심사가

가 에 하 진심 럼 어났( ) ( ) ( )佛家 大忌 嗔心

다.

그러 한 해 해 지 사 에 가 꺾 고 꺽 고 결 삭고,

삭 새 그리 못 견 지경 니 그 도

울 걷 없었다.

심심하고 하고 울 한 빨갱 곧 돌 상생 에 직 한 개,

검 공 었다 산 도하 사 당만 당한 것.

집 보검 그가 지 지 마 지 못, ,

하 에 어 지니고 것 었다.

만 들고 든 시 과 울 가 가 없 러지고 몸 훨훨 듯

가 하다.

에 사지 겸 그 가 검 어 고 죽, ( )黃昌

본 시 한다.

한 탕 어지게 고 몸에 비 듯 하고 과 다리가

허 하게 어진다.

그 다 에 겨룸 시 하고 진 짓쳐 들어가 시 리,

가슴 마 리 고 리 고 마지막엔 한 신, ,



개 같고 그 몸 리 빛에,

싸 어 마 한 어리 지개가 에 리 것과도 같 다.

러 다 내달 다 리, ,

보고 우같 몰 가 도 하 다.

에도 한 신 잽싸게 꿎 그

향하여 달 쳐 들어갔다.

득 그 검 그림 가 얼 하 듯하 니 없

그 하고 에 마주 다.

돌 한 걸 러 했 검 공 한 보 어 그

도 그 게 지 다.

냐“ ?”

리 가다듬어 도 만 것 도리어 심심

뻐하 다.

“ .”……

편 꾸도 없 겨루 한 걸 들어 다.

그 겨 볼 냐 만났다“ , ? , .”

돌 웃 고 신 게 그 검 그림 가슴 언 리 겨

고 보 다.

과 한 어지 편,

맞닿 돌 겨 루 청하고 쳐지

듯하 다.

그럴 사 에 편 없 돌 과 가슴 지 가건만 상 럽

게도 지 니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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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 편 검 에 리어 한 걸 걸 러 도,

건 지게 리 냐“ !”

하 갈 다 편에 틀 러.

것 그에게 못마 하고 니 웠다 그것 검객 죽.

죽 것보담 한 었다.

어 견 어“ .”

돌 럭 쓰 재 다 보 건만 같 막 내,

편 틈 집 가 없었다.



돌 운 지쳐지 쓰 어지러워 다 그러 편에.

도 빠진 듯 한 개 만한 빈틈도 없 편 비도

허 해지고 과 가슴 리째 내어주 도 하 다.

그러 그 지‘ !’

돌 보담 가다듬어 말없 건만

편에 하게도 그러 가 내 듯하 다.

편 신 하 공격 한 동 리었 마 내

런 보 도 없었다.

내 검 보 고 러 허 하게 몸 내어맡 고‘ .’

언 돌 가 게 달 겨 도 없 별 간 몸 운 빠 달

었다.

편 든 허 거리 시 하 편에 에, ( )守勢

공 어 갔다( ) .攻勢

돌 가 미 돌 지도 못하고 비에 매었다.

편 득 득하게 편 미 귓가 쳐 지

갔다 그럴 마다 돌 등에 그 도 신 하게 막. ,

낼 었다.

편 검 갈 억 고 여 지고 재 다.

거 났고 거 막 낼 가 없고‘ . .’

돌 허공만 욱 허 지 하 편 욱 신

듯하 다 가슴 막 리에 득 고 리 피하 겨. ,

어 어 것 어떻게 비 해 지 신 릴 가 없게 었다.

한 돌 에 없 릿 리 편 얼 ,

가슴 할 것 없 거 한꺼 에 짓쳐 들어 다 몸뚱 리, , .

한 리 리 시에 편 곤 듯하 다.

돌 에 걸린 도 어 리고 하도 어 가 없어

보지도 못하 다.

득 편에 거 었다.

돌 검 었 그 허허“ , . .”

우 고 걸걸한 들린다.

돌 귀에 그 못 들 리 없었다.

그 그 리에 지고 엎드리었다.

어규 님 언 습니“ , , ?”

어 게 어 거 에 리리“ , , .”



그러 에 리 어 도 쓰시 게 상하지 연가미“

연가 심 했습니다만.”

하고 돌 몸 고 어 다.

검 도 많 었 마 직도 마 가“

미 한 듯하 도 닦 지 삼 지났거든 하마하 그 거. ,

마 리도 질 것 같 .”

낯 없습니다만 산 에 게 니 도리어 울 만 고 마“

거 어지 듯합니다.”

산 고 고 마 가질 탓 어 에 고 없“ .

도 지 걸 보 그만 마 공 가 실해진 닌가?”

검객 어 도 심 하지 말 하 거든 비 심심“ ? ,

망 가지고 검 공 하러 사 보고 그 게

하겠습니 ?”

돌 편 에 한 내 보고,

그런 님께 언 행 하 습니 에 루 리“ ?

리 없고 특별한 볼 .”……

다 할 만한 볼 도 없지만 시골 에만 니 답답“

도 하고 여러 들도 볼 겸 편 들어보 생,

다 얼마쯤 같 어 마 공 해 볼 ? .”……

말 도 마십시 주리 맞 도 생 럼 시고 쓸“ .

쓸 하지 겠지 .”

그게 마 공 것 닌가“ ?”

마 공 고 고 님 그런 생각 염 에도 내지 마시“ .

그러 울 신 단지 그 한 가지뿐 신지?”

만 볼 첫째지만 한 가지 신신 가신 어“ ,

.”……

신신 가신 그건 게“ ? ?”

할 거리도 못“ .”

하고 그 검 그림 빙그 웃었다.

닌 에 돌 님 말 량상 우 경신 주,

만 지가 상에 가 사 감 골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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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과 경신 말하 돌 가 지만 보든지 재 보,

든지 낭도 지 보든지 경신 가 훨 에 돌( )郎徒

경신 님 고 듯 하고 경신 돌에게 하게 하 지만

사 다 같 도 상하 동지 에 틀림 없었다( ) .國仙徒

하 마 들어가 보실“ ?”

돌 진 다시 어 들어 그 지에 쓱쓱 질러 집에

고 경신 쳐다보 다.

여 다가 에 니 들 고 어 간단 말 가“ ?”

경신 리 간한 말 에도 타내 돌 다.

다 가신 지가 태가 그 도 하시게“

.”

에 들러보 없 그 리 검 공 하러 간 지“ .

마 억에 태 고새 고.”

그 한 생 한 산 내신 것 말 어 우신“ .”

가 시근 거리고 리가 산 에 도 들리 걸“

허허, .”

그 게 리 들 원 님 귀도 시 그 한 겨“ ? , .

보실 생각 .”

도 본 지가 하도 고 검 얼마 었 보“ ,

지.”

움 진 한 산비탈 그들 평지 걷 것보담 월하게 주

거니 거니 리에 리 고 몰 다.

그런 말 한 신신 가신 볼 니“ ?”

돌 사 진 경신 말 다시 한 듯 잼 었다.

곳할 도 못 걸 허허“ , .”

경신 하게 웃어 리고 시 그 가시다 볼 루 주

고 하지 다.

한 감 실 엇 갈 하“ ? .”

원 그 사 다심도 하 한 살 하 니만 사 지 게“ .

그 .”

어 건 럽 고 산 생 하도 심심하니 연 갖“

꿍꿍 다 꾸 내고 한 상 없 에도 마 어, .”

허 도 어 가 그“ , .”

어 결엔지 쏠리고 만다.



검 쓸 럼 슬 슬 몸 피하시 가시다 게 만해도“ ?

같 .”

허 그 사 어 미주 고주 만 드 그 다“ , . ,

계시지 ?”

고 말고 지 에 직 한 우리 같“ , ,

가지신 어 말 지 ?”

도 그 그 어 만 고 해“ . .”……

그러 한 거리가 생겼“ ?”

어 운 가운 도 돌 게 경신 보 다 에.

단 한 사 도 우 리 청 낭도 하

만 고 할 에 심상하지 에 하다 고 다리 운.

어 가 거 러운 삼 어 질 도 얼마?

지가 고 돌 지 짐 에 어 가 쓱해짐 었다. .

그러 경신 답 었다.

니 그 게 니 신신 도 가간사 님께 어“ . .

가 고 같 독 하 !”

그마한 가간사“ ?”

돌 가 해 하 뇌 경신 단도직 내 지듯,

그 에게“ !”

지 그러 담 어 어허허“ , . .”

돌 거 없 웃 내 다.

어 하 님 꾸 가 보 시니 허허“ ? . .”

경신도 웃 변 하듯.

그 그 만 니지 간만에 울 편도 살펴보고“ .

여러 들도 만 보고 .”……

그러 보러 보 러“ ? ?”

보 도 할 겸 보 도 할 겸 그 말 겸사겸살 허허“ , , .”

튼 태평 하 웅 색시 보러 다니니“ . . .”

돌 에게 도 빈 빈 하 리지 못하 다.

그들 어 돌 에 다다 다.

돌 들어 어 진 삼과 가사 주 주

주워 말 한 우고 리 쳤다.

님 어 들어 십시 사 니다“ , , .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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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객 한 다 에 경신 다짜고짜 었다.

그 곳 들 생각 어 한가“ , ?”

그 들 생각 생각 삼시 고 염“ ?

주 고 낮 빠 고 .”……

돌 평 에 었 평과 만 쏟 리 만났다 듯 어

시 하 다.

그 에도 돈냥 들 랫마 살살 다니 계집질“

하고 몰 들 고 .”……

그 많 가운 그런 도 러 겠지 결 과 단“ .

만 보 니 .”……

러가 다 그 다 그 지 가 빈말뿐 어떻게“ ? . ,

게 돈 지 맞 짝 없다 어 재 한 공 한 얻어걸.

리겠다고 건 가 집 만 얼 하 마 리에 매어달리듯

쫓 다니고 그 비 맞 에 고비 었 니 그것들 리고

할 가 겠단 말 ?”

생 것 하 거 니 그것만 가지고 험담할 거“

가?”

하고 경신 한 게 내 고 ,

건마“ .”……

말같 얼거리었다.

가 그 게 다 말“ ?”

여보게 생각 해 보게 당 산에게 쫓 어 리“ .

달 났 니 타 거 리고 짓쳐 들어갔 원 다,

지 못할망 고 다시 지 못하겠 ?”

돌 탁 쳤다.

습니다 습니다 과연 님 말 습니다 에 어 하“ , ! .

든 우리 마 사 보시 게 어 하실 하에?

어진 낭도 어 그 도 만 가 지 겠습니 ?”

어 도 게 지 생각 해 보 마 만해도 상 싶“ , .

지 첫째 그만한 하 신 울여.

사가 겠거든 당학 들 움 고 니 못.

하 역 쓰고 말 거 말 지 지 쫓겨 당 에.



게 꾸 꾸 사신 지 보내 니 그 들에게 당 ( )征唐論

집어내어 보게 만 뛸 것 닌가 가 막 지. ? .”

그러 에 원 못 들어 도 그 원 엣 당학 들“

리 해내 어 마 당 에 원병 못 보낼?

것 닙니 ?”

말도 그럴싸하 마 그러 골 상쟁 리 피 리게“

것 닌가 그러니 그것도 못하겠고? .”……

하고 경신 엇 생각하 다.

돌 경신 말 다리다 못하여,

상 단 말 니“ ?”

에 어 색 낭도가 우 리가 없고“

지 뿔뿔 헤어 것 개 에도 단합 못 고.

거리고 니 님께 연만하시어.

어 어떻게 실지 편 고 태 가 어리고 하시니 신, (神

엿보 가 지도 겠단 말 어) .”器

님 말 습니다 같 미 한 생각에도 지 에“ .

변 듯 듯싶 단 말 그러니 만 어 다 어떻.

게 막 내실 신지?”

그거 미리 어떻게 해 그 당해 보 어 하든지“ ? .

과 운과 재 다할 뿐 지.”

그 도 미리미리 비 해 것 닙니“ ?”

그러 에 말 도 미리 비 해 단 말 취“ . .

들 해 만 지 말고 슬근슬근 승 도 맨들어 것 닌( )僧軍

가?”

지만 들 러 니다마 말 과 같“

고 만 럭 럭 .”……

한다 사 내어 쓴단 말 가 첫째 단해 못쓰 거“ ?

말 .”

간만에 만 동지 담 어 지 어 지 몰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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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신 피 한 듯 비고 워 한동 생각에 다가 다



시 말허 돌리었다.

그 해 동 에 에 생 가 가“ ?”

가“ ?”

돌 뚱 뚱하 얼 생각 지가 었다.

다 할 만한 없 듯한“ .”……

들 리 신각신 생 다든지 하다못해 새 룩한다든“ ,

지 ?”……

가 들 리 고 고 하다가 우리 같 막상 고 갈“

쯤 어 지 지해 리 가 니 싸움 가 없고

.”……

그러 당학 들 한퇴지 본 도 비 한다고“ ( )韓退之

울근 근한 도 없단 말 가 다 에 말?

사도 째 가 닌가?”

그런 거릴 만한 학식 가진 직 주지 님 상“

한 뿐 신 워 연만하시어 그런 들고 어 만한 근 도

없 듯하고 그 에 다들 식도 하거니 실사 만하 만,

거 단 니 .”……

울 근 들 타 다니 한심한 그“ , .”

한심하다 뿐 니 그것 사 리 고도 할 없지“ ? .”

돌 경신 가 말 하 신 다시 승 공격 살

쏘 다.

그건 과도한 말 독 승 들만 가 산“ . ?

들어가 말 도하 고승 많겠지만 여 쯤 울,

가 우니 돈 그 .”

하고 경신 말 어 린다.

월도 어 결에 그믐 가 워 생량하 한

우 하게 에 닥 다.

결 하고 돌 쪼 리가 그 들 다.

경신 귀 ,

에 게 리 가 연 돌 쪼 리 같 니“ ? .”

에 내가 말 여 지 가 여에“ ?

러다가 다보탑과 가탑 짓게 었다고 그 여 가 직도.

하 었다.”

게 한 어떻게 할“ ?”



그 어떻게 미가 벽 러운지 낮에 별 에“

지도 고 새벽 게 하지, .”

허 그건 공 그“ , .”

공 공 니 도 에 게만 어 다고“ ?

못할 우리 가 에 쓰 것 다 게 없 것 닙니?

?”

하고 돌 울 에 피 리 매우 못마 해 하 다.

그 하고 틀린 그 게 티 게 허“ ? ,

허.”

그 님 하지 시 여 가 주 내 하고“ , ?

에 하 도 니 탑 룩하니 막 니,

말 ?”

원 그 사 별 것 다 가 막 그 여 가“ , .

탑 룩하 할 게 에 말 가?”

그 사 여 에게 비 그마한 엘망 지다니“ ,

말 냐 말 .”

어 살 그게 생각 고 거 지고 고 할 닭 엇“ , , ?

에 단 말 고 직도 삼한 통 생각 가지고 닭 없?

개심 고 그 그 싸운 것도 생각해 보 가 릴.

지 도 그런 감 고 어 말 가 그런 생각?

리고 객지에 울 니 도 가 돌보 주게 .

하 그 들과 마주 고 한 어리가 어 것

닌가 생각 해 보게? .”

경신 한마 한마 에 돌 고개 여 다.

습니다 님 말 습니다 생각 하 습니다“ . . .

그런 생각 리겠습니다.”

그런 그 탑 다들 어 가“ ?”

다보탑 다 었고 가탑도 마 거 다 지어 가“ ,

다.”

경신 울 돌 쪼 리에 귀 울 고 다가 몸

다.

에 돌 한다 게 하도 신 하니 어 우리 경 가 볼“

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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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벼 고 폭 우가 쏟 지 사달과 탑 에 단,

뿜 듯한 사 하 연한 후 주만 격 한 에 지

도 하 거니 비 맞 탓에 통 지 하

다.

에도 사달 헛 리도 사달 짖

었다.

병하 동 매 사 리맡 지 고,

도 들고 마다 별당 들러 갔다.

주만 가 헛 리 하고 청 릴 마다 시 사달과

비 탄 보 간 도 한 니었다.

어 지 믿 믿 니보담 에게 그런 비 리 고,

꿈에도 생각지 못하 다행 그런 지 못하고 사

헛 리 들어 다.

그러 주만 병 복 고 복 사달 그리운,

같 었건만 도 사 리 지 에 사달,

없 것 가 었다.

주만 직도 몸 뿌드드해 하지 니하 러 한

하고 병 주 리 갔다 듯 고 어났지만 그 도,

사 상 마 지 니하 다.

어 니께 염 도 많 시어 다 다 가시게“ .

꾸 리만 짚 ? .”

에 리 짚 어 니 다 주만 짜 지 내었다.

가 리냐 직도 리가 운 게 다 말 냐“ ? ?

고 도 쏘 니만 병 가 다 하.”

고 어 니 맞 리 만지 걱 마지

다.

원 어 니 도 웬 걱 시어 리가 리어 픈 것도“ , ?

프겠 .”

주만 역시 리에 닿 어 니 떼 고 다.

어미 그 게 싫 냐 말 듣고 고집만 우 냐 그럼“ ? ?

만 보 게 운가 운가. ?”

어 워 싸 하 만 한“ ? .”



그 게 지 단 말 냐 가 싫 니 에 생“ ?

거짓말 지 하 고 .”

하고 리 말다 지 하게 었다 어 니 에 언 든지 지.

어린 었다.

주만 것보담 어 니 극진한 간 가 도리어 병 었다 그 도.

사달 그리운 도 몸 빼쳐 갈 없 것 심 견

가 없었다.

여 해가 지마 어 게 지리할 각 삼 같다 함?

고 리 .

듯 하루 가 다 보내 고 어 한 거미가 리 걸 보

,

에 마 빠 갈 니‘ ?’

하 다가 역시 못 루고 그 고 게 매 월 단열,

도 가 뺨 게 었다 리 열에 주만 어 니가 주 신.

후 어 근 십 리가 갔다가 돌쳐 없었

것 다.

러 러 열 마 보내 니 고 몸살쯤 뒷 ,

말 살 릴 지경 었다 꺼리 사 얼마 어 고 고 것.

주만 에 사 도 었다.

리한 얼 가 어 니 주 게 하 다.

그 도 필경 고 말 다 하루 님 드 다고 집.

고 주 상 비에 사 못 게 었다.

에 신 님 만 만한 님 니신가 감님께 들“ .

하시 마님께 별 시고 식간에도 ( )熟手

러 어 루 하시 것 같 쇼.”

가 갔다가 니 주 들갑 었다.

그럼 님 많 신“ ?”

단 한 시“ , .”

하고 미 게 웃어 보 다.

단 한 그 님 시 든“ , ?”

쇤 보담 가 께 실걸 쇼“ .”

매 것 내가 가 보 했니 어떻게 단 말 냐“ , ? ?”

량상 감 시 시 가 시 지 님 실“ ?

”



“ ?”

하고 주만 었다 말 어지 었다. .

그 다 사달 만 가 욱 하지 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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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 드 니 에 마님 못 시겠고“ .”

주만 간만에 빠 갈 가 것 몰 뻐하 다.

시 실지 가 신 님 가 시 어 시“ ?

니 가 러 보시게 지도 지 ?”

주만 미다보고 미리 막 하 들었다.

그 별 리 다 하 고 시집도 가 에 시 어 다 에“ .

냐?”

그 도 시 걸 보 듯싶 쇼“ .”

었 도 마 시 재비 어 러 보 고 하시겠“

니 고 얼 쪽? .”

가 말 도 그럴상 싶지만 시 실지 지“ .”

그런 염 하고 말과 미리 비 해 어“ , .

에 상없어도 사엘 가 겠다.”

규 거 가시럅쇼 그 게 시고도 그 말짝“ , ? ,

에 빠진 새 고 그 쇤 하마하마 죽 뻔

했 쇼 가 께 말경에 병 지 시고. .”……

냐 지 거리 냐 말 말고 시 하“ , , ?

한 만 돌 니. .”……

그럼 걸리지 쇼 도 어째 가 린 듯한 쇼“ , ? .”

가 다 에냐 시 갔다 에 돌“ ? .”

실상 주만 도 사에 얼 거리리 고 생각지 다.

에 맺 고 린 것 에 다 어 니 그 만 다 한들 할

말도 없거니 할 도 없지 냐 타 운 그 한.

보 만 하 고만 다 그리고 언 쯤 다 것만 고만.

다.

들 가 게 주 말 리 사 향하 다.

듯하 도 들 엘 니 하게 그러지 듯하 다.

어 한 비탈 말 쳐 달리매 주만 듯 몸 가 해짐



었다 직도 하고 감 운도 듯 사 지고.

말 다 하게 트 신 한 공 럼 들어 다. .

한 신 게 말 쳐 달리다가 산 돌 에

드리우 어진 다리고 었다.

도 만 어 어 웠지만 지 사 사,

습 어슴 하게 짐 할 어 었다.

그 헙 룩한 행 하 가 마주 다.

심 주만 슬 지 다가 그 행 별 간 엇 생각한 듯

어 에 말 우고 주만 상 다 드 고 리

훑고 보고 보 다.

도 닌가‘ ?’

주만 언 런 생각 하고 등에 쳤 보행

말 탔 니 사 여 하 그 달 가 고만 고 마 하

고 상 지 그 다리고 었다, .

그 행 연가미연가하 듯 고개 우뚱 우뚱하고 주만

도 어 그 행 습 어 한 본 듯싶었 얼 생각 돌

지 다 그 었다. .

가 규 규“ ! , .”

하고 리가 들 다 직도 간통 어.

가 근 거리 었다.

그러 그 행 득 주만 말 리 다가 실하고 하

다.

어 죽 죄 삽니다 여 하 실 가“ .

가 니시 지?”

주만 후미진 에 상한 만 마 그( )殊常漢

다 것 얼마쯤 다행한지 몰 다.

그 에 가“ ?”

주만 그 말 행동 보 집 하 짐 하고 게 어

보 다.

언 가 한 도 습니다마 지 시 에“ , ,

사 고 한 고 쇠 고 니다.”

주만 거니 하 다 가 담 다가 망신.

당하 에 리고 하 었다.

어 운 에 어 행 하 시 지“ ?”



고 쇠 리 리 리 주만 가 곳 었다.

볼 어 가 마 어 갔다가 게“ , ,

게 가?”

사에 지 갔다가 다 니다“ .”

사“ !”

고 주만 가슴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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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사 가 에 하 고 쇠에게 들 것도 거니

고 쇠도 사엘 갔다 말에 지 게 가슴 울 거리었다, .

사에 갔다가 고“ ?”

주만 다심 럽다 싶 도 니 어볼 없었다.

다 니 님께 사 연못에“ ,

보시 고 지 그 편 러 갔다가 니다,”

그런가“ , ?”

주만 심 돌리었다.

그 에 말 가 내뿜 들 닥 었다.

고 쇠 보 주 하

다.

웬 사 하신 가 말 말“ !”

허허 가 가 만 것도 지 연 그“ , !

.”

에 동그 말 만 같 다.

웬 에 게 말 리 가 가 계신“ !

엄하게.”

가 께 합니다 헷헤“ , , .”

주만 돌 다보 ,

웬 시“ ?”

시 하 고 쇠 니냐“ ?”

그럽시 쇤 말 새 티 만도 못한 시 그 못“ , ? .

보다니.”

고 쇠 도 얼근하게 주 말 ,

니 그 겠니 한 내 님 몰 보다께 도 말 닐“ ? .



그 .”

도 그 못 곤쳤 에 담“ .

뛰어 다가 경 고 달 고( ) ? .”卒更

거리 었다.

내가 담 뛰어 었 냐 게 지 보고 그러지 못하“ ? ,

니 사 연 게니 가 내 마 가 어 고 고. ,

마한 몸뚱 리 얼마 지 니?”

어규 내 다리 에 거지 얻 값에 같 도“ ,

계집 내가 니 다.”

어 고 보 가 가 우리 시집 시 갈 없 어“ .

게고 그러 여 없 내 계집 었지 별 가 냐 그 룽, ?

지 마 리에 고 감 감 것 하 에 도, ,

다닐 것 .”

행여“ !”

고 쇠가 어 에 미 말 빚어 지 못하고 지거

리만 한 마 하고 말 다.

행여 그 게 겠 냐 말 지 사내 낫살 지 해 쓰“ .

니 하고 심 고. .”……

쓸 없 리들 고만 고 어 가“ .”

주만 재 하여 말 쳐 가 가 하 다.

고 쇠 주만 에 한 실하고 얼마만 지 쳐 가다

가 다시 돌쳐 근 뛰어 다.

가 실 가 말 습니다“ , , .”

그 도 주만 주 들 도 니하고 그 달 가 니 고( )主從

쇠 연 주만 허 거리 다리 죽 살 쫓 다.

주만 필경 말 었다.

그 짓 거 말거 말 시“ ?”

상 리었다.

고 쇠 거 듯 달 쳐 어 다.

어 후 후“ , , .”……

가 러 뛰어 랬“ , ”

하 다 고 쇠에게 말 고 린 것 해.

견 없었다.

고 쇠 연 후후 내 주만 에 ,



여 하 에 가 께 도 행 해 시사“

고 님께 가 계 습니다 내 청 쪼 러 가겠습니다.

만 에 미리 여 어 드리 것 니다.”

마 가게 지 보“ , .”

닙시 하십니다 가 도 가실 고 여러“ . . ,

가 들도 많 들 신다니 니다, .”

주만 거 해 리 니 고 쇠 리가 듣 싫고 그 다고 마,

에 없 승 도 할 없어 꾸도 하지 다.

튼 실 고 러갑니다“ .”

에 고 쇠 러갔다.

그런 귀 리 들 시 고 가 말 시“ ?”

주만 원망하 다.

니다 그 꾸 가 그 가 사 지 것 니냐 튼“ , ?

그 가 우리 행색 었 니 가신 생 지

지.”

주만 얼 한 감에 리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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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역시 가탑 에 었다 한 게 하 고 주만과.

가 탑 가 건마 맣게 듯하 다.

달 리 진 릿한 달빛 건만 공사가 만 리가 것 볼

가 었다 그 동 에 사달 운 공과 들 것.

짐 할 없었다.

하십쇼“ ?”

가 리 쳤건만 한 리에 들리지 듯.

여 시 여 시“ , .”

연 리 쳤다 그 사달 돌 보 주만과 가.

고 과 마 고 탑 가 리 걸어 다.

그 엇 한 듯 빙그 웃 말 없다.

마주 주만 도 고개 여 다 가슴.

비 다 그 어니 보담 곱 간하고 살 한

니만 마주 고 보매 새삼 러운 러움 가리어,

마 루 보 가 러웠다.



사달도 어 것 럼 하니 뿐.

에 하게 것 꺼리어 지니고 지만 도 다리지

사 돌리 ,

그럼 쇤 돌 한 갔다 가 사다리“ .

탑 에 가시고.“

미 말에 사달과 주만 그 마주보 게‘ ’

웃었다.

그 말 가 도 다릴 것 없다 듯

갈 가 리고 주만 하 없 탑 갔다.

마주 사 얼 만 볼 피 에 런 말,

없었다.

한 가운 도 사달 도 한 것 에 었

다 검어 보 것 꺼진 탓 리 가. .

한 가 욱 어들어갔 그 다 럽 매도 어 지 워

진 듯 하 다 본 도 여 뺨 지만 욱 리어 가 내 고.

도 가 살 우벼간 듯하다 하고 웠 보담도.

살 린 것 같 다.

내가 그 게 하 고‘ , .’

주만 짖고 그 에 그 엎드 사과 도 하고 싶었다.

만 골 리 어내 듯한 운 고민 몸 곳

니 그 도 만 못하지 게 살 내었 .

주만 억색하여 욱 게 말 막 었다 그 듯 워하 그 에게.

다시 말 할 것 랴.

실 님 많 리하 습니다그“ , .”

마 내 사달 그 거운 열었다 그 어 지 량한 가.

었다.

습니다마 사달님 신 말 말 못 게 었습니다“ .”

사 말 다시 어 다 그린 듯 마주 연한 리.

한동 피 에 여 죽 어루만지고만 었다.

게 하신 것 공사 시 탓 병“ ?

복도 시 에 지 시 .”……

에 주만 가 다.

지 고 어 합니 한시가 합니다“ ? .”

도 한시가 해‘ .’



주만 에 지 내지 맞 망 쳤다 지 지.

하고 태 태한 경우 어 고 싶 마 사달보담도 주만 가

하 다 량상 지 니 한 도.

다 생각만 해도 몸 리가 그 탄 에 하루.

한다.

리 하시 만 병 시 지러질 것 닙니“ ?”

주만 진 걱 하 다 사달 하 것도 지만.

해 도 슬 슬한 고비에 사달 컥 병 그 말

다.

염 마십시 떼 에 병 리가 만 하니“ . .”

사달 게 답하 다.

내시고 실 에 다 가 합니다‘ .’

한마 다 다가 에 듯 살 린 그에게 그런 말

게 하 마 못할 었다.

내가 주만 마 그 내 하루에 한‘ ?

.’……

주만 단단 결심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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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후 주만 하루에 한 식 어 웠지만 틀 걸 지 고 사

에 드 들었다 개 리고 다 지만 같 다닐 도 없. ,

어 도 곧 말 달리었다 새가 매 리 어 운 도.

없 도 슴지 고 게 었다.

주만 지 짐 그 들어맞 량상 걸 그 운

하고 말 다 월 지 하 다 월 도. .

지났 니 지 달도 곧게 지 다 집.

비에 단 다 도 새 별하 고 별당 사.

도 드 었다 그러니 집 빠 보담 많 지만.

짜가 달 것 주만 게 하 다.

태워 들어가 듯하 다.

사달과 만 도 별 할말도 없었다 마다 얼마쯤 도 리가.

것 보 것 주만에게 직 한 가지 재미 다.

어 어 공사가 지 다 하루 게 어지‘ .



다.’

것 주만 없 원 었다. .

마주 단 시각 도 게 것 고 원통하

다.

어 하 다고 실 게 어“ . ?”

그 사달 재 하고 말 듯 마 도 집어 주고 어

어 쓰 겨 도 들만 주었다 쪼 낸 죽 건 어.

질 하 에 편하도 맨들 도 하 다.

어 월 지 고 월 었다.

공사 거진거진 갔다.

보통 사 보 거 떼게 었다.

거 다 지 어 여 훨훨 갈 도 얼마 지“ ?

.”

하고 주만 가 간만에 그 웃 사달 쳐다보 다.

웬걸 직도 었습니다 지 도 질 하 한 없습니다마“ ? .

!”

그러 월 한가 도 못 내시게“ ?”

주만 얼 엔 에 웃 빛 사 지고 심각한 고민 가득 다.

시다 한 달만 쓰 떼게 지“ . ?”

상없어도 한가 내주 그 만 월“ .

게 니 .”

주만 월 말 든 것 탄 고

마 사달에게 리지 못하 다 만 그런 말 했다가 그가 러 공사.

질질 고 어엿한 리 시집 가 고 하 말

닌가.

공사가 다 에 그 튿 도 겠지만 마 그 지“

내게 지 .”

게 시 다 에 그 지 리 만 할 것 내“ ?

가 게 것 해가 다 지 곧 돌 가도 .”

시다 말 말 지 곁에 계시 만해도 에“ .

지 습니다 닭 없 가슴 울 거리고 허 허 해지니.

.”

사달 없 마 어내 고 미 한 듯 쓴웃 웃었다.

그러 지 당 도 가“ .”



하고 주만 사다리 걸어 다.

내 말 귀에 거슬리십니“ ?”

사달 말 한 것 못내 우 었다.

말 해 주시 게 얼마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“ .

첫째 공사가 하루 것 닙니 못하 그. .

말 만사가 거 것 니 .”

하고 주만 사다리 다 사달 말리지도 니하 다. .

주만 가 사다리 리어 탑 가 리 지 사달에게 별

사 하고 막 돌 다가 편 그 에 그림 가 얼 하 것 보

다.

생달 한 빛 지만 그 그림 주만 시,

피하 것 럼 그 후닥 닥 어 리 듯하 다.

주만 가 마 간 지 걸어 말 타고 언 돌

보니 그 그림 가 슬 슬 다가 돌 다보 주만

에 들 것 매우 당 해하 비슬비슬 몸 피하 다.

‘ ?’

주만 생각하 다 그림 가.

틀림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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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그 집 돌 에 돌 보고 돌 보

산 슭에 하게 들 달그림 만 보 도 담하 주만 답지

게 가슴 망 질 하 다.

에게 쫓겨 가 듯 허 지 말 달 가다가도 슬 슬

듯 듯하여 마 마하 마 진 하 진

할 없었다.

달 동 거 없 사달 하 건만 돌 빼,

고 다행 에게도 들 없거 에 타 그　

상 그림 과연 엇 ?

에 들어 겹겹 닫고 갔건만 울 거리 가슴 럼

가 지 다 웃 어떻게 지 에 웃 에.

지 하게 어 고 다.

몸에 감 어 근 근한 것 하 짝 없었다 마.



그 상한 그림 가 몸 감 어 것과도 같 다.

내가 마 어 헛것 보‘ ?’

주만 들리 생각 리 게도 곤쳐 생각해 보

그 에 쪽 리 역 리에 살 고, ,

다가 짓하여 몸 피하 경 욱 하다.

리 생각해 보 도 헛것 본 것 같지 다.

그 다 그 상한 그림 과연 ?

그 체 가 없 것 욱 하고 욱 마 에 었

다.

사 과 행복 리 운 어 에 고 것

만 같다 한 달 도만 곱다 게 만사가 귀 슬 슬한.

고비에 심 어 헤살 고 말 것 같다( ) .夜叉

주만 한 감에 몸 리 쳤다.

집 사 들 만 피하 마 고 한 님 갈 었지만

경계할 한 가지 게 었다 집 사 피하.

웠 체 상한 그림 피하 여간 어 운,

니다.

어 산 슭 어 에 그 어 지 다 그, .

어 한 에 그 신할 곳 얼마든지 었다, .

것 피하 집에 가지 것 상 다 사달 만 지.

것 다 그러 사달 만 지 고 견 가 그 얼. ?

그리고도 없 거니 공사가 얼마쯤 어갔 지,

하여 가 없었다.

틀 사 닷새 주만 없었다 변 어떻, , , ! .

게 당하고 역 어떻게 도 사엘 니 가지 못하게

었다.

그 도 미심다워 가 하 다.

에 말 달 갔지만 역시 주만 말 고

어지고 말 다.

가 가 실 가“ , , !”

등 에 짖 리 들었지만 주만 마 하

고 거리에 거리 것 도 지 한 듯해 주만 그,

말 달리었다.

가 가 걸 시 걸 보 가 가“ , ! . , , ,



같 가 .”

가 에 빠진 듯한 리 에 주만 하 없 말

었다.

근 근 죽 살 달 에 닿 리 ,

가 걸 시 등“ , . !”

하고 가 가 달겨 쪽 가리 었다.

등“ , ?”

주만 짝 가 질하 곳 보니 과연 고등 등

한 개가 짝 짝하 달 질 쳐 달 것 보 었다.

그 등 어 했단 말 냐“ ?”

주만 리도 허 허 하 다.

언 가 고 쇠 만 신 가 지 습니 가“ ?

달 가시고 쇤 가 니 그 등 그 에 짝,

짝 하고 다가 가 가 지 시니 그 그 탁 꺼 리겠,

습죠 그러 니 쇤 가 그 등 다시 가지고 게 달.

니다 만해도 상 가. ?”

주만 가슴 하 다 에 본 그 상한 그림 가 엔.

등 타 것 에 틀림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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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집 사 에 헙 룩한 들 여 주 상 가운

고 죽 러 다.

리 리한 단향 상에 해 보

님들과 걸맞지 다 과 본새 릴 린.

식 볼 도 없 그들 염 없 귀 귀 사 다.

직한 틀에 거들 하게 건 어 결엔지 가 도 없어지고

맨 말 만 지짓 지짓 마지막 비 리고 다 통 삶.

어린 돼지 한 마리도 살 살 감빨고 빨 한 어 지 고( )

상한 다귀만 가 지 하게 어 다 러 그들 비 맞.

어 맨든 듯한 한 고 도 내어 것 한 짝

사 에 드러 고 말 다.

어 생 복 가 매 러워 가 집 어지지 니

시 들어다가 가 마 훔 지 하 다.



짝짝 울겅 볼강 후루룩 꿀 고 마시고 맛 다시 리, , ?

공 어 하게 들리었다.

말하 사 없었다 말 커 에 걸신 들 여가.

없 듯하 다.

하게 걸리도 뻑뻑한 막걸리 만 격에 맞

그들 어 같 맑 주 만한 도 지 못

하 것 같 다.

리 것 주 었다.

내 주 내“ . .”

“ , .”

하고 매 거행에 못 떴건만 주가 내어,

가 돋 듯 달 다.

말 지 말 들어 갔다 상 그 말 그.

듯 신 듯하게 었다.

어 들“ .”

주 고 븜 집지도 고 만 들 얼근해진

겪 지만 훌 한 들 운 식 에 새삼 럽게,

감탄하 다.

허 도 한 지만 집 식 언 어 보 도 하진미거“

든.”

주독 등 가 시뻘겋게 겨지고 엄청 게 룸

볼룸하 에 낫살 든 듯한 지 하게,

염 쓰다듬 사말 비 하게 말 꾸 하 다.

룸 말 하 하 산해진미니 진 니 말 들었지“ .

만 런 맛 식 생후 걸.”

거 한 얼 얽 얽 얽 곰보가 지 가지 맛 게 빨고 돼지

톱 맞 다.

런 만 고 우리 할 못하니 주 께 미 하 짝 없“

.”

에 강 게 마 말 지만 거진 맹 하 질

질게 생 말 견 하 본다 에 해도.

말 해 할 사 하 뿐 니 하 듯하 다 그 샛. ‘

별 가 다’ .

다 그 사 하 우 에 가 달 겠 마 거리 생“ , .



겠지그 한가한 동 에 게 얼근하게 어 게 말하 운.

것 거든 헛허, .”

과 뺨과 통 과 염 어 겨우 과 언

리만 빤하게 보 리가 염 에 리고 웃

웃어 보 다.

에 리 말 에 허허“ , . , .”

다들 하고 껄껄 다.

샛 그 거진 욱 집 ,

들 얻어 만 하고 볼 생겨도 단 말 지 걸신들“ ?

.”

하고 못마 한 듯 리 본다.

강산도 식후경 어 고 쪼 쪼 리가“ .

도 겨 가지고 만 해 보게 에헤헤, .”

리가 빈 거린다.

어헛허“ .”

샛 리듯 한 탕 웃어 었다.

샛 새 하게 쳐 여럿 에 항거

리도 못하고 만 다.

여러 그 게 웃 것도 니거든 해 지 해 고“ . ,

말고.”

룸 가 샛 하 하고 ,

고 쇠 한 가 니 어째 감감 식“ ?”

하고 본다.

그 도 어 가 고 빠진 게지“ .”

샛 빗 고 한 마 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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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럿 고 고 쇠 보낸 것도 맣게 었 것 다.

고 쇠 보내 지 그러 도 한 거리가 생“ .

지도 그 .”

곰보가 룸 말 다.

그 그 고 말고 실 가 가 것 보고만 다“ , .

주 상 다 가 그 우리들 타 만 하고 사 들 가. ? ?



거리가 생 다 에 할 것 없 내어 거 말 거든.

그러니 우리 한 어 고 쇠가 들 닥 가, .

.”

리가 한 탕 어 고 말 리 역시 에 돌 가고 말 다.

여보게 가 어 한 만 내 게“ , , .”

그 한 한 샐룩할 뿐 말 꾸도 했다 하도, .

같 말 답할 필 도 없다 다.

고 지 말고 간 게 어 어 여 시“ , !

행 하( ) .”如律令施行

하고 우 취한 리 에 등 듯 비틀비

틀 어 다.

“ !”

쓰고 몸 빼쳐 달 다.

그러지 마 그러지 말어 허허“ , , .”

리 비 비 쫓 가 하 다.

원 별 다 보“ , .”

하고 가 뿌리 에 리 하마하 심 고 동

그 질 뻔하 다.

엔 웃 보가 다.

원 그런 걸신 보다 보 리고 한담“ . ?”

샛 내 갚 하 다.

런 어 같 말 가 주 리만 가지고 내가 쓰 그“ .

만 못할 냐?”

리 개개 린 억지 뇌 리었다.

어 그러 한 겨 보“ .”

샛 별 마 재 게 몸 벽에 러 걸어

도 떼어든다.

허 하룻강 지 운 고 어 견 어“ , . . .

검 어 다고.”

하고 리 에 리 같 든다.

어 다.

거 짓“ ?”

쓸 가 그 게 없어 리 림 한단 말 가“ ?”

여럿 달겨들어 사 어말리고 리 룸 가 가,



리 고 갔다.

어 사 그게 짓 낫살 가“ , ? .”

원 별 우 운 다 보겠 검 공 가 십 다“ , . , ,

십 한 에 당 동강 가 것. .”

리 가 도 연해 리 하 다.

에 십 니 웠“ , ,

냐 보 얼 닥에 어 했지 별.

냐!”

리에 지만 에 어 몸 들 들 샛 도 지

지 다.

원 에 주 다 었고 허허허“ , , .”

리 한 걸 럽게 웃고 걷어 연신 엄포

에 주 게 하 다.

어 내“ , , .”

그 도“ .”

하고 가 웃 다 룸 가 럽게 룸 룸.

하 ,

해주가 어 지 그 지 겠“ , , ?”

하고 본다.

고주가 어 그 단통에도 리에 어 지도 못하고 ‘

하 만 내 어 말리었고 싸움 가 감고 들, ’ ,

들 질 하고 다가 룸 말에 개개 린 간신 고 ,

어 갔 냐 어 내어“ ! , !”

하고 리 질 다.

리가 탈 드 에 겁 집어 고 한 에 어

싸움 하도 싱겁게 것 우 웠다.

고 싸움들 하 어 해 그 들 빼 드시 게“ ?

어떻게 운지, .”

말 말고 어 들어갔다“ !”

리 질 다.

에 들어갔다가 ,

없어 주가 다 동 났“ . .”

돌 보고 맛 다시 어지 듯하 다.

주가 어 어 그러 다 도 없단 말 냐“ , . ?”……



주 에 없“ .”

맏 주 지“ , .”

곰보가 얼 말 다.

다 뿐 냐“ , .”

하고 여럿 삼 었다.

열어 에 고 쇠가 타 실하고 에 닿

리 ,

님 다 습니다“ , 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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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것 럼 곧 향해 돌 ,

고 쇠냐 그 어떻게 었 냐“ , . ?”

에 없 었다.

가만 곕시 돌 겠습니다 후후“ . . .”

연해 가 내어 다 과 귀도 리 고 쇠 몰.

리었다.

그 어떻게 었단 말 냐 갑갑하고 어 말 못해“ , ? . !”

연 재 하 다.

후 후 님 합니다만 에게 한 사 만 립시 첫째“ , , .

여 .”……

그 그 한 어 하고 말고“ , , .”

리가 고 쇠 말 가루 다가 가지러 가

가 고 쇠 말 듣 고 그 마니 걸 보 ,

원 그 내 어 고“ , , !”

하고 다.

가 그 말 듣 돌 보고,

내 내 지 못하고 하고 거 냐 매“ , ?

같 니.”

샐 하 리 겨보고 들어가 니 재 게 지 주병

통 들고 다.

어 루지 못해“ , !”

가 병 들고 겨 도 없 하 다.

가 에다가 루 것 겨보고 고 쇠 ,



고 쟁 에 루어 어 간에 별 하겠다고 보“ ,

시 가 없 ?”

원 것 지 말 내 원“ , .”

하고 거린 다 에 행주질 듯 비워

보시 에다가 가 어 내 었다.

고 쇠 단 에 들 고 연 리 리 리

상 실거리 것 주 것 리 .

어 해 그 주만 가 그 지 가 냐“ . ?”

독한 시 빈 어 에 핑핑 내어 리 시“ , . .”

주만 가 가 냐 가 냐“ , , ?”

한 고 고 리 질 다 주 얻어걸릴 고 말.

리 질질 다가 주 역 내 걸 보고 고 쇠 움 해지 ,

곧 뢰겠습니다 그 지 습지“ , . .

도 못 고 해질 가 지 게 어 개 미 한 마리.

얼 해 지 .”……

그러 도 헛다 말 냐“ ?”

고 쇠 말 가루 시 룩해진다.

닙시 허 가 지쳐 것도 에 보 지“ .

에 실 가 께 행 시 고 다리실 듯해,

그 돌 하 죽 하고 한 다리고 니

어 말 리가 들리겠지 .”

말 리가 그“ ? .”……

하고 고 삼 었다.

비 같 지 가 실 가 가 하겠습지 어떻게“ .

말 타시 지.”

주만 가 지 가 말 냐 가 보 냐“ ? ? ?”

보고 말곱시 그 에 가 것도 보“ .

시 만 못 보 빼어 쳐도 습지. .”

그 그게 말 가“ , ?”

리가 내 다.

말 고 말곱시“ .”

고프고 컴컴하니 헛것 보지“ , ?”

니 시다 보 습니다“ . .”

에 한 빛 다 과 식 껏 한껏 고.



얻어 어 게 거리가 걸릴 몰

다.

하필 내가 고‘ .’

후 하 도 한 니었다.

주만 가 사에 드 드 듯하다 말 고 쇠에게 듣

고 그 튿 고 쇠 거 마다 사에 보내어 염탐 시 었,

다.

여 짬짜미 실 듯하다고 고 쇠가 여러

담 하 지만 그 도 하 별보담 게 주만 가 그 시,

골 하고 리 고 꿈에도 생각 못할 었

다.

그러 에 청맞 고 쇠가 말 보태어 그 주만 가

탑 에 고 운 것 지 보 다 에 뛰고

말 다.

주만 가 어 사달 별하고 사다리 다가 보고 ,

상한 그림 체 실 고 쇠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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짝사 편 욱 거워지 것 마 못 당할 그.

망신 당한 에도 주만 단 하 커 도리어 없었

다 그 상 같 과 한 비웃 에 어리고 귀에 미어든.

듯 도 지 떼 랴 떼 가 없었다.

비 마 고 과 거리 헤매 도 었다.

어떻게 하든지 주만 귀에 어 보든지 그 지,

하다못해 도 해 보 고 벼 고 벼 에게 식

말 하 에 주신 가 닐 없었다.

담과 겹겹 닫 과 많 하 들에게 어 고 별

당 에 들어 다시 어 할 도리가 지 지만 ,

탑 후미진 산 에 거 도 얼마든지 릴 지 냐, .

마 뛰었다.

그러 리 다가 도 고 만 할

보 겁 났다 말 단단 한다 하게. .

꾸 한다.



리 리한 에 그 량 가 다시 살 도 탄복할 만 하,

생각해 내었다.

그 실행하 에 것 었

빌릴 사 그리 지도 니하 다 주사청루에 사귀어. ‘

걸 들 럴 쓰고 언 쓸 것 가’ .

그 후 사 에 거 마다 거지가 어 다 그들.

말 듣 걷고 개하 다 한다하 집 여.

에게 미쳐 다니다니 가 릴 니냐 그런 계집.

단단 한다.

만 해도 고 쇠 보내 고 하 다리 그 다리 동

료하다고 해 린 것 지 그들 변 마 결 타 만 하

것 니었다.

그러 고 쇠가 주만 가 실 사에 가 것 보고 건만 그들

얼 몸 들지 다 한 에 빨리듯 당 도 지만. ,

거리가 생 고 보니 상에 단지하 것 같 만

슬슬 니 빼고 싶었다.

그 실 주만 가 사엘 가 말 지“ , ?”

리 그 도 미심다운 듯 한 다지었다.

여 없습니다“ .”

고 쇠도 언 언하 가신 듯 볼 리 답 하 다.

허 그“ , .”

하고 리 없 말하고 내 었 움 러들 다.

여러 들 어들 보시지“ , .”

하고 지 지 어 다.

만 다리 만“ , .”

리 내 어 에게 보 고,

주만 가 하 그 계집 가 사에 가 만 한 다 에 그“ , ,

독 에 든 지 별 겠 그 게 것도 없거든 우리 내어? .

주 다 들 고 운 내어 가지고 어 도 단 말 거든.”

“ , .”

가 에 하 다.

들에게도 여 주어 어 고 고 할 틈 걸 니“ ?

한 닥거리 에 우리가 짓쳐 들어가 만 가 것 거

든 사냥 해도 쫓겨하 짐승 슬 한 어 주어 그 진맥.



진해 가 단 말 !”

하 없 다시 하 다.

하고 냐 내 거든 빨리빨리 어 드리지 못“ , !

하고.”

하 에 도 재 게

었다.

어 그 운 린다“ . .”

하고 곰보 들 쏟 보 가 리에,

갖다 어 빨 마신다.

주 한 루미가 거 다 말 다.

그 연 러 가“ , .”

하고 샛 그 얼 욱 샛 게 어 가지고 보담

몸 다.

샛 어 에 러 엉거주 하게 리 떴다.

룸 도 어 다가 말고,

여러 그 게 할 건 없단 말 지 그 연 어떻게“ , .

우리 여 상 하 말 지, .”

하고 한 습격 다시 거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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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우같 몰 사 짓쳐 들어간단 말 거든 다들“ , ,

듣겠어 그 가지고 다짜고짜 그 가탑 가 가 연 들어 다?

탑 같 에워싼단 말 .”

룸 가 주 격 어 삼 하 말 다.

그러고 볼 지경 가 리 고 들 그 지망 어“

가 냐 말 그. .”……

여보게 고만 게 고만 어 그 리 지 하“ , , .

거 .”

샛 듣다가 못하여 한 마 티 었다.

원 런 사 보게“ , .”

룸 뛰었다.

체 고 사 하 도리어 해 단 말 거“ ( )作事不密

든 니 도 미리 러 것 러 어 단 말 거,



든 가만 거 내가 어 가지 말 하 가. , ?”…… ……

어 거든 고만하고 집어 우게 집어 워 주 마귀 고“ , .

었 ?”

니다 한 새 신 돌 실걸“ . .”

짝 웃었다.

어 없 리들 고 튼 그 연 어 린단 말“ , ? .”

한 가지가 빠 에 연 단단 비 러매어 가지고 어“ .

린다 니.”

비 어매든 어 든 튼 어 린단 말“ .”

그 러운 연 어 릴 건 한 에 가지 뗑겅 어“ ?

고만 지.”

에 리가 주 하 다( ) .出班奏

냐 그것들도 에 죽 것 하지“ ,

말짝 실같 어여 실. .”

곰보가 검고 얽 상 과 주 가냘픈 리 내 편

해 말하 다.

그 연 에게 얻어 것 보 그 우리“ .

들 보 고 가 럽 그런 살 어 에

쓴단 말 가?”

하고 샛 몰 럽게 내쏘 다.

것 보 말 짜고 짜도 들 청“ , .

리니 내가 어떻게 다지지 겠 냐 말 내가 만 그 말 집어내.

지 들 들 우 달겨가 뿌리뿌리 사달 죽

에 주만 죽 에 비 러매고 어 리 에 비 러매고, , ,

어 리 에 주만 고 달 에 사 신 릴 가, ,

건가 말 그러니 여 들 해 가지고 들 든지 내 든지.

해 단 말 .”

룸 가 게 어 에 여럿 다 었다.

죽 지 과하고 연 한 동여매 가지고“

거리거리 리 돌립시다 그러 달 계집 들 보 가 거.

말 지 .”

가 런 하 다.

그것도 미상 건 닌 그러 지껄해지지“ ,

체 도 주어 지.”



다 사 게 하 다.

첫째 고 다닐 사 어 할 것 니“ ?”

룸 가 마지막 단 리었다.

런 맞 것도 고 것도 다 그러 어떻게들 하“ ,

말 공사 삼 지 그 색 에 다 하 사? .

들 게 들 말 ?”

매우 못마 한 듯 한 마 뇌 리었다.

다 그 거든 단“ , .”

연 다 죽여 리 에“ .”

샛 새 듯 한 마 뇌 었다.

그러 우 단간 우리 주 견 들어 시다“ , .”

하고 리 보 다 한 듯 여럿 공.

다리고 다가 열었다.

그 연 가지고 죄 한 다 에 그“ ,

고 쫓 리고 주만 동여다가 갖다 맡 시 .”

주 말 주 갖다 맡 시다“ , . , .

워 든지 삶 든지 그 게 골 못 겠거든 가 들든지 그러.

걸릴 것 닌가 헤헤( ) , .”婚姻酒

하고 가 웃 다.

그들 그 공 마 고 러 말 타고 러 걸어 사,

향한 한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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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거 것 없 사에 짓쳐 들어갈 었다.

어귀에 지 었 지 시 공 한림,

학사 행 에 그 한 도 사리 열 진 것 다.

고 쇠가 우 우 가탑 가 돌 쪼 리가 지

러지게 어났다.

든 어진 한 닌 에 비 듯 어 그 리 어

지 신비 고 거룩한 가 어 짓쳐 들어가 들 게 하

다.

게 한 어떻게 할“ !”

룸 가 리 죽 감탄하 다.



돌 쪼 리가 것 보 실 그“

.”

샛 얼거 다.

그 여 없습지“ .”

고 쇠가 염탐 그 들어맞 것 삼 말하 다.

여럿 슬 슬 탑 그 여들어 후 우 빙 돌 에워싸고 들

들었다.

샛 득 사다리에 탑 뛰어들 리 같

러 한 엄포 보 고,

연 리“ , !”

벽 같 리 질 다 그 리 리 듯 에 도. ,

연 리“ , !”

리 리 질 다.

쪼 리가 었다.

샛 어 틈에 사달 살 꿔 ,

어떻게 하 냐“ , ?”

었 편에 꾸가 없었다.

말 없 냐 어 다가 겨 었 냐 뢰어“ , ? ?

만 그 지 한 에 달 고 말 것 다! .”

“ .”……

역시 사달 꾸가 없었다.

없다니“ !”

가 실망한 듯 얼거리고,

고 쇠 주만 가 가 것 가 실 보 다지“ . ?”

가 것 여 없 보 시“ , .”

그런 없다니 웬 말 냐“ ?”

시다 거 어 었겠습지“ . .”

그러 다“ .”

고 쇠 비하 들고 사다리 다 탑.

에 하게 다.

사달 살 달다 쓰다 말 없고 주만 그림,

보 지 니하 다.

허 게 웬 그 가 가 가 것 보“ , ? .”

고 쇠 리 리 하 탑 살펴보다가 리 하



다.

우간 그 리 어 립시다“ .

에 가 한다.

그 리 집어내 동여매 고 실 가 가“ ,

어 가 해 시다.

리 가“ , .

하 샛 매 사달 사다리 타고 다.”

실 어떻게 하 냐“ , ?”

사달 심 여럿 우 몰 고 쓱,

첫 살 지었다.

사달 말 없다.

갑 어리가 단 말 가 말 못해“ ? !”

에 곰보가 한 마 하고 취해 허 허 하 다리 사달

걷어 다.

말 못해“ , , ?”

여럿 각 한 마 하고 뺨 뺨 갈 고 어질 다.

사달 에 피가 러 건만 그 닦 하지도 고 그린

듯 뿐.

그 여간 고집통 가 닌 그 동여매고 욱 겨“ .

시다 그 말 고. ?”

룸 말에 여럿 들 하고 고 쇠 시 과 과,

지 한 동여 니 사달 그 리에 동그 지고 말

다.

도 말 못할“ , ?”

샛 탑에 사달 걸타고 사달

냅다 리었다.

그 었다.

웬 들 냐 여러 한 사 고 리 것 닭 냐“ ! ?”

없 통 그들 리 에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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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통에 여럿 사달 비 러매고 리고 것 고

리 곳 보 다.



빛 거 거 하 편에 그림 가 타 보 었다.

에 그 우 통에 벼 어진 듯 짝 어 사시

듯 경 들 하 편 단 에 것 보곤 리가,

별 간 타 해 들 향해 한 걸 내달 ,

들 웬 들 냐 우리 닭 어 하거“ ?

니 만 우리 에 헤살 들도 다, .”

들 할 말 어 볼 것 지 열 달“ ,

겨들어 한 사 동여매 고 타 하다니 그런 러운 행동 어

단 말 냐 리 고 주 가 다 상? .”

편 말 도 갈 우 해갔다.

우리 어 든지 삶 든지 에게 계“

단 말 냐?”

에 그림 가 ,

말하 리 신 님 해 탑“ ,

고 심 뿌리 갸 한 사 내가 보 지만 내가 본 다,

에 사 에게 가 하 다 지 못하게 할 다 빨리.

맨 것 러 고 들 냉 러가 !”

원 별 우 러운 리도 다 들어보겠 말 듣고 러 우“ , .

리 냐 웁거든 어? .”

어 지 내가 쓰고 싶 니 들 러운 피 게“

가 다.”

하고 그림 하 가 할 다 그림 하 가,

가리어 ,

님께 만 진 하십시 들“ .

도 해 릴 니 .”

그림 하 경신 하 돌 었다 간만에 만 동, .

지 그 에 하도 주고 다가 경신 가

돌 쪼 리 듣고 한 에도 한다 그 신통한 재 경하

고 었다.

돌 가 드 것 보고 리도,

내가 고 비 냐“ . ?”

하고 같 들고 들었다.

그러 어우러지지 리 도 돌

니 었다 한 걸 걸 꾸 러 쫓 시 한다. .



편 가 리한 것 보 여럿 사달 고 우 몰 들

었다.

어지러운 어 운 빛 비질하 한 쳐 리 쟁

그 쟁그 귀가 가 운 리 내었다.

다 지 말게“ ”

경신 돌 주 시 그 한 내어 다 여럿.

사 에게 쫓 어 꾸 뒷걸 질만 게 경신

지 가 러 귀가 어지고 러 든 가 다.

에쿠 에쿠“ , !”

비 어 리고 달 시 하 다.

뿔뿔 다들 헤어 달 고 맨 마지막 과 고 쇠가 다.

주 가 각각 닥쳐 것 보고 고 쇠 마지막 단

리 가다듬어,

어 다 말 들 생 보 하지 못하리 어“ .

냐 지 시 공 한림학사 시다? .”

루 지 들 냐 만났다 듣거 비“ , ! . .

게 하고 뢰한 고 다니 운 그 엄습하,

니 죄 실가통 다 가 지 당 지고 복사죄하.

어니 만 그 지 다 다 들 여 주었거니 그

없다 짧 게 어. !”

경신 산 울리었다.

에“ !”

막 에 리 같 어지 할 집어 지고

그 리에 그 주 어 에 쳐들어 시 하

다.

상에도 비겁한 내 러워질 보 피 싫다마“ .

닭 엄습하 냐 뢰어 만? .

도 여 지 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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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쇠 주 색 내 우 만 하 여간한 사 쯤 하

고 거 었다 새 도 한 에 어 릴 만한 슬.

시 도가 니 가 게 당당한 도객 드님 말!



듣고도 러 커 욱 비 없 들 말

상 보담 운 닐 없었다.

그 상같 과 개보담 빠 에 고 쇠 마 허공

에 고 말 다 그 리에 도 못 떼고 었다. .

말 듣 하니 집 시 하고 냉 가“ .

매 것 러 드 .”

경신 리 에 비 고 에 고 쇠 하

다.

지당하신 시다 러 드리고 말곱시“ . . .”

말 말 냐 말 어 거행 못하고“ , ! .”

“ .”

고 쇠 연거 답 하고 니 어질 것 리고

지 사달 곁에 가 동여 매 것 산하 다.

듣거 원 엄습하 냐 리타“ . !

향에 운 그 보 못할지언 에 십여 마 하

여 그 해 랴 것 닭 냐?”

리 에 어다보 태 듯

살 린 말 없었다.

말 없 냐 도 생각 같 못“ !

냐?”

에 고 꾸도 할 없고 에 고 변 할 도리도 지

다 다만 가 고 걸 들 원망 러웠다 지 돈. ‘ ’ .

에 에 에 껏 한껏 거든 가 태한 경우 당할 에,

그 니 빼고 말다니 마 동동,

런 쓸 가 없었다 주만과 사달 한 가 도루 고.

말 .

어리가 었 냐 말 못할“ ? !”

못 었습니다 그 살 만 시사“ . .”

마 내 비 하고 말 다.

허허 지 들 에 그 도 그 못 가시 도“ .

니 런 겁쟁 몰 냐 살 주마 같 생 죽 들. .

겠 냐 허허? .”

경신 한 껄껄 웃고 빼어들었 집에 다.

것 보고 다 죽게 피어났 것



직 가 지 못하고 새삼 럽게 들 들 다.

고 쇠 사달 러 주 고 한 고비 었다.

경신과 돌 내어 리고 사달과 고 쇠 다.

어째 도 다 지 못했 냐“ , ?”

돌 가 허 거리 고 쇠 들여다보 재 하 다.

매듭 단단 매어 얼 러지지 사“ .”

리냐 리 비 다“ , ! !”

“ , .”

하고 고 쇠가 실거리 허리 펴지도 못하고 고

돌 동여 매 에게 달겨들어 어 동강동강 어,

다.

어 몹쓸 들 단단 도 동여매었“ , , .”

경신 건 사달 과 에 피 닦 주고 ,

어 보 어 다 다 없“ , , ?”

사달 경신 말 어 하 웬 지 가 없

었다.

어 걸어 보시 리 없 신가“ . ?”

경신 비 같 뛰 여간 상하지 다.

사달 걸 걸어 보고,

다 별 없 것 같습니다“ .”

어 에 변“ , ”

고 만 엉거주 하고 돌 보 ,

리 께도 못했다 사과 말 드 것 니“ ,

냐!”

가 에 고 쇠가 사달 에 죽 엎드리 ,

그 죽 못했습니다 만 하 시 니다“ . .”

지 그 도 엎드 빌어“ , .”

그 님 몫 지 한꺼 에 사과 립니다“ .”

다 돼 염 도 몫몫 다 허허“ , ! , .”

경신 가 미 말하 에 돌 가 가루 고 다.

할 없 사달 에 꿇어 엎드리고 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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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만하 었다 어 도 행 한다 집 식“ . .

게 말 냐 행신 심하 다? !”

경신 사달 에 가 에 닿도 꿇어 엎드린 얼핏 어 지도

못하 타 다.

어 났 도 가도 못하고 그 리에

듯 어 리 다리 것 같다, .

경신 돌 돌 보 ,

가 신신 도 에 만 그 허허“ . , ”

하고 도 없었 것 럼 걸어간다.

님 님“ , !”

돌 티고 주 보고 움직 지 경신

다.

그 에 사달 매 것 어주 직도 시 게

다.

들 그 내 리고 갈 없습니다 사달 엄습할“ .

에 드시 곡 그 곡 들어 것 닙니 ?”

경신 걸 걸어가다가 다시 걸 고,

미상 그것 하 마 가 말 하지 들 필 가“

들도 사 다 에 다시 런 행 못 릴 것 니? .”

님 말 그러우시 합니다마 것들 보통 사“ ,

할 없 니다 에 심 어떻게 고 고단.

한 게 할지 닙니 ?”

말도 그럴듯하 마“ , ”……

그러니 들에게 사달 엿보 곡 어 헤 리“

도 얼마쯤 도움 것 닙니 ?”

그 그“ ”

하고 경신 다시 과 고 쇠 걸어 다.

경신 돌 보고 돌 가 말 듣 주 다시 살 듯

심 돌리었다가 가 다시 변해지 것 보고 진 틈

타 달 지 못한 것 우쳤다 실 돌 가 거 지 니.

달 랴 달 도 없었지만.

듣거 도 지 내 말 들어 겠지만 들“ , !

사달 습격한 곡 리지 들 돌 보낼 없다.

닭 냐 빨리 러? !”



어“ , .”……

하고 어 어 하 다.

돌 한 고 한 걸 주 내달 ,

망 지 만 그 지 리 한 에“

비어 후 없 다.”

에“ !”

과 고 쇠 시에 비 고 각 리 얼싸

다.

빨리 뢰어“ !”

돌 갈 웠다.

뢰겠습니다 뢰겠습니다“ , . .”

하고 고 쇠가 보고 껌 껌 하 건 었다 주 에.

게 말 할 말 향 어보 었다.

듯 고개 여 보 었다.

그 도 어 뢰지 못하고“ !”

돌 한 걸 다가들었다.

뢰고 말곱시 어 가 한 계시“ , . , .”…… ……

가 고 쇠 말에 돌 심 었다.

가 한 그 가 가 어 했단 말 냐“ ? , ?”

그 가 말 하 곧 님과 말 사“

가 .”……

그 그“ , ?”

돌 에 없 쳤다.

그러하 그 가 께 주 사엘 신단 말 시“ .”……

그 그“ , ?”

그 가 지 짓고 가탑에 시단 말 시“ ,

만 해도 그 가 께 실 가탑 에 계신 고.

들 우 몰 것 니다.”

그러 그 가 어 갔 냐“ ?”

그러하 그게 상 한 말 시 계신“ .

보니 계시지 단 말 시 런 막 어.

겠습니 ?”

그 그 가 말 냐“ , ?”

돌 리 었다.



그러 계집 싸움 가“ ?”

경신 시답지 게 얼거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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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타 사달 습격하 다가 경신과 돌에게 하

고 쫓겨간 사단 사 승 들 사 에 도 없 거리가 건

거니 식간에 에 짜하고 지었 그 진상 곧게 해,

질 닭 없었다 워 어 운 에 생 도한 사 도 드 었거.

니 직 당사 도 가 계한 어 만 지 리에 지 사

단 체 샅샅 하 도 없었 다.

그러므 사단 같 같 시각 같 리에 어났 하 사,

가지각색 변 고 색 어 마 없 사단

시에 어 것 같 도 하 다.

사단 어 본 닥 사 들 근 거리 도 가지

각색 었다.

맞 사달 어 어내어 가탑 에 고 빠“

다가 그 본사내한 들 그 경 다 같 쳤다. .”

그런 꿍꿍 에 삼 고 탑 짓 다 합시“

고 러 어 었겠지.”

그 그럴듯도 한 그 낮에 고 에만 한다“ , .

것 상 닌가 .”

그 그러 그 어떻게 었 그 계집 본사내 에 맞“ , ?

죽었겠지?”

그 여 없 것 닌가 그 본사내 것 한다하 갓집 들 어“ ?

만 해도 십 거 리고 내었다 .”

그 사달 가 죽었단 말 가“ ?”

그러 죽지 고“ .”

그러 어떻게 했단 말 가“ ?”

원 그 사 죽 어떻게 한 걸 가 다 단 말 가 연못“ , ?

에 워 든지 에 태워 든지 그 짓 것 하 못할 들.

닌 에 들 쳤겠 ?”

색만 지 도 지 고 닭 없 사달,

미워하 들 다.



사달 가 죽 죽어 등 같 살 다 지 도“ ? .

가 보게 공 상 고 니. .”

말 에 뛰어든 같 망 없 사달

하 리

그러 사달 가 죽지 단 말 가 에 어떻게 십“ ?

해 내었단 말 가?”

그게 말 거든 그 사 탑 짓 것 보게 여간 재 가“ .

지고 그런 공 맡 볼 생 내겠 그 말 만 만한 신통?

가진 니 말 어.”

허 그 그 사 신통 리 걸 보 단 말 가“ , , ?”

그럼 보지 고 여러 들 리 같 들고 비 그“ .

그마한 마 하 가지고 리 막고 리 에 몰 들

엽 럼 우 어 단 말 어?”

엇 우 어 단 말 가“ ?”

엇 엇“ ? ? .”……

사달 어 리다가 허 지 쳐 필경 말 막 고

말 다.

런 허 생후 보겠 그 우 어진 게 말“ .

가?

사 리가 어 다 피 도 것 닌가 에 허허? , !”

말막 필경 웃 지고 쟁 해 다 말 그 경.

빛 본 하 러싸고 다 한 .

그런 게 니 보 내가 실 보 다“ . .”

가 보 다 같 가 그 가 어 고“ ?

보 단 말 가?”

닐 보 내가 말 보 마 어 염 시고“ . .

니 가탑 근 에 에 슬슬 가 니

리 같 들 빼들고 연 고 리들 지 지 겠‘ !’

.”

연 고 지 그“ ? , ?”

거 거 빛 비 사달 들어 리우 것 지 보“

어 지 없 통 어 웬 신 타 단, ( )神新

말 .”

신“ ?”



그럼 신 니고 단 어떻게 그 여럿 해 낸단 말 가“ , ?

신 에 여럿 비 산 어 고 다 달

다 신 니고 도 여러 개 어 사. ,

상하지 고 쫓 린 것만 보 도 닌가?”

그 도 한“ .”

그 탑 에 보 여간 많 들었 신 니 님 신통“ ?

리신 게지.”

그게 신 니 강역사 거“ .”

튼 상 한“ .”

실상 그 단통에 한 어 본 없지도

에 워 가 못 가고 에 마 경 도 한

그 도 담한 편 고 개 그 에 달겨들어가 도,

게 지 못하 다.

웃 리 개 사사 달 고 에 가 지

다.

러 러 그 단 엄해지고 드 드 사실(査

하게 었다 사달 다 사 하게 었다) . .實

그 사 쯤 어 웬 여 거지 하 가 에 타났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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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여 거지 픈 다리 질질 지 가 ,

다시 욱도 없다 듯 여 고 간신 몸

지하 다.

고 짚 미가 다 보

닥에 그 한 것 에 짐 할 가 었

집같 어질 어진 리 가 뺨 보, ,

거지만도 니 미 여 같 도 하 다 그 다 결곡하게 생, .

그 얼 과 맑고도 다 러운 매에 어 지 어 보

것 께 다.

해 지 어 열 많 한 탓에 웬만한 사 한 보 그

지 지 맞 다 지 도 여 거지만

지 다.



지 그 여 거지 훑고 리훑어 보다가,

“ ?”

하고 었다 웬간만 하 어지게 해 고 해 쫓 릴.

것 어 지 여 거지에게 함 못할 어 보 것,

다.

여 가 사 지“ ?”

말 한 마 답에도 지쳤다 듯 신 없었 그 리,

하 도 보드 웠다.

그 여 가 사가 하“ . ?”

여 가 사“ , .”……

하고 그 여 거지 색 하 한 내 었다.

쓰다가 마 내 지에 득달한 심 내뿜 것 같다.

그러고 한 마 ,

그러 게“ .”

하고 얼거리었다.

지 욱 상해 하 ,

지 어“ ?”

여에 답니다“ .”

여에 어 사 시“ ! . ?”

그 여 거지 고개 여 엇 생각하 듯 망 다가,

에 여에 가 습지 사달 고“ ? .”

그 여 거지 사달 에 리 간 살짝 얼

었다.

지 가탑 맡 짓 말“ . ?”

그 어 고 니다“ .”

엊그 께 에 사달 말미 심상 료가 에 어

그 에 하게 고 에 함 사 들 었다고 주지,

주 꾸 도 듣고 도 났 지 사달

만 들어도 심사가 났다.

그 사 엇 에 보 거“ ?”

하고 지 랫동 하 사 간하 사 에 사 워진

그 여 거지 보 말 지 슬 슬해 다, .

그 어 편 그 어 고 그 걸어 답니다“ . .”

그 여 거지 지 태도가 별 간 변해지 것 보고 비 쏘



사 지 간 내비취었다.

그 지 볼 없 거 가 어 고 담“ . . .

간에 여편 함 들 .”

그 여 거지 가슴 컥 듯 러미 지 얼

보다가,

그러 여 러운 몸 들어 지 못할망 그“ ,

사달님께 시 어 하실지?”

그것도 그 사 삼 고도 직도 마 마쳐 지“ !

도 못했 그런 막 공 맡 몸 한만 계집 만 보다니,

뻔 할 가 원, .”

하고 지 볼 리 뇌 리었다.

원 지 십 에 별 다 보거든 그 러운 고 얼 도“ , .

달 계집 내 합시고 간에 들

여 다니 말 가 어 니 별별 러운 다 본단 말 거든. .”

에 어 그 여 거지 별 간 벼 뒷 미 리짚 듯

그 미 러 닥에 주 고 말 다.

그러 어 하“ !”

고 그 여 거지 가 진 하 듯하 니 들 들 리

한 마 살거 다.

어 하 걸 내가 어떻게 곳한단 말 가 원“ , .”

지 갈 몰 러웠다.

그 여 거지 말 지 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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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사 결에 몸 지 간 사달,

짖고 에 향하 었다.

편 동쪽 울 리 보고 첫 욱 내어 지

지 망과 민 가 없 사 지고 감격과 망에 그 마 뛰었다.

한 없 운 여 단몸단신 리 어떻게

갈 것 가 하 근심과 걱 도 그 같 망 리진 못하 다 한 걸.

걸 편 곳 가 워 다 것만 어떻게 신통하고 고마운지

몰 다.

하루 하루 낮 그 걸었다 한 걸 도 빨리 걷 것.



편 만 다가주 것 생각하 쏠 도 한만 도 없

거니 개 가 쫓 지도 다 만 하다가, .

그들에게 어떻게 당할지 없

닌가.

가 가 어 가 어 가 사 어 가, , . ! !

그 염 듯 하루에도 사 하‘ ’ ‘ ’

고 뇌 고 뇌 픈 다리 쪽질하 다.

그러 사 지 갈 여 걷 죽 보담 어,

운 었다.

갖 슬픔과 민과 근심에 고 쪼들리고 마지막엔 병에 지 지,

몸 픈 다리도 다리 튼 도 니 첫째 운 릴 가

없었다 한 다가 쓰러지고 떼어 다가 고꾸 다. .

한 어진 갱신 못하 도 한 니었다 그 도.

러쳐 가 운 진 마 얼마든지 러 킬 었다 지닌.

것 없 매 어엿한 주막 못 들 값에 없 것 그 보담

고통 니었다 한 한 것.

없 탓도 탓 니 에 떼 가 어 웠 망 할 거리 얻,

그 게 들지 니하 다.

것보담도 어 운 것 리 다 여 에 들어.

하룻 어가 청하 러 몰 하게 거 하 집도 없지

집 에 한 집 승 해 주 해 주었다, .

가 어떻게 몸 났 리 편 보고 싶“ ?

어떻게 그 간단 말 ?”

에 그 사 들어보고 한 어 리

주고 러 에 지 지펴 주 도 었다 겨우, .

월 어들었 니 울 도 니지만 독 운,

갑지 니었다.

그러 런 값없 가 지 다.

신만신 어내 듯하여 루지 못하고 어릿어릿하게

감 말 할 에 걱 하고 여 리가 들리었다 언.

보 사내 그림 가 타 가 었다.

쓰고 달 고, .……

개 지 여에만 것 니었다.

고 어여 여 살 리 귀 떼 어 든지 우 우 었



다 그 지 지 한 과 고통 내 그 쫓 다니었다. .

사 어도 가에 들지 다 커 해가 어.

만해 도 산 만 들어 만 한다.

산등 겨진 닥 운 가 포근포근한 얻어,

하룻 게 었다.

랭 리 떼보담도 사 곱 웠 것 다.

그러니 가 단 슬에 고 고 들어

갈 없 상거지가 고 말 다.

가다 다 맑 시내 만 도 움 한 해갈 할지언 결

등도 지 다 얼 에 한 보지도 다. .

얼 보 싫도 하도 하 것 한 귀떼

피하 에 가 득한 것 다.

리가 리 어지고 가 워도 지 다 리만 지 해.

도 그들 에 보 웠 것 다.

그리고 보니 미 었다.

러 러 하루에 십리 십 리도 걷고 어 사 십 리도 해 내어

사에 지 득달하 에 달포가 걸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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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없어도 편 만 고 말겠다 곬 마 하마하마 어질 듯

한 고 근근 득달한 사가 니었 가.

사 사 그 뇌 고 뇌 었 고 그에게 검님보, ! .

담도 님보담도 거룩하고 가운 니었 가.

여 가 사‘ ?’

하 한 마 마 검 러운 주 과 같 그 지 운과

슬픔과 움 쫓 리고 과 한 행복 하 말

니었 가.

듯 믿고 에 한 운 그 다릴 ,

한 거 당할 .

사 하도 어 하여 하니 허공만 보고 니 그 지

욱 고만 하게 하 다.

니 건 떼거리 쓰 거 에 주“ , ! .

냉 갈 가지 못하고.”



갈 갈“ , ?”

사 새가 말 듯 어 곱 다가,

갈 가 없어“ .”

하고 고개 살 살 들어 보 었다.

건 갈 고 없 것 게 하 연 얼핏 가지 돌“ !

우지 고!”

“ .”……

사 꾸 커 에 가리었다.

비 귀하고 하지 못했 지언 독 동 고 고

껏 간 에게 런 듣 다, .

사 에 실 같 어지 것 보고 지, ,

러 가랬지 가 어질 단 말 가 울 쪽쪽 운단 말 고“ , ?

원 신 가 사 우 니, .”

하고 얼 우시고 돌 지고 다 갔다 하 것 마

그 우 지 보 탓 리 .

한 쏟 진 럼 그 몰 다.

원 게 여편 가 에 말‘ ?

리 거 .”

지 말 빈 거 도 사 만 운지 가 지

다.

사 리 ,

여 시 여 시 가 들어가 사달님 도 없고“ , . ,

사달님 보실 도 없다 그러하다,…… ……

.”……

말 껄 거리 울 에 막 고 말 다.

그러하다 어 한단 말 원 말 해 것 니“ ? ?”

지 비 말 도 얼마쯤 드러워 다 사달 미운 생각에 그. ,

보담도 망 들 것 한 에 얼 같 닫 진 그 가슴에도 실낱같

동 심 움직 지 니었 그 다고 맡 직 상 사,

청 들어주 도 없다.

실 냥쯩 지시 집어 다 마 지‘

만.’

지 통하여 여러 주만 과 돈 것

보고 슬 사 림 림 한 훑어보 다, .



니 돈 한 지니고 상 싶지도 다.

생 것 없고 말 만 러운 런 님 어 떼어 리 게 상 다.

런 에 슬 편 비 맞춰 주 곧 말 듣 도 지만,

리 사 보 했다가 편에 다시 돌 리 엔 욱 떼 어

운 험 다.

사 리 었다.

그도 도 못하신다 죽 에 다시 가 없어“ .”

났고 계집에게 도 사 보 하 말‘ , .

죽 다고 겠고 에 하든 그 내 걸. .

말 견 하 거든.’

지 리 가운 가 몰 럽고 하고 엇 리 골

내었다.

죽 다 어 운 죽거 여지거 할 하 지 가 말릴“ , . .

거 죽어 승에 가 다니지. .”

과연 말 럽게 과가 타났다 첫째 그 여 거지 몸.

얹 듯 들 들 었다 그 맑 동 에 마.

듯 짝하고 듯하 다.

그러 니 여 고 비슬비슬 어 다.

거니 그러 그 지 내님 통에 니 쫓겨갈 사‘ , . ?

도 할 없 고 돌 다.’

생각하고 지 욱 가 ,

원 가 죽 다 거 그 짓 열 없어진“ ?

들 내게 하상 사냐 말 !”

하고 게 사 리었다.

사 하도 억색하여 에 루 쏘 본 것 도

지 엽게 할 꿈에도 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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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사 운 언사 독한 태도 거리고 훌뿌 도 그

러 랴 러 없 사 지 다.

가 몸 가 고 어 사 들어 뛰 지

보 다.

여보 가 죽 도 여 죽지 니 그런 염 시“ .



고 .”……

루 그 다 몰 도“ .”

지 럽게 한 마 티 었 고개 역시

었다 쏘 그 맥맥한 마주 보 어 웠 것 다. .

그런 염 마시고 청 하 만 들어 주십시“ .”

그건 청 말“ ?”

지 얼 우신 말 역시 고 고 하지 에,

만 빼었다.

그건 다 니 첫째 사달님 몸 계시 지“ ?”……

사 신 튼튼하다“ .”

식사 하시 지“ ?”

고량진미에 어 다“ .”

그러 그 어 께 갈 한 마 만 해 주 여 에 사 가“ .

고.”

그건 그 말 그 말 니 돼“ ? , !”

니 만 없 지만 사 가“ ,

말 마 해 달 말 .”

돼 그러 사 마 싱 생 해 그런“ , .

공 건 해 릴 것 니 ?”

사 고개 갸우뚱하고 한동 엇 골 생각하다가,

그러 그 탑 다 진 다 에 그 말 해 주시 어 하실지“ ?”

그것도 돼 사 가 그걸 다 하고 단 말“ , .

?”

하고 지 우신 고개 들었다 그 청쯤 들어 주어도.

만 티 에 그 내 티고 만 것 다.

그것도 못하신다 그러 체 그 탑 언“ ?”……

언 지 가 단 말“ ?”

하고 지 내어 다가 실랭 하 것도 귀 말 같

얼거리었다.

마 거 삼 걸 니“ . .”

사 망 한 그믐 가운 한 가닥 얻 듯,

그럼 그 탑 가 다시 도 것“ , ?”

그 그 지만“ .”……

그러 마다 도 지“ .”



돼“ , !”

지 뛰었다 런 가신 님 매 가. .

만 해도 에 망 지 만 도 십 리“ ,

어내 거 말 여 러운 몸 리 비취 만 해도.

타 거 그 탑 다 것 보고 말. ”

사 도 니 없었다.

가 어 그 탑 다 고 것 보고 단 말 그“ ? ,

탑 그림 도 보 것 ?”

그림 도 보“ .”……

하고 지 말 리 언변 그 도 여 말 막,

었 지,

그림 그림“ , , .”……

하 곱삶다가 득,

지 었다 어“ , , .”

하고 리 럭 질 다 에 신 한 생각 언 었.

다.

여보 지 그러 가 여 원하게 내다보“ , , .

지 ?”

하고 주 럽게 사 에게 언 빼 한복 뚫린 가리

보 다.

꾸만 간단 말 한 십 리만 가 거 그림 못“ . (影

어 어마하게 못 그 못엔 상에 어 건 고 니) .池

비 게 없단 말 지 사달 가 짓 가탑 그림 도 비.

거 말 거든 그 연못에 가 다 보. , .”

하고 어 냐 하 듯 지 내어 사 보 다.

그 말 생 거짓말 니었다 과연 거 가 십 리에 가.

운 못 고 거울같 맑 든 그림 가 비 다 하여,

그림 못 지 얻 것 다.

그러 지 당 가 보 도 그 탑 그림 가 비“ ?”

사 연가미연가하 한 마 쳐 었다.

여 가 그러 내가 거짓말 한단 말“ , ? ?”

지 다시 볼 리 내었다.

사 돌 다 그 다 편 짓 탑 그림 도.

보 가 한시가 하 것 다.



사 가 새 운 운 얻어 허 허 걸 걸어가 것 보고 지

생각 났 지 등 에 ,

여보 여보“ , !”

하고 다시 다.

사 가 고개 돌리 ,

그런 그 못 검 러워 다 건 그림 비취어도“

것 비취지 다 그 탑도 그림 가 타 다 것 지 그. ,

림 가 비취지 거든 직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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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심상 가지고 하 청에 갔 얼 새 게 질

듯 들어 다.

가 가 났 시“ , , !”

“ ?”

주만도 마 에 것 짝 다.

그 께 에 사에 료가 생겼다 시“ .”

“ !”

그 에 가 께 돌쳐 에 망 지 그 지 들“

변 당할 뻔한 걸 시 .”

만해도 그 등 상 니 그 내었고 그“ .

료가 어떻게 생겼다 냐?”

주만 한 듯 쳐 었다 가탑 사다리 맞.

닥 린 사 그림 가 시 마 에 고 꺼림직한 다가 그,

에 다시 그 상한 등 보고 니 한 생각 들어 걸 내

지지 었다 겁쟁 가 심 하고 하 탓.

에 그 등 리 사 진 리 돌 집 돌 것,

다.

그 쇤 가 그 게 가 지 들 어 지경에 갔“

지 지 생각해도 마 마한 시 .”

리 한 에도 공 사 지 다.

그 공 사 고만 고 어 그 해 갑갑하고“ . .”

그러니 쇤내가 가 시고 막 돌 갑시 십“ .

가탑 에워싸고 사달 님 마 어 다 시



?”

사달님 가탑에 어 단 말 지“ ? ?”

그 가지고 달겨들어 질 검 함 했다 시“ .”

닭 그 어 에게 원 살 도 없 실 고“ ? .”

그게 말 시 그 들 사달 님 고 리 계집“ . ‘

어 갔 냐 계집 어 가 겼 냐 리 리 지?, , ?’

니 .”……

어째“ !”

주만 얼 도 새 게 질리었다.

그러니 그 들 가 보 고 들 것 닙시“ ?”

그 내 냐“ , ?”

닙시 그건 우 운 거짓말 시“ . .”

우 운 거짓말“ ?”

사달님 내어 가탑 어들 다 시 그“ , .

그 본사내가 그걸 고 집 몰 가지고 들 게 시,

.”

하고 쪽하 웃어 보 었다 주만 웃 경 도 없었다. .

그 사달님 어떻게 다 냐“ , ?”

주만 엇보담도 것 하 다.

몹시 다 지 다 냐“ ?”

그게 상한 말 시 그 들 한 사달님 지“ .

없 신 타 리 같 러 여러,

다 쫓 리고 사달 님 하 다 시 그 사달.

님 가 하 다 신 가 없 시 .”

그 다 만행 지만 어째 니 다 실 가 겠 냐“ ?”

니 시 쇤 도 첫째 그 님 다 고 니 다 신 게 해 여“ .

러 보 시 워 도 신 어 신 마.

리시 니 도 상하실 리 없다고들 하 시 .”

그게 어 리냐“ ?”

니 시 튼 그 튿 도 탑 지 시 리가 우 게“ .

울 다 시 .”

루 그 튿 다시 단 말 냐 그러 게 상하시지“ ?

가.”

하고 주만 하게 어다보 다 그 가.



탑 헤매고 리 .

어 들 그 게 들 쳣 갑시“ ?”

하고 주만 보 다.

쇤 사 가시 에 고 쇠 만 신 것 만“

해도 한 것 같 시 그럴싸해 그런지 몰 도 그 등.

들고 달 도 그 하 걸 걸 하 연 고 쇠 비슷한 생각

드 시 .”

주만 고개 하 ,

그 못 하지마 그 신 신“ ,

지 하고 .”

그건 신 신지 어떻게 단 말 시 루 그“ .

에 도한 시 신 니고 그 게 쓸 도.

없고 사 하 도 다 지 니 신 가 니냐 하 시,

.”

신 에 직 사 고“ .”

하고 주만 말같 얼거리 엇 지 골 생각하고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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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에 것 럼 못하 다.

생각하 생각할 사달에게 미 한 었다 니었.

들 그런 곤 당할 닭 만 한 니냐 리 그런.

그 에 말 것 리 막 망신 도 같 겪 것. .

에 들어 도 그 에 막 것 !

새 새 살 리 행동 었다 업원 그.

도 맺 었 고 한 그만한 피 보 단 할 것 거.

내 고 타 운 사 에 지 살 것 그,

못 심청 고 한 할 것 같 지 당 도 필마단도?

집에 짓쳐 들어가 그 하고 러운 생각 도 리 겅,

도 시원 것 같다.

규 가 그 게 게 십시“ , . ?”

에 질색 하 다.

가 해 견 없고“ .”

주만 쓴웃 웃고 운 가 쓰다듬어 었다.

리 하신들 어 가 어 지“ .”



그도 그 다마“ .”……

쇤 어리 생각에 걱 시 님“ .

.”……

님 다 냐 고 마 러 그런 해 말“ . .

하 리만 들어도 가 리 고 .”

그럼 갑시 사달 님과 가 가 그 다“ .

리지 갑시 ?”

쯤 리 거 하상 사냐“ ”

들 들 쳐 보 도 마 가 께 계시지 니 말“

릴 릴 건 지가 없지마 얼마 동 사 행 하

걸 시 .”

지 당 도 뛰어가고 싶고 사달님 어떻게 지“ .

해 어 견 냐?”

니다 고 말곱시 단 도 지 그 마“ . .

진 뒷 몰 도 지 만 행 하 다가 시 에 어 보십시

당 에 해 한 질 것 닙시 그 게 가. ?

지 것 닙시 ?”

말도 그럴듯하다마 어 해 견 냐 그럼“ ?

도 다 없 냐?”

니다 니다 쇤 가 가도 하게 보 것 마 가지 닙“ . .

시 가 시고 그 어 운 어떻게 갈 어?

지 ?”

그 동그 동그 게 움에 시 해 보 었

다.

하루가 지났다 틀 지났다. .

주만 생각 가탑 살같 닫건마 가 시 말 듣고 말

리 도 하 거니 사 마 질 한 별당,

가 도 하 에 리 없었다.

하루 주만 보고 간청하다시피 하 다.

만해도 해 견 없고 상없어도 가 겠“ , .

다.”

시“ .”

하고 말리지 고 고개 갸우뚱하고 엇 생각

하 다.



가 냐 가 가 지“ ? .”

주만 러 럭 내었다.

여러 었 니 시 하곱시“ .”

하 고개 탁 었다.

가 단 말 냐 사달님 단 말 냐“ ? ?”

닙시 어“ , .”……

웬 지 미가 그 해진다.

주만 상 다 듯 얼 미다보 니 욱 욱

고개 우시 그 뺨 언 리가 담 듯 타,

듯하 다.

가 단 말 냐 말 해 것 니냐“ ? ?”

주만 욱 게 여 한 쳐 었다.

사 어 그 게 매 러울 시 여러 어 쇤“ ?

게 보고 싶 .”……

하고 주 얼 돌 린다.

가 매 하단 말 냐“ ?”

주만 다시 쳐 다가,

지 돌 말 고“ , .”

우 고 간만에 얼 펴고 웃었다.

우리 못 갈 사 어 못 가 마 어연듯 볼 것“

닌갑시 그런 당 에 생각도 니 그런 매몰한? .”……

돌 가 얼마쯤 한 생각 리 도 하겠다마“ ,

.”……

주 런 주고 에 별당 가만가만 드리 리가

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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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드리 것 같고“ .”

허튼 리 주고 마 어질 듯 한 주만 신경 그,

한 리 도 귓결에 울 것 다.

도 귀 울 ,

시 그 드릴 사 도 없“ , .”……

하고 해 한다.



별당 루 뒷 통한 것 므 한 달에 쓰 쳐낼

에 쓰 별 사 통행하 니었다 마 해 주, .

만 가 집 사 몰 사 에 가 쓰 하 지만.

그 사 없 시“ .”……

주만 가슴 근거 다.

시 사달님 신변에 생겨“ .”……

시 쇤 가 한 돌 러 별당 거든 러 러한 골“ ,

들어 뒷 통한 지시 드 보 고 러 주었습지

만.”

그럼 돌 지도 겠 얼핏 가 열어 보“ . .”

돌 가 니고 사 어 해“ ?”

직 해 도 막 지 마 다 변 생 겠니“ ?”

내어 시시 몸 갔다 에 짤짤 리가.

고 컹하고 열리 마 겁 하고 짚어 뛰어들어,

리

가 가“ , !”

하고 연거 다.

주만도 몸 쳐 에 마주 ,

생겼 냐“ ? ?”

하고 쳐 었다 가 달 럼 움.

고 새빨개진 얼 루 들지 못한 값에 그 진 뺨,

피어 과 같다.

그러 냐 맞게“ ? .”

돌 가 시“ , .”

돌 가 어 도 말 하 다 니만 얼 들어 지“ , ! .

니?”

“ .”……

그 재재거리 도 닫 고 몸 곳 듯 고개만 가볍게 도

리질 한다.

새삼 럽게 에 그리 러우냐 가“ ?

에 가슴 , .”

주만 어 없다 듯 웃고 ,

어 들어 고 하“ .”

싫어 쇤 싫어“ . .”



하고 그 돌에 니 듯 뛰어들어 한 에 고

개 고 어 린다 마 꿩 가리만 격. .

원 그“ , . .”

하 하도 우 워 도 없었다.

주만 가 돌 막 고 할 에 돌 지 들

어 주만 에 합 하 다.

주만 다시 마루 ,

돌 냐 고 어“ , , . .”

돌 뺨도 들 듯하다 열다 살 삭지 그.

여상진 얼 어리 어 보 었다.

것들도 사 고‘ !’

하매 주만 한 듯 러운 생각 들었 ,

그 도 그들 사 우리보담 얼마 월하고 운지‘

다 생각하 한편 럽 도 하 다.’ .

돌 가 하다가 웃 들어 게 다시 마루

달 났다.

사달님 그 어 시냐 료에 다 신 없 시냐“ ? ?”

주만 돌 가 리도 에 다짜고짜 었다.

만다행 다 신 별 없다고 하 다만 동여 매 리가“ .

얼얼하시어 쓰시 가 만 못하다고 하 .”

그러 결 지 지었 가“ ?”

주만 새 운 사실에 다시 었다.

그러 시 그 들 사달 님 동여매고 리 고“ . ,

리 리고 하 에 우리 돌 님 뛰어드 지 .”

돌 님 말 신 타 사달님 해내었다“ ?

.”

그러 한 직 못 들 그 신 한 곧“ ?

돌 님 에 그 님 워 검 도고하시어 하에 별 당할.

가 없다시지만 그 마 그 님 신 님 한 계,

그 어 검 돌 님 생님 시 니 .”

지 그럼 사달님 하 그 신 니“ , . .

.”……

신 말 지어낸 립지 돌 님과 사달 님께“ .

승 러 그런 말 에도 내지 말 고 하시 에 말경엔 그런



헛 지 겝지 .”

그러 그 한 시 가“ ?”

주만 사 해낸 고 싶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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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사 사달 경에 빠 연 타 그

해 과연 었 가 그 에 한 사 사에 한?

그 공 갚 가 어 지 겠지마 그 님 한,

사 근지가 욱 고 싶었 것 다.

주만 시 돌 에 맥맥 몰리었다.

승도 니다마 돌 님 그 어 경신 님“

고 시 .”

경신 님“ ?”

하고 주만 짝 었다.

그러 개운포 에 계시 량상 어 우님 냐“ ( ) ?”開雲浦

시 개운포 계시다 말 듣지 못했습니다마 그 어 님“ ,

시 어 에 벼슬 지내신 신 지 시골 많,

낭도 시고 훈에 쓰신다고 해 .”

하고 돌 그 맑 동 하 마루 내다본다 간.

곳 리 .

경신 님“ ?”

주만 말같 한 뇌 었다 그 다 갈 없 량상 우.

경신 가 하다 과 검 에 운 재 가지시어 하 웅. ‘ ’

고 지께 에 없 하시 그 가 하다.

그 님 다 가시고 그 도 다 니만 그 어떻게 그 에 마,

사에 타 쫓 릴 .

운 새 새 공 고 한 가.

해낼 .

주만 없 생각에 지다가 뻔 지만,

그 짓쳐 들어 들 냐“ , ?”

시 사 들 그 후 다고 주 님“ . ,

시고 그런 에도 내지 말 고 신 여간 니 니다, .”

그 그 에 다 사 별 없다 냐“ , ?”



러 귀도 어지고 가 도 어 지만 경신 님 그“ ,

어 해 지 말 고 돌 님에게 다니 튼 상.

에도 고 한 어 가 보 .”

그 그 들 한 어지지 고 고 다 달 났다 냐“ , ?”

맨 마지막에 사 그 한 사 그 님“ .

그 님 가 경신 님께 복사죄 하고 다시 그런

겠다고 맹 맹 하 그리고 사달님께도 가 에 닿도 하.

고 사죄 하 다니 행 하 집 식 그런 망신 어.

냐고들 말 하 .”

돌 가 계집 가리우 웃었다.

고 해“ . .”

달 났 가 어 틈에 다시 들어 말 견 하고 었다.

사달님께도 못하 다고 하 어“ ?”

주만도 얼 펴 웃었다.

가 가 망신살 뻗쳤 시 그 에 가 께 그런“ .

하고 고 해 , .”……

연 재재거리 한 진 웃 보 걷 지 못하 다.

그 에 닭 가 쳐들어 냐“ , ?”

다 시 돌 님과 그 어 뿐“ .

그 말 가 가 가탑 에,

고 쳐들어 거 .”

그러 그러“ , .”……

주만 낯빛 변해 다.

그러 그 못 가 내 지 어 겼 지도 겠“ .”

시 그건 승도 겠습니다마 돌 님 말 에 가“ .

말 없 시 .”

들도 사 마 가 함 지 었 갑시“ ?”

가 냐마 내 었다 한들 계 겠 냐“ ?”

닙시 그 다 지 만 에 경신 님 다 사가“ . .

질 것 닌갑시 ?”

사가 지 게 그 게 겁 냐 내가 시집 갈“ .

니?”

하고 주만 어 없다 듯 웃다가,

그보담도 한 가지 생겼고“ .”



께 같 말 얼거리 엇 골 생각하 었다.

그 동 에 돌과 주만 어 슬 슬 마주보다가

마주 피 에 고개 고 얼 었다.

사달 신변에 다 변 생 지 고 다할 만한 갈,

없 것 보 돌 도 마 가지 사 타 운 실마리

에 들리어 그리 사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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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 가 돌 간 후 주만 골 리가 프다고 집어

쓰고 웠다.

상한 운, !

생각하 생각할 운 하다 허 많 가운 하.

필 그 그 가 돌 가고 하필 그 가 들 쳤 고 허, ?

많 사 가운 하필 그 원 게 었 고 게 었.

고?

그 가 니고 다 어떻게 하 도 그 만

지 만만 지 도 갚 지마 그 에게 갚 도 갚, ,

도리가 없지 가.

갚 커 그 에게 원 가 몸 닌가 그 가 가.

에 사달과 달 사 닌가 것도 고 꾸 꾸.

행 다가 신 가 달 고 없다 신 에게 그런 .

리 내가 고 매 고 죽 고 돌리 도 그,

그 못 가 고 웃 거리가 것 닌가 몸 내가 지 업.

원 니 만 당한들 한할 랴마 그 죄가

가 못 가 그 말 못 곁에 다가 벼 맞 격, .

닌가.

생각할 경신 지가 하고 민망 러웠다.

에도 지께 그 게 하시 그 보 것 같 마 에

꺼림 하지 니었 그 도 그 그 런 계,

없 가 니었 가.

그러 그 사달 내 지,

가 비 갚지 못할 값에 도리어 그 에게 망신 주고 피.

주고 다 것 마 못할 닌가.



사달님 하필 그 원 었 고“ !”

만 사 원 다 어도 그 원만 어 다 그.

만 다.

그러 어 하리 어 하리 지 주만 가 리, .

동동 러 보 쓸 없 었다.

어 할“ ?”

주만 걷어 고 돌 우 리 내어 한 뇌어보

다.

리 생각해 보 도 생각 개 미 쳇 돌듯 그 리에 그 리

돌 만 할 뿐 다시 한 걸 내 지지 다, .

만해도 리쳐 한다 그 가 망신 당하 에‘ .

해 한다.’

것 그 에게 갚 직 한 가닥 닐 없다.

그러 것도 여간 어 운 니다 어 다 니보담 리 가.

도 지 없 었다.

여간 과 쯤 지 어 니 다 해도 다

상 싶지도 다 그러 사달과 사 고해.

리 에 없겠 지께 걸맞지 사 하실 리,

꿈 필경 사달과 여 닫 실낱 같 망 지고 말 것,

다 쪽에 시 동해 닷 말리 보담 어 운.

다.

그러 편에 하도 할 가 없‘ ?’

주만 어 다.

그 다 편에 하도 하 것 엇보담도 상 다, .

것도 신 집에 하 못할 것 니다 그 게 다 신 가 망신.

당할지언 신 에게 런 가 없 것 닌가.

그러 어떻게‘ ?’

주만 떴다 감 다 하 한동 생각에 다 그 맑 동 에.

상한 가 짝하고 빛 다.

내가 그‘ .’

주만 마 내 마지막 결 얻었다.

리 어색하고 러워도 내가 그 만 보 우리 사 낱낱.

러 드리고 못할 내 드리 리 몸 하다 하, .

도 마 쳐진 것 어엿한 편 시 도 실 없.



다 것 직 거해 리 한 십 몰 내 그 한 들. ,

쫒고 할지언 해 지 다 그 웅 지,

도량 가 다 그 가 닌가 사 만 듣고 보 우리 닯 사.

막지 리 타 운 비 지 지 주리 그럽게 든. .

것 하고 말 없 승 해 주리 .

주만 가 게 마 결단할 하게 다.

미닫 에 하게 들 새벽빛 그 어 운 운 도 헤쳐 주

듯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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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맥 린 다리 지 가 가리 언 빼

갔다 가고 가도 훤하게 뚫린 럼.

지 했다.

고생 고생 하여도 런 고생 그만하 하마 도 었.

건만 산 고 강 건 뿐, .

그 게도 그립고 그 게도 보고 싶 편 지 에 고 못 만 슬프

고 닯 마 여 하랴마 공 내게 다 것과 몸

다 리만 들어도 어떻게 갑고 든든한지 몰 다.

고생 에 다 에 하루 하고 한 달 한들 어 하랴 그.

공에 도 가 고 폐가 다 지 가 들어

다 해도 그 만 염 가 없지 냐.

삼 도 거든 단 못 랴 그 가 짓 탑 그림.

가 비취 못 다고 하지 냐 거울 같 얼 미다보 그.

그림 내 것도 그리 닐 것 같 다.

런 생각 하고 사 고 고 사 것 었다.

다 건 그림 비취어도 건 그림 비취지 고 그,

탑도 비취거든 다 지 마지막 말 지 당 도 그,

탑 그림 마 보 겨했 사 에게 새삼 럽게 타격 주었 ,

다시 돌쳐 그 지 실랭 할 신도 없거니 지 그 말

에 몰 들었다.

건 도 그림 가 니 비췰 리도 없 것 같고 지

말과 같다 할지 도 다 룩한 그림 가 타 것 고 그,

그림 가 타 도 지 것 사 믿었다.



십 리 다지도 고 지리할 .

사 시 리도 어 거니 생각할 그 산 슭

돌 가 쪽 그린 듯한 못 듯 보 었

다.

못 견한 간 그 도 몹시 시고 리 다리도 거뿐해,

다.

사 거 달 다시피 하여 못가에 다다 다.

어 해 어 어 어 해 빛에도 그 못 실 실 사

것 같다.

사 못 언 에 주 한동 든 것 어 리

고 얼 들여다보 에 었다.

가 맑 맑 어 한 빛 없 검 그림

가 거 어 것 어 것 지 릿하여 볼 가 없,

었다.

그 도 사 망 지 다 가 듯 고 못.

듯 맑 니 그림 도 비 것만 같 다 과연 그 지.

가 지 고 하 몰 럽고 살맞 지 가 어떻게 고

마운지 몰 다 그가 니었 가 여 지시해 것 가. .

사 한시 못 것 한하 다 만 들 해 지. ,

에 들 그림 들 보 것 원 엣 다리가 지 거,

다 어 운 연후에 어 니 어 간 할 가 어 지.

가만 거 가‘ , ?’

그 보 다 달 도 에 도 볼.

마 그 지 하룻 에 없다, .

그러 그 리 짜 보 도 없었다 여 엔.

사달 다리 고 하루하루 가 것도 헤 보 건만,

달 걸 도 에만 득달하 고만 니 가

것 곳할 도 없었 것 다.

튼 사 그 거 거 하 많 그림 가운 드시 가탑 그

림 도 가루 웠 것 믿고 심하지 다 다만 어 운 탓에.

어 못 보 만 여겼다.

들어 결 어떻게 살가운지 몰 다 한.

움 보다가 득 달 얼 도 지 러운 계집 지

말 생각하고 간만에 하 시 하 다 한 고 보매.



겹 어났다 고 어도.

것만 같 다.

껏 한껏 어지게 고 매 몸 것 같 가 해지고 새 운,

신 돌 듯하 다.

사내 귀떼 막 고 달포 고 껍 하 지만,

편 지 에 니 그럴 필 다시 없었다.

한 몸과 마 거룩한 공 루신 편 어 할 것 닌가.

사 못만 보 도 마 하 다.

편 곁에 듯 마 고 내 고달픈 에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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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하니 가 닥에 게 말“ !

.”

가 등 들 우 에 사 겨우 었다 없.

심 지 고 지 피 가 어 새도 등걸같 내

고 만 것 다.

어 곤한 시울 하도 햇 시게 다.

사 비 도 겁 하고 어 첫 에,

그림“ !”

하고 근거 다.

그림 여보 어 맡에 그림“ , ? , ? .”

웃 리에 사 보 다 거 그 한 여편 가.

빨 걸 그리고 사 들여다보고 었다 리.

하 마 색 얼 가 질질 고 움,

고 들어갔 뺨 들 들하다.

그 얼 당 그림 에그 가엾어 듯“ , ? .

같 얼 워 , .”

답지 게 웃 쳐가 연신 리 내었다.

사 생 보 사 듣 다짜고짜 그

림 것 색하 다.

그 그림 그림“ , ? .”

그 짓 게 사 리 듯한 리 연거 다.

“ , .”



하고 사 얼 살짝 상 웃었다 한 에게 그림.

내 러 듣 다 한들 .

얼 도 게 어여 고 리도 게 상냥 럽고 그러“ …… ……

내가 못 생각 하 ?”

말 럼 얼거리 심 사 훑어보 다.

여보 신 어 시“ , ?”

하고 다시 하게 다.

여에 에“ .”

사 본색 감 닭 도 없었다.

여에“ , ?”

그 짝 었다.

가 그 어떻게 단 말 그“ ? .

그 었 그 하 언 빼 에 하 실 한.

만 그 도 그 지 워 볼 하고 들어 본 거. .

그러 지 가 그 에 집도 없 가 보 그 ?”

하고 그 엇 생각하 지 연 고개 다.

생후 곳 집 곤 없어“ .”

그 그 가엾어 도“ , , . .

만만 한동 한 거 가엾어 그 얼, .

게 리한 걸 보 도 많 었겠 해 지 도. .

시 시 해? .”

그 워 못 견 겠다 듯 말뿐만 니 얼 지

보 었다.

사 시 냐 하 말 듣고 니 그 말 어지 등,

하고 었 것 럼 에 쪼 리가 어났다.

어 낮에 한 얻어 고 지 빈 니 허 가 니 없었

다.

말 가 고“ .”

사 지 다 비 보 도 어떻게 하고 다.

러운지 그에게 말 해도 듯 생각 었다.

가 고프고 말고 가엾어 그러 우리 집 가“ , . . , .

여 얼마 지 니, .”

하다가 어 들어 가리 ,

들 보 지 사귀가 게“ . ?



드 말 그 에 그마한 집 보 지 그게 루 우. . ?

리 집 어 갑시다 없 마 하시게. , . . .”

같 재 하 다 사 몸 고 싶었.

다 니 첫째 가탑 그림 보 겠고 째 도,

에 하도 여러 겪어본 지 동 경계하 마 없

지도 다.

어 어 어 어 지지 해“ . ?

내 고 어 보, . , .”

하고 사 다 그.

웁고 었다.

꺼릴 건 도 없 몸 염 가 리도 없지만 우리 집에“ .

도 없 감도 없고 식도 없 한 우리 집에. .

사내 에 쓰 도 없다 , .”

그 경같 사 꿰뚫어보 듯 말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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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그 에게 어 다가 말고 다시 얼 미다보

다.

햇 결 엔 한 별 별 ,

동쪽 언 에 우 우 들 주가 그 어진 리

리고 본 체보담 어마어마하게 게 가루 웠고 건 마

가지 가 거꾸 보 었다.

리 닦고 닦 보 도 탑 비 한 그림 에 지

다.

엇 게 골 들여다보시 그 못 에 원 엇“ ? . , ,

단 말 ?”

도 달 못 들여다보다가 사 에게 었다.

사 꾸도 고 얼 리 리 리었다.

엇 빠 게 닥 보 듯해도 그 못“ ? .

어떻게 엇 빠 다 건 내 가망, . , .”

것도 빠 린 것 없어“ . .”

그러 엇 그 게 들여다보고 단 말 사 하다“ ? , .”

그림 어“ .”



그림 어“ ? .”

하고 얼 들어 사 다시 훑어보 다 만해도.

계집 간 가 갔 생각한 것 다 그 결곡한 얼 과 샛별 같.

가 만해도 미 사 같지, .

그림 체 그림 막 비 도 그림“ ? .……

만 니 그러 그 그림 가 곡,

도 체 어 그림 시. ?”

어 어“ .”…… ……

사 말 할 말 망 다가 게 답게 고 마

도 엇하 다.

어 가탑 그림 말“ , .”

가탑 그림“ ?”

하고 욱 상하다 듯 사 뚫어지게 보 다.

가탑 지 사에 룩하 탑 말“ , .”

그“ , .”

에게 짓 하 듯 껌 껌 한다.

것 비 에 틀리거 생각 엣 당할 그 하

었다.

가탑 그림 시“ ?”

그 탑 다 었 었 그림 보 것“ ?”

사 주고 도 그 못 지 다.

그 생각만 하고 가신 듯 게 답한 것 다.

럽게 껌 거 다 사 말 갈 그에게.

께 간 비 에도 거슬린 탓 리, .

여보 신 그 탑 다 고 것 엇 하“ , ?

.”

그 비 고 다시 한 사 보 하 다.

그러 지 지 고 사 슬 시 다.

그럴 어 그 탑 다 것 어“ . .”

사 그 도 얼 에 떼지 고 답하 다.

그 그 탑 그림 가 여 비췰 어떻게 시“ , . ?”

그 사 듯 돌 보 다.

그럼 비 지 고“ ?”

여보 신 니 여 가 어 사에 지“ , ?



리 지 하 말 십리 해도 거 시 리? .

것 십 리만 다 해도 십 리 에 가탑 그림 가.

못에 비취다니 뻔 할 말 ? .”

그러 비취지 단 말“ ?”

사 열 말 하 다 그리고.

것도 고 하 다.

어림도 없 말 십 리 그림 가 비 다께 루 그 탑“ . , .

만 만 다 시 지만 .”……

못 그림 못“ ?”

못 그 지만“ .”

사 가 사 도 그림 못 내 고 하

다 상 든 그림 가 다 비췬다고 그림 못 하 거 십 리. ,

그림 가 니 비췰 리가 랴.

사 말 하고 싶었 시 가 말할 도 없었다.

말없 그 리에 다시 주 할 그 다시

연한 듯 ,

여보 신 그림 다 해도 우리 집에 가 하고“ ,

시 허 가 지 에 헛것 보여 말 것도 못, .

.”

사 도 그 말 게 여 었다.

허 가 진 탓에 핑핑 내어 리어 보 그림 가 보 거

니 생각하고 그 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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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집 비 가집 망 겉보 도 담 러웠거니 ,

리 리한 사 었다.

랫 과 드 드 만 겨 고 벽 보 지 도 가지각색 과

간 그 들어 어 다 게 보 었다 그 비싼.

당경 여 걸 어 편 보 도 허 한( )唐鏡

엿보 고 리 돌 보 도 거지 타 사 어,

리 하 다 늬 돗 리도 어떻게 곱고 결한지 과 가 지.

지 과 걸 가 다 마 가 하 다.

게“ , .”



어 사 어 거 꿔 듯

고 말 다.

만 다리 내가 가 상 가 게“ , . .”

하니 가 린다.

집 게 꾸 지만 없고 과연 그 말마 사내,

그림 얼 도 것 사 에게 얼마쯤 심 주었다.

사 료한 에 맑고 게 비취 거울 보고

보 다.

거울 본 지도 달포가 었다.

게 하고 갔 니 지 가 객 한,

것도 당연하다 생각 들었다,

얹 리가 빠 어지고 귀 리 리어 어,

가 보 도 말 사 웠다 에 다가 못해 해 하.

다 어 에 얼 고 었건만 미 귀 언.

리에 간 지 지 간 욱 같고 그 가 지,

다가 그 말 고 볼 가 없었다.

얼 도 었다 여 들 여 랴 볼 쪽 빨 든 탓 가. . ,

새 리 럼 내민 것 같다 맥 어떻게 듯 드러났 마.

루 지 가 상하게 듯하다.

그러 리한 것 째 다 살 어림에 가 여러 가.

닥 고 마에도 리지 도 에 게 었다.

한달 동 에 살 듯 리 한 도 지 몰 보

게 었다.

한 달 만에 내가 보 내 얼 도 게 거든 삼 못 보신

얼 보실 어리고 사 간 곳 없고 슬픔과 고생에.

가 어 러진 얼 보실 여 보시.

보 에 시랴 러운 에 보 지 리. .……

사 가 없 심한 생각 내고 니 그 어 곁에

상 가지고 들어 다.

원 어 지 시 하실 고 리 하 고 릴“ , .

어 지 다 다. .”

연해 개 사 진 마 갖 갖 담,

한 그 만 보고도 어마 싶었다 시 주 껑.

하고 맛 냄새가 주린 거 틀리게 하 다.



훌훌 시 마 에 단단한 것 시고“ , . ,

.”

께 진지 어 하 어“ ?”

사 에 들 고 건만 가 사 리었다.

내 걱 마시고 얼 시“ , .”

사 엇 어 보 도 진미 다 개 에 도 한.

가지가 니었다.

사 사 에 상 리에 걸 보 것,

여 어 거 하 상 럽게 지 러주었다, .

사 가 함복고복 하고 러 다시 어 다.

어 가지고 하시 신 가 리“ , .

객지에 러 가지고 어 었 내 워?

드릴 우리 집에 만한 가 다 그 사 도? .

들어 다 우리 집 어 사 리 가, . .

가 도 볼 사 하 뿐 걸 미심다우 사립, .

도 걸어 주께, .”

그 마 듯 사 등 드리다가 별 간

싸 고,

에 냄새도 하 그 헌 어 리 내 한“ , . .

주께, .”

말 도 해 가 하 가 죽 죽 었다.

그리고 어 하 니 한 내어다가

지 게 사 에게 고 상 들고 가 ,

내 리다“ .”

한다.

그 진짜 당 비단 웃 과 들 주단 쏙 빼낸 것 었

다.

사 에 듣 에 들어 듯싶었다.

123

그 한 것만 청동 과연 어떻게 고 지 거

만하 다.

미리 지쳐주 ,



고 어 시“ .”

사 만 겨 고 슬 가 린다.

맞게 듯한 겁 빼 에 하 다 에 그 도 그 지.

웃통만 고 다가 에 필경 몸 그 에 그고

말 다.

거 다 고 건 닦 쯤 하여 다시 빠

열고 들여다보 ,

어 다 었 게 곱고 어여 고 같 살 에“ ! .

어 다께 어 게 얼 어 도 곱 도 해, . , .

꿈 가 달걀 같다고 볼 도 하겠, . .”

가 에 없어 어 리 에 사 얼 살짝 었

다.

내어 가 지 했 얼 에 몸 에 그“ ? .

얼마 어울릴 그럼 내가 가 갖다 드리께. . .

럽게 지 말고 어 그 짓 한 그 게 어 게.

단 말 ?”

하고 리 가 니 한 에 고 한 에 걸 들고

들어 마룻 닥 에 어진 울 훔 고 다.

그 한 늬 한 빛 에 사 어리었다 몸도.

지 하 니 그 새 고 싶 마 같 건만 하도 시 하,

할 하고 들어 뿐 얼 당 생 지 사 에

게 지 얻어 염 없었다 도 어 만 만한.

니다.

사 헌 주 주 주워 하니 질색 하 .

여보 신 고집 어떻게 그 게 단 말 그 껏“ , ?

고운 살에 염 에 그 꿸 생각 한단 말 리? .

주 그 헌 빨 걸 하게시리. .”

하고 재 게도 헌 뺏어 가지고 그 가 린다 사.

어 고 한동 어리 하고 었다.

가 몸 뛰어 가 도 없 그 다고,

값 진 마 도 없었다.

러고 원 직 지 지만 고 다가 지 몸“ ?

에 감 들 어 하 고, .”

다시 들어 하고 어들어 사 에게



새 고 말 다.

가 거울 보 보담 주 사“ , .

지 그 말짝 도 같고 달도 같 런. , .

다 해도 다시 없겠 , .”

여간 뻐하지 다 상에 것 주고 게 뻐하 사.

사 그 심 릴 만 고마웠다. .

그만하 귀 가 도 뺨 게 어여 게 었“ ( ) ,眞骨

.”

사 당경 에 리고 도 워보고 도 워보고

어보 매우 만 해 하 다.

여보 신 그 다니 독 들 겠 보다시“ . ? .

피 우리 집에 가 식도 없 한 어미같? .

고 우리 집에 도 같 리같 신 여 니 그. .

다리 어 가지고 어 갈 가 다시 가도 것 니 ?”

고맙습니다만 폐 것 같“ .”……

원 에 별 리 다 하 폐가 폐 말“ , . ?

것 니 고 할 도 많고 심심할 도 많고 피 에. .

지 삼 지내 시다그 .”……

듯 고마우신 어떻게 갚 갚 지“ .”……

사 진 사 사 하 다.

갚 것 어떻게 생각한단 말 내가 어 것 생“ ? .

각하 그 그마한 사피 보 주 겔 말 지 우리 신? .

곤 한 편에 해주 게 떳떳한 그걸 니, .

니 당 에 염 에도 지 말 말 , .”

사 그 고마울 뿐 었다 가탑 룩 지 몸담.

얻 것 어떻게 다행한지 몰 다.

그 에 한 쟁 었다‘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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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 가 다 간 튿 에 갔다가 걸 고,

들어 ,

가 가“ , !”

하고 에 빠진 사 같 리 내었다.



냐 돌 가 단 말 냐“ ? ?”

여러 경 에 주만 시들하여 지도 다.

말 님 드 다 시 집 고 단“ .

시 .”

욱 동그 진다.

허 냐 드 님 거 단 말“ ?

냐?”

닙시 님 가 께 계 계실 님 시“ , .”

내게 계 님 그 별 리 다 하 고“ . .”

신 님 루 경신 님 시“ .”

보다 짐 하고 었단다“ .”

어규 가 시어 미리 다 고 계시니“ , . .”

신다 신다 고 에 사에 타“ ,

니 집에 들 실 것 니냐?”

주만 겉 태연하 마 뺨 같 어지 것 보

에 탓 리 언 도 한 만 할 그 에 비. ,

쏟 리 고 한 그 하루 마 그 다린,

그 건마 고 보니 가슴 닭 없 맹 질 한 것 다.

어 에 돌 만 한 경과 들었지만 경과 듣고 보니 욱

에 어 사달 볼 하 니 경신 가

말 다고 하 리 가 없게 었다 리 고 러운 어색.

한 도 한 귀 내어 한다.

주만 경신과 만 생각하고 마 어지도 해짐

었다.

실 연 다 신색 십시“ ? .”

가 색 살피고 다시 없 리 내 다.

그러 주만 가 도 것 보고 말 빗 간 것 닫고 다시

근심 러운 얼 .

가 어떻게 하실 시 말 다 어떻게 하시겝“ , ?

시 마당과 에 지 고 말 행 님 드신 듯 단?

시 .”

듣 싫다 들어“ ! .”

하고 주만 가신 듯 어지 듯 한 마 하고 허공 보

닫쳐 린다.



사 행 틀리 고“ .”……

말같 얼거리고 린다 꿈에 본 것같 다 간.

돌 생각하고 에 못 만 게 것 함 리 .

에 들어가 님 드 다 겠 냐“ , . ?

도 거들어 것 니냐.”

주만 에게 다 그 없 생각에 지고 싶.

었다 같 워진 신경 가 말 없 어도 그. ,

얼 에 것도 닭 없 생각 들리게 하 것 다.

쇤 없 사 없 갑시 사 에 지경 시“ ? .”

하 도 몸 갔다 돌 생각.

하고 에 쫓 내 듯해 골 것 었다.

얼마 어 듯 돌 다.

어규 그 가 께 쇤 보내 꾸 실 뻔했“ ,

시 게 한다고 별당 에 빠.

냐고 마님께 단 단 시겠습지 .”

그러 에 하게 들어 어 냐“ , ?”

어규 마님께 그 게 역 내실 말 몰 시“ , .”

그런 냐 거들지 고“ ? .”……

튼 다 가 께 냉 가 다시 하고“ .

새 갈 고 다리 고 여 어 하시 시 .”

그건 닭“ ?”

감님께 사 에 진 한 들어 시 니 마님께 리신“

시 엔 마님께 에 그리 하냐고 하신. ,

감께 뛰시 그 사 어갈 니 내 당

겠다하니 에 도 만 보게 해 것 니냐고 역

내시 시 그러니 마 가 보 실 시 가 도. .

경신 님 보시고 .”……

주만 고개 그 가슴 울 거 다 만간 상 해.

지만 그 가 게 닥 몰 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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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도 만 동 동 에 동사 웬만해도 살갑고 귀여운, ,

하지 못하 든 상에 다시없 필 했거니 생각하 어 마,



얼마 겁고 고 지도지할 것 랴 리 하게 리. ,

하게 하고 하여도 그 도 미진한 듯 필경에 에 지,

맞 들 하 다.

미 다 니 님도 고 해 지 상 시

것도 할 듯한 것 그보담도 평 상,

비 마 에 열 든다 하 도 주만에게 미 신

감 한 보여 생각도 없지 것 다 말 없.

하 도 우 동지 우에게 연상 한 그들, ( )年相若

내 시킬 닭 도 없었다 당 당 듯. ,

들어 지마 직도 각 리, ( ) ( )花娘 花郞

지 고 월당에 리 같 얼마

든지 에랴.

주만 결심 한 지만 그 도 근거리 가슴 억지 별당

에 다.

어 니 열고 들어 얼 하고 달 에

가슴 가 럼 가 다.

여보게 가 미거한 내 어허“ , , .”

지 염 한 쓰담고 그러운 웃 리 어 니 등

에 쯤 주만 가리 다.

“ , .”

경신도 말에 웃 답하고 햇 몸 거 하 그

개같 주만 뺨 쳐가 듯하 다.

주만 그 에 리 도 보 도 그 한 뺨과 듯한

맛 과 어 가 지게 하게 에 듯하 다.

과연 지 말 과 같고 한‘ .

하시겠고 .’

주만 생각하 다.

다들 어 어“ .”

사 갈 보 하 다 다.

한 리 ,

도 말했거니 과 우리 집 가 운“ ,

에 언 든지 한마 한 지 울러 지

만 벼슬 리고 고 에 간특한, ,

리가 고 들에 없 니 울어 가 운 어떻게 한,



단 말 가 고 병든 몸 식 고 것 하 뿐 후사. , .

탁할 우리 집 에 탁할 사 없 그 직 믿 것.

뿐 도 니 막 사 맡 직 연 역강한.

뿐 말 .”……

지 말하고 가 듯 말 었다.

듣고 경신 리 피하여 하 ,

같 어리고 것 없 어 그런 막 사 맡“

겠습니 상 그 사 합니다? .”

그 말 리 지극 공 하 마 마 주만 귀 울

리 듯하 다.

그 사 많 지마 어 사 얻 가 운가 어 어“ .

게 어 가 그 게 겸 하 내가 도리어 럽, . .”

한탄하고 다시 주만 돌 보 ,

가 실 가 도 듣 냐“ , , ?”

주만 하 ,

“ .”

하고 리만 들릴 말 답하 다.

답 시원 냐 에 편 고“ ?

뿐만 니 우리 신 루 웅 도 겨 하 니, .”

주만 그 리에 엎드리고 말 다 하도 억색하여 엉엉 고 울고.

싶 것 고 리 리 ,

감 감당할 없습니다“ , .”

감당할 없어 허허“ , , .”

지 말 어리 비슷하 마 런 경우에 답

들었다.

내가 지 쳤 다 내가 도리어 편하“ .

겠고 여보 내시. , .”

가 다.

사 식 비하 고 들 하게 고 주만과 경신 단 만,

가 많게 었다.

주만 별 고 별 다가 필경 죽 다 들여 열었다.

청짜 말 사“ .”……

경신 해가 말 보내 지 게 었다.

말 신지“ ?”



내 실 지“ ?”

갈 없습니다마“ .”……

그러시다 내 하루만 어가시 어 하실지“ .”……

“ .”……

그 게 하실 다 내 시 쯤 어 해 뒷“ ,

고 여 말 습니다만 .”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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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생달 고리 해 에 비 듬 걸리었다.

언 리 하 에 뿌연 지개 같 운 훤하게 것 톳

한 탓 리 그러 드 하게 어 웠다. .

경신과 주만 말 없 어슴 하게 보 겨우

걸었다.

만 가 보 다 겨운 단 닯 사 살거리

마 울 한복 에도 후미진 골 도 드 었다, .

그 게 도지게 고 마 건만 주만 어 하여 어

말 집어내어 지 갈 없었다.

지 결 리만 새어 들 도 닭 없 마( )雁鴨地

울 울 하 다.

경신 경신 웬 지 없었다 리 해 해 지.

만 하 맡에 가만 만 것 상 러웠다 그 얼 말.

몸가짐 보 만 도 심 없 것 욱

께 다 그 다고 그 간 하고 그마한 청 리 도 없었다. .

듯 뛰어 게 다운 해 거닐어 보 것도 그리 싫지

실 었다.

승 하 다 첫 에도 주만 가 그 꿈꾸 햇감.

든 격 갖 것 같 다 행복 에 듯한 그 승 한.

에도 심 움직 하 지만 도 한 생각 들지

다 주만 가 한결 다워지 듯하 다 다운 그. .

에게 지러진 갖다 지언 톱만한 슬픔 들 실어 리가

냐?

언 만 만났 그 여 말 과연 엇 가‘ ’ ?

탕 거리 걸었겠거 시 말 없 니 웬 닭 그 게도?



하 어 운 말 ? .……

경신 갑갑 났다 고개 다 곳하고.

주만 뺨 언 리가 한 달 원 에도 새 듯 빳빳하게 움

직 지 단단한 결심 심에 진 듯하여 그 햇 같

가슴에도 릿한 주었다.

갈 답답해 다.

경신 주만 말하 다릴 것 없 가 답답한

리 하 다 그러 한 그도 어 지 닫 진 듯 얼 말.

지 다.

그들 지 에 다.

어 결에 달 그 마득한 담 었 지 들 들 맑

보 럼 그 가루 린다.

못 가 그러한지 한 운 한결 드 듯.

해“ , !”

경신 마 내 말허 다.

그 월“ , . .”……

주만 경신 가 말 집어낸 것 매우 듯하다가 내

리 어 리 ,

그러 월 한가 도 지 지“ ?”

하 달빛 경신 얼 우러러본다.

직도 생 열“ , .”……

하다가 경신 빙그 웃었다 그 언 들 짜가 월.

것 생각함 리 .

주만 말에.

고 짓 열“ .”……

하고 한 듯 말 어 다.

내가 비슷하게 께 런 말 할 께 직 우리‘ .

비 드리지도 고 .’……

그러 열 단 말 니 가 단 말 니 어허허“ ? ? .”

경신 탄 없 게 웃 주만 얼 다보 다 그 가.

슴에 얼 하 그림 가 없 사 다 다운.

해 닭 한 마 도 그 귀에 거슬리지 뿐 가 같 미,

하게 지 가고 만 것 다 듯 고개 고 망 햇감.

에 어도 프지 것 같 다.



다 다‘ , .’

주만 짖었다.

말 께 든 사 해 한다 든 비 드‘ .

한다.’

주만 가다듬어 얼 들었다.

담 에 가 달빛 샐 가 새 지 드, ,

득 리가 루 해 가산 어림에 그 들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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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신 우 갯말에 러워 어들어가

해가 망 에 돌 하게 얼 쳐드 것 보고 마 그

그 별같 과 리 럼 쪼 린 하고도 어,

여뻤다.

경신님 청 들어주시 지“ , ?”

주만 새삼 럽게 한 지고 하 내 었다 가 다.

거운 가 거울 같 달빛에 어리다가 러 다.

듯 답고 타 운 해 청 어니 하 달 한들

랴.

경신 게 고개 여 보 었다.

에 사엘 가 지“ ?”

사“ ?”

하고 경신 도 몸 하 하 다 말 말.

꿈 에도 꿈 었다.

가가 갔습니다만“ ?”

하고 뚫어지게 햇감 얼 보 다.

사엘 가 다가 지 시 들 한 에 몰 내시고“

사달님 .”……

하다가 주만 다시 말 고쳐,

그 에 탑 짓고 하 해 내 다 그런“

계신지?”

하고 고마움과 슬픔 리 살짝 경신 얼 듬 듯하다

가 다시 돌 리었다.

경신 들 었다 도 새도 그 거 어 별당.



에 들어 귀에 지 들어갔 그 쟁 돌 가 보?

고 얼마 들었 에 그 도 지껄하게 지었 그?

다고 거리 못 망 어리고 살가운 해 것 지도

없 ,

그런 었습니다만 어떻게“ ?”

체보담도 주만 가 다 것 하고도 신 하 다.

그 들어 지 그런 그 가 엇 에 그런“ .

짓 했 ?”

한 마루 에 다 만 경신 가 계집 닭 말.

내 만 하 주만 그 계집 곧 고 실 할 었다.

경신 어 새 엿 엿 사 가 한 달빛 가운 해당

럼 새빨갛게 해 얼 보 가,

에 게 상 가 것 어니 생각하 다 그리고.

고 한 해에게 그런 상 러운 사실 가 가 싫었다.

그건 지 러쿵 러쿵들 하니“ . .”……

실 리“ ?”……

몰 몰“ , .”

하고 경신 지 내 어 보 었다.

주만 에 경신 살피었다.

그런 리 에 담 도 싫어하 고‘ .’

편 하고 말하 욱 거 살 러웠다.

여보 그 그 가 어떻게 달 났어 그 게 많“ , ?

리고 .”……

주만 다시 말 다 돌 다 만해도 에 말 사.

리 것 같지도 닭 리 .

많다 한들 합지 그 게 단할 것 없었지 그“ .

말 뇌 고 뇌 십니 ?”

경신 그 짓 쯤 우습다 듯 신신 게 답하 다.

그 도 그 여러 사 한 에“ .”……

주만 경신 어 새삼 럽게 쳐다보 다.

허허 런 말 보 언 든지 한 지 검 쓰 도“ , ? .

지마 허허, .”

경신 지 다 듯 꾸 웃 만 하 다 해가 그만 에.

도 미 가지 것 귀엽지 것도 니었다.



한 하시지만 어떻게 여러 사“ , .”……

그것도 마 가지 니다 한 여러 막 것 니 한“ .

언 든지 한 지 한 한 가 지 가.

겨 뿐 니다 만 들어 들 어 낱낱 하 건 니지.

그 마 가지 열 사 사 거 결 한 사 뿐.

지 한 사 고 한 사 것 곁에 보 여.

럿 듯 생각 지 .”

경신 검 한 가닥 타 듯 리었다.

그러시다 만 사 도 결 한 사 말“ ?”

하고 주만 경신 검 에 미 었다.

그 지 언 든지 하 뿐 지“ . .”

하고 경신 다시 빙그 웃었다 해에게 득 검.

하 것도 가시지 었다.

어 달 지고 사 컴컴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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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한 달마 주 지고 어 하게 보 주 어

워지리 어 할말 훨훨 해 리고 집 돌 가 한다. .

주만 한 걸 싹 경신 곁 다가들었다.

어 마 말 여 어 지만“ , .”……

하고 주만 듬거 다 경신 해 얼 빛 심상 게.

해지 것 심 보 다.

말 신지“ ?”

어 해 주실 없 실지“ , ?”……

주만 마 내 벼 고 벼 한 마 고 말 다.

“ !”

하고 태연한 경신 도 한 말에 귀 심하 었

다.

경신님 실 사 못 니다 님과 같“ , .

할 햇감 못 니다 ”……

그것 말 신지“ ?”

경신 한 얼 빛도 변하 다.

해 도 할 없 운 타고났습니다 마“ , .



실 어지고 말 습니다.”

주만 말낱 비 하 마 여 지었다 그 훌훌 리.

듯하 다.

실 님 실 님 닭 지 러 주시“ , ! !”

경신 리도 거 어 다 듯 답고 해 보 해.

런 말 들 .

행복 꿈 하게 막 몸에 지 할 한 탄 뒷 미 짚

.

님 사에 해주신 여 곧 사달 말“ ,

마 사 니다 님과 말 에 님. ,

시 에 그 에게 맹 하고 말 습니다.

에 지께 사 리 고 여러 생각도 해 보 고한,

지께 말 들어주시 만 꿈 타 운 비 가슴.

간직해 고 님 만 고 고 하 습니다 비 릴.

직 님 한 뿐 .”……

하고 하 주만 한 내 고 다시 말 었다.

님께 런 시고 들 비 어여 여겨 주 도“

고 에 시어 한 에 리 도 여한 없 리 결단,

하 습니다 지 사달 짓 그 탑만 다 들.

리고 리 그 고 여 달 니다.

상없어도 그 탑 내 리고 들 몸 겨 릴 한 것 니

다.”

하고 주만 가 돌리었다.

경신 다 린 해 같 하 연 들 새

새 었다.

달 주 어가 리고 한 어 그들 진하게 진하게

싸 리었다.

경신 에 행복 도 사 다 한 검 운.

겹겹 막 듯하 다.

그 만 하여도 만 님 니시 사달 없“

어진 것 어 다 하 도 그 못 에게 들리.

어 갖 망신 다 당하고 어 지경에 갔 지 태산 같 그 생.

각한들 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것도. .

시고 행 다가 신 가 도망 하고 없 님



엇 겠습니 ?.”

가 사달 가 하 그 미워합니 그런 곡“ ?

습니 ?”

경신 어색한 지도 어 리고 사건 체 미에 리

었다.

사실 닭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가 한 청 한 것“ .

거 했 니다 어 지 사달 계 재고 그.

에도 들 것 니다 말하 가 거 고 망신 주 고.

한 같습니다.”

경신 고개 ,

런 못 가“ .”……

하고 같 해 한다.

그런 그 에 그 돌 보내지 것“ .”

고만 만 해 도 사 같 그 못 고쳤겠지“

.”

시다 워 그 못 들 심 어떻게 고“ . ,

우리 집에 해 지 지 .”

님께 들 에 그런 들과 지시고“ !”

주만 미 해 하 다.

그 짓 과 진들 상 겠습니 마“ ,

신 과 실 님 못 함 할 지.”

그 그러하거니 님 청 들어 주실 지“ , ?”……

하고 주만 어 에도 경신 얼 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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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신 엇 생각하다가,

그러 해 달 말 니다그“ .”

하고 다시 한 다지었다 그 말 리 어 지 슬픈 가 었다 걸걸. .

한 심 에도 귀에 들었 보 듯한 틋하고 운

없지 탓 리 .

님 행 다가 피 보시 니“ .”……

주만도 었다 듯 하고 헌 한 한 만 마.

갈리 것 슬 다 값에 진 없 그 에게 움 주.



것 러웠다.

사 그러하시다“ .”……

경신 리 통하 다.

우리가 없 그것만 도 단 하겠습니다“ . .”

그러 해 주신단 말 지“ ?”

그 게 할 것 겠습니“ ?”

짜 닥쳐 하신다 하루 하시 것“

.”……

주만 빠득빠득 듯한 것 미 러워 말 리마리하 다.

경신 울 같 한 내뿜었다 그리고 생각에.

진 듯 한동한 말 없다가 상 럽게 다시 었다.

그런 그 탐 언 쯤 답 겠지만 어림“ ?

고.”

마 월 한가 하“ .”

그러 직도 짜가 많 습니다그 그 에 생“ .

지 겠습니다만.”

경신 하여 걱 지 해 주었다 주만 도.

고마웠다 한 말 미리 들어 지마 다지도.

고 상한 몰 다 웬만한 사내 같 그 말 들었 뛰.

고 빼 샐 하 돌 리거 그 지 게 빈 거리고

들 것 거 게 하게 진 동 지 해 말,

었다.

그런 염 지 해 주시니“ , .”……

주만 억색하여 말 루지 못하 다.

만해도 그 간특한 지가 지 싶어 시 마“

지 습니다 하루 탑.

리 .”

도 마 비비 듯합니다만 어 탑 그 게“ ,

지 .”

에 그 사달 가 많 다쳤 니 동“ ,

못했 것 고 .”……

님께 곧 해내신 탓에 그리 많 다 지“ .”

그 다 다행 니다만 그러고 말 하신 고만 시 게“ ,

듯합니다.”



“ ?”

주만 경신 말 듣지 못하 다 사 에 동 해.

주신다 거 하 것 닭 .

그것 말 니다 첫째 내가 한다 신 께“ .

지 게 언짢 하시고 하 닭 시 들 것 닙니 그?

러니 그 신 어 상심 시 것 마 에 막심한 고,

째 고 고 해 지껄하게 게 몸 빼

어 달 시 도 지 해가 지 지 .”

그러 님만 피하실 것“ ?”

내 계 없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달 났다 거리“ . .

가 지 탈 것 없지마 말미,

시 탄 도 다 그 말 니겠습니 그 지 습?

니 ?”

경신 말 근 근하고도 어 지 하 다.

주만 감격 리 에 몸 들 들 었다 마다하고.

다 가겠다 해 듯 곰살 고 하게 하고

해 .

주만 닥에 그 어 엎드 다.

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어떻게 갚사 지“ . . .”

경신 짝 듯 주만 들어 ,

게 십니 그 한 닥에 고마울 게 엇 니“ ? . ?

사 닌 다 에 그런 닯 사 듣고도 체할 가

습니 ?”

주만 에 었다.

없 건 사 운‘ , !”

경신 한탄하다가 주만 돌 보 ,

돌 가십시다 니다 집에 실 지“ , . .

도 니.”

사 하 럼 어 운 듬 듬

걸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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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가 그 집에 지도 어 사 지 갔건만 주,



도 변함 없었다.

니마다 고량진미 포근포근한 비단 리 독 어내고

지 몸 복시 에 하 다.

그 해쓱하게 여 뺨에도 그 하게 색 돌 다 결 같 등에.

포동포동하게 어 것 그 살 고 말 다 거울 에 타.

얼 가 보 도 과 주 고 보 었다.

린 듯 러미 사 보다가 ,

도 하 시고 도 하 시고 상“ , , . . (天上仙

마 몰 도 지상에 런 다시 없겠) .”女

리 가 하 다.

새겼 가 그 가 귀빗감도 훌 한 얼“ , ? . ,

쇠뿔한 마마님 어도 귀염 할 가 그 고생 하다( )舒弗邯

니 그 거지 에도 상거지 하다니, , .”

연 리 웃 리 어 내 어지 다 리지 못하

다.

여보 신 한다하 재상가 마마가 시 어엿한 귀공“ , , ,

한 사 하시 열 에 여 거? .

리고 주단 감고 감고 주 탕 에 진 어 고

신 가 지 슬 걸 귀걸 고 달고 걸고 가, , , ,

향 에 없 들 거니 거니 에 워 벽, ,

도 고 들 피 에 당 비단 에 원 몽 달게 꿀, , ,

리 내 한 지시해 드릴 ? .”

신들린 사 리하듯 한 탕 어 도 하 다.

그러 사 그 가운 가 든 꿈에도 몰 다 마.

가 고 담 지껄 만 고 들었다.

러워 거지 도 거들러 갈 그 질

색 하 다.

그 고운 에 단 말 그 같 등 거 어“ , ?

지 어 고 열 재 하고 가만 어 거. ,

가꾸고 꾸 도 가 청 없지마 새 겉 단 말.

신 같 단 하고 고 고 그 어여 얼?

다 거든다께 원 만에 뻔 한 말 가. , ,

그 것 해 어 지 볼 없고 어볼 통. .

없 니 어 비가 다시 들겠 그 마 진 월 보낼?



것 니 다 내 에 들어가지 에 내 집에? .

님 들 하게 한단 말 ? .”

어떻게 시 사 해 지“ ? .”

하고 사 가 웃 할 것 같 만 뛴다.

원 런 말 보 그 게 듯 러 듣겨도 못 듣 단“ , .

말 그건 시골 지 그런 리 하 거 그? . .

게 건 지 여편 한 건 리고 하고 걸, .

핏하 고 그 여편 운 청 다 단 말, ,

신 도 울 니 그 게 거든 하루 떼어.

리시 그 지막지한 것들 어 간 우리 사내 다. ?

들 계집 귀 할 다 어 시킬 검 할. , , .

그 시 들 었 고생한 건 어 리고 리 보 들볶

하고 만 시 들지 그 신 도 그런 말 하 가?

보 마 사 가 었 청도 거리고 고 가꾸어 지 다,

내 리 꾸민들 주 살 펴질 거 마 가 몰 몰 해질,

거 그러니 만해도 상 없단 말 거든 그런? .

시 단 말 ?”

사 빵 웃고 러 에 없었다 그 가 시골 사.

닌 듯 몰 고 지거리 하 것 마 에 하

지만 그 지 다고 내 고집 워 그 비 거 도 없,

었다

게 얻들고 들고 해 주 그 고마움 생각한들 어떻게

도 그 지 고 하게 할 것 랴 그러 그 가 그.

게 시골 사내 못 어하고 시골 시 미워하 것 다 닭

사 청 같 몰 들었다 시집살 못 해 본 사.

매 시 가 리 그 럽다 한들 에게 상 도 없 ,

도 그 가 리 시골 사내 해도 사달 빗 고 하

말 거니 생각할 닭 없지 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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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하루에도 그림 못 다 그 집에 그리.

지 것도 얼마 다행한지 몰 다.

한낮 말할 것도 없거니 닌 에 도 편 그리운,



생각 간 할 마다 듯 뛰어 에 가 운 것 엇보담도 고

편하 다.

여러 돌 보고 들여다본 탓 에 거리 그림 그

림 낯 다시피 었다.

해가 어 만 어 그림 가 어떻게 가루 고 그 가 얼,

마 것 지 짐 하게 었다.

하 얼 도 들었다.

그러 탑 같 그림 시 타 지 다 에 그림.

가 얼 하 ,

지‘ .”……

하고 가슴 근거 러가 각 그 가 한

니었다.

도 그 탑 었고‘ .’

돌릴 마다 사 실망한 듯 살거리었 그러,

그 탑 만 그림 가 비 것 믿고 심하지 다.

달 다.

사 꿈꾸 듯한 걸 걸 못가 돌고 돌 탑 그림

여겨 보 지만 새 하 가루 고 별들 한들한들,

지 갈 뿐.

지 듯 에 주 사실 거리 러가 달빛 보

고 니,

어 가 하고 니 여 여“ , . .”

등 에 리가 났다 볼 다고 다.

어 꾸미고 가 니 어 결에 돌 었다.

달 신 같 심 도 만하“ , .

.”

하고 사 곁에 어 다.

볼 다 보 어“ ?”

보고 말고 보 다“ , , .”

연 웃어 보 뻐 못 견 다.

볼 말없 들어맞 만 하 한 도 지만 신“ , .

한 , .”

사 그 께 같 말 상 러웠다.

한“ ?”



가만 것한 만사 맡 내가“ , . , .

신 게 했 했지 마 해 겠 그런 그 그림?

?”

직 그 탑 었 지 그림 가 보 지“ , .”

여 거 가 어 고“ .”……

하다가 사 에게 실망 보 슬 말허 돌리었다.

도 체 그 탑 그 게 시 필경 곡 겠“ ? ?

.”

사 집에 었지만 사 직 하

지도 고 그 한 들지도 다, .

말 못 여 었습니다마 그 탑 짓 가 편 니“

다 그 탑 어 그 만 게 해 여 한. ( ) .完整

몸 에 못 들여 게 한답니다.”

니 그러 그 탑 가 신 편 단 말“ ?

에 하 ?”

사달 니다“ .”

그 그 못에 그림 게 지“ ? . ! ,

.”

고개 하 다.

그러 진 그런 말 할 게지“ , .”

하고 매우 못마 해 하다가 다시 생각 돌리 듯 말같 얼거 다.

그 어 마 에 든 다 에 편 어떻고 없 어떻단 말“

고?”

그건 말“ ?”

사 말 에 심 게 었다 도.

꿍꿍 고 생각하매 마 해짐 었다.

니 신 것 니 생각 한 거“ , . .

주 리 없 럴 본단 말 거든 미하게 그. .

게 리 튼 워? , .”……

단 말 에“ ?”

사 럭 내 쳐 었다.

그러 지 고 그 같 얼 계집 지“ . ,

워, .”

하 갈지게 웃어 었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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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집 웁다‘ .’

사 다 말 다 들었지마 말만 가 리도 새겨,

들리었다.

그 듯 고 하고 보살님 신 듯하 가 그 언사 거동

어떻게 럽고 상한 생각 어 것 걷

없었다 주 살 도 지 지 린 것도 시들어진 뺨. ,

에 그 하게 연지 한 것도 망 럽고 본색 드러내 것 같

다.

그건 어 어떻게 하시 말“ ?”

사 뺨도 뾰 통해지고 말 리도 워 다.

말 러미 사 얼 들여다보다가 말 지 것

달 리 .

어규 신 못 었 것 말 어 원 지“ , . ?

껄 만 하 말 고 원 망할 주 리가, .

.”……

가 여지없 다가,

여보 신 것 그 사 그 지 다“ ,

었겠 신 가 하도 답고 하 에 웃 고 한? .

리 니 그만 에 그 게 낼 거 엇 내가 신? ?

감 보 하 에 헐 어 말할 거 하도 신 가?

것 미 다시피 어 말 함 .”

에 사 듯 신 많 진 에게

리 하 고 후 하 다.

리 리 하 한동 엇 생각하다가,

여보 신 매우 상하 해가 리 원“ , , .

다 고 만 닭 닭 말 사? .

닌 다 에 그 듯 매 할 가 그 말짝 필 곡?

지.”

편 것 어 해 지 가 가루막고 들 지“ ?

니 그 지.”

그럴상도 싶지마 그 지 닭도 다 신 감 미“ .



리 지 에게 러 지 다 에 그 지 가 억하심 들 지

단 말 ? .”

어떻게 것 고 미리 탁 해 단 말“ ?”

매우 한 듯 ,

어규 해 게 고지식하게 생각 하니 타 지도 그림“ ,

보 고 어리 한 돌 웠 말하 었, .

지만 만 신 감 신 같 났다 !”

보다 여러 곱 답니다“ .”

그러 그러 그 여 지 얼마 었“ , , . . ,

?”

삼 었어“ .”

삼 어규 삼 동 에 그 새 가 독 공 할 것 같“ ! ,

탈 거 사 같 에 갓집 마마들? . .

공 고 그 게 가 그들 에 었다 그 것,

같 여 없지 여 없지? , .”

마“ .”……

여보 마가 다 마가 사 죽 다 났 어“ , ? , . .

규 가엾어 게. .”……

사 가슴엔 엇 탁 마 것 었다 그러 개 싹 말.

과연 말 었 가 그 지 가 에 그 게 몰 럽게 지.

니 사달 다 말 듣고 만 뛰지

가.

사 얼 게 질 가 것 보고,

어규 가엾어 어규 해 그 신 편 지 보고 그“ , .

런 탁 했 지 지 보 하니 실 여간 지, .

니 어 지 지만 그 계집 죽 지, . .

필경 그 그 지 돈 주고 본여편 가 거든 에 들

어 지도 못하도 하 고 신신당 했 지도 지 원 상에 원 엣.

도 지그 몹쓸 도 지그. .”

사 하고 고꾸 지고 말 다.

여보 신 상심 마시 그런 낸들“ , .

상에 못 믿 건 사내 마 다 계집한 미 만 하? . .

그 게니 그걸 다 어 사 겨, .

가 어 니 상에 사내 가 말 답니 들듀들하게? ?



생각 해 단 말 거든 어 우리 집 들어가, . .

시다 것 것 생각하 얼 한단 말 살 지 내. ? .

도 생 지 어떻게 ?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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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튿 사 못가 한 돌 니

집 에 리 리한 가 한 고 달 달린 거지

쓴 런 런 지껄 고 었다.

집에 님 들 도 님 든다 해도 런 한 님,

들 말 꿈 었다.

사 어 지 시 시한 생각 들어 곧 돌쳐 다가 그

도 가 신 지고 집에 별 간 님 들어 그 가 에

맬 것 생각하고 심 심 걸어 들어 보니 들 것과,

에 한 게 도 없 듯하 다.

사 가 가만 가만 마루에 매 에 하 에 고

한 새어 다.

그 말마 그 하 색 어 갔 허허허“ , ? .”

마 꺽 꺽 리 마 사내 님

리 .

고 들어 겠지 어규 감께 도 그 게 하십니“ . ?

.”

갈 없 주 허 러진 하다.

그 어 다 가 가 근지 가“ , ? ?”

째 마 님 실 근지 시 얼 하십니 만“ ?

하 고만 지 .”

원 하고 만 지마 내 집사 만들 첫째“ ,

근지 것 닌가?”

골 진골 실 하시 것 니겠고 감 에 드“ ,─

시 고만 지 근지 엇하십니 튼 한 보시 만 하? .

십시 당 귀비도 만 러 하실 니. , .”

다 어 리 태진만할 말 만냥도 지 지마“ , .

.”

엿듣 사 한 감에 가슴 근거 과연



고 하 말 지 다 지 가 없었다, .

그러 몸 귀가 어 한 걸 걸 다가들어 다.

그런 여 시 감 한 가지 한 답니다 그 사“ , .

.”

어떻게 리 낮 지 하마하 몰 들 뻔하 다.

어 그러 말 지 그러 지 돼“ , ? ? ,

말 가?”

사내 님 듯한 리가 울 다.

것 시 그 짓 시골 들 상“ ?

니 한 슬 감 들어간 다 에 가 하 에 별?

쳐다보 지 별 가 겠습니 그 도 근지도 보지, ? .

답니다 엊 에 말말 에 계집 리 들어.

지 .”

사 리 에 벼 어지 듯하 다 갈 없 다. .

어 달 어 달“ , .”……

우 도 웬 지 동여매 듯 움직 없 ,

리 듯한 귓 가만가만한 말낱 마 살

들어 었다.

계집 말 말“ , , .”

사내 시 한다.

원 감도 도 하십니다 그 짓 생각하실 것도 없 도 그러시“ .

그 짓 돌 쪼 고사 말 리거든 돈냥간.

주 도 새 가 들고 할 것 닙니 ?”

사 몸 피가 거꾸 듯하여 살 들 들 리었다.

그러 그 가 말 가“ , ?”

그 루 사에 탑 짓 그 짓“ . , .

탑그림 가 비췬다고 해 하루에도 그림 못 간답니다 지.

도 마 거 간 듯합니다 여 거 가 어 고 우 니 못가에.

그림 타 것 들여다보고 닌게 니 도 해

.”

그러 주 계집 죽할“ ?

닙시 만에 그 지 습니다“ . .”……

사 들 필 가 없었다 살그 니 마루 듯.

곁 돌 다 가다가 그 감 사 운 들에게 듯.



한 염 도 없지 것 다.

그 집에 에도 그마한 하 도 니 었다.

에 지 고 드 들 에 막상 었다.

사 그 하 열고 진 한 뛰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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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뒷 빠 사 사 운 짐승에게 쫓 사

한동 허 지 달 질 쳤다 에 가 근 거리고 러.

듯 듯하여 닿 들 없 달 만 하 다.

어 간다 지향 없었다.

얼마 뛰어 지 에 닿고 욱 없어 마 에,

우거진 갈 견하고 그 에 뛰어들어 신 하고 내어 보매

어슬어슬한 개에 싸 어 집 보 지 다.

편 지 에 런 변 당할 도 에 내 못.

것들 지만 그것 하 가 웠 다.

어엿한 어 우고 한 에 색 감 런‘ ’

한 할 리떼보담 리가 여러 곱.

고 가 리었다 그 한 편 개새 보담 우습.

게 것 통 통하 다.

것도 내 탓 다 에 공연 편 지 보 고‘ . .’

하매 사 몸 곳 몰 다 그 죽어 것 그 사. .

결에 몸 들 그 몹쓸 고생도 니 하 것 몸 비.

어복 에 사 지냈 망 도 고 하 에 다가 사달님

돌 시 것 보 것 .

생각하 생각할 가 못 었다 한 죽 결단한 다 에.

울 것 엇 어 울 것 엇 랴 하고 것 못,

었다 죽 보담 곱 고 어 운 고비 얼마 겪었 가. .

그 러운 태산같 믿 것 못 에도 못 었다.

리 지가지가 없 편 하 리 하루 틀만 지 탑,

그림 가 타 고 곧 편 만 다 없 신 진 것,

다.

그러 어 하랴 지 새삼 럽게 어 달 것 랴 에. .

런 변 당할 마다 고 내달 거니 갈



없지 냐.

그 다고 한만 도 없 만 들리 만 하.

말 빼쳐 없다 어 든지 리 도 피신 해 한다. .

사 틀하 다시 몸 다 그 간 언 사 생각.

다.

다 우간 사 가볼 에 없다‘ . .’

그러 해 어지고 어 어 거미가 리 시 하여

가 득하 튼 사 향 어림 고 갈 갈 걷 시 하,

다.

어 어떻게 돌 지 사 신도 없었 한 가

운 에도 훤하게 트 보 었다 사 가 지 에게 쫓 어 그림.

못 가 과 고 것 보 에

사 뚫린 가 하다.

사 가 그 들어 얼마 걷지 과연 사

그리 지 게 보 었다.

사 것 다행하 다.

사 만 보고 허 지 고 득 등 에

말 리가 들리었다.

사 몸 하 한 비 가슴 망 질 하

다.

러 가 다‘ .’

가 한 도 없 니 신할 도리도 없고 그 다고 달 하니,

편에 말 달겨 다 에 걸 겨 것 한

다.

사 도 돌 보지 고 그 리에 그린 움직 지 다.

하 말 리 과연 사 곳 가 워 다.

사 등에 었다.

별 간 동 게 없 여 들 다.

가 실 가 같 가 쇤 죽겠 시“ , , , , .

.”

어 어 말 룸 룸 냐“ , ! ?”

하고 말 리가 루 사 등 에 춰지 듯하 다.

사 여 말 리에 마 고 돌 다보 다.

간통도 어진 곳에 웬 여 가 마상에 뒷 보



었다.

135

어 짙어지 달빛 과 같 다.

상에 훤 한 여 도 고‘ .’

사 그 여 훨 편 한 허리 동그 한 어 과 달빛에

거리 비단 늬 보 간 비 한 경우도 어

리고 살거리었다.

한 하게 말고 거사거리고 한 에 린,

비껴 든 에 빠 여 생각하게

하 다 등 새 듯한 맵시 말 하.

어 가만 춰 도 항청항청 그 질 하 것 같다.

만 말등에 거 달 듯한 리 같 여 가 근 근하 말

쳐 달 다.

같 가 고 리 쳐 말 게 한 여 리 .

거 거 게 어 할 할 어가 듯하다

가 그 도 연 거리었다.

가 도 리 하시 가 도 리 사달“ , ,

님 만 시 가 하시 그 게 그 게 하게 가신단 말 시 ?

죽 그 죽 시지”

사 도 사 에 쳤다 사달 님 말 그. ‘ ’

귀 에어내 듯한 닭 었다.

사달님 말 거리 냐“ ?”

여 가 꾸짖 듯 한 마 하고 말 리 돌 여 가

사 마주 보 말 지 간다.

사 핑핑 내어 리 시 가운 달빛 그 여

타났다.

뒷 보담 간 리한 듯하 그 얼 하도

다웠다.

여‘ !’

사 가슴 에 엇 피 뿜 짖었다.

여 다 사달님 사 루 여 다‘ ! .’

사 에 핏 다 몸 한 에 리 것 럼 들 들.



리었다.

그 여 도 지 심 사 얼 다보 다 그리고 가.

리고 가 시비 듯한 여 에게 가만 살거리었다.

상에 어여 여 도 고“ .”

시 만 만한 닌 시“ . .”

게 어여 여 생 보겠고“ .”

하고 그 여 한 돌 보 다.

하고 리 도 낼 듯 마주 쳤다.

웬 여 시 어 울 에 가에 니“ ? .”

그 가 겠니“ ?”

그러고 여 말 쳐 지 갔다.

사 돌 쳐 그들 가 곳 청 겨 도 보 다.

그들 그림 사 빨 들어가듯 사 다.

사 뿔 것 럼 그 리에 한동 움직 지 다.

그러다가 마 열에 사 사 향하여 달 질 하

다.

거 사 에 다다 마 사 주 걸 었다.

어 들어 고 짓 하 듯 훨 열리었고 그 말 꾼,

지 도 어 갔 지 보 지 다 그 뛰어들어가도 도 막.

없 것 같다.

사 걸 걷다가 주 곤 하 다 등지고 욱 떼.

어 다가 다시 돌쳐 곤 하 다.

뛰어들 말 ?

편 보고 싶 마 과 한 생각과 편 얼 우고 망신 주게

걱 그 그마한 가슴 에 갈 갈 갈리어 싸움

것 다.

얼마 동 사 어 고 망 고 에 득 등 에

비틀도 단단 여 사 었다.

사 돌 보고 질겁 하 다.

거 가 운 상 하고 지 가.

언 든지 싱 싱 웃 듯하 미 개 럼 들 들 고

다 게거 지 다가 빨 쯤,

겨 것 갈 없 귀 같 다.

사 어 듯 보다가 간 쓰고



에 ,

어 갔다고 그림 못에 열 가 보고 후 어“ , , , ,

것 그 게 간 게 한단 말 에 빠?

죽 고 어떻게 지 여 시 단 말 도 해.

것 니 어떻게 가 났 지? . .”……

다시 개 피우 시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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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마주 말 탄 여 주만과 다.

주만 해 슭 후미진 에 경신과 만 마지막 귀 지

튿 경신 도 없었 것 럼 주만에게 지,

듯 별 사 하고 고 가 다.

주만 경신에게 한량없 경과 감사 리 태 태하 사 에

한 가닥 공 비췬 듯하여 마 그 든든하고 뻐하 다.

하루 탑 어 사달과 마주 고

리 사 보 리 감 고만 다.

탑 얼마쯤 었 가 못 들 엄습 당한 사달 어떻게 었,

가 돌 말 들어 강 지마 새삼 럽게 견,

가 없었다 리 험한 사 니 고 없었다 겁. .

집어 고 거리 재 하여 살같 달 것 다.

그들 하 에 들어 마 간에 말 매고 주만 걸어

가탑 갔다.

그 여 가 웬 여 그 어여 얼 에 색 가득하 니“ ? .”

주만 시 그 여 가 마 에 었다.

시 그 맨 리하 얼 하 어 지 여 같지“ .

시 .

얼 여 여 별하 가 어 지만“ ,

그 리 쪽진 것하고 어 지 시골티가 그 그 다 해도.

상에 그 게 결곡하고 고운 얼 ?”

원 가 한 본 그 여 에게 주 가 가 사내 같“ .

시 여간 니실 뻔하 . .”

없 리 하고 었다.

내가 만 가 었 들 그런 여 해 삼 지 지 어여“ .



고 하고 보드 고 .”……

주만 에 없 하 도 어 없다 드 웃었다.

가 가 태어 동동 님 걸 지“ .

본 그 여 가 리 답 가 께 에 갑시 ?

가 없 리 지껄 고 보 에 여 답 에 보“ .

담 그 여 가 곱 것 같 .”

원 가 도 가 어떻게 그런 여 단 말 시“ , ?”

런 주고 그들 걸 가탑에 가 워 지 그

그 고 고 돌 미 리가 들리었다.

에도 여상 럽게 하시고 고“ .

주만 하 그 고 귀 울 다가 가만 곤거 다 마 미.

한 들 그 만한 가 도 귀 지

것 럼.

가 귀도 시어 가 갉 듯한 리가 가“ , ,

닿게 들 시 .”

도 귀 쫑 우고 거리었다.

주만 어 리도 말 보 고 걸,

엿듣고 었다 달 그림 어린 그 얼 하게 빛났다. .

지러지 가 리 들어 신 고“ . .”

쇤 귀에 그럽 만 하 시“ .”

짓 귀가 귀냐 리 가슴 질 하 리 다“ ? .”

그럽시“ , ?”

그럴싸하게 고개 하다가,

에도 가슴 다리 갑시“ , ? .”

맞 웃 냐 그 러진 가 고만 쳐 고“ ! .”

어 가 하십시 그 탑 에 가시 귀에 신 도 들 실“ .

걸.”

하고 가 걸 들었다 돌 쪼.

리보담 가 한시 다 다 고 돌 만 러

가 가 하 것 다.

주만 었 떼어 꺼질 듯 가

만가만 걸었다 귓 에 드 다운 가 리 듯. .

달 질 도 하고 싶 것 억지 고 틈한 다리,

리어 가 본 리 죽 고 심 심



하 다.

가슴 어떻게 생 것 시“ ?

에게 닫 고 것 럼 거 한 없었다.

원 그 가슴 말 그 게 상 러우냐 가슴 주 돌“ , ?

곱게 다듬 쓰 게 다.”

주만 가시 마 사달에게 들 월 해 주 에 없었다.

그들 에 타 가탑 다 탑 었다.

어지게 달빛 그 하고 거룩한 하게

듯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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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탑 에 하지 고 탑 에 사다리 고 한

에 겨워 다듬질에 골몰하 다 개같 드 그 귀에 가.

다 가슴 신 그 엷고 한 리 돌

리 어내었다 에 시어 듯한 돌몸에 짝 짝 어지.

도 었다.

주만과 가 사다리 지 돌 건만 사달 도 못 듣

듯하 다.

가 리 것 주만 짓해 말리고 마 얼빠진 사,

어 지 어 지 귀 사달 에 고 었,

다 몸 림 지경 었다. .……

돌 지 엇 하고 가 사달님 마루에 다리?

하 걸 달 보고 리 지 당 도 뛰어가 그.

그 에 슬 몸 고 돌 등 에 감

겨주었 그러 하고 고개 도 도 들 다 한! .

감 떼어주지 에 뿔 하고

내 다 실컷 다가. ,

몰“ , ?”

하고 도 돌 보고 싱 리쳐 리 .

그러 어 지 엄 한 공 에 싸여 감 떼어 지 못하고 주만 하

에 없었다.

고 리 그 었다 그러 사달 후우 하고 한 내.

었다 그것 고 험한 산에 가 슬 슬한 고비 다 겪고 마.



내 에 득달하 내뿜 한 과 같 다 가슴 트 듯한.

시원함과 에 어 듯한 과 지 고 지 피 가 한꺼

에 한 었다.

리 쳤건만 귀에 직도 사 지지 여운 주만,

한동 그린 듯 었다.

“ , !”

몸 비 듯 없어 필경

한 공 고 말 다.

쇤 다리가 죽겠 시“ , , .”

사달 그 에 들었든지 듯

다보 다.

실 님 실 님 습니“ ! , ?”

사달 럼 겨 짖 었다 그러고 주만 가 미.

답하 에 우 우 사다리 다.

다 었다 듯 그 틈 타 걸 갈

가 리었다.

사달 사다리 다짜고짜 없 주만

다 그 들 들 리었다 그 리 에 없 리지 폭포. .

같 하 다.

실 님 실 님 뻐해 주십시 났습니“ , , . ,

다.”

공 룩한 감격에 그 몸과 돌 쳤 것 다.

만 것 어떻게 가운지 몰 것 다.

탑 단 말 공 마 단 말“ , ! ? ?”

주만도 귀 심하 것 럼 말 쳐 었다.

그 습니다 지 마지막 떼었습니다 햇 삼 달“ . . ,

달만에.”

“ .”……

주만 에 듯 말도 지 다 공.

다고 하 지만 게 그 게도 지리하고 그 게도.

어 니만 마 드니 도 빠 울 가, .

보 에 어질 .

주만 에 릿 같 다 마 내 그 감격과.

열 리 에 싸 어 단 한 마 ,



사달님“ !”

짖고 얼 사 하 가슴에 지 리 내어 울었다.

실 님 고맙습니다 게 뻐해 주시니“ , . .”

하고 사달도 주 었다.

만 리에 승 계 들 얼마 뻐하실‘ ? ’……

사달 생각 리 고 달리었 것 다 승도 승 니.

해 사 들 리에 었 얼마 하 랴 그러.

사 말만 지 다.

주만 사들 꿰뚫어본 듯 얼 떼 ,

께 보 욱 뻐하 것“ .”

하고 얼거리었다 그 말가 엔 도 시새 울림 없고 가 연 럽.

게 동 에 듯하 다.

한 가탑 그림 하 드 사 그림 듯

지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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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과 주만 가 가탑 그림 에 감격에 겨웠 사,

에게 들리어 간에 가 꾸 꾸 갔

다.

지 탈 한다 한들 지껄만 할 뿐 지 것 같지도

고 뿌리 고 달 다 하 도 다시 거리 가슴,

고 과 산 슭에 리 리 몸 그 지 지 한 고생

들어 뿐 생각만 해도 에 쓴 돌 다. .

그 든 것 어 다 든 것 단 해 다. .

공 루고 한 에 싸 편 얼 보 도,

마주 고 고 하 한 꿈도 그 몹쓸 가지가지 경,

담 에 어 고 하 어여뻐 여 꿀 같 사 생

도 하게 지고 말 다 그 에게 보담 고 다운.

여 사 지 냐 들고 여 고 볼 없 시골 해보.

담 고 한 울 가 가 지 냐.

내 몸 그 에게 도리어 폐가 고 가

니냐.

런 승 사 같 만 것 도리어 결심 재 해



주었다.

사 가 보 만 하 몸 림 하고 뺑 닐

니 게 고 고 매 얼마쯤 마 그러워 다 막상. ‘

감 러 하여 러 갔다가 사 가 가 없 사’

동동 생각 할 것 같 사 만 하 어 어도 시

원 듯하 다 그 게 꿀 담 듯하여 그 감 집에. ‘ ’

행 지 하 당 가 없어 니 런 어 냐?

니마다 고량진미에 값 든 지 니 도 만 만 들지

만 행 하 다 런 해가 어 냐 그림 못, ?

열 돌다가 허허실 사엘 본 것 그 들어맞 것

만행도 만행 니 당 가 탈도 것 여간 다행 니다 만.

그 감 맛 내시지 고 껌 껌 하 다리고‘ ’

다 었다 간만에 얻어 걸린 쳐 말 가. .

여보 신 하필 사엘 그 그 가탑“ , , ? ,

가 가 탑 그림 가 비췹 ?”

“ .”

사 고개 다 곳한 가신 듯 간단 답하 다.

그것 보 곳에 어떻게 거 그림 가 비췬단 말“ . ? .

주에 거짓말 지.”

하고 계집 가 직도 생각하고 슬슬 마

돌 보 들었다 감 과 상 시킬 가. ‘ ’

편 계집 고 꺼리 편할 것 같지 다.

그 편 만 보“ , ?”

연 못 만 것 도 짐짓 어보 다.

“ .”

원 그런 상에 매 한 사내도 리원 에 해“ ! , .

어 하 만 주지도 단 말 ?”

하고 루 격 막 것 럼 하고 고 ,

여보 신 그런 사내 어떻게 고 산단 말 내“ , ?

리에 해 주께 루 상 등 시 어 말하 님 다, . ,

가 어 그 어 식 없어 마마님 하시 신.

가 들어가 보시 쇠뿔한 마마님 귀비 러웁지 게 강 말할.

것도 없지만 신 가 들어가 들만 하 낳 보시 귀염과, .

고 독 지할 게고 드님 지 게 단 말 거든.”



다 어 말낱 마 사 재 하 주 과 같

다.

사 보담도 빨리 걸었다 한 걸 도 걸어 든.

슬픔과 든 움 한시 어 것 럼.

만 그림 못 보 다.

달빛 어리 그림 못 거울같 맑 다 뛰 결 사.

에게 어 고 듯하 다 그 결 보 간 사.

가슴도 맑고 고 하게 가 다.

다 고‘ .’

사 살거리고 하고 가 내 었다.

그들 그림 못가 쳐 가게 었다.

사 사 쪽 돌 보 다 그 에 만한 원망하 빛도 없.

었다 맑고 드럽게 간 슬픔 마 보살님 비에 가득.

동 같 다.

가 내 시신 에 마 당신 룩한 가탑 그림‘ ,

비춰 주어 .’

것 마 살거리 편에게 한 마지막 탁 었다.

가 리 지 겨 도 없 사 듯 몸 빼쳐 그,

림 못 뛰어들었다. .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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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한가 도 피 하 다 에.

신 에 향 릴 향 마 다 에 신 마당에

과 검 열 것과 에 들 내 할,

것 결 하 다 그리고 그 들 그 우 리가.

연 에 시 지 과 주만

었다.

시 지 득 열에 에 복하 다.

신 뢰 말 습니다“ .”

여러 신들 내심 독사 같 가 리 하 고‘ ?’

하 한 얼 그 한 리에 귀 울 다.

과 검 함 우리 습 지“

연 폐지하 어 다 하겠사 같 태평 에 살 운,



삼 것 결 한 니 고 개 에 지체 재 믿사,

고 하 민 게 하 심지어 해하( ) ,成群作隊

도 없지 다 하 사에 하시 런 뢰지 사실 하( )査實

시 루시 고 상 지 리시어 한( )尙武之風

리 꺾 시고 경 에 심 하시 가 계 귀취

심 하 니다 .”……

시 지 말 마 에 매우 걸 걸

열에 다.

지 뢰 시 지 말 만 당한 뢰 니다“ .

병행시킴 경 거 시 리고 만 취하

하 니 사 그 에 심한 없 뢰 니다 우리 가.

한 삼한 통 업 루 열

고 우리 고 도가 사 진 한 닭,

니다 개 민 원 원 꺾어 리고 하.

가 어 사 리 고 망 살펴보 에 고 망?

하지 없사 니 태평 하여 만 상하 지 에

빚어내 니다 에 지 고 에 지.

사 태산 튼튼한 리에 뢰 니

다 개 에 량 가 사 사 니 그런 리 말미.

상 지 다 것 본말 도하 가리움 가 하( )聖明

니다.”

우 리 각 드 듯하 다 그리고 그.

사실 같 염 매우 개한 듯 리 것 같 다.

지 매우 못마 한 듯 한 하고 리 가다듬어,

신 뢰 본 듯하 니다 신도 결“ .

주 리고 만 취하 것 니 니다 병행 삼 동.

도 다 것 하필 말 다릴 것도 없 뢰 니다.

그 다 하 한 가 피폐 하

사 가 었사 리 쇠 가, ?

역사에 거 런 사실에 러 감 리 어

신 지 못하겠사 니다 검 연다 하 도.

그 규 시고 등 심 지당하

뢰 니다.

하고 지 에 복한 곁 겨보 다.



신 가신 듯 고개만 우 드시고 런 없 시었

다 만득하신 께 워 하시어 첫가 감 에 걸.

리어 몸 운 것 생각하시고 어 가 들어가 보시고 싶

다.

지 한 리 가다듬어.

그 그러하 거니 한 마 뢰 말 습니다 것도 상“ .

지 에 폐단 거니 근 가 어지러워진 것,

통탄하 뢰 니다 민 한 그. ,

계가 어지러우 곧 통 해지 것 어 하 리

에 동 한 훈 사 거 심규 가? ,

사 간 하 고 상민 한 거 할 것 못 지만, ,

한 사 가 집 지체도 돌 보지 사 고 하향 한

다 해 한 항간에 다하 런 변 어 사 리

? ”……

지가 말 마 에 듣 싫 시다 듯 해 리시고

내 듭시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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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여러 들 지 색 살피었다 삭빠.

고 슬 여우 같 그도 그런 주 없 말

뢰어 필경 미타하심 지 었 행 하 집 하향 한?

다 것 맞 그런 짓 질?

가?

없 심 걷 지 못하 고 시, ‘

내 하고 러운 생각 고 집에 돌 가 단’……

단 리 하리 고 별 사 지 었다.

지 여럿 시 었 지 그 리 한 얼 욱 그

고 그 거진 해 득 러 리게 걸,

어 다 다 에 다가 말고 역시 에.

곁 다.

여보 신신 도 다 게 어 어심에 미 하“ ,

내 과 가 게 니고. .”……

고 하 말 지 지마 실룩실룩 그 감 지



못하 다.

시 그게 말 우리가 사 가지고 다 것 지“ , ?

사사 겠단 말 공과 사 별 못한다 신 도리에 어?

그러질 것 니 ?”

독사 에 듯 지겨운 듯 한 걸 러 리 지

었 가 직도 가 지 그 거슬러 어 다.

우리가 한 에 같 지 어 사십 공사고 사사간에 게“ ,

지 욱 것 니 허허? .”

하고 지 가 그러운 지어 웃어 보 었다.

그 다 말 그러 사 견 다 각각 비“ ?

리가 질지언 어 가 다고 생각하 것 어

단 말 ?”

말 시 리지 다.

에 하 거리에 다시 할 거 우리 사“ ,

사 합시다 사 다니 고맙 다. .”

시 고마울 거 엇 겠 량상 집 보내게 었다“ ?

.”

욱 럽게 답하고 지 보 다.

가 어 에 그런 엄한 리 꺼낸 것 빈 거림

몰 들 가 니었다 규 가 간 사 한다.

고 집었지만 다 신 과 신 가 보 에,

만 보 것 엇 에 어그러진단 말 가 그런 것 만.

거린들 것 냐.

가 리 그 독사 같 주 리 보 도리어 그리‘

심 뿐 니 .’

어 그 그 사가 곧게 다“ . .”……

지 에 웃 다.

짜 지 다 해 사가 곧게 다 것 어떻게 하시“

말 지?”

가 었 허리에 보도 빼어들 뻔하 다 런 한.

에 동강 내지 못하고 것 냐.

그러하시겠지 해 리가 겠“ . ?

허 맡 ?”

지 말 갈 리가 없었다.



허 맡다니 어 하 리“ ?”

가 없었다.

그러 것도 시 상 다 사 사단“ .

도 .”

사 사단“ ?”

리 지 몰 듣고 쳐 었다.

여보 우리 에 행실 계집 어떻게 하 지“ ,

도 시겠지?”

에 태워 죽 거 가 단 말“ ?”

시 마 행하 어 우실걸“ .”

다 에 행하지 못한단 말 거 한 시“ ? ( )拒婚

내 우리 다 해도 상 없 다.”

어 거 한 니 그런 신 가 갑시사고 해도 내 쪽에“ , ?

거 할 상에 어 사내가 없어 하필. .”……

지 말 리 지 들 가 없었 웬 지

함만 쳐 다.

웬말 고“ ?”

다 그 게 못 들 시겠거든 에게 어 보 등하“ , .

같 고 하 말 가 보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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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말 갈 망상 러웠다 그 어떻게 하고 났 지.

지체 체 도 돌 보지 듯하 다 평 에 억지 지어 마 빼.

가 에 쓰 도 없었다 한 마 한 마 마다 독한.

쟁그 쟁그 리 내 듯하 다.

사에 경신에게 한 할 리 생각다가 못한

에 사연 비에게 고 말 다 쪽에 십 떼.

지어 짓쳐 들어갔다가 경신과 돌 단 사 에게 비 산하 거 ,

비 도 피하 지 그 사실만 슬 집어 꾸미어 가 많

경신 에 들리어 죽 변 당하 다고 하 다.

에게 거 당한 것만 해도 가 릴 거 그 사 감

한 에게 식 변 지 당하 다 말 듣고 보매,

지 몸에 독 어 에 한 루지 못하고 그 었



것 다.

경신 갈 마시어도 시원 것 같 다 갖.

계 리 리하 톱 여 다가 가 거 쯤 어

헤 리지 고 필경 그런 상주 지 한 것 었다.

그러 께 내 해 리신 탓 그 한독한 상주 보

없게 었다 도리어 게 지 망신 고 말 다. .

사 해 다가 도리어 맞 독사 럼 리 독 걷 없어

상에 들고 직 독 본 것 었다.

등하 니 그런 어떻게 하 말“ ?”

한 얼 에도 살 가 등등해 다.

그 게 한 만 못 듣다니 말 에“ ?

니 등하 니고 엇 말 ?”

내 집에 생 그건 고 한 말 고“ ? ?”

하고 매 고 에 고 말 다 만 지 말 듣.

고 다가 한 가에 거 가 지 도 없었 것 다 하.

마하마 집 가 것 그 고 것 다.

도 생각하 어 에 가 어 보 허허“ . , .”

지 싸 하게 웃 가 다가 다시 돌쳐 ,

사 감 골 뢰 들과 몰 다니 닌“ , .

에 한 간에 엄습해 식 하고 계집 살

하니 원 상에 헐개 없 어허허. , .”

지 같지 웃 리가 마 독 살 과 같 귀에

들어 었다.

에 에도 몸 들 들 리었다 지에 한 미운 생.

각 그 살도 리 것 었다.

말 가 말 가“ , .”

얼거리었다.

가 리 우리 함한다 한들 니도 없 리가 사가

닭 냐 내 과 집 빗 고 상없 상주 지 하 지만.

리 한들 그런 어림없 가리울 냐( ) .聖名

우리 집 비 고단하다 한들 경신 가 지 냐.

한 경신 생각하 얼 어 다.

빛 보 도 하 웅 보 지마 격어보니 얼마

하고 하고 러운지 몰 다 듯 사내다운 사내 사.



맞게 것 우신 가 닐 없었다.

런 사 가 다 에 지 열 다 해도

도 울 것 없었다 경신에게 지 들 쯤.

꿈지럭거리 만도 못하 다.

한 상 에 시 지 지만 리도 그리 싫지

다 주만 같 상에 도 마 에 못마 할 것 같 그 낯.

빛에 드러낼 것 니냐.

경신 에도 리도 사 주고 얼마 닌 그 동

마 못내 별 듯도 하 다.

곧게 못 다 동해 거꾸 리 .

미 고 든든한 생각에 지 같 빈 거림도 어 리었다.

그 에 어 에 낭 하고( )大花魚牙錦

다운 신 린 주만과 공 리 고 복 신,

갖 경신 실 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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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말 믿지 다.

사 사단 니 니 해 니 실행한 에, , ,

태워 죽 니 하 것 도 지 들 도 없 리 한

께 같 그 질고 독한 말 가 럼 그 닥에,

꺼림 하게 지었다.

집에 돌 튼 주만 러 어 보 하 마 들,

도 고 해 다 에 들어 다.

사 편 한 색 보고 빛 ,

신 갑 틀리 니 어 편 시 지“ ?”

니 편한 없지마 상심 어 그러한가 보“ ,

.”

상심 시 사 지“ ?”

에 어 한 마 도 집 에 거리 미

가 니었 에 한 간단하게 지 뢰 말과, ,

거리에 고 러쿵 러쿵 변죽 울리 러 듣 었

다.

망 도 해 그게 얼 당 리 거 당한 심 지“ . ?



어 낸 것 겠지만 어 같 귀한 에게 그런 해 집어,

운단 말 어규 해? !”

사 에 고 빨 마주 었다.

가 리 독한 마 고 우리 해 하지마 내 에게 그“

런 없 다 에 계 겠 마 .”……

없고 말고 상에 그런 그런 고 한 리가“ , , , .”……

하고 사 격에 막 듯 말 맺지 못한다.

그 마 도 그럴싸한 도 듣지 못했단 말“ , ?”

니 그런 에도 못 릴 리“ ? .”……

사 사단 하니 사에 었 가 마“ ?

들 원한다고 사엘 가지 ?”

하고 하 듯 보담 훨 해 보 다.

에 러 갔지마 새 그 사 에 어 몸 뺄 틈“

어 지 .”

그럼 그게 다 없 리“ , ?”

사 엇 생각하 듯하다가,

얼마 에 사에 런 었 그 내가 감께 그런“ .

했 가?”

들 도“ ? .”

다 게 니 사에 가탑 시 가 지“

?”

지“ , !”

하고 엇 마 에 마 것 것 럼 운

다.

감께 도 보 겠 사월 사 거 하 상“ ,

감께 러 보시 지 하 지.

그 그 가 어떻게 었단 말“ , ?”

말 매우 하 다.

하룻 에 그 가 골 하고 니 웬 사 들 지 십“

들 쳐 그 사 탑 에 어 가지고 못 당할 보 할

없 신 타 리 같 러 여러 들,

쫓 리고 그 에 우 리 가 사 개 꾸짖듯 하고 그 에

꿇어 고 사죄 시 었 말 그 탑 검.

워 그 짖 님께 해주신 것 고들 합니다.”



신 타 다니 어 말 리 가“ ?”

그 지 하 들 없 지껄 리 도 들 것 니“ .

.”

신 타 고 니 타 거 우리 니지만 그 사“ ,

사단 우리 실 에게 계 단 말 고?”

한 계 겠어“ ?”

그 여러 사 들 원 그 들 쳤“ ?”

그 닭 없지“ ? .”

튼 실 러다가 어 볼“ ?”

어 보시 엇 어 보 그런 해 한 리 어떻게“ .

에게 .”……

우간 러 보고도 싶 니“ . .”

사 계집 하 시 러 보내었다.

얼마 만에 그 계집 돌 에 마님 마님 하고 사, ‘ , !’

러내었다.

가 가 계시지 시“ .”

도 없 냐“ ?”

도 어 갔 지 없 시“ .”

“ !”

하고 몸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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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사달 사한 얼 만 보 걸 에 도 돌쳐 다 것 미룩

미룩 한 연에 집에 돌 게 었다.

고 동 도 하루가 열 맞 그리웁 한 만 보고

마 돌 지도 커니 말 그 탑

지 냐 하루하루 질 듯 가 고 가슴.

그 탑 어지지 냐.

감격 든 과 든 험 사 지고 말 다 어! ! .

한 도 겁낼 것 없다 변도 울 것 없다 그. .

에 한 각 검 도 얼 거리지 다 어지게 달과 같.

행복 하게 열리었다.

언 쯤 실지“ ?”



주만 마지막 한 다 보 다.

시다 내 니 가 볼 합니다“ . .

사달 돌 갈 마 도 살과 같고 .

사 주만 욱 신 말 달 다 귓결에 지.

맑 가 어떻게 게 시원할 죽 살.

도 같 우 운 없었다.

집 가 다다 말 맡겨 보내고 별당 뒷 돌 다.

미리 에 열 도 맨들어 거 없 열고 들어 니

에 그 었다.

웬‘ ?’

주만 하 다 그 갈 에 볼.

갔지마 언 든지 가 돌 에 그 다 타 꺼지고 마

었다 도 그럭그럭 었 그 것 상.

한 었다.

마루에 가만 살그 니 열고 보매 어 니 사,

벽에 그린 듯 다가 에 듯

다.

어 갔다 냐“ ?”

어 니 첫마 에 다.

주만 어 니가 것 보 그리 닐상 싶어

에 지 들어 에 고 얼 답할 말 없었다.

에 어 갔단 단 말 냐“ ?”

쳐 어 니 말 리 에 없 한 울림 었다.

어 어 다“ , .”

피듯 답 답 한 마 하고 주만 어 니 동

게 주 다.

다 가 어 말 냐 지께 시다가 역 지“ ?

내 단다 여 상 다리니 어 지. .”

지도 단 말에 주만 가슴 하 다.

한 살 냐 동 집에 러 간다 해도 말 듣“ ?

고 다 것 니냐 다 계집 가 내 시집갈 색시 가?

들 뻔 한 냐?”

사 어 간다.

“ .”……



주만 고개 고 말 다 사뢸 도 없고 그 다고 거. ,

짓말 워 도 없었다 거짓말 한다 한들 곧 들 어 니도 니었.

다 지만 근 근하고 어 니 다. .

어 니 못했어“ , .”

주만 어릴 말 그 다.

어 갔다 에 어 고 못 했단 말 냐“ !”

어 니 리 하게 맑 진다 가 게 리가 연.

한 사 었다.

그 어 갔 냐“ ?”

리고 갔다가 같 어“ .”

같 다 그 어 냐“ ?”

사 말 어지 에 에 리가 들

다.

쇠 쇤 여 여 시“ .”

사 열어 다.

죽 듯 만 고개 빠 리고 보

고 었다.

리 가 마루 지“ . !”

사 만 다 지껄하게 리 내 싫 다.

가 시고 어 갔다 니“ , ?”

말 리 하 마 릿 같 냉랭하 다.

어 어 달 경 시고“ , , .”……

달 경 그 달 경 어 시고 갔다 냐 말“ ? ?

해 망 지 만 도 .”……

뢰고 말곱시 사엘 시고“ , . , .”……

사“ ?”

하고 사 간 한 쓰고 거 한 사

어질 뻔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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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간 당해도 냉 한 어 니가 게 사 하 생

었다.

주만도 엉겁결에 몸 마 리 지 뻔하 다.



사 내 몸 루 그 리 없 벽에 어 리었

다.

그러 그 없 말에도 니가 었 가“ ?”

말 얼거리고 하 하 한 내 었다.

럼 에 달떴 주만 가슴에도 사가 니고 하 한‘ .’

감 지 갔다.

그 사에 갔 냐“ , ?”

보 사 다시 에게 쳐 었다.

어“ .”……

얼 하 답 루지 못하고,

가 색만 살피었다.

말 못할“ !”

거 도 당 에 낼 듯 사 어 다.

가 리고 갔다 뿐 지 죄도 없어“ , .”

주만 해 어 니 말리 에 없었다.

내가 같 사 고 믿고 가 시고 고 했“

니 가 시고 갈 갈 보 싫다 러, .……

어 고 보! .”

울림 고 사 열었 닫 다 에게도.

단 주고 듣 꺼리 닭 리 .

그 도 하고 어“ !”

리 질러 가 에 리가 어지 다 사

독 동 에게 돌리었다.

그 에도 드러웠다 슬픔에 가득 었다. .

민한 사 달 태도 말 들어보 단 과 꾸

니고 커다 비극 다리고 것 마

어 지 었 리 .

주만 그 드러운 리보담 러웠다 그 몸.

곳 고 고개 거 거 닥에 닿게 었다.

어 니 말 없 한동 주만 얼 보다가,

가 실 가 사에 갔 냐 그 한 내 어미에게“ , , ?

다 .”

그 리 어 결엔지 에 었다.

주만 가슴 해지 에 쏟 질 듯하 다.



리 역 내시고 뛰 하 한 식!

쪽 어 내 하 !

런 어 니 어 랴 랴 그러 말 어떻게 여 것, .

가 직 하 뿐 거 어떻게 어 리고 리 달. ,

겠다 말 뢸 것 가 .……

내 어미 냐“ ?”

주만 그 엎어 어린 엉엉 리 내어 울었다.

가 가 갑갑하 울지만 말고 말 하“ , , . .”

죽 죄 습니다 도 식 시지 말 주“ , .

십시 .”……

죄 말 냐 말 해 지 냐“ ? ?”

어 탈 짐 갔 마 한 짐

들어맞고 보니 욱 격 막 었다.

주만 마 내 사월 에 탑 돌 하다가 사달 만

시 하여 지 체 강 하고 말 다.

사 들 없 들 에 가슴만 하 다.

상에 상한 변도 고 볼 다.

그 가 각도 니 어엿한 해가 다 욱 니,

없었다.

그 에게 열 고 어 해 그 해“ ?

가 건 닙니다 다만 그 가 없고 상에 살 가 없습.

니다 그 곁 니고 하루 도 못할 지경 니다. .

그 여 가 고 합니다 그 시 들고 그 재 울.

뿐 니다.”

열에 같 리 어 없 듣고 사 얼마

주 하다가 마지막 한 마 어보 다.

그러 몸 럽 지 단 말 냐“ ?”

몸 럽“ ?”

주만 슴지 고 답하 다.

사 한 마 에 한 그믐 빛 같 어 에 실낱 같 마

한 가닥 망 견한 듯 색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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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어 리지 다 말에 사 새 운 얻

었다.

가 실 가 어미 말 듣거 듣 하니 그 사 해“ , , .

사 리 지 한들 못할 것 생각만,

해도 것 니냐 생각에 그 사 여 가 고만 하지마?

보 에 어 그러냐 그러니 그것 얼 당 말 가 들어? ,

도 웃 말 몸도 허 지 그 사 탓 신 망 닭 에.

냐? ”……

몸 허 지 지만 미 마 허 한 것“ .”……

주만 울 비었다.

그 마 시 빗들어간 마 다시 루 만 하 고만 니“ ,

냐 가, .”

사 상 럽게 달 에 고비 었다.

마 루 지 도 지 다 직도 근 열 니 그“ .

런 도 새도 게 겨 리고 시집만 가고 보 허

다 것 니냐 경신 도 보다시피 훌 한 신 감 그 어엿한? .

해가 시 도 니 고단한 우리 집 도 든든해질 것

니냐 가 그 도 마 돌리지 못하겠 냐? , ?”

그러 도 그 지마“ . .”……

그 지마 다 에냐 당 그 게 해 내 지“ ? .”

어 니 말에 한 만 고 욱 색 하 다시

말 없도 고 어루만지었다.

주만 들어 어 니 보 다.

어 니 그건 돼 몸 비 럽 지 지만 마 그“ , . ,

에게 것 한 마 어떻게 돌릴 동에 해가, ,

에 다 해도 그것 말 사 에게 마 고,

어 어엿한 해가 단 말 니가 그것 러지만도 못한?

생.”

그 도 그런 말 하 고 그러 경신 가 마 에 들지 단“ .

말 ?”

경신님 상에 드 게 훌 한 에게 과“ .

한 편감 니지마 미 몸 가득 마,

에 다시 다 그림 들 들 없습니다 어 니. , ,

해 주십시 한 주십시. .”



그러 시 에 어 우리 집 주 망하고 만단 말 냐“ ?”

시 니“ ?”

시 말에 주만 고개 들었다.

내가 에게 그 말 했고“ .”

하고 사 지가 상주 지 한 것과 거리에 들고 실랭

하 었다.

경신님 말 고 고 독한 지가 필경 그 독한 닥 리‘ .

고 말 고 ’

주만 몸 피가 얼어 듯하 다.

그러니 말 다 가 내 고집 우고 보 그 못 시“ .

에 어지 것 니냐 상에 런 통한 어 겠 냐. ?

원 같 도 직 한 가지 듯 가 경신에게 시집만 가.

리 독한들 다시 우리 해 도 해 없 것 니냐?”

사 해 들 들 것 보고 다시 달 어 보

다.

지 다시 실 것 여 가 고집“ ,

운다 시 원 에 타 죽 니냐 지?

미에 동 식 니 쪽 식 도 고 니 실 것( )古法

니냐?”

주만 한동 허공 리고 었다 지 가.

에 한 것 럼.

생 어지고 우리 집 주 것 그 도“ .

생각 못 돌리겠단 말 냐 그 도 고집 우겠단 말 냐? ?”

주만 헐헐 리 었다.

지원극통한 합니다마 다시 어 할 도리가 없“

몸 연 사 도 변할 변할 없습니다. .

경신님과 할 가 없게 었습니다 그 사달 계.

보담도 고 계시니 .”……

경신 도 그 다니“ , ?”

사 얼 빛 변하 다.

에 가 러 드 습니다 그“ . ,

어떻게 고 한 마 시집 갈 가 습니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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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신에게 지 다 말에 사 욱 니 없었다.

사 감 사연 다 에 다시 어 할 도리가 지 다.

원 맞 도 해 그런 리 짝 그 사 에게 한단 말“ .

냐 후? .”

사 망 한 내 고,

그 사 다 건 어 닭 냐“ ?”

그 못 지 들 가 뢰지 십 고 사달님 들“

쳤 마 경신님 사에 계시다가 그 여러 한 쫓

리고 사달님 해 내었 니 니겠습니 ?”

그러 그 해 내었다 신 루 경신 었고“ .”

그 그러니 어 그런 습니 행 다가 신“ , ?

가 없 가 신 에게 그런 망신 겠습니 그 그 에게?

해 달 고 청 했지 .”

해 달 고“ ?”……

사 말낱 에 빠지 사 허 거리었다.

그 말 지 한다 집 피만 할 고“ ,

지께 슬 하실 니 만 고 겠 고 하 .”

그것 말 냐 그런 훌 한 상에 도 지“ , ?

것 니냐 그런 사 만 게 것도 복 거 어 해?

에 복 리고 만 한 에 어지 든단 말 냐?”

그런 복 릴 격 못 걸 어 합니“ ?”

주만 답도 슬픈 가 었다.

그 듯 다같 량 가진 그 사 니 사 만 한“

다 못 들 리도 없지 냐 한 마 못 들어간 것 그 사?

하지도 것 니냐 웬만한 사내가 그런 리 들었?

뛰고 그 리 해 릴 것 그 사 내,

하 드니 그것만 보 도 말 하 내신 필 생 연, .

도 지 한 탓 니 말 말고 그 사 에게 시집 가 다 신 지.

어미 보 도 어연 듯 그 사 과 가 어 다 .”

사 비 하다시피 다시 달 시 하 다.

그 그런 말 지 하 니 럽 하겠지 겸연 도 하겠“ ,

지 그 지만 편 고 해가 어 하루 틀 지 고 보 그런 허.

곧 어 리게 니 .”



그 게 그러우시고 하시니 경신님 해 주실지 지“

감 시고 행 실 지 지 그 지만 마 단 하. .

뿐 한 마 편 신 다 에 다시 어 할 없 닙니.

?”

그 그런 리 하 고 내 도 지께 시 만 하“ .

!”

하고 사 마 말 맺지 못한다.

어 니 어 니 운 운 다리고 도 지“ , ,

그 지만 닥쳐 운 어떻게 피할 가 겠습니 맞닥. ?

지 지 어떻게 할 습니 마 어 니 틀만 주실, ,

없 실 ?”……

틀만 달 것 냐“ ?”

틀 지 에 지께 사연 드리시지 못하실“ ?”

어 에도 그 게 역 내시고 새 가“

게 곧 실걸 어떻게 니 리고 냐. ?”

그 도 어 니 틀만 미 주시 못할“ , ?”

그 틀 동 에 어떻게 할 냐“ ?”

주만 한동 망 다가,

고 내 들 게 어 그 에“ .

만 탄 가 니 .”……

다 다 가 어 달 다 해도 곧 것 니“ . .

냐?”

사 운 듯 몸 들 들 었다.

탑 공사가 어 에 났답니다 그러 내“ .

할 겠습니다 틀만 주시 살 것 닙니.

?”

없다“ !”

사 다시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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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가 그림 못에 몸 진 그 튿 식 에 독 새 게,

가 사 들 닥 었다.

다짜고짜 에 들어 그 말 꾼 지 마주 게 었다.



웬 여 첫 새벽에 엘 뛰어든단 말 사 럽게“ ? .

그 한 몸 .”

하 지 막 다.

어 고 어째 사 럽다 건 한 하 말 리“ ? . ,

어!”

가 났 에 통 지고 말 다 그 에.

게거 여 다.

하 하단 말 냐 진갑 다 지낸 내다“ ? . .

고 다가 단 말 냐 하 하단?

말 냐 다 만 하? .”

가 마 집어 우 에 지 하도 어 가 없었다.

허 별 다 보 식 에 건 변 고 원 어 에“ . !

꿈 리가 사 웁 니만.”

변 같 리냐 도 쓰 가 다 다 다“ ? .

어미 뻘 에게 말마 들 것 변 하

냐 신 한 걸 어 내 탓 한단 말 냐 심청 그 게 못? . ?

었 니 꿈 린들 사 겠 냐?”

하고 뺨 도 듯 들 비었다.

허 건 원 에 보 게 없 러 어지게 해“ , ? .”

지 리 겨보 다.

리 낫살 었지만 어 운 냐 볼 시“ .

미여 주 리에 얼 주 같고 도, , .

내 에 보 게 없 냐 해 에게 하지 러 하.

말 냐?”

가 가 어드 에 지 한 꺾 어 말같

얼거 다.

원 것 도 없고“ , .”……

그 말 어지 에 지 에게 달 들어 몸 림 고

리 리 질 다.

어 사 쳐 어 쳐 어 쳐“ , . , .”

하고 가슴 헤 고 우 주 살 내어 다.

쳐 쳐 지 못해“ , ! ?”

가도 고 고 고함 슬에 지 주 가

다.



원 런 질색 생“ . ?”

진 그 게 말 할 것 지“ .”

그 도 린 듯 한동 근 근 가 고 다

가,

에 여에 가 다지 사달 든가“ ? ?”

지만 그 사 시“ ?”

하고 말 럼 얼거 다.

원 사달에게 사 도 많 에 웬 계집“ .

니만.”

에 계집“ , .”……

어지 다시 에 심지가 다.

지 그러 그 죽게 한 것도 고 여 그림“ ! .

못 어 고 가탑 가 가 탑 그림 가 비췬다고 한 거짓말

해 그 맞 것도 한 짓 고 생사?

.”

니 그러 그 여 죽었단 말“ ?”

지 도 동그 다.

없 그림 다고 해 같 가지고 못 만 미다“

보다가 필경 매쳐 빠 죽고 말 단다 몹쓸 생. , !

고 할 하 냐?”

지 고개 다 한 말 한 마 말미 게.

어질 몰 다.

죽 죽었지만 내 해 러 단 말 냐“ ?

고 니마다 고량진미 해 고 냥 돈 빠지고 값 든,

지 다 질러 낸 다 에 그 고 빠 죽었 니 그것 건 낸다 한들

어 쓸 가 냐 말 재 가 어도 별 빌어? .

다 많지그 .”

하도 하고 해 그 새 근 질 사에 뛰어

것 다 것도 원통한 가 같 해만 본 것.

생각하매 한 도 루지 못했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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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보탑과 가탑 거닐었다.

삼 고 월 고 재 다 울 지어낸

탑 살과 피 빚어낸 탑 실거리 결에! !

공에 헤어 듯한 그 거룩한 갈 보 사달

량한 감개에 싸 었다.

에 겨워 상 것 닌 신 지어낸 에 직

가 만 맛볼 감 과 만 도 거 었다 고심 담한.

듬어볼 지 지 한 억도 거 었다 주. ‘

어 고 하매 다 식 어 것 럼 허 한 막’

도 거 었다 막 공 룩하 니 다리.

도 거 었다.

그러 사달에게 든 것보담 고 식 새삼

럽게 그리웠다.

주만 가 어 낸 것과 같 리에 사 가 었 들

편 공 마 것 얼마 겨할 것 가 그 리 동쪽 하?

보고 공사 내 다 리 .

하 리 .

신 승 과연 지 지 하 만 어 한?

감 럼 었다 사 과연 어떻게 었 것

가?

만 그런 행 었다 마 에게 별 없 없 리‘ .

식 식 함 고 리 .’

사달 한 생각 곧 리쳐 삼 동 에 도,

가신 한 지 못한 것 생각하 다( ) .家信

사 가 해 하 해 여 지‘ ? ?’

집 생각 것도 니지만 에 들어 고 보니

여 간다 사 럼 만 도 없고 그 다고 우,

도 못할 편도 편 었다 가 등한한 탓도 탓 었다 어. .

편 얻 고만 하 것 같 삼 동 에 한 가 없

지도 겠지만 탑 짓 에 몸과 마 통 쏠리고 지 닭에 다,

하 싫었고 게다가 그 편지 쓸 몰 것 다, .

사달 짱 해 에 그리어 보 다.

삼 그린 탓 가 그 타 운 상막하게 얼 타 지,

다 싱 웃 하건만 뺨 언 리가 어 지 사 같지.



고 맑고 상냥한 동 연한 마 귀 리마리해 볼,

없었다.

어 하 얼 체가 타 다가도 한 짝할 사 에 변

고 만다 마 움 것 럼 쪼각보 듯한 그 곽.

내 뿔뿔 새어 고 만다.

리 리 한 해 얼 그리다가 말고 사달 말 얼거

다.

그새 내가 사 얼 어 가 허“ , , !”

그러 것 가벼운 에 말 었다 가 에게 거 담.

에 지 지 다 삼 니 삼십 질 것 냐 평생. .

그리 어 말 가 달 지도 럽게 에 그.

얼 니냐.

내 도 해“ ( ) .”發程

사달 다지듯 한 뇌 었다.

실상 지 그 사 그 보 고 쓸 필 도 없었다 그.

릴 많 어 하다못해 타 운 도 그 볼 것 지,

사 얼 할 도 지 거 그 볼

것 엇 랴.

별 간 사달 에 주만 얼 다 시도 하.

게 다 그 본 사 상과 상 동 주만 그것.

어마어마하게 고도 생생하 다.

삼 에 별한 사 헤어진 주만과 마 갈린 동,

고 가 운 억에 살 도 비 하 것 같

다.

득 주만 에 리어 질 것 같 도 그 보

도 타 지 사 도 비 마 타났다.

주만 어떻게 할“ ?”

사달 에 가 리 것 럼 하니 거 신 하

리 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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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님 어떻게 할“ ?”

사달 에 닥 리 만 하 언 든지 어 할 몰 다.



어엿 해 사 고 마 하 어 운 말 지 듯

타 건만 리 같 그 열 에 해가 고 없 것

도 지 다.

걸맞 리 시집 가 고 그 듯 하고 달 었건만 시 들 체도

니하고 여 도 어지 다 하 간 한 청 리 랴 리 가,

없었다.

생각하 생각할 하 만 하 다.

주만 신변에 험 각각 해 것 그 만 보 도

릴 었다 그 하루 고 었.

다 사단만 생각해도 슬 슬했다 만 그 리에 주만 가. .

만 하 게 어 것 니냐.

내 도 겠 어떻게 할 것 가 주만?

사 그러할 연 떼 고 갈 냐 그에게 리지?

고 몰 한다 것 도 고 몰 한 것 었다.

고만 도 주만 없 살 냐‘ ?’

마 어 지 리 리 듯도 하 다.

리고 간다 해 어떻게 할 삼 고 그리고 그리 그에?

게 계집 갖다 다 것 도 한 짓 니냐 그 곡‘ ’ .

하고 드러운 가 고 어지지 .

편 공 루 고 그 마 못할 별 슬픔도 지 견

고 지 쯤 낮 편 돌 만 고 고 할 것 닌가.

내 지 지 리 에 사립 만 걱하여도.

그 새 같 그마한 가슴 근거리 지 리 .

런 해에게 시 보 다니 그것 런 었다‘ ’ .

주만 가 어 냐 어 지 결한 사 가 니냐 그‘ ? ?

다운 여 가 니냐?’

그 그러하지마 런 가 곧 들 것 냐 사 편.

말 그 믿어 다 하 도 신 승 주지 것

다 말 꾼 여러 들과 동 사 들 가 질 할 것.

니냐.

그 게 사 슬픔도 슬픔 니 주만 지도 비 해질 것

니냐.

쓸쓸한 그 사막에 주만 직 한 었다 병들어 운 몸에.

내민 그 하고 곰살 었다 지루하고 어 운 공사도 그.



말미 새 운 낸 도 한 니었다.

다운 동 연연한 공 생각한들 그 원 니 들어, !

가 냐 그 그 지체도 리고 강도 리고 도 리. , ,

고 하지 냐, .

러 도 어 고 러 도 어 운 .

생각에 진 사달 다보탑 가 다다 다.

운 사월 리에 다.

주만 어림없 해 억 살 났다.

하고 그 어질 듯하 열에 신 생각하고 사달

어 없 웃었다.

승과 해 해 원 린 것 주만과 만 게 첫 가

그 에 만 탑 돌 들 주만과 그 원 만 닭.

없었 것 고 런 고민 만하지 것, .

달 울고 한 연후에 생각에 지 사달 돌

다.

리에 운 에도 신경 럼 가 지 루지

못하고 샐 에 다가 동 훤한 것 보 곧 걷어 고

어났다.

그 과 마 만 들고 다시 리 갔다 상없어도.

겠 어 에 마지막 떼 하 지마 그 도 미진한 가

없지 가 하여 다시 한 러보 것 었다.

탑 슬에 어 새 운 리가 욱 해 보 었다.

사달 어보고 훑어보 가 다시 없 듯하

다.

그 어 에 맛 본 감격과 만 한 었다.

만하 도 공사에 해 마 에 것 없었다.

행 도 꾸 고 막 돌 가 할 지껄하

리 향해 들 다.

그것 가 지 고 사달 것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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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에“ ?”

어리 한 사달 보 었다.



사달 미 답도 하 에.

지 에 지 갔 니 없 에 지 것 원 망신살“ .

뻗 니 식 에 별 다 당하거든.”

지 어 매우 못마 한 듯 해 들리고 사달에게

리었다 내가 짝 에 망신 당하 냐 하.

것 럼.

그러 그 다든지 그러 그 다든지 말 없 여“ , , ? .

보 사달, ?”

에 핏 린다.

사달 웬 지 없었다 첫 새벽 게 웬 가. ?

겠 헤살 막 것 가?

건 엇 말 가 사 겁겁해 어 살겠 그“ ? . ? ,

그 한 지 가 엉뚱한 사 갖다 었단 말 가? ?”

다시 지 에게 어든다.

런 주 망 니 같 가 원 말 다 말 원“ , ?

만 사 다니 시 주어도 그 도 못 겠

다 건 에냐 낫살 었다고 해 주니 에 못할?

리가 없 내가 생 게 다고 엉뚱한 사 단 말 가. ?”

지 도 한다.

비도 어미도 없단 말 냐 하 에 어 니 에“ , ? . ,

났니 사 보고 말지거리 하고 생사 죽여 고? ,

도 했다고 리가 리냐?”

생사 죽여 단 말에 지 하 다.

가 죽고 싶어 죽었지 내가 사 죽 단 말 그런 얼 당“ , ?

말 고만 고 만 사 만났 니 도 내 볼 겠, .

해 보 .”

하고 지 사달에게 다맡 듯 하고 도 돌 보지 고

얼 얼하 가 다.

생사 죽 니 어 니 튼 심상 생 듯해 사달

가슴 하 다.

주만 신변에 한 생 지 가.

그 꿈에도 사 생각 하지 못하 것 다.

원 사 답답해 못 견 겠 그 사달“ , , . ?”

한 지었다.



그 습니다 내가 사달 니다“ . .”

지 그 게 말 해 주어 지 그러 사 가“ , . . .

과 어떻게 ?”

사“ !”

사달 마 리 고 짝 었다.

그 게 해 어 말 하겠 사 가“ ? .

에게 사 ?”

내 해 니다 어떻게 사 십니“ . ?”

사달 허 지 쳐 었다.

“ .”─

막 다 듯 한 게 내 었다.

에 사 가 사“ .”

그러 사 가 에 단 말“ ? ?”

에 에 지 것 니 그 게 당 지 말고“ ?

근 근 내 말 듣 사 가 에 그, .

몹쓸 지 공 마 여 몸 하니 어,

니 내게도 그런 어리 한 하다가 했지만─ ─

지도 리 떼거리 시 단 말 거든 .”……

그 지 사 어 습니 어 어“ , ? ?”

가만 말 들어 그 게 하게 지 말고 그 지“ .

말에 그림 못에 가 다리고 짓 탑 그림 비 다고

하게 말 지 그 말 고 곧 듣고 여.

십 리 그 못가에 가 우 니 얼 만 들여다보고 었 말

.”……

그 지 도 그 못가에 습니“ , ?”

가만 그런 못가에 연 한 여“ . , ?

몸 리 걸었 니 독 들 겠고 그 거지 에도

상거지가 었 것 니 어 가 한 들 게 얻어 었겠? ?

그러니 에 그 못가에 진맥진해 어. .”……

그 겠습니다 그 겠습니다“ . .”

그리고 그리고 다리고 다리다가 사 닯 심

곡 생각만 해도 사달 니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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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듯 결 돌리고 다시 말 었다.

내 집 루 그림 못 근 에 에 못가엘 갔다가 에“ .

쓰러진 보 단 말 도 에 하.

한 식도 없고 근근 간 한 살림 해 가 니 한 어

운 편 지만 그 보고 마 간에 그 ? .

그 지 들어보니 어떻게 가엾고 하 지!”

하고 말 에 걸 걸 어 보 었다.

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 가 지 도 에 단 말 지“ . . , .

그럼 에 가 하고 우리 지 당 가십시다 가십시, ,

다!”

사달 사 한시 만 보고 싶었다.

어 사달 말리었다.

내 말 듣 그 집에 다 고 보니 어떻게 몸 지쳤“ .

지 그 다가 병 것 같 지 못한 돈 마 동취

해 가지고 니마다 고량진미 해 단 말 하 님 어.

살피시지만 말 진 한 니 도 없 니 다 빚냥간.

지 도 해 것 니 지 워다가 말짱하게?

고 여러 냥 든 지 니 상지상 거지가 시 한다하

가 었단 말 말 말 지 낳 식 들.

게 하고 가꾸 어 웠 게 말 워 어 니 얼, .

과 몸에 몰 볼 만 포동포동 살 고 색 돌고 도

못 겠다고 열 사 하 다 .”……

그 어떻게 겠습니 어 하 도 갚 드“ ? .”……

내가 고 한 니지만 빚냥간 진 것 갚“ ,

.”

다 말 니 내가 어떻게 하 도 갚 드리고 말고“ ? ,

사 에게 가십시다 가십시다, .”

여보“ , .”

리째 어 린 얼마쯤 도 건지게

싹 보 사달 해 리었다.

탑 맡 지 다지“ ?”

그 습니다“ , .”

규 해 어 재 가 그 게도 우실 하 짓 도 여간 공“ , ?



들지 실 니 그 공 만 만

니실 지 탑 다, . ?”

어 났답니다“ , .”

그 그 동 에 죽 쓰 그러 상 많 시겠“ ? ?

지?”

가 게 사달 다보 다 그 상 통 움.

것 럼.

겠습니다마 만 주겠지“ , .”

다 났 니 도 실 겠지“ , . ?”

“ .”

런 에 없어 못 드리겠 피 없어 못 드“ . .

리겠 ?”

사달 상 지 것엔 미가 없었다.

사 에게 가십시다 어 가십시다“ , , .”

상 것 다 듯 거리 럼 리 지

한 재 하 다.

사 죽어 하 도 내고 내가“ , .

리 하고 그러 마 리 어떻게 할 그 하루 하루. . ,

가 니 루 어 사 가 신 가신다고

사엘 다가 마 몰 러운 지 에게 객.

당했 보 내가 하도 해 니 에 만 가지,

고 울고 고 몸 림 하 것 가 말리고 달 고 해 집에 돌 가

에 .”……

격 막 다 듯 말 었다.

가 에 어떻게 었단 말“ ?”

사달 말 허 에 하게 었다.

그 그림 못 지 탑 그림 가 타 다 그 못가엘“ , ? .

갔 달 낮같 역시 그 그림 타 지 별. .

간 엇에 린 듯 몸 뛰 뛰어들었다 .”

가 들고 간 사실 빼어 리고 사 죽 원 어

지 지 에게 집어 우 하 다.

에 뛰 뛰어들다니“ , ?”

사달 리 하 다.



152

하지 해 그 원 엣 지 에 생 게 었“ .

니 하고 말고 에 가엾어 가엾어 상에 그 게도 하, . ! .

고 어여 고 다운 갖다가 .”……

훌 훌 우 리 내었다.

사달 몸 었다.

운 리 그 리에 어 린 듯 한동

얼 근 하 움직 지 다.

상에 런 슬픔 통한 막 지 그“ . ? .

막 그리시다가 지 것 만 보지도 못하시고, .

에 원통해 에 닯. !”

돌변한 사달 태도에 겁 집어 고 귀신 쫓 주 우

듯 슬픈 리 한 것 었다 에 지 새하 게.

얼 빛과 청 어 만해도 꺼뿍

어갈 듯한 것 웠다.

그 귀에 움 새 게 과 지 러운

마 가 움 움 가슴에 고 리 후 갈 것 같 것 었

다.

하 님 어살피 것 그 신 보 만 죽도“ .

해 드리고 시 만 해 드리고 고운 만 드 다 뿐 지, ,

다 없었 원 엣 지 에. .”……

사달 사 운 상 보고 지 간 어 등골에

연 뺌 하 에 고비 었다.

갑시다 그 그림 못 어“ , ?”

고 사달 꾸짖 듯 하듯 한 마 하고 진 한

거 달 다시피 하 다.

가다 뿐 시고 가다 뿐 후“ , , .”

사달 몸 움직 다시 살 것 럼 심 돌리

었다.

한 가다가 리에 생각 다.

여보 신 가십시다 것 것 어“ , , .

가겠단 말 후 후 리 간들? , , .

엇 말 가 보시 가 보 하겠지만 가 보 상심만? ,



지 별 가 단 말 여보 신 내 말 들어? , .”

사달 어 개가 짖 냐 하 듯 도 돌 보지 다.

걸 쳐 사달 에 매어달리다시피 하 ,

여보 신 런 막 당할 에 마 가 고“ ,

생각 해 답니다 지 빈 들고 가 보시 만 하 어.

말 에 것 가지고 가 역 어 건 도? .

보고 사도 어엿 지낼 것 니 ?”

런 말 사달 귀에 들어가지도 듯하 다.

그 마 주 걸 걸 럼 질 갈 하 도 내

닫 다.

쇠뿔도 단결에 빼랬다고‘ .’

마지못해 쫓 가 도 얼거 다.

에 것 갖고 가 게 에게 쏘‘ ,

듯 달 니 내 근 어 도 없고 만 들 다가,

말 것도 못 지 .’

마 내 지 당 든 내 단 하 에 없었

다.

그 지만 계집 죽었 듯 미쳐 뛰 것 보 가‘

리 마 그만 헙헙한 다 에 고생하.

죽 내 해 주었다 하고 어지 다 그러 값.

과 값 얼마 질 ?’

쓰고 쫓 갈 필 도 없 걸

지 보 다.

그 어 든 것만 가 다고 사만 었 생겼‘ .

.’

심꾸러 게 매 심 어났다.

도 계집 고 심 가 니 에 그 상 리째‘

지 지 거 니 가만 내 고?

꾸 .’……

153

사달 그림 못가에 다다 다.

한 만에 쫓 가 행 에 욱 들어가지 곳 가,



우거질 우거진 곳 가리 ,

여 루 어림 고 가 내 뿌리 고 몸 지“ , .

그 내가 사 하 허 지 뛰어들어 그 마 뒷.

움 했 내가 미 닿 에 그 몸 어,

하 리가 들리었 하마하 것 지 쓸 들어가.

고 지 뻔하 다 에 원통해 에 해 못 에. . .

동동 다가 가루 뛰 뛰 사 살리 리 리 질 지만! ,

한 산골에 어 하 꾸 해 주어 지. .”

그 경 다 어 다가 격 막 다 듯 말

었다.

미 뛰다가 집 가 그 없 돈“

어 내어 사 가지고 에 에 에 마다 들리고 새

도 시체 마 보 어 해 지 만 건. .

내었 그 도 살 볼 하고 그 지마 하 도 심하고 귀신

도 하지.”

하고 못 에 주 다리 뻗 고 엉엉 운

다

실 사 가 에 뛰어드 것 보고 집 향해 리,

쳐 그 감 들 러 가지고 건 보 고 한 것 거짓말‘ ’

니었다 귀에 었 돈 생 보 것 그도.

복통 하 고 못 에 한 어진 사 내

가 그리 지 다.

골 리 지 에 그 감 에게 꾸 시었다‘ ’ .

그것 보 어 사 없어 하필 사내 계집 거 한단 말“ ,

어 한 내 집에 그림 도 말어!. , . !”

감 매우 역 신 었다 그 게 하 색 고 에‘ ’ .

없 하 계집 한 보지도 못한 것 하 도 하 니 ,

체 에 하 시에 다가 런 망신 다시 없었 것 리,

.

말 꿩 고 매 격 었다 게 것 틀.

린 것도 원통하거든 단골 감 여움 지 사게 었 니, ‘ ’

리 하 것 진 없었다.

색골 감 어 못마 한 듯 얼근해진 들

하여 타고 돌 간 에,



지 어 다.

맞‘ , !”

없 사 에게 었다.

어 게 망쳐 주어 망할 매“ , , .”

도 고 고 도 다시피 한 것 가 리었다, .

말짱한 비단 한 결 낸 것 생각하니 말 지 하 득

하 다.

계집 고 게 가 없어 리가 없어“ . .”

뇌 고 뇌 었다 그러 미 죽 사 리 지거리.

한들 쓸 가 엇 랴.

내 훤하 만 하 상없어도 그 시체 건 내어 뺨 도 한 고

그 값진 리 결심하 다.

그러 미 다 질러 고 게다가 에게 감겼 겨낸다 한들

그리 신통할 것 없었다.

생각할 가 어 것만 같 다.

고 다가 생각 생각 에 사 에게 편 다 것

언 리에 다.

지 거니 그 에게 사내가 고“ , , .”

웠 몸 다.

도 우습게 것 니다 여 그 에 고.

탑 맡 지울 엔 상당한 것 고 그 상 도 지

니할 것 다.

다 그 에게“ . .”

그 닭 리 계집 고 만났 지 지만

계집 진 값 값 내고 못 것 다, .

어 내었단“ , .”

마 사달 한 듯 벼 고 내었다.

그 가 게 마 지 가듯 하고

쓸 사 뛰어 것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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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없 새맑 하 에 갓 그 한 햇 그 어마어마한

살 펴 시 한다.



내 에 들 슬들 사 질 운 도 리 없,

고 울리 욱 하게 욱 하게 그 낱만한 몸뚱 리

다.

건 언 에 우 들 그 한 새 도 가 다 빛

새어 다가 어 곁에 그 해지 그 한 몸 죽,

엎드 그림 못 쪽 쪽 거 가루질 다 결 없 검.

그림 에 다 듯 여들 에 우 거

린다.

별 간 하 얼 에 신 다 에 하 그! .

폭 게 게 어 가 실 실 겹겹 얽 고

고 돌고 감돌고 없 별들 뛰, , ,

그 헤어지 가 하 여든다 갈매 마리가.

그 욱 게 득 울 울 얼 쳐 것 빛

고 만 여겨 쪼 탓 리 .

웃 동 에 짓 연 가 가닥 하 에

막 막 어 개 럼 리었다가 사 진다.

못가 .

사달 사 그 리에 한동 그린 듯

다가 지 지 었다.

그 만해도 사 가 죽었다 것 믿어지지 다.

가 리 죽었다고 슬 하고 하여도 시 곧 들리지

다.

사 가 죽다니 말 냐 내 지 에 죽다니.

말 냐 그 고생한 원 도 들 주지 고 그 타 운 하 연도 러.

주지 고 죽다니 말 냐 그 얼마 해지고 답게.

보여 주지 고 죽다니 말 냐 그 에 고.

그 리해진 얼 그 다리 보여 주지 고 죽다니 말 냐, .

그 게 한 그 거 그 게 근 근한 그 거 그 게 보담, ,

한 그 거 한 그 거 사 많 그 거 리고 죽다니, ,

말 냐.

어 없 죽 다 하 도 하필 공에 마지막 뗀 어

에 죽다니 말 냐 그리움도 고 다림도 막 한 하필 어.

에 죽 갈 닭 냐.

단 하룻 만 만났 것 그 다 직 단 하룻 다 삼. ! .



여 달 한 거든 어 그 한 못 닭,

냐 못 견 닭 냐? ?

거짓말 다 한 거짓말 다 사 살 다 살 다. . . .

못 어 에 어릿거리고 다 내 다리고 다 내. .

다리고 다.

어 사 가 죽었다고 살거리 냐, .

결 결 어 사 가 죽었다 냐, .

하 어 같 지 냐, .

햇 어 같 지 냐, .

그런 사 만 죽어 말 말! ! !

사달 미 듯한 꿈꾸 듯한 못 걷고 걸었다 하, .

쪽 도 어 사 내고 말 것 럼.

허 것 났“ , , , .”

다리 뻗고 리 어가 주 울고

울 그 고 얼거 다 직도 우 고 핏 만 그 에 움.

그림 가 돌 다.

어 그 걸 걸 지 리 듯 닮 고개“ , ?

우뚱하게 타 어 연 못과 갈 보고 가 어

연 계집 같 만해도 계집 집어 것 같? .……

러다가 주 미 지 ?”

운 에도 것 못 것 걱 었다.

마 사 간 미 할 고 튼 연 다“ , .

하 .”

하고 동 에 하게 보 사달 지 거리

한동 보다가 몸 고 어났다.

게 미 엔 하루 틀 가만 내 돼 미“ .

가 엔 막 가내 .”

곁에 사 듯 가 타 고 사 가 집

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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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돋 시 사달 헤매 해가 어 도 몰

다.



거 십리 못 없 없 돌고 돌 다. (路

보 십 리도 만 그 다리 픈 도 몰 다) .程

고 었 시 한 도 몰 다 보 에 한 들.

어가지 지만 마 도 몰 다.

편 에 보 편 우거진 들 들 들 들리 것

하 다 변죽 돌 보 뒷변죽 어룽어룽하 그림 가.

상하 다.

쪽 못 슭에 결 하고 보 리 엇 쳐 듯하

여 달 리 같 것 간 것만 같

다.

었다.

한가 달 어 과 같 다.

리 도 달빛 꿈결 같다.

한 사달 매에 슬 다, ! .

그 허청거린다.

그 도 허청거린다.

사 사 마 리가 등 에 났다.

그가 고개 돌릴 겨들도 없 게 사 가 개 사

지 사 그 사 진 가 리 리 듯하다, .

사“ !”

사달 리 내어 가만 러 보 다.

내 어 게 보 지 게“ , ? .”

하 사 가 운 그 어 내 어 보 것만 같다.

리 죽 고 에 었 것만 같다 에 어 지도 다. .

사 사“ , !”

사달 한 러 보 다.

빛 사 사 가 상그 웃 얼 타낸 듯

싶었다.

사 사“ , !”

허 지 뛰어들 간 한 체 같 사,

얼 지 듯 하여 건 들 어진 가지 사

진 것 같 다.

연 에 사 욱 결 그 욱 리

우 것 럼 그 어진 들가지 사,



고 한다.

사 사“ , !”

사달 열 도 도 가 본 거 쫓 가 에 지 듯 건

다보고만 다.

니 다 !

어“ !”

직한 리가 실 타고 건 간 사 그 드,

고 타 운 타내었다.

그 고개 다 곳하고 마 그들 마지막 별할 슬,

만 고 간 그 그 과 같 다 그러고 들도 갈 없.

집 들어가 개울가에 그 들과 같 다.

사달 지 지 들고 다니 마 허리 에 고 그 들

향해 달 질 쳤다.

막상 그 어진 가지 어 엔 해진 그 다 사귀

뚫고 달빛만 럽게 사달 시울 어든다.

거 가“ , ?”

돌리 사 루 가에 사달 보고 지

가.

그 얼 가 사 얼 보 가운 가 하고 가

답고 가 하고 가 거룩하 다.

에 말 럽게 타 얼 워하 가만가

만 한 욱 욱 다가들어 갔다.

말 사 도 그린 듯 뿐 몸 움직 지

다.

간 한 간 그들 동 들었다! ! .

‘ !’

하고 사달 사 겨 다.

그 간 사달 같 거운 뺨에 고 단단한 엇 하고!

쳤다.

그것 돌 었다 몸집과 가 연 시 만한 돌 었다! .

한 각 어 지만 한 릿 새겨진 사( )幻覺

지워질 닭 없었다.

사달 에 그 돌에 사 습 그리 한 듯 그

었다.



사달 허리 에 마 빼어 들었다.

그 타 해 고 그 돌에 새 시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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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만 하 다.

내 사달과 마주 고 곱다 게 감 었

거 하필 그 탄 가, .

내 도 지가 시 만 하 연 사 질 에 없었

다.

그 마지막 틀 말미 어 니에게 청하 것 다.

사 도 리 달 도 타 러도 도 지 빼 지 못할

닫 격 어지 마 원 들어 주 것 에 한,

보 니보담 얼마 지 몰 다 지사 틀린 그 지 지.

한 비극 하루 도 연 하 것 그도 원하 다 하루 틀.

동 에 사타 지도 다 그 만해도 런( ) .無事妥帖

비 한 사단 어지리 고 믿어지지 다.

귀 귀 러낸 마 에 생 태우게 다

것 꿈에도 상상도 할 없 그 게 귀 주만,

어 뒷 가 질 것 같지 다.

가 리 고집 워도 경신에게 시집 가고 말 니 하 니없

망도 없지 다.

그 내 지가 다시 시 한 도 달도 고 해,

동 집에 러 갔다가 쏘 고 감 가 몹시 들어 몸 워

다고 꾸 간에 었다.

튿 었다.

주만 에 듯한 한 마 마 마 운 운

다 보 그 사 어갔다.

실 한가 비 닭에 그 거니 에 들어가게

고 해 경신 가 것 다, .

량상 우 필 여러 낭도 리고 에

과 검 빛내 하여 상경한 것 었다.

님 맞 하여 집 다시 었 그 도 사 틈틈

별당에 주만에게 도 가지 말고 고 탁 탁하 다.



량상 에게 보 고 지께 언 주만 지 닭

었다.

경신 다시 에 들여 주만 게 할 것 꺼리었지

만 에 니 가 없었 것 었다, .

주만도 런 에 몸 빼 갈 도 없었다 가 없었.

다가 운 사태 어지고 말 것 다.

얼 해 할 실 워 그 도 마 겠

해가 어 도 러 지 다.

주만 못하 다.

사달 도 다고 하 만 다 도 내가 지

니 하지 삼 같 고 가 원.

하고 그가 닌가.

그가 마 그럴 리 그 게 듯 언 해‘ ?

리고 가실 리 .’

생각하고 심 해 보 하 건만 가 고 마 여 견

가 없었다.

었다.

만해도 맛 없었다 시지 니.

것 같지 주 주 고 별 간 님께

보 갈 다.

지 상 리고 낭도들 해 보내고 만 게,

러 보낸 것 었다.

주만 사 에 가 상 보고 하매 상 어 맞 하

다.

여보게 어린 것 그 실 게지 맞 엇 가 허허“ , , ? .”

간만에 막역 만 매우 한 었다.

그게 말 신가 어떻게 단 말 가“ ? ?

허허.”

상도 게 웃었다 그 웃 리 도 연 우 같 다 그. . ‘

말에 주만 귀 가웠다’ .

경신 가 가 니겠고“ .”

하고 상 경신 돌 보고 웃었다.

주만 가 들어 한 에 비 경신 어색하게 웃어 보 었다.

주만 마 들어 경신 볼 가 없었지만 얼 보 에도 그



보 엔 연한 빛 가득 었다 단 사 에 몹시.

리해진 주만 얼 보고 그 매우 닭 다.

주만 내 몸 내빼 지만 그 짧 동 에도 그 등 뻑

었다 그 생 고 어색한 간 경험하 것 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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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신 러 주만 운 고역 고 것 럼 한동

몸과 마 얼얼하 다.

한 리어 갔다 니 지 리 생각 들 그

간단한 행 습하 다 해 한 고 가 고.

만 리개 보 같 것 가 가 고 사 하 것만 골 몸,

에 지니었다.

별 고 하매 새삼 럽게 러 보 었다, .

막 열고 할 에 났다.

주만 짝 었 그것 다 사 닌 걱 하 사,

었다.

주만 한 런 경우에 타 어 니가 한없 민망하 한,

한 다시 못 신 어 니 고 마

마 별 여 게 것 한결 한 어주 듯도 하

다.

사 들 보고 질색 하고 말리었다.

슬 슬한 고비에 경신 가 것 하 도우신 게 ,

가 경신 보고 리 사달과 계 어 다 하 도 경신 가

다시 에 말 믿지 것 도 그,

내 해 삼 니 만 고집 우지 곧게

지 겠 냐 말도 말고 시집 가게 하여 그 사달 사 도. ,

만 가지 가다리다 못하여 해 갈 것 니냐,

리지 말 다고 .……

사 만해도 단 못한 듯 말 하 다.

주만 어 니 말 하지도 다 지 하.

것도 새삼 러운 었다.

독 동 게 어 니 심 !

언 언하 어 니 곡 생각하매 주만 가슴 쓰 리었다.



리지 말 마지막 탁엔 여 지게 마 주만에게도 쏟

지 거운 걷 어 웠다.

하여 시가 지 고 시가 지 도 사 사

그 지 다.

듣 만 하고 보고 사 심 듯 새벽 에

그 쓰러 고단한 에 어지고 말 다.

가‘ .’

가 게 지 고 어 니 뺨에 살그 니 뺨 어보고 주만 몸

다.

그 마 어지지 욱 가 떼어 뒷 빠 다.

지껄하게 도 울 없고 리고 갈 필 도 없었다, .

그러니 말도 어내 없어 그 걸어 사 향하 에

없었다.

다행 새벽달 어 지 어 걸 게

마 할 욱 어 듯 말 탔 들어갔. ,

에 도 못 듯하 다.

가에 행 없 것 다행 주만 주 고 달

쳤다.

하하 내어뿜 그 리 같 맑 공 에 개 럼 리었다.

새 에‘ !’

듯 주만 달 질 하 도 뇌 고 뇌 었다.

새 에 한다 어 니 시 에. ,

지 시 에 한 욱 도 리 어 어 한다.

주만 가 사 드릴 에 달빛도 미하게 러지 동

트 시 하 다.

지 가 간 어 결에도 주만 리 듣고 얼

열 주만 쏜살같 달 들어갔다 등 에 지 가.

듯도 하 지만 주마 도 돌 보지 고 사달 달리었다 닫, .

진 드리 ,

사달님 사달님“ , !”

미리 러 통 하 건만 에 없었다.

직 주 시“ ?”

주마 살거리고 컥 열었다.

사달 워 리에 사달 없고 비어 었다.



웬‘ ?’

주만 가슴 닭 없 다.

에 돌 가 에 어났다.

사달님 어 가 냐“ ?”

주만 하게 었다.

겠어 어 가신 들어 시지“ . .”

돌 리운 비 답하 다.

어 가 들어 어“ , !”

주만 동그 다 그러 리고 하 가.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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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가 어 가 니 들어 다 돌 답에 주만,

리 지동 어 듯 움직 것 같 다.

그 도 어 가신지 단 말 냐“ , ?”

주마 핑핑 내어 리 몸 가 지탱하 쳐 었다.

시 가실 별 없 신 어 났 니 어 울“ ,

경 가신 고 고 돌 실 하고 다 도 시지

해 .”

돌 답도 하 다.

그러 여 가신 것 니냐“ ?”

주만 마 에 쏘 보 다.

연 과 행리도 시고 실 겠습니 승 시“ ?

슬 가 에 들 하 지 .”

리 하고 리하다 해도 다 런 어림없.

어 그가 우리 집 편. .

만해도 한 게 고 내가 가겠다고 하니. ,

행 도 꾸리지 고 도 몰 슬그 니 린 게 럴!

다 하 도 어 것 당 탄 가 곧,

죽 한 도 그 얼 마 한 보 것 주만!

동동 다.

그 다 에 지 리가 났다. .

실 가 여 계십니 사달님 직 돌 시지 지“ ? ?”

주만 귀가 었다 열고. ,



그럼 사 사달님 간 곳 시“ ?”

강 짐 합니다마 들어 실 에도 그 말 여 니“ ,

하도 빨리 가 승 리도 못 들 시 듯합니다 그 게, .

하십시 허허? .”

여 죽겠 지 하게 웃 다, .

사달님 어 가 빨리 말 하“ ? .”

주만 한 듯 다.

그 어 간 승 에 가 없지“ .”

지 주만 에 사달 듯 해 다.

사 승 가 들 지만 사 들고 거 가“

단 말 니 첫째 그 어 시고 다 돌 도 그 어?

가신 곳 니 .”……

지 쓸 없 리 어 다.

그 어 가 얼 러 주“ , ? .”

시다 그것 러 드리 어 지 지만 승 그 어 에“ . ,

닭 없 말 지 듣고 에 그 어 간 곳 러 드 다가……

.”……

하고 매우 한 듯 주 주 하 그 뻔뻔한 리 한다.

주만 지 다 재빠 게 가 지 빼어 지시.

에 어 주었다.

건 감합니다 러 드리고 말곱시 그 어 그“ , , . ,

림 못 가 습니다.”

그림 못 그림 못엔 가“ ? ?”

그 닭 승도 니다“ .”

지 사달 해가 다가 그 못에 빠 죽었단 말 마 하

어 웠다.

어 새벽같 웬 여편 가 들 닥 니 다짜고짜 그 어“ ,

시고 갔 곁에 듣 하니 그림 못 가 듯합 다, .”

그러 사가 그 못 시겠 같 가실 없“ . ?”

승 시고 가도 지만 돌 도 니다“ .

리고 가시지 .”

지 만 겁 니 빼었다.

주만 돌 재 하여 그림 못 달리었다.

못가가 워 어 한 에 거 도 없거니 샐 과 어림,



빛 개가 보 게 어 얼 사달 지 다.

어 여 계신가“ ?”

주만 돌 돌 보 다.

돌 걸 고 귀 울 니,

리 들어 보십시 연 사달님 돌 쪼 시 리 같“ .

.”

주만 걸 고 한 공 드 귀에 그 리 몰 들

리 없었다 리 곳 쫓 들어가매 만 못 헤실헤. ,

실한 개 에 사 그림 가 어릿거리 것 보 었다.

주만 죽었 사 다시 만 것보담 가웠다 그 진 한 뛰어.

갔다 걸 겨 지 고 리 쳤다. .

사달님 사달님“ ! !”

게 지 리었건만 사달 돌 보지도 다.

주만도 듯 못 지 사달 곁 싹 다가

거 귀에 다시피 하고,

사달님 사달님“ ! !”

한 건만 사달 들 도 고 과 마 만 개같 리었,

다.

돌 사달과 주만 만 빛 보 살그 니 갈

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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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님 보 사달님“ , , !”

주만 마 내 짜 내 짖었다 그 도 사달 리.

지 다.

과 마 지러진 가 과 그 한 얼 빛 보 사달 다시

신 에 겨운 짐 할 가 었다.

루 어 들어가듯 돌에 그 벼 어 도 쏠릴

것 같지 다.

어 하‘ ?’

주만 가슴 미어 다.

여보 사달님 사달님 한시가 합니다 우리가 여 러고“ , , , .

편 못 니다 든 탄 가 고 말 습니다 사달님. . ,



사달님 우리 어 달 합니다 어 합니다 우리, . .

집에 내가 없어진 고 단 어났 지 니다 하.

들 러 지도 니다 사달님 사달님. , !”

주만 하 연 가 듯하 건만 사달 귓가에 울리지,

것 같 다.

게 웬 그런 엄청 공 마 거든 그 돌 새“ ?

막 도 고 볼 슬 슬한 고비에 그 돌? , .

고 계시 어 하 말 어 어 사달님 사달? . , , ,

님!”

쇠 돌 맞 여 지고 단단한 울림에 주만 듯한 간청

도 가 없 러 다.

못얼 에 욱하 개가 걷 었다 잿빛 결.

하게 떴다 그 한 운 것 돋.

햇 미 얼 에 지 닿지 고 공 쏘 그 사

닭 리 .

주 해가 어 어“ . , ,

!”

주만 뛰고 싶었다.

사달님 사달님“ , !”

한 짖어 보 한 없었다 실 같 그.

듯한 마 마루에 주 주 맺 걸 보 에 얼마 골 한 것

킬 뿐.

사달님 사달님 사달님 어지 시“ , ! .

한 시각 한 시각 재 하 시 그 리가 한, .

것 몸과 피 울 울 마 게 하 시 .

만 하 몸 연 사 지 시 .”

주만 가슴 어지도 한 었다.

질 어지 간 사달 시 주만 보 다.

그 ,

게 말 주시 가만 내 주시‘ , !’

하고 원하 듯하 다.

주만 도 한 매 보 다.

간 사달 다시 돌 었 그 에 빠 간,

듯 질과 마 질 허 허 하 것 같 다.



어 에 타 해 럽게 하 다 비.

망 피가 돌고 맥 뛰듯 생생하게 살 다 한 마 들고 하.

마 해 습 미리 새겨 것 럼 지 간 리

에 동 갸 한 얼 곽 드러 고 그 들 들한 뺨 보드 운,

그리어 다 언 리 도 룩하게 게 하여 그 가 고도 진하.

고 승달 럼 하게 어들어 간 리 리게 하고 행꺼

같 시울 쪼 내었다.

그 어 결에 달 운 도 몰 다 어 결에 새벽 개가 열 겹.

겹 에워싼 도 몰 다 어 결에 동 훤하게 도 몰.

다.

청 그 에 룩 룩하 듯 시울 다듬어 내 에도 질

없 들었다.

시울 가 내어 에 어 운 사달 엔 상.

상 웃 매 어내 하 건만 만해도 마지막 주고 그

매만 에 어 어 없었다 그 그 슬프고도 다운 매.

새겨내 에 열고가 났다.

돌 에 다 만해도 그 매가 새겨지지 것 었.

다.

그 다 니다 그 에 그 에 었다 그리고. , .

그것 다 사 닌 주만 도 몸 었다 실 주만 그보.

담 훨 고 었건만 그 하 연도 도 지 들리지,

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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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가 내 에 고‘ .’

하 생각 들 사달 질 갈 리에 지 고,

에 그리 사 매 리 리 여 없 들리지 다.

그 열에 리 주만 에 사 원 얹 듯

식어갔다.

그 한 실에 한 간 빗 가고 말 다.

뿔싸 그 다시 돌 돌 건만 그 게도 생생하 해!

하 것없 진다 볕에 럼 러지고 사 지듯 지.

지 가 러지 한다 그 신 죽 다 해쓱한 주만 얼 과 그.



게 질린 실룩 고 다.

사달 해 가 사 습 러 고

질 갈 과 마 다.

사 가 죽 꿈에도 주만 사달 통한 얼 과

한 리 태도 보 공사도 사달에게 다보탑과

가탑보담 못하지 것 달 었다 리 가 다 해.

도 리 것 같지도 다 리 막 지 한다 해도.

미 도취 경지에 들어간 사달 마 돌릴 것 같지도 다 그.

만 어지게 할 뿐 닌가.

주만 비비 듯하 지만 사달 떼 다리 에

없었다.

거니 질 듬어 보매 사달 사 얼 새 고

쓰 것 었다.

가 겨웠다.

한낮 었다.

사달 럼 어지지 다.

주만 가 등 에 지 게 말 리 들 듯싶 간,

가 가 실 가“ , ! !”

가 게 리가 들 다.

주만 가 고개 돌 보니 과연 가 죽 상 하고 말 쳐

보 었다.

생겼고‘ !’

하고 주만 가슴 컥 다.

주만 마주 말에 걸 쳤다.

가 가 났 시 여 러고 겝시 쇤“ , , , ?

리 리 가신 고 허허실 사엘 들 니 돌 말,

여 계시다 리 지 .”

마에 진 그 동그 욱 동그 게

다.

생겼 냐“ ?”

주만 태연 었다.

거 거 났 시 여 러고 계시다니 쇤 에“ , , , ,

곧 하 들 쫓 시 달 지 십시 가, ? , ,

지 도 어 어 달 십시, .”



다 틀 다 어 곡 들 다“ . .”

주만 미 단 하고 마 지 다 하필 슬 슬한 에 사.

달 그 돌 새 시 한 것 미 한 운

것 다.

한가 신 에 검 과 열리고 경신 님“ ,

쏘 겨룸 하시 거 경 가시 고 감께 가

신 시 마님께 다가 못해 마 내 여 신.

시 감께 시고 역 하 같 내시어 그런 당. ,

에 태워 루신다고 단 단 시 걸 쇤 도 에

들었 시 마님께 시 니 지시 시어 빨.

리 사엘 가 가 가 계신가 계신가만 보고 만 계시거든 빨리

달 게 하 고 가 여 러고 계시니,

어 해 어 해 하고 죽 죽하 듣거니 맺거, ?”

니 한다.

주만 어 니 에 가슴 해지도 새삼 럽게 감동하 다.

린 못쓸 건만 그 하도 하게

에 보 듯하 다.

쇤 말 타고 니 얼마쯤 빠 빨 지만 곧 미 하“ ,

들 달 걸 시 가 어 달 십시 가, , , , 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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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사 틀린 지 달 다 한들 겠 냐“ , ?”

주만 게 탄식하 다.

웹시 지 도 지 습지 가 만 리에 없 시다 하“ ? ,

들 들지도 것 닙시 ?”

내 달 한 보 하 엇하랴“ !”

사달 님 계시지 시“ ?”

그 어 시 하 단다 한 에만 시 식도“ .

시고 생사도 재 도 해 보 지만 들.

도 시니 어 가 냐?”

어규 어째 어째“ , , !”

뛰었다.

편 쪽 들 하 곳 보매 과연 껌 거지 러쓴



들 떼같 리 향하고 달 다.

에 가 것들 보십시 보십시“ , , !”

하고 주만 달 한다.

주만 뿌리 ,

지 허 거리 하 시에 피만 할 뿐“ .”

하고 주만 엇 생각하 듯하 니 보고,

여 어 사 들 들어닥 거든 만 다 달 고 러“

내 사달님게 마지막 탁할 것 다. .”

주만 사달 곁 다.

사달 비 듯하 하지도 고 돌 새 에 단

고 었다.

그리고 그리다가 죽 해 그 하

도 다시 살리 고 재 다 들 고 었 것

다.

사달님 사달님“ , !”

주만 비통한 리 짖었다.

가 가 것 상에 사달님과 마“ , .

지막 별 한 만 그 얼 쪽 돌리 단 한 만 한, ,

짝 짧 동 마 .”……

사달 들 들 듯하 다 돌 에 허청 고 미.

러진다.

사달님 얼근 얼 돌리 다시 한 게 가“ , , , .

슴 새겨 게 거운 몸에 도 그리운 그 얼.

에 그리 지게 그리고 마지막 탁 어. .”

사달 얼 들었다 리도 어 다. .

고마워 고마워 사달님 보시“ , , .”

주만 감격에 겨운 듯 살거리고 러미 사달 얼

샅샅 어보 다.

거 듯 껏 사달 얼 들여다보고 ,

사달님 사달님 만하 사달님 얼 었어 내 얼“ , . .

도 보 주 그리고 내 얼 그 돌 에 새겨 주 것. .

마지막 탁 사달님 들어주실 지, , ?”

“ .”……

답 없 얼 빛 게 질리 뺨 언“ ? ?



리가 실룩실룩 십니 마지막 별에 마지막 탁 마 니 들어주실? ,

리 없겠지 몸 사달님 그 돌 에 새겨만 진? ,

다 다시 살 만 다 죽어도 여한 없어 하 것없 몸, .

연 가 다 해도 돌 에 새겨진 내 얼 살

것 우리 비 한 사 돌 하 다 한들?

죄 것 없겠지 사달님 청 들어주실 지. , , ?”

주만 에 단 다.

못 결도 거리 그 고 간 얼어 듯 고 하다.

답 없 시 그리 하마 러 주지 시 그 돌에 새“ ? ?

건 님 상 에 보살님 상 에 원 새 시 니, ?

보담 주만 새겨 주 사달님, , .”

지껄하 리가 가 워 다.

가 가루막고 다리 고 타 었다.

주만 몸 다.

사달님 가 마지막 가 지엄하시니“ ! , , .

거리고 없어 내 마지막 원 어 주 사. . ,

달님 그러. !”

주만 걸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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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님다리 비 고 내 변 에 과 단 집 같

재 었다.

에 여 매 검 연 가,

게 게 그 에 시뻘건 타,

시 하 다.

마 월 한가 신 마당과 울 거리거리에 경거리.

가 뿍 어 사 들 많 빠 갔건만 그 도 한 경,

보 지 고 여든 들 변 한 비 도 개미떼같 시 시

하 다.

마 가지가 타 꺾 리가 후닥 닥 근 공 들

하고 타 업 공 향하고 그 하,

어마어마한 닥 내어 주막 여러 하 들에게 웅 어 그,

미 에 다.



동 타 죽 마 볼 없었 리 과 사,

그 리에 타내지 다.

사 겹겹 그고 엘 다갔다 하 리 지

민 격 과 극통 걷 지 못하고 었다.

어 고 한 에 고 한 내 내“ , , , !”

하고 우 한 주 었다.

사 편 내 없어 실직고 하 마,

리 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 다 든 사 에 감.

었 니 지 쯤 리 고 러 간 사 들,

집에 리 하 들 니 쓰고 들 것 같지도 실상

마 다 그 도 미심다워 보내 지 하 간 곳. ,

다 별 다리고 었 것 다 그러다가 만 에.

다 식 듣고 그 리에 색하고 말 다 얼마 만에 겨.

우 어 났 리 보 하고 워 헛 리만 하고 었다.

웬만 타 것 보 주만 걸

었다.

가 가“ , .”

울 질색 하고 에 가 다 여러 하.

들도 고개 우시었다.

“ , .”

주만 타 다.

고맙다만 질질 에게 고통 한시“ .

뛰어들어 든 슬픔과 원한 어 .”……

가 가“ ! !”

욱 가 허리 단단 여 울 짖었다.

주만 에게 한동 그린 듯 다가,

감님과 마님께 못 고 간다고 사뢰어 그리고 내 죽 에 타고“ .

재가 거든 그림 못 사달님 새 신 돌 어 다고.”

말 마 여러 사 리도 지 겨 도 없 주만!

듯 뛰어들었다.

“ !”

그 닥에 어지 울었다.

그 다 쏜살같 말 달겨 사 그림 가 연 사.

다.



그 사 말 에 그 껑 몸 타

뛰어드 다 간엔 다 주만 몸 리쳐 업고

에 보 었다.

에 개같 주만 에 벼 듯하 니,

주만 업 비 같 달 가 다.

들 하 다.

그게“ , ?”

사 리 꾹꾹 별 간 타 사 근지 고

하 다 그러 그 사 동 빠 고 검 연 가 근. ,

었 에 도 그 사 체 본 없었다.

여럿 시 말 닫 곳 볼 에 그 사 마

득하게 사 다.

결같 타났다가 결같 사 진 과연 었 가?

하 하신 게다 하 하신 거“ , .”

리 엄하 동 태워 죽 다니 말 신 도우“ !

신게지.”

어여 그 얼 과 한 그 태도만 보 도 비 사할 가 니거“

든.”

고운 님 해간 게지“ .”

어 그 게 담하고 말 탈“ ?”

튼 삿사 니“ .”

들도 한 만 경 할 다가 에 경 한

가지 하게 매우 만 한 각 들 헤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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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담 게 에 뛰어들어 주만 해낸 경신 었

다.

도 검 과 겨룸에 보 게 원 하여 만사

에 싸 보고 보담도 뻐할 얼,

보 지 것 하고 하 다.

어 지 마 에 어 여러 낭도들 폭 우 같 사도

마 슬그 니 빠 주만 집 말 쳐 에 해님다리



가에 사 듯 것 보 다 닭 가 어보니. ,

실행 한 태워 죽 것 말 듣고 쏜살같 뛰어( )失行

든 것 었다.

같 미에 탄 만 런 거 가 리 고 그 어

마 미리 짐 도 하 다.

그리고 어 에 얼 본 주만 얼 에 심 가득한 한량없

웠다 그 다 곳한 리 에 하 없 것 한량없.

가엾었다 만해도 한 사단 어질 것만 같 가슴.

하 다.

한 에 해 보지 그 뛰어 게 다운 한

상과 담한 태도가 경신에게 엄청 경 었다 신 재 다, .

마 가 그 거니 해가 사내답게 단 할 에

없었지만 한 가슴 그 타 운 그림 럼 가시어지,

지 다 님께도 사뢰지 못한 그 운 만.

믿고 없 하 연한 것 어떻게 다운지 몰 다 청.

가 염 하여 신 쪽에 지 해 달 고 하 그

마 곰살 고도 여 지었다.

상에도 귀하고 열 하고 비 한 주만 사 곧게 열매 맺

경신 진 하 건만 마 동생과 같 하고 연한,

었 것 다.

러한 주만 가 생 게 었거 어 몸 험 살필,

냐 체 돌 볼 냐, .

경신 들 없 복 한 울 거리 헤어 개운포 한 달리

었다 울 득하게 어지고 가가 없 들 에 에 경신.

에 닿 돌리었다.

돌 보 도 쫓 사 도 없 듯.

얼 한 신 습하 첫째 리에 등에 업 주만 가

어 었 하 염 다.

과 고개가 어 에 어 없 들 들하 것 보 그

었 하고 한 가 주만 가슴 언 리,

등에 어 드 것 보 직 듯하 다.

어 든지 우고 들어 할“ .”

경신 살거리고 다시 말 쳐 가 울 림 에 드,

주막 들었다.



한 하 우고 주만 들여다 었다.

타 어 하 살 드러 것도

가엾거니 뺨 언 리엔 욱 룽 룽 어 고 그 리,

도 슬 해진 하 다.

가엾어 집에 뛰어 게 색 하 니 냉“ , .

어 보시지 그리고 리엔 간 보시지. .

해 많 도 다 그 도 신 게 행 시! . .”

동 주 에 들어 리 고

가 쳐 주었다.

경신 같 주만 리같 튼 리고 냉

갈 어 보 어가지 고 그 러 다, .

다 신 것도 다 신 거지만 워 니 만 진 하시도“

하시지.”

하고 가 다.

한 시루 낼 동 지냈 리 .

주만 엇 듯 내 었다.

경신 듯 다가 들 짖었다.

실 님 실 님“ , !”

주만 달싹달싹하 다 말 하.

리보담도 가 어 들 가 없었다.

실 님 실 님 말 말“ , , ? ?”

주만 얼 그리고 짜 내었다.

사달님 사달님 그 도 못 들“ , , ?”

경신 사달 낱말 들 었다 그 말미.

운 청 에 사할 뻔하고 만 한 생사 에

헛 리 도 사 것 보고 경신 그 지 지 한 사,

에 진 리 도 새삼 럽게 고개가 여 다.

그 그 돌에 내 내 얼 새 새겨 주 사달님 에 그“ . ,

돌 만 보여 주 어 닮 닮 듬어 보게. , 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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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달 주만 돌 가 거니 보다가

같 다시 들 들었다 그러 어 결엔지 사.



사 다 지 어 도 짐 그 마.

고 말 다.

리 닦고 돌얼 들여다보 매 지 그럴싸하게 드러났

지마 그 한 빛 듯 득할 뿐.

돌 들여다보 볼 골 리만 질없 내어 리었다.

그러 득 그 돌얼 실 실 움직 듯하 주만 얼 시도

하게 살 났다 마 어 사 그 동. .

룩 룩 원하듯 원망하듯 쳐다보 것 같다.

돌에 새겨 주 사달님 마지막 청 들어 주“ . , , ,

.”

그 달싹달싹 살거리 것 같다.

사달 리 고 감 다.

돌 에 타 주만 그 감 시울 어들어 고

말 다 달 동 그 지내 가지가지 경 그림등 어.

어 지 간다.

탑돌 할 맨 마주 경 했다가 신 돌,

에 한 향 우 가 울고 가 쏟 질 리,

듯한 그 거운 들 .……

사달 고개 한 들었다 그 리 돈짝만한 사.

한 태가 거린다 주만 헤 고 햇.

과 같다 하 사 샐 하 에 짝 별만한 에 없었다, .

동 고 마 리에 고 간 시시 웃 별하,

그린 듯 도사리고 편 다리 러 하,

그 가 게 시울 드 그들에 들, .……

사달 리 어지러워 다.

사 주만 도 들린다.

돌리듯 핑핑 돌다가 돌 결 에 각 각 지

달그림 가 내 한 합하듯 마 내 하 어우러지,

고 말 다.

사달 하 리 도 갑 하게 다.

하 들어 린 사 주만 얼 다시 거룩한 님

변하 다.

사달 떴다.

가슴 가 같 맑 지 그 돌얼 째 원, ( )願佛



변하 다.

도산 엿 엿 우 햇 그 드럽고 한 질 ,

못 빛 에 겨운 마 리가 지러지게

어 고 한 못 울리었다.

새벽만 하여 한가 달 리가 새 운 돌 비 ,

리가 결 헤쳐지고 하 리가 근 막

한 간 다.

동 보(‘ ’, 1938.7.20.~1939.2.7.)

고도 경주 신 드시 사에 들 시리 .※

그 한 돌 거쳐 루 지 시 한 다보탑과 가탑

에 타 리 .

겁 과 비에 시달린 에도 엄연 어 하,

그 여 한 곡 미 하 그 한 직 미 마,

게 하리 .

가탑 탑 사 가 리 다 도 타 지 다 하여,

별 얻 것 득하시리 .

사 에 지 못 니 못 말 사 사( )影池

달 가 빠 죽 다.

지 변한 그 상고 못할 지 보,

도 그 못 어 여간 지 것 보 못 가 십리가 었다,

것 빈말 닐 것 그 같 맑 엔 거 비 그림,

진하고 해질 니 그림 못 고 도 그럴듯하다,

없 리 .

그 못 슭 연 에 새 돌 그 상 그 새

한 것 사달 가 마지막에 원 새겨 해

과 신 지 도 한 것 만해도 사 주만,

내 에 탓 지 리 .

그리고 주만 생사 도 없다 그 상.

리어 그 살 났다 독 함께 심하고 그 경신

에게 맡겨도 본다.


